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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

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으며, 특히 보육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아동 양육에서의 돌봄 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아동 양육은 물론

이고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 문제

와 서비스 제공인력의 경제적 곤란까지 아동돌봄체계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으며, 이러한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그동안 다양한 국제협력연구를 통하여 전 세계 

각국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전 세계적인 혼란이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주요 복지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논의하고 정책 경

험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의성이 있는 작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협력연구 및 국제심포지움: COVID-19

와 국가별 아동돌봄〉이라는 주제로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아동돌봄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의 

긴급상황 속 각국의 경험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지속되

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돌봄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본 연

구가 귀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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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9년 중국에서 발생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은 모두가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접촉을 최소화해야 감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이나 직접 대면을 삼가야 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공간을 더 이

상 사용할 수 없는 등 코로나19는 인류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일상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 변화를 동반하는데, 그중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이나 돌봄이 필요한 존재와 그 존재를 돌보는 주체에게는 이번 변화

가 대부분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코

로나19로 인해 불안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경향신문, 2020.11.3.), 아

동 양육 가족의 경우는 일과 돌봄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였

다(연합뉴스, 2020.1.31.). 아동 중에서도 영유아는 매 순간 돌봄이 절대

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아동 돌봄은 응급 처

치 방식의 해결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의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아동 돌봄 기

관 및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다. 한국은 메르스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의 경험을 발판으로 코로나19에 대해 비

교적 빠르게 대응했다고 볼 수 있지만,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함에 따라 

위기 시 아동돌봄에 대한 대응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마련한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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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족 내에 또는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 이루어지는 아동돌봄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과정은 우리에게 시

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의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지

만, 아동돌봄에 대한 대응은 복지의 문제까지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국

제 사회의 접근을 검토하는 것은 감염병 유행 시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국가의 아동돌봄 현황을 파악하고

자 한다. 미국 등 국가 수준보다 주(州) 단위의 대응이 이루어지는 국가에

서는 지역 단위의 현황이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여러 

국가의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이나 가족 돌봄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이 어떠한 돌봄 환경에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동 돌

봄에 대한 국가의 대응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긴급돌

봄 서비스 제공 여부나 아동 가족의 지원 등 국가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아동돌봄과 관련하여 국가의 대응 내용을 점검하며 모범사례 등이 있으

면 함께 살펴보는 등 대응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국가

의 아동돌봄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공유하는 것은 한국

의 선진화된 방역과 더불어 위기 시 아동돌봄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

에서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19의 유행은 2020년 말 현재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

안 아동돌봄과 관련된 대응도 계속되고 있다. 축적된 대응 방안에 더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국의 대응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위기 시 아동 돌봄

에 있어 남아 있는 과제와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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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n Eriksen Ødegaard1),  Aihua Hu2) 

제1절 노르웨이의 영유아교육 소개

먼저 제1절에서는 노르웨이에서 코로나19에 맞서 이루어진 대응과 조

치의 이유 및 배경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르웨이의 영유아

교육을 간단히 소개하고 관련된 중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본다. 

바르네하게(barnehage, 이하 영유아보육시설로 표기3))는 노르웨이에

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문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공식 명칭이

다.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 barn = kinder, hage = garten)

을 직역한 용어로, 노르웨이 보육시설법에 따라 만1~5세의 아동을 대상

으로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아교육기관을 통칭한다. 

2019년 기준 총 5,730개의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중이며 이 중 47%는 국

공립, 53%는 사립이다(Statistics Norway, 2020). 국공립시설은 지자체 

소유로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사립시설은 지자체의 관리감독 아래 다양

한 민간단체가 소유, 운영한다.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금을 받아 보조금 규정에 따라 사립시설의 재정을 지원한다. 노르

웨이에서 신생아의 부모는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49주의 육아휴직 또

는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59주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대부분의 

1) Western Norway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교수

2) Western Norway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부교수

3) 한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아우르는 보육·유아교육기관의 개념

제2장
노르웨이의 코로나19 관련
영유아교육(ECEC) 분야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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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는 만1세부터 영유아보육시설에 다닌다. 매년 10월 말 이전에 만1세

가 되는 영아가 영유아보육시설에 입학을 신청하면 입학권이 부여된다. 

지난 40년간, 일부 계층만 활용했던 영유아보육시설은 모든 어린이가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발전하였다(Haug & Storø, 2015). 정부의 영

유아보육시설 정책 목표는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과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에게 양질의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

공하는 것이다. 영유아 교육 분야의 재정 및 법적인 틀을 바꾸기 위한 대

대적 정치적 합의가(영유아보육시설 합의) 2003년에 이루어졌다. 2003

년부터 2009년까지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인 영유아보육 및 교육을 제공

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었다(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5). 노르웨이의 공공교육은 모두 무상교육이지만 영유아

보육시설의 경우 부모가 보육비를 일부 부담한다(교육연구부, 2011). 그

러나 영유아보육시설의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하게 유치원 

교육재정보조가 이루어진다. 보육료의 85%는 정부가 부담하며 부모는 

나머지 15%를 부담한다. 의회는 매년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상한

액을 결정한다. 2020년 기준 월보육료 상한액은 3,135크로네이다. 저소

득층 가정은 영유아보육시설 보육료가 면제이다. 국가가 부여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임무는 학부모와 협력하여 아동이 교육과 발달의 혜택을 누

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영유아

보육시설 등원 여부에 상관없이 그러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솔베르

그 정부는 최근 백서를 통해 학교와 영유아보육시설은 지역지원체계와 

협력하여 아동과 학생의 다양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천명하였으며(교육연구부, 2019), 지역지원체계는 교육심리서비스

(Pedagogical-Psychological Service)와 소아 보건소(만 0~5세 아동

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센터, health station)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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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유아보육시설과 학교의 지원체계는 협력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욕

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영유아보육시설 개혁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노르웨이 복지제도가 이루어낸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한 조치 중 하

나이다(Haug & Storø, 2015). 

영유아보육시설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교육의 

일관성 및 계속성 확보를 위해 해당 업무가 아동가족부에서 교육연구부 

소관으로 이전되면서 2005년 가을부터 제도권 교육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모든 영유아보육시설은 통합보육을 실시하는데 주로 1-3세 통합반

과 2.5-5세 통합반의 2개 연령 그룹으로 나누어 활동한다. 노르웨이의 

총인구 5,433,920명 중(Statistics Norway, 2020) 18세 미만은 

1,122,508명이다. 이들 중 92.2%가 1-5세이다. 이 중 3-5세 아동의 

97.1%, 1-2세 유아의 84.4%가 영유아보육시설에 다니며, 총 275,804

명의 어린이가 일반 영유아보육시설이나 통합 영유아보육시설(inclusive 

kindergarten)에 다니고 있다(노르웨이 통계청, 2020년 3월 13일). 

2018년 8월, 노르웨이 유치원에 아동과 보육직원의 비율을 규정하는 새 

기준이 도입되었다. 3세 미만 아동 3명당 보육직원은 최소 1명이다. 3세 

이상의 아동은 6명당 보육직원은 최소 1명이 있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경

우 3세 미만 아동은, 아동 7명당 책임자나 자격증 있는 교사 최소 1명, 3

세 이상의 아동 14명 당 책임자나 자격증 있는 교사 최소 1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비율을 법에 근거한 것이며, 2018년 8월부터 각 유치원은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을 준수해야 했다. 

중앙정부는 법과 규제를 통해 유치원의 교육품질, 경영 및 운영을 관리

하고 감독한다. 유치원 지원 예산도 별도로 배정한다. 교육연구부는 모든 

유치원의 교육 질 향상을 위해 능력 개발 및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유치원 지원, 예산, 감독, 모니터링 업무를 교육훈련청(Directora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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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nd Training, NDET)에 일임하였다. 2020년 1월 1일 기

준 노르웨이 행정구역은 11개의 군(county)과 356개의 군(지자체, mu-

nicipalities)으로 이루어져 있다. 10개 주의 주지사와 오슬로 시장4)은 

교육연구부/교육훈련청과 유치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주지사는 유

치원의 개발업무 지원, 운영 모니터링, 감독 및 가이드 제공 등을 통해 유

치원 정책을 시행한다. 각 지자체도 유치원이 승인된 틀 내에서 운영하고 

교육 내용이 법, 규정 및 관련 계획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또 각 지자체는 유치원에 적극적으로 가이드를 제공할 책임도 갖고 있

다. 지방 당국은 해당 지역에서 운영을 승인받은 모든 유치원에 동등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치원 소유주는 유치원의 교육내용

에 책임을 진다. 각 유치원의 학부모위원회는 교육 콘텐츠의 틀에 학부모

와 직원이 참여하는 연간계획을 결정한다. 유치원 소유주들은 자격이 있

는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07). 노르웨이 국왕이 주재하는 국가평의회는 학교 및 유

치원 학부모위원회(FUB5))의 위원과 노르웨이 아동 옴부즈맨을 임명한

다. 노르웨이에서 영유아교육 관련 모든 의사결정은 “아동 권익을 최우선

으로” 한다는 원칙을 따르며 이는 당연히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적용된다. [그림 2-1]은 영유아교육 관련 정치적 역학관계를 

보여준다.

4) 수도인 오슬로는 주(county)로 구분되며, 오슬로 시장은 군수(county governor)와 동등
한 지위를 갖는다.

5)2) FUB는 노르웨이 기관인 Foreldreutvalget for barnehager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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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노르웨이 영유아교육 정책 권한 관계

중
앙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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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정
부

교육연구부

교육훈련청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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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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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어린이집(2693) 민간어린이집(3037)

주: 필자 직접 작성

1. 주요 용어

○ FUB: 2010년에 설립된 국가 영유아교육 학부모 위원회이다. 설

문조사를 통해 영유아교육 관련 아동 및 가정의 의견과 여론을 수

렴한다. 현 위원장은 Einar Olav Larsen(2020–2023)이다. 

○ 책임교사(Head teacher)/매니저: 유치원 운영을 책임진다. 유치

원 교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 아동 옴부즈맨: 1981년부터 임명된 아동 옴부즈맨은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어

른들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힘쓴다. 현재 아동 옴부즈맨은 

Inga Beyer Eng(2018–2024)이다.

○ 교육책임자(Pedagogical leader): 바네하게(유치원)에서 한 학

급을 책임지는 자격 있는 보육교사를 말한다. 교육책임자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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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다른 교육책임자들과 더불어 보조원들과 함께 팀으로 원

생들을 돌본다. 

○ 자격 있는 보육교사: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를 말한다. 

○ Statped: 4개 지역 본부 및 본사로 이루어진 국가 특수교육 전담 

서비스 기구이다. Statped의 사회적 임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 청년, 성인이 최선의 방식으로 스스로 삶을 영위하고 교육, 

일, 사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노르웨이 영유아보육시설법(Kindergarten Act): 1975년에 만

들어졌으며 2005년 개정안은 영유아보육시설 및 영유아보육시

설 당국의 임무와 역할, 그리고 유치원의 종사자 구성 및 운영 방

식을 규정한다(Haug & Storø, 2015).

제2절 노르웨이 코로나19 진행상황

노르웨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2020년 2월 26일에 확인되었으

며 3월 들어 확진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2020년 3월 12일 노르웨이

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공식 기록된 날, 정부는 전국 봉쇄령

을 발표했다. 확진자 수는 3월 26일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Tunheim et al., 2020). 2020년 8월 25일 현재, 노르웨이는 총 

640,575건의 검사를 수행했고 누적확진자 10,395명, 병원 입원자 수 

1,023명, 중환자실(ICU) 입원자 231명, 사망자 264명을 기록했다6)

6) 정보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매일 업데이트 된다. https://www.fhi.no/en/id/infectious
-diseases/coronavirus/daily-reports/daily-reports-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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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H, 2020c). 확진사례는 코로나 유행 시작 이후 매일 보고되고 있으

며 진단검체 채취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진단에서 국가감염병감

시시스템(MSIS: Norwegian Surveillance System for Communicable 

Diseases)에 등록되기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 새로운 

사례가 통보되면 확진자 수가 사후 업데이트 된다. 정부 통계 이외에도 

연구자들은 예상 감염자 수와 확산 동향을 연구한다. 노르웨이 여러 지역

에서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채취한 혈액 샘플에서 SARS-CoV-2 바이

러스 항체를 측정한 첫 연구에 따르면, 노르웨이 인구의 대략 1%가 코로

나19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Tunheim et al., 2020). [그림 

2-2]는 국립보건원(NIPH)이 보고한 연령 및 성별에 따른 확진자 수 분포

도이다. 

[그림 2-2] 연령/성별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수(2020년 8월 25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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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노르웨이 국립보건원(8월 25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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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현재, 노르웨이에서 코로나19 사망자는 264명이다. [그림  

2-2]와 <표 2-1>에서 볼 수 있듯 노르웨이의 팬데믹은 40세 미만 사망자

가 단 한 건만 보고되었고, 주로 70세 이상의 노인에 치명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82세이다(NIPH, 2020c).

<표 2-1> 성별 및 연령별 코로나19 사망자 수

(단위: 명)

연령(세) 여자 남자

0-39 0 1

40-49 2 3

50-59 0 7

60-69 5 19

70-79 22 39

80-89 45 47

90+ 50 24

자료: 노르웨이 국립보건원(2020년 8월 25일 업데이트)

그림과 표를 보면 노르웨이는 다른 서방 국가(예: 미국, 이탈리아, 스페

인, 영국, 스웨덴 등) 대비 사망률이 월등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사망률의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나, 국가 차원에서 국민

의 참여로 신속히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다음 절에서는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한 위기 대응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육 및 

영유아교육과 관련된 국가적 대응을 기술한다. 결론은 코로나19의 재유

행에 대비한 보육 관련 혁신적 대응 및 조치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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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가 영유아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립보건원(NIPH)의 

첫 번째 업데이트

2020년 5월 8일 실험실에서 확인된 8,034건의 확진사례 중 131건은 

10세 미만, 426건은 10-19세 사이 청소년이 감염자였다. 10세 미만 아

동 중 6명, 10-19세 청소년 중 7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NIPH, 

2020b7)).

노르웨이 국립보건원(NIPH)은 2020년 5월 신속히 진행한 연구 결과

를 발표했다. SARS-CoV-2바이러스에 감염된 아동과 관련한 질문에 답

을 찾기 위해 빠른 연구를 진행하면 중요한 근거를 간과하고 잘못된 판단

을 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러한 신속한 접근법을 취했다. 연구의 주요 결

론을 보면, SARS-CoV-2 바이러스는 많은 아동에서 발견되었고, 아동도 

감염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성인보다는 감염 가능성이 낮

은 것으로 보인다. 또 감염은 통증을 동반하고 일반적으로 발열, 기도과

민성(airway irritation) 등의 증상을 보인다.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동은 성인보다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지만 다

양한 연령대의 아동 데이터를 보면 이도 확실하지 않다. 아동에서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나와 있는 증거에 따르면, 

아동은 SARS-CoV-2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으나 아동이 주 전파원

이라는 근거는 없다. 관련 근거는 부족하고 바이러스 전파에 아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이르다. 팬데믹 기간 

중 영유아보육시설이나 학교를 폐쇄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운영할지에 

대해 정치인들이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2003년 베

이징에서 발생한 사스의 경험과 관련된 제한된 근거에 의존해야 했는데, 

7) https://www.fhi.no/en/op/novel-coronavirus-facts-advice/facts-and-general
-advice/advice-and-information-for-children-and-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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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학교 폐쇄는 감염 통제에 제한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는 4월 영유아보육시설 재개원의 근거가 되었다. 

제3절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앞서 언급한 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확진자 수 및 사망률에 대한 명확

한 이유는 없었으나, 봉쇄령을 신속히 내렸고 효과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는 1995년 감염병통제법(smittevernloven)이 발효되

었고 이 법에 따라 2020년 3월 13일 노르웨이의 평시 중 가장 엄격한 조

치가 시행되었다. 또 3월 27일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통제 조치 규정이 

발표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 및 기타 학교가 폐쇄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 식당, 카페, 호텔, 산업, 기업 그리고 대부분의 상점

이 문을 닫았다. 의회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코로나

19 규정에서 정부가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데 동의하였

다(노르웨이 보건복지서비스부, 2020). 봉쇄는 엄격히 시행되었다. 

이러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식료품점이나 약국은 정상 운영을 계속했

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었다. 상점에 들어오는 

고객에게는 장갑이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상점을 드나들 때 손소독을 실

시하였다. 응급진료소 밖에는 텐트를 세웠고 의사들은 가능한 한 온라인 

진료를 택했다. 승용차가 없거나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사람에게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다른 운송 수단이 있는 시민은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

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종의 근로자들은 재택근무

가 새로운 규범이 되었다. 지인을 방문하거나 별장, 시골집에 머무르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해안이나 산이 있는 시골 등 다른 곳에 집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제2장 노르웨이의 코로나19 관련 영유아교육(ECEC) 분야의 대응 17

많은데, 많은 이들이 이러한 집으로 옮겨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원격

근무를 하고 아이들의 홈스쿨링을 하길 원했다. 그렇지만 그러한 타 지역 

이동은 금지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의사와 응급실의 업무 과중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격리 중인 사람들은 거주지 부근에서 산책하거나 근처에 다른 사

람이 살지 않는 외딴 지역 방문을 권장하였다. 이어서 ‘우측보행과 타인

과의 거리두기 2미터 준수’가 발표되었다. 국경도 폐쇄되었으나 정부는 

해외 거주 국민의 국내 송환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타국에서 입국한 

자국민들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에 들어갔다. 

노르웨이 국민은 일반적으로 보건당국과 정치인, 국왕을 신뢰한다는 

점이 상황 통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보건 장관은 노르웨이어로 “우리

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동체로 함께한다”라는 뜻의 ‘dugnad(두그나드, 

자원봉사)’라는 단어를 써가며 국민에게 가이드라인 준수를 호소했고 이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 국왕은 봉쇄령 3일차에 대국민 연설을 통해 상황

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보건당국의 권고를 준수하고 위험에 처한 혼자 살

아가는 이웃을 돕고 보살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즉시 상황은 통제

되었고, 시민들은 집에 머무르며 운동을 하거나 가족이 모일 때 타인과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다.  

더불어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

해 정부 웹사이트8)를 통해 팬데믹과 교육 관련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전달

한 것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 국립

8) 두 가지 사례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1. https://www.fhi.no/en/op/novel-coronavirus-facts-advice/facts-and-general-
advice/hand-hygiene-cough-etiquette-face-masks-cleaning-and-laundry/ 
2. https://www.fhi.no/en/op/novel-coronavirus-facts-advice/facts-and-knowled

ge-about-covid-19/facts-about-infection-control-measures-during-the-covid-1
9-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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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원은 4가지 노르웨이 언어(Nynorsk, Bokmål, Nordsamisk, 

Lulesamisk)와 노르웨이 이민자들을 고려하여 25개 언어로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하였다(NIPH, 2020b9)). 노르웨이의 높은 검사 수도 긍정적인 요

인 중 하나이다. 팬데믹 초기에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사업체를 지원하고 

봉쇄령으로 인한 실업 증가를 막기 위해 경제회복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고 발표한 것도 도움이 되었다. 정부는 약속을 지켰고 3단계에 걸친 재정 

조치로 국가, 기관, 개인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

려움을 해소하였다. <표 2-2>는 관련 조치와 투자 예산을 보여준다.

<표 2-2> 채택 및 제안된 경제 조치에 따른 2020년 재정적자 추정치 변화 및 조정된 

경제 전망 

(단위: 10억 크로네10))

경제 조치 지원액

사업체 지원책 98.2

사업체 소득 감소 완화 44.1

소득 손실이 높은 사업체 지원(현금지원) 30.0

항공부문 손실충당금 및 정부 지급보증 대출 포함 14.1

손실충당금, 기업대출 정부 지급보증 10.0

개인 소득보호 51.2

소득보호 제도 확대 27.3

실업급여 확대 23.9

기타 수당 지급 7.2

필수 인프라 분야 강화 23.3

기타 조치 6.1

경제활동 축소로 인한 세수 감소11) 59.4

자료: 노르웨이 재정부12)

9) 2월 2일 첫 발표, 5월 5일 최근 업데이트. 

   https://www.helsedirektoratet.no/brosjyrer/vaner-som-forebygger-smitte 

10) 10억 크로네는 2021년 3월 4일 기준 약 1,322억 7,000만원임.

11) 정책 조치 이외 세수 변화 및 개인 소득 보호. 실업급여제도 확대 및 자영업자 및 프리
랜서를 위한 신규 소득보호제도로 인한 세수 증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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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도전과 과제에 대응하기 위

해 여러 각도에서 국가, 기관, 개인 차원의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다음 

장에서는 영유아교육 및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시

행되었는지 살펴본다. 

1. 영유아 교육 및 보육분야의 코로나19 대응

노르웨이에서는 정부뿐 아니라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련 일부 국가기

관과 국제기구가 위기 대응에 참여했다. 이번 절에서는 정책 차원 그리고 

기관 차원의 큰 두 가지 틀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대응 조치를 살펴본다. 

추가로 영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담론에는 팬데믹 

진행 중과 팬데믹 후의 영유아교육 개선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노

르웨이는 전통적 신문, 텔레비전, 디지털 신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

체를 통해 토론이 진행되는 오래된 뚜렷한 문화가 있다(Amundsen, 

2015).

2. 정책적 차원의 위기대응 

중앙정부와 영유아교육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이드라인과 권고안을 발

표하며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중앙집중형 민주적 전통을 지닌 지방

정부들은 위기대응 관련 의사결정에 자치권을 갖는다. 이번 절은 주로 중

앙정부 및 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응 조치를 살펴보고 후반부에는 지

방정부의 대응도 다룬다. 

12) https://www.regjeringen.no/en/aktuelt/economic-measures-in-norway-in-resp
onse-to-covid-19/id269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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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보육시설 폐쇄 

앞서 언급한 대로 감염병통제법에 따라 3월 12일 영유아보육시설은 

휴원에 들어갔다. 모든 영유아보육시설이 문을 닫았지만 직원들은 계속 

근무했다. 맞벌이부모, 특히 의료진 부모의 자녀들은 등원이 가능했다. 

영유아보육시설은 특정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특히 아동들을 코호트라 

불리는 작은 그룹으로 나뉘었다. 3세 미만 아동은 성인 1명이 3명까지 돌

볼 수 있었고(3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시행), 5월 8일 이후에는 성인 1

명당 5명의 아동 돌봄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3-6세 아동은 그룹당 6명까

지 수용할 수 있었다. 몇 주 후 이 수칙은 일부 완화되었다. 이 기간 중 영

유아보육시설 활동시간의 대부분은 야외에서 보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은 아동의 가정에 연락을 취해 그들의 

욕구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가이드를 제공했다. 많은 영유아보육시설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동화를 읽어주는 동영상을 

만들었다. 이러한 시설들은 각자의 미디어 채널을 활용하여 동영상을 공

유했다. 일부 영유아보육시설 교사들은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부

활절 전날 토끼 분장을 하고 일부 아이들의 집 앞으로 찾아가 창문 너머로 

인사를 건네기도 하였다. 보육직원들은 특수교육이 필요하거나 아동의 안

녕을 우려하는 학부모들과는 매일 의사소통하였다. 

2) 총리의 아동 관련 기자회견

상황이 심각해지고 영유아보육시설이 폐쇄되자 솔베르그 총리는 교육

부 장관 및 아동가족부 장관과 함께 3월 16일 TV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에게 영유아보육시설과 학교가 문을 닫은 이유를 설

명하였다. 아이들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이해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건 괜찮은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아이들이 이 기간 중 무엇을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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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설명하였다.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도 지키기 

위해 설명한 수칙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아이들의 

질문에도 상세하게 답변했다. 기자회견은 노르웨이어로 진행되었으나 영

문 담화문도 정부 웹사이트에 게재하였으며 해당 링크는 주석과 같다.13)

[그림 2-3] 기자회견 중인 총리와 두 장관

자료: https://www.regjeringen.no/en/aktuelt/statsministeren-holder-pressekonferanse
-for-barn/id2693657/

4월 11일 아동들과 1-4학년이 등원을 재개하기 전 총리와 교육통합부 

장관, 아동가족부 장관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리는 아동들에게 

노르웨이의 코로나19 상황을 설명하였다. 아동을 포함한 노르웨이 국민

13) 1. 총리 담화문: https://www.regjeringen.no/en/aktuelt/norwegian-prime-minist

er-erna-solbergs-introduction-at-press-conference-for-children/id2693742/
2. 교육통합부 장관 담화문: https://www.regjeringen.no/en/aktuelt/statement-at-
press-conference-for-kids/id2694114/

3. 아동가족부 장관 담화문: https://www.regjeringen.no/en/aktuelt/statement-at-
press-conference-for-kids/id26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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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봉쇄기간 중 방역 수칙과 규정을 준수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상황

으로 이어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봉쇄령이 아동들에게는 지루한 기간이

었음을 인정하고 규칙과 규정을 잘 따라준 데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 아

동가족부 장관은 아동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 아동들과 1-4학년 학생들이 먼저 등교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하였다. 1차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담화문을 발표한 후 아동들의 

질문에 답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및 규정을 지킬 것을 당부하며 친구와 연락하고 기념일을 챙기는 방식에 

상상력을 동원해 볼 것을 제안했다.

3. 코로나19 아동 및 가정을 위한 관련 정보 및 가이드라인

노르웨이 교육훈련청(NDET)은 웹사이트에 가이드라인 및 동영상을 

게재하고, 지역 당국은 보건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아동 및 학부모에 전달

했다. 교육훈련청은 교육연구부의 산하 기관으로 영유아보육시설과 초중

등 교육 개발 책임을 맡고 있다. 교육훈련청에서 제작한 동영상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이러스가 주

인공으로 등장하며 나무 뒤에 숨어 사는 거대한 움직이는 생명체로 묘사

된다. 바이러스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나 사물로 묘사되어 손씻기, 기침

할 때 소매로 입 가리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아동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화영화의 형식

을 띠고 있을 뿐 성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매우 유사하다. 아동과 긴밀

히 작업하는 아동 전문가들이 동일한 목적으로 제작한 다른 동영상의 수

준은 더욱 인상적이었다. 

지방정부도 시민 정보제공 및 교육을 위한 접근법을 마련했다. 예를 들

어 베르겐(Bergen) 지방정부에서 제작한 동영상은 아동들에게 영유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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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시설에서 친구들을 만나 작은 그룹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다고 설명한

다. 무언가 슬픈 일이 생기면 그룹에 속한 선생님이 포옹해 주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어린이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고 어른은 

아이들을 달래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

동 및 가족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성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식시킨다.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규 보육직원과 작은 그룹으로 구성된 원아

들의 규칙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이러한 소규모집단 내의 신체 접촉은 

허용된다. 아동과 각 가정이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4절 노르웨이의 아동보육시설 운영사례

1. 봉쇄 기간 중 노르웨이 영유아보육시설의 일반적 운영 방식

다음 사례는 봉쇄 기간 중 노르웨이 서부 소재 영유아보육시설 원장이 

공유한 내용이다. 

모든 영유아보육시설이 휴원에 들어갔지만 직원은 계속 출근했다. 내

가 근무하는 영유아보육시설에서는 처음 며칠 동안은 디지털 플랫폼 활

용법을 터득했다. 영유아보육시설 내 직원 간 의사소통을 위해 모두 디지

털 플랫폼인 Teams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디지털 스태프 핸드북, 디지

털 결근 통지 사용법을 배워야 했다.14) My Kid(영유아보육시설과 학부

모(보호자)의 소통을 위해 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연락했다. 화상으로 모든 아이들과 만나고 일부 학부모와 아동은 전화로 

연락했다. 별도로 원하는 아동이 있거나 필요하면 추가로 연락하기도 했

14) 내부관리 및 지방정부 통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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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자체 비상대응팀과의 합의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업무에 종사

하는 인력의 자녀를 수용하기 위해 시설의 문을 열었고 그리하여 봉쇄기

간 중 대여섯 명이 추가로 늘었다. 일부 직원만 이 아동들을 돌보았다. 직

원들은 실내외 활동, 책 읽기, 소그룹 활동 등을 통해 아동에게 최대한 정

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했다. 

직원들과는 회의에서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보건당국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이해를 다졌다. 필수 인력 학부모의 자녀를 

보호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모든 아동 및 가정과 의사소통할 준

비를 해야 했다. 

첫 주에는 노조 대표 및 학부모협력위원회(학부모 대표 2인, 보육직원 

대표 2인 및 원장으로 구성)와 회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감염 통제에 필요

한 과정과 가족과 당국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디지털 플랫폼 활

용 과정을 완료하였다.  

직원검토회의도 열었다. 다른 영유아보육시설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영유아보육시설 곳곳을 점검하는 시간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기

회를 통해 다른 직원들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는지, 아동과 가

정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구조가 잘 짜인 회

의를 진행했다는 점에 감사한다. 그룹회의에서 모든 아동들과 의사소통

을 하기로 하고, 감염 및 비상대응 태세에 대한 회의도 진행했다. 직원이

나 학부모의 감염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수립하였

다. 영유아보육시설에서 근무 순번을 정하고, 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 누가 재택근무를 할지를 정했다. 

6주에 걸친 봉쇄기간 동안 우리는 모든 아동과 연락하며 지냈고 우리

에게 먼저 연락한 아동도 있었다. 때로는 아동복지기관이나 보건소에 추

가 지원이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연락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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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20일 영유아보육시설 재개원

2020년 4월 20일부터 점진적인 재개원이 시작되었다. 바이러스의 확

산을 막기 위해 시행된 6주의 봉쇄령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재개

원을 가능하게 했다. 안전한 방식으로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는 규정을 준

수하면 재개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하였다. 

영유아보육시설의 경우, 보건당국과 정치인들은 영유아보육시설 등원 

재개가 안전할 것으로 발표했으며 기관종사자에게도 직장 복귀가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아동을 위한 2차 기자회견 이외에도 보건당국은 일

부 학부모들이 등원 재개에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아동은 성인보다 코로나

19에 감염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유치원 재개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며칠 만에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 자녀는 코로나19 실험대상이 

아니다”라는 페이스북 그룹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Inga Bejer Engh 아

동 옴부즈맨이 메시지를 발표하게 되었다. 노르웨이 국영방송(NRK)의 주

요 시간대 전국 뉴스 인터뷰에서 옴부즈맨은 강경한 어조로 “학부모들에

게 두려움이 아닌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

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아동을 집에 

머무르게 하는 결정은 의사와 상담해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강

력한 발표로 유치원이 재개원하자 대부분 가정에서는 자녀를 다시 등원시

켰다.

  

2) 영유아보육시설 재개원 관련 감염 통제 가이드라인 발표

노르웨이 보건청(Norwegian Directorate of Health)은 유치원 감염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보육시설

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업데이트한 정보를 웹사이트로 제공한다.15)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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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을 막거나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감염을 줄이기 위한 

3가지 원칙은 다음 순서로 중요하다(NIPH, 2020a). 

① 아픈 사람은 유치원에 가지 않는다.

② 청결을 중시한다.

③ 타인과의 접촉 빈도를 줄인다.

보건당국이 마련한 일반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국립보건원(NIPH)과 

교육훈련청(NDET)은 보육시설, 학교 및 방과 후 클럽의 감염통제를 위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4월 20일 영유아보육시설 재개원 이

후 직원이 준수해야 할 세부 규칙과 규정을 발표하였다. 다른 (비협력) 코

호트에 속한 직원과 거리두기(최소 1미터)를 실천해야 했다. 많은 아동과 

직원이 모이는 물리적(대면) 모임이나 휴식은 제한되었다. 대신 가능한 

한 직원들 간에는 화상회의를 활용하고 직장 내 악수, 포옹 및 손 장신구 

착용 등을 삼가도록 당부하였다. 공용 테이블, 컴퓨터 및 키보드는 사용 

후 소독하고 주방과 식당 위생이 특히 강조되었다. 또 유치원 직원은 출

퇴근 시 대중교통 사용을 자제해야 했으며 여러 곳의 영유아보육시설에

서 일하는 직원들은 각 시설별로 업무에 따라 교육을 받고 같은 날 여러 

곳의 시설에서 근무하지 않아야 했다. 

2020년 5월 29일 교육훈련청(NDET)은  보육·유아교육기관, 학교, 방

과후교실 감염 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행

동수칙은 녹색, 황색, 적색의 3단계로 나뉘며 감염 상황에 따라 각 기관이 

적절히 적용한다(NDET, 2020).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준수 이외에도 재

15) https://www.fhi.no/en/op/novel-coronavirus-facts-advice/advice-and-informa
tion-to-other-sectors-and-occupational-groups/info-to-schools-child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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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 유치원은 코로나19가 발병하여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여러 행동계획도 수립하였다. 

3. 노르웨이 영유아보육시설 보고 

영유아보육시설 재개원 이후 운영에 대해 영유아보육시설 원장이 공유

한 아래의 일화는 영유아보육시설의 현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영유아보육시설이 다시 문을 열 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많은 시나리오 회의에 이미 참여했기 때문에 재개원 이후에는 회

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아이들이 다시 등원한 첫날 나뿐만 

아닌 모든 아이의 기분이 매우 좋았다. 다시 등원하게 되어 행복

해 보였고 배정된 소그룹에 쉽게 적응했다. 학부모들은 입구에서 

아이들에게 인사했다. 모든 직원이 (동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운

영 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같은 시간에 아이들을 등

원시켰다. 모든 직원이 물리적으로 출근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아이들은 친구들을 만나 옷을 입고 바깥놀이를 할 채

비를 하였다. 우리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근처 

공원이나 시내에 있는 산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이러한 방식

으로 영유아보육시설 활동을 조직한 점에 대해 학부모들도 감사

하게 생각했다. 한 엄마는 “아이가 좋아합니다. 집에 와서 이야기

를 많이 해요. 야외활동을 많이 하니 좋습니다. 저는 놀랐고 만족

합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 시설에는 6명의 교육책임자와 19개의 소그룹(코호

트)이 운영되고 있다. 소그룹 운영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소그룹이 각각 거리두기를 했던 것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직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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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월 11일부터는 그룹 간 직원과 아동의 교류를 가능하도록 지

역 내 소그룹을 조직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은 꽃과 채소의 모종

을 심는 시기가 다가오는 때에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것

이다. 소그룹 운영이 긍정적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룹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서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누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서로에게 도전할 수 있는가?’ 

지난 주에 있던 한 일화를 소개한다. 한 직원이 병가를 내는 바

람에 4-6세 아동 18명으로 이루어진 ‘화살’ 코호트가 만들어졌

다. 그 주 초반에 다른 그룹에서 배 만들기 놀이를 했고, 몇몇 아

이가 이 배를 만들어 놀이를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배 

주인’인 몇몇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배를 빌려주었고, 자신의 배가 

망가질까 봐 걱정하는 아이도 있었다. 긍정적인 놀이가 이루어졌

고 놀이를 한 친구들은 자신의 배가 얼마나 잘 가는지, 어떻게 잠

수함으로 변신하는지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다음 날 계속 놀

자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했다. 이 놀이에 관심을 보인 아이들은 

자기의 배를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는 아이들 주도로 진행되었다. 

동료가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몇몇 소그룹 내 아이들이 전

날 장난감 놀이를 했는데, 장난감 표범이 물속에 빠졌고, 내 동료

는 2명의 어린이와 표범이 수영할 수 있는지 대화를 하기 시작했

다. 표범은 고양잇과 동물이라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

았다. 구글 검색을 해보니 표범은 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영뿐 아니라 다이빙도 할 수 있었다. 두 어린이 중 한 

명은 더 큰 그룹의 아이들(그리고 어른들)에게 자신 있게 이 이야

기를 할 수 있었고, 토론이 시작되었다. 

‘그럼 사자도, 수탉도, 다른 동물들도 수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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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프로젝트를 함께할 수 있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이런 사례들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특별하다. 교

사로서 우리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평소에 소그룹 활동

이 아니라면 아동들과 친밀하게 함께할 수 없는 활동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다.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의지는 굳건해졌다. 

4. 영유아보육시설법(Kindergarten Act) 임시 조정

5월 7일 교육연구부는 코로나19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교육시

설법, 교육법, 사립학교법의 임시 조정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Prop. 102 L <2019–2020>) 같은 날 승인되었다. 임시법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그러한 

의사결정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했다. 영유

아보육시설 운영자들은 집에 머무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 임시법은 학부모가 내는 보육료 

감소를 경험했거나 코로나19로 폐쇄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도 제안하였다. 

5. 지방정부의 대응 

노르웨이 지방자치단체협의회(Norwegian Association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KS)는 노르웨이의 모든 지방정부로 구성된 

조직이다.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은 직원을 둔 공

공기관으로, 감염 통제를 위한 보호와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그로 인한 영

향이라는 두 주제를 주로 논의하였다. 

3월 봉쇄조치가 시행된 이후 감염 통제를 위한 국가 가이드라인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KS 러닝(개방형 접근 학습 플랫폼)을 통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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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통제에 관한 역량 과정(competence measures)을 마련하였다. 2주 

만에 14,759명이 손 위생에 대한 역량 과정을 마쳤고, 12,812명이 기본 

감염관리 수칙을 들었다. 기본 감염관리 수칙은 모든 감염 예방 업무의 

기초이고, 손 씻기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여

겨졌다. 

2020년 8월 2차 대유행 이후 통제가 안 되는 확산을 겪은 지자체(예: 

오슬로, 모스)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아

동은 올바른 착용이 어렵고, 영유아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을 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마스크 착용은 권장하지 않았다. 8월 14일 노

르웨이 국립보건원(NIPH)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더 노출된 보육·유

아교육기관 및 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진과 함께 일터에서 조정사항

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제5절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의 대응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노르웨이에서는 정부뿐 아니라 아동 관련 기

관에서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위기 대응에 참여했다. 이번 절은 국가 및 

지역 기관의 대응을 설명하고, 그 후에 노르웨이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의 대응 활동을 살펴본다. 

1. 국가 및 지역 기관의 대응 

학교 및  보육·유아교육기관의 학부모위원회(FUB), 아동 옴부즈맨, 

Statped 등 4개의 국가 및 지역 기관은 각자의 관점에서 팬데믹과 싸우

기 위한 대응에 신속히 참여하였다. 정부의 대응 조치에 각자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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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탰다. FUB는 2020년 3월 27일 필수 유지인력의 자녀가 아닌 일반 학

부모의 자녀도 유치원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

안을 비롯해 코로나바이러스법에 근거한 임시 규정과 관련한 일부 제안

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중요한 발표문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법에 근거한 임시 규정에 따라 정부부처에서 제안한 §4. 학부모 

수당, §5.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지자체 보조금에 대한 지지 입장도 밝

혔다. FUB는 노르웨이에 다양한 유치원교육 옵션이 마련되어야 한다면

서 봉쇄 기간 중, 그리고 팬데믹 종식 이후에 모든 영유아보육시설이 운

영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FUB는 모든 시설

에 재정을 지원하여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영유아보육 및 교육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설들의 개원 날짜의 확정을 촉구했다. 아

동 옴부즈맨은 보건부 장관 및 노르웨이 보건위원회(Norwegian Board 

of Health) 위원장이 보육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한 

점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옴부즈맨은 이러한 발표 내용이 공식화되어 

전국의 모든 아동을 돕기 위해 각  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다양한 기관에서 정부의 대응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냈다. FUB

는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하거나 수화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돕기 위한 학

부모와의 협력, 유치원 등원권이 확대되어야 하는 대상의 선정 등 코로나

바이러스법에서 더 분명히 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옴

부즈맨은 정부가 국립보건원(NIPH)의 권고대로 학교를 재개방하지 않았

을 때 언론을 통해 강경한 입장으로, 때때로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도 하

였다. 옴부즈맨은 유치원과 학교의 폐쇄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아동에게 

부담이 큰 일이며 봉쇄기간도 국립보건원이 권고한 것보다 길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영방송(NRK)과 7월 10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옴부즈

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다.



32 국제협력 연구 및 국제 심포지엄 : COVID-19와 국가별 아동돌봄

“당국에서 아동의 권리를 인식하고 불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학교와 영유아보육시설이 단지 

학습을 위해서뿐 아니라 아동의 안전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해졌다. 

전에도 알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좋은 교사와 좋은 보육

시설 직원은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 

옴부즈맨은 인터뷰에서 관계 당국,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위원회(Coro 

navirus Commission)에 최근 몇 달간 있었던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이

후의 위기에 더 잘 대비하자고 당부했다. 주요 시간대에 전국에 방송되는 

뉴스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렇게 강력한 입장을 보인 것이 이

후 공공언론 토론으로 이어졌다. 

옴부즈맨의 반응과 관련하여, 아동이 법적 접근권을 보유한 서비스가 

과도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영유아보육시설 및 학교의 장기폐쇄) 때문

에 불필요한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데 9일을 허비했다는 

이유로 야당(사회당 및 노동당)도 솔베르그 정부와 아동가족부 장관 

Kjell Ingolf Ropstad를 비판했다.

학교 및 영유아보육시설 학부모위원회(FUB)는 봉쇄령 해제 후나 팬데

믹 이후 보육시설이 재개원했을 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수 있

다는 학부모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하였고, 옴부즈맨은 유

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강조하며 보건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와 아

동 및 청소년에 대한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이러한 우려를 해

소하기 위해 제안을 내놓았다. FUB는 개인 및 그룹 차원에서 보육·유아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Parents’ Council) 및 협력위원회)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각 유치원은 유치원법이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기 위

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에 

모든 아동의 안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FUB는 학부모, 특히 취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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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의 정기적 연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 규칙적인 일상이 

필요한 아동에게 이러한 일상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힘들 수 있으며 이러

한 점을 유치원과 가정에서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가

정은 위중한 상황에서 영유아보육시설과 연락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가정과 아동에게 연락하는 것은 시설의 책임이어야 하며, 필

요하면 일부 아동에게 특별 허가를 주어 봉쇄 기간에 평소같이 시설에 등

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지를 보내고 중요한 의견과 제안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도, 이러한 기관

들은 행동을 취했다(Statped, 2020a). Statped은 봉쇄 기간 중에도 서비스

를 제공했다. Statped은 이용자, 가족, 교사 및 아동집단에 우려하고 있었다. 

웹사이트에 정부의 요건을 준수하고 봉쇄 중에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

고 안내하며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원격서비스를 통해 청각, 시각, 학습, 읽

기 및 쓰기, 수학 관련 어려움을 파악하는 지원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하는 사람은 모두 원격학습을 이용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다고 안내하였다. 그리하여 평소와 같이 특수교육서비스 신청이 가능했고, 

공간적 만남도 진행될 수 있었다. Statped의 과정 및 역량개발프로그램은 디

지털로 운영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팬데믹, 비누, 항균, 거리두기, 격리, 방역 그리고 상부상조(dugnad) 

등의 수화어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동영상 기반의 수화사전 등 웹 리소스

를 개발하였다(Statped, 2020b). 당국의 감염 통제 규칙 준수도 당부하였다.

2. 노르웨이 소재 국제기구의 대응 

노르웨이 적십자사, 노르웨이 세계유아교육기구(OMEP), 노르웨이 세

이브더칠드런 등 국제기구 세 곳에서도 팬데믹에 신속 대응하였다. 노르웨

이 적십자사와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원, 가이드, 이해하기 쉬운 팬데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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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등을 제공했고, 노르웨이 세계유아교육기구(OMEP)는 코로나19 팬데

믹으로 인한 도전과제에 맞설 창의적 접근법에 집중하였다. 노르웨이 적십

자사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하였다. 먼저 4월 

영유아보육시설이 재개원했을 때 학부모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해 자녀와 

대화하고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듣고 격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들은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에 대해 배우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른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믿

었다. 둘째, 코로나19 관련 법과 규정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한 다음 헨리16)를 사용하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였다. 

노르웨이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장 먼저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학생을 대상

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질문을 하고 노르웨이 팬데믹 발생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였다. 또한 아동을 위한 조언, 부모를 위한 조언, 

스포츠 및 신체 활동을 위한 자료, 신체 활동을 위한 조언 등 다양한 각도

에서 코로나19 정보를 수집하였다. 4월 20일 노르웨이 세계유아교육기구

(OMEP)는 3명의 영유아교육 전문가를 패널로 초청하여 영유아교육 분야 

종사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창의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고자 온라인 포럼을 조직하였다. 연구자, 보육시설 교사, 

교육자, 직원들이 포럼에 참여하여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했다. 

16) 3-6세 아동을 위해 개발된 교육용 학습 프로그램이다. 유치원에서 가장 높은 학령의 아동들
에게 응급처치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다. 인형으로 된 ‘헨리’는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
이다. 다른 교육자료로 소형 구급상자, 교육 가이드북, 디지털 교사 자료가 있다. 이 학습자

료에는 헨리가 다쳐 도움이 필요한 여러 상황이 등장한다. 이 프로그램은 노르웨이 4,000여 
유치원에 보급되었으며 헨리는 이러한 유치원에서 친숙한 대상이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를 참고하라. https://www.barnehage.no/artikler/rode-kors-lanserer-koronara

d-for-barnehagen-br/490413; https://www.barnehage.no/artikler/hva-gjor-henry-
han-skader-seg/47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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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코로나19가 영유아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공개 토론

코로나19가 영유아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정보는 주로 디지털 신문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학부모, 보육시설 교사, 연구자들은 코로나19 

상황과 이것이 아동과 영유아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4월 20일 영유아보육시설이 재개원할 때 우려하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있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4월 8일 페이스북에 “내 자녀는 코로나19의 실

험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룹이 생겼고 빠르게 확대되어 회원이 30,000명이 

넘었다.17) 코로나19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알

고 있고, 아동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전파하는지에 대한 공론이 뒤따랐다. 

아동 옴부즈맨도 이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노르웨이 국립보건원(NIPH)의 

고위 임원인 Frode Forland도 5월 11일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지금까지 영유아보육시설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감염 상황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보지 못했다. 재개원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면 

감염사례가 증가했을 것이다.(NIPH, 2020b)” 

경험이 누적되고 연구가 신속히 진행되면서 여러 의견이 표출되었다. 코

로나19으로 아동이 처한 상황에 대한 논의는 봄, 여름에 걸쳐 계속되었고 

최근에는 Espen Rostrup Nakstad 노르웨이 보건청 부청장(assistant 

director)의 잇단 발언으로 정점에 다다랐다. 그는 노르웨이 국립보건원이

나 노르웨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스웨덴과 아이슬란드의 보건 당국이 내

린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한국 연구와 유럽연합의 연구를 언급하

며(ECPDC, 2020) 8월 18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아동의 감염률은 증상이 경미할 뿐 

성인의 감염률과 비슷하다. 성인처럼 아동도 집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17) 26,863명; 2020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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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이것이 학교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모른다. 8월인 

지금 우리는 유치원과 학교가 폐쇄되었던 3월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

다”(Andresen, 2020).

영유아교육에 대한 공론화를 검토한 후 유치원 교육의 사회적 측면에 또 

다른 추가적인 관점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노력은 

유치원 전문가, 교사, 영유아교육 연구자, 교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

다. 팬데믹 기간 중 교육 환경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언론 채널에서 다루어졌다. 신문의 헤드라인은 

바이러스 통제에 대한 토론을 주로 다룬 반면 영유아교육 언론 채널이나 

교사집단은 유치원 운영이나 영유아교육의 교육학 교훈을 주로 논의하였

다. 웹사이트, 신문, 영유아교육 언론채널을 이용한 조사를 통해 ① 아동의 

교육환경(예를 들어, 회복탄력성, 위생 등 일상에 관련된 교훈, ② 교육과

정이 현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하는

지, ③ 팬데믹 기간 중 아동과 함께하는 교육체계 및 조건(위기상황에 따라 

교육체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로 발견했다. 많은 

교사와 학부모는 새로운 수칙에 따른 교육의 질과 작은 코호트와 안정된 

교사가 아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유아교육계의 지식을 적용하여 상황을 개선하려는 첫 번째 노력은 4

월에 이루어졌다. 4월 23일 교직원노조 Steffen Handal 위원장은 디지털 

잡지 기고문에서 교직원 노조가 제공한 강력한 조언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 

운영시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수칙 때문이었다. 운영시간을 단축하면서 주어진 개방 시간 

중 더 많은 직원이 근무하게 되었다.18) 정상적인 유치원 개방 시간에 유치

18) 노르웨이에서 일반적 근로시간은 주당 37.5시간이다. 유치원 대부분의 정규 운영시간은 
주당 45-50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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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생들을 코호트(실내외에서 1명의 직원과 생활하는 정규 아동 소그룹)

로 나눠야 한다는 감염 당국의 지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개방 시

간 단축 운영으로 유치원들은 이러한 수칙을 준수할 수 있었다(Gosh, 

2020). Steffen Handal 교직원노조 위원장은 유치원 개방 시간이 단축되

면 아동 보육직원당 아동 비율이 줄어들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는 메시지를 반복하였다(예: Handal, 2020).  보육직원 대 아동 비율 감소

에 대한 교직원노조의 요구는 수년간 있어 왔는데, 이 위기가 노르웨이 영

유아 보육시설의 질 개선을 위한 주요 방법인 비율 감소의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Elin E. Ødegaard 교수는 4월 24일 인터뷰에서 위기 중 영유아교육의 

질을 개선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유치원교육의 질에 대해 논의할 시

기가 왔다고 언급했다(Sandgrind, 2020 April 23). 보육교사 대 아동 비

율, 새로운 디자인, 위기 후 소그룹 운영 등 다양한 질적 요소가 논의 주제

로 언급되었다. 소셜미디어나 웨비나를 통해 교육학적 딜레마와 새로운 상

황 속 기회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5월 11일 노르웨이 세계유아교육기구

(OMEP)는 “팬데믹 중 아동의 권익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새

로운 대응을 시작했다. 정치적으로는 경제와 보육시설의 재개방 여부 및 

근로 지원을 위해 개방 시간을 다시 늘려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

루었지만, OMEP 전문가와 학부모는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

인지 고민하고 개방 시간 단축과 보육직원당 아동 비율을 낮추는 것의 긍

정적 경험을 검토하였다(Bredeveien, 2020; Sandtorv, Vik & 

Ødegaard, 2020). 

Renate Severinsen 학교 및 유치원 학부모위원회(FUB) 부회장은 많은 

유치원 교사와 노르웨이 세계유아교육기구(OMEP), 교직원노조가 동의하

는 바를 요약하였다. 그는 학부모위원회를 대신하여 팬데믹 방역수칙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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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며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이 양질의 교육으로 귀결된다고 말하며 보육

직원과 아동 모두를 위해 유치원의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출 최적의 

시기라고 언급하였다(Severinsen, 2020). 지역 정치인, 교직원노조 그리

고 교사들도 이번 위기를 유치원 개방 시간을 단축하여 유치원이 문을 연 

시간 내내 보육교사당 아동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 노력했

다(예: Onstad, 2020). 

제7절 보육 및 영유아 교육이 직면한 도전과제 

영유아보육시설이 재개원한 지 4개월이 지났고 지금까지 보고된 코로나

19 확진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시행한 조치

들이 많은 부분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영유아보육시설들

은 몇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팬데믹 여파가 영유아보육시설을 덮쳤을 때 시설의 질은 

각기 달랐다. 영유아보육시설에 재학 중인 1,2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

들이 2세부터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4년간 진행한 연구에서 영유아 교육의 

질은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개선할 여지가 분명히 드러났다

(Alvestad et al., 2019). 그중에서도 모든 아동을 보육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고 많은 아동을 돌보는 것에도 문제가 있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과 관련한 교육의 질에 대한 최근 논의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심각한 

문제였다. 소규모 코호트와 안정되고 보육교사 대 아동의 낮은 비율은 양

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영유아보육시설에서 드러난 문제의 해결수

단이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간의 논의를 검토한 결과 아동 전문가, 교직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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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학부모위원회는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이 문제라는 점에 동의한다. 코

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제기된 문제였고, 위기를 통해 새로운 주장과 시각

이 논의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동을 소그룹으로 나누게 되고, 일부 

직원이 병가를 낼 수도 있으며, 이는 위 사례에서 매니저가 언급한 내용이

다. Pramling Samuelsson, Wagner 그리고 Ødegaard(2020)는 1명 이

상의 교사가 결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문제에 대해 교사들이 우

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에 머무르고 있는 아동도 있다. 전국사립영

유아보육시설협회(Private Barnehagers Landsforbund)에서 진행한 조

사에 따라 협회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재개원 이후에도 시설에 등원하지 않

는 어린이를 약 3,000명으로 추정했으며, 등원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Sandgrind, 2020). 집에 머무르는 아동과 연락

하고 이들을 챙겨야 하는 교사의 부담도 가중되었다. 

위에 언급된 사례와 Pramling Samuelsson, Wagner 그리고 Ødegaard 

(2020)의 연구에서 보듯, 이처럼 위중한 시기에 일하는 교사들은 많은 우려

를 안고 있다. 아동을 적절한 그룹으로 나누었는지, 소그룹 활동이 아동의 사

회적 발달과 대처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우려하고 있다. 교사들

은 수업 계획 및 준비에 들일 시간이 부족하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Pramling Samuelsson, Wagner & Ødegaard, 2020). 또 응답한 사람들

은 “팬데믹 발생에 따른 필요한 여러 가지 변화에 준비가 덜 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교실 집기나 도구를 자주 소독하는 방역수칙을 지속하면서 다른 책

무를 다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잘 달래며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

기를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출했다”(Pramling Samuelsson, 

Wagner & Ødegaard, 2020, p. 14).

봉쇄기간 중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영유아보육시설들이 아동에 대한 정

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2차 대유행 시기에 아동 및 가정과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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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취하고 지원하려면 아동과 가정의 상황과 특수한 니즈에 대해 파악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취약계층이나 아픈 아동은 맞춤 지원이 필요

한데, 영유아보육시설에서 가정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이러

한 지원이 용이할 것이다. 

영유아보육시설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팬데믹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다. 6월 전국사립보육시설연합회에서 1,002개 회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는 코로나19로 유치원 운영비용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Løkås, 2020). 비용 증가는 대체 교사 충원 및 방역수칙으로 인한 것이

었고 이는 많은 영유아보육시설시설이 겪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8절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영유아교육의

혁신적인 대응 및 조치를 위한 제언 

작금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

다.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어떠한 비상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보육시설 교사와 직원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예상치 

못한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감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 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 교직원 

교육과정에 위기와 관련한 철학, 심리학과 긴급상황에 대비한 훈련뿐 아니

라 장기적 위기와 감염 통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교직원은 롤모델로서 

감염 통제 수칙 준수와 더불어 아동 및 가정에 필요한 신뢰와 희망의 공간

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팬데믹 장기전에서 아이들에게 놀이와 즐거

움, 웰빙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여 또래집단과 정기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순간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삶이 힘들거나 



제2장 노르웨이의 코로나19 관련 영유아교육(ECEC) 분야의 대응 41

일상적 기회가 부족해질 때 희망을 북돋워 주는 것이 영유아교육 종사자에

게 필수적인 의사소통 역량이 되어야 한다. 위기나 비상상황의 발생 또는 

감염병의 장기적 유행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회복탄력성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아이들이 문제해결 능

력을 기르고, 나이와 능력에 걸맞은 회복탄력성 있는 감정과 건강을 갖추

고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아동 발달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의 교직원들이 관련 지식과 감염 

예방 수칙, 확산 방지수칙 등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원 교육과 보육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 교육에서 코로나19 지식과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

치는 영향을 다룰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교육학적으로는 코호트 분리 

및 가용한 공간 내에서 어떻게 활동을 조직해야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학급 내 아동 수나 이러한 아동들의 상황이 평소와 달라질 때 어

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도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아동과의 활동, 그리고 아

동 및 학부모와 의사소통을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어야 하며, 이

러한 역량의 중요성은 Pramling Samuelsson, Wagner 그리고 

Ødegaard(2020)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제13조의 내용도 명심해야 한다. 제13조는 

모든 아동이 쉬고 여가를 즐기며 연령에 맞는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구체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팬데믹 봉쇄기간 중 이 조항에서 언급한 삶의 측면이 위축되었다.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담당자들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하

는 시간이나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소그룹을 가족과 협력해 만들어야 

한다. 아동이 사는 동네에서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새로이 보육 및 교육 시설을 만들거나 기존 시설이나 놀이터를 개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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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기존 설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열린 녹지 공간이나 풍경에 대한 

접근으로 인해 많은 보육 활동이 소규모 코호트로 종일 외부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또는 작은 집단으로 다른 사

람들과 만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영유아보육시설 및 

학교 아동을 위한 공간을 고려할 때 녹지공간과 개방된 풍경, 그리고 외부 

‘정원실(garden rooms)’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정원실’

은 아이들도 공간 경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공원, 놀이터 및 기타 녹지공간은 사람에게 필요한, 집 안에 머물러서 생기

는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건강과 웰빙의 긍정적 효과를 만

끽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놀이터는 열린 녹지공간과 작은 ‘정원실’로 설계

한 공간을 갖출 것을 권장하며, 도시계획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각기 다른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Ødegaard, 2020).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영유아보육시설 개방 

시간을 단축 운영하는 것이 시설 교육의 질과 자원의 활용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았다(Handal, 2020; Pålerud, 2020; Sandtorv, Vik & 

Ødegaard, 2020). 여름 휴가 전 트론헤임(Trondheim)의 Camilla 

Trud Nereid 국장(director)은 자원 절약을 위해 보육시설 개방 시간 단

축을 시험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것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일부 지자체는 영유아보육시설의 교직원 충원 상황의 개선을 바

라고 있다. 트론헤임 이외에도 베르겐(Bergen), 스타방에르(Stavanger), 

퇸스베르그(Tønsberg), 패르더(Færder) 등의 지자체도 이를 위한 조치

를 시행하였다. 2020년 8월 중순 전국사립보육시설연합회(PBL)는 현 상

황을 나타내는 지도를 발표하였다. 356개 지자체에 설문지를 배포하였는

데, 184개 중 32개 지자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공립 영유아보

육시설의 개방 시간을 단축했다고 답했다. 4개 지자체는 일부 공공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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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개방 시간을 단축하였고, 다른 지자체는 개방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184개 지자체 중 147곳이 공공 영유아보육시설

의 운영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그간의 토론 이후 일

과 직장의 양립 및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질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지자체 

중 17%가 교육의 질을 위한 옵션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Karlsen, 

2020).

식수 소독 및 손씻기 시설도 각 기관의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접근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유치원 건물은 소그룹의 아동들이 오랜 기간 코호

트로 실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설계자는 시설 내 동선을 

용이하게 하는 개방된 풍경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 유연성을 도모

하고 영감을 주는 놀이공간이 들어간 새로운 디자인도 고려해야 한다. 신

규 보육시설 건립 및 기존 시설의 설비 개선 시 놀이와 손씻기를 할 수 있

는 새로운 설계를 확보해야 한다. 

취약 아동에 대한 보육을 위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다. 장애로 

고통받는 아동은 특수한 니즈가 있거나 자원이 부족한 가정환경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예술가와 교육자의 협업으로 작은 규모의 팝업 음악 및 놀이, 

드라마 활동을 이러한 아동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

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조언할 것이다. 아픈 아동은 집

을 떠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팝업 활동은 다른 곳에서도 진행할 수 

있고 공터나 정원 등 실외에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팝업 활동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발생으로 유치원에 올 수 없는 아동에게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또 지역 당국 및 유치원 소유주들은 지역 예술가와 교사의 협력

을 독려하고 지원하여 감염 통제 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이동식 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아동 및 가정과의 의사소통은 포용적으로 실시되고 어떠한 아동이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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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열등감이나 사회의 보살핌에서 배제된 느낌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

다. 세이브더칠드런(2020)에서 지적하였듯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른

들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노인만 위험한 거야”라는 식의 의사소통은 적절

하지 않다. 이러한 메시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막으려면 이러한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이 대상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연령에 따른 고려가 뒤따라야 한

다.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보 동영상은 시각적으로 만화로 구성되고 

음성을 포함한 교육 메시지를 포함해야 할뿐 아니라 손씻기 등에 대한 짧

은 시각자료 등도 담아야 한다. 

효과적인 디지털 활용 및 의사소통은 장비 및 인프라 조건에 좌우된다. 

이는 국가안보 이슈로 보아야 하는데, 이것이 마련될 때까지 영유아 교육 

기관 소유주들은 가정 및 기타 협력 파트너와 디지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와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19) 정부 및 관계 당국이  

새로운 계획 및 혁신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팬데믹이 장기화

하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여 영유아교육 분야 지원 예

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 절차를 쉽게 만들고, 재정 지원을 신속히 

적시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구적으로 영유아보육시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이것이 영유아 교육의 질을 개선하

고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도 보육시설의 존속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분야의 모든 수준의 리더십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

하다. 보건당국의 리더십은 감염병의 최초 발생 시에 매우 중요하다. 2차 

대유행이 발생하면 영유아교육 분야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보

다 명확히 발휘하여 일반 및 위기 상황에서 아동의 사회적 니즈에 대한 의

19) 2020년 9월 18일, 노르웨이 정부 홈페이지(http:government.no)에 아동과 코로나19에 관
하여 부모들이 참고해야 할 정보에 관한 페이지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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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표명하여 의학적 지식을 보완해야 한다. 지도자의 말과 행동은 사람

들의 안전을 지키고 감정 조절 및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치원 직원, 

아동 및 가정 모두 위기를 헤쳐나가는 경험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

다. 2차 대유행은 첫 대유행과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이라는 존재적 이슈,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인식, 직장 내 안전, 대중교

통 및 자신이나 가족의 고용 안정과 같이 우리 삶의 대부분의 측면을 관통

하는 위기가 될 것이다. 일부 교사, 아동, 가정은 미래에 더 큰 불안과 불확

실성을 겪고 희망을 찾지 못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장기적 도전과제에 

적응하며 일상을 바꾸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다. 지도자는 이러

한 복잡한 문제에 쉽게 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다양한 직원, 아동, 가정, 

협력 파트너에 복잡한 이슈를 설명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지도

자는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때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어

야 한다. 

교육 예산은 보장되고 증액되어야 한다. 예산을 지원하여 개방 시간 동

안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 계획은 유치원에 등원할 수 

없는 위험이 가장 큰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가장 어린 아이들부터 소

년, 소녀, 그리고 각 가정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측면으로 여겨지는 좋은 거버넌스 아

래에서 회복탄력성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팬데믹이 장

기화하면 창의성과 혁신성을 발휘해야 할 시기에 관계 인력이 경제적, 정

서적으로 지지를 받아 좋은 정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가 굳건해지려면 거버넌스의 청렴함

과 명확성이 모두 확보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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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와중에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 노르웨이 국왕, 총리, 야

당, 보건당국에 이르기까지 노르웨이의 관계 당국은 이 같은 복잡한 상황

에 대해 의사소통하기 위해 애쓰고 겸손한 자세로 임했다. 감염 확산에 아

동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는 상황에서 분명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도자는 혼란과 불확실한 지식 속에서 

의미를 도출하고, 바이러스 관련 수칙과 규정을 만드는 임무를 안게 되었

다. Espen Rostrup Nakstad 보건청 부청장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밝혔듯 당국은 불확실한 지식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해야 한다. 

노르웨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공개토론은 시민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

하는 데 기여한다. 정직함이 없으면 신뢰는 쉽게 무너진다. 장기화하는 팬

데믹 상황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코로나19 통제 노력에 심

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집단 체제에 충격

을 주었으나, 반면에 리더와 전문인력의 신뢰를 회복하고 회복탄력성의 중

요성을 재확인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아동은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위기와 장기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시하기 때문에, 회복탄력성 있

는 리더십과 아동을 위한 최선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

는 지속가능 목표 달성을 위한 촉매제로 양질의 교육을 모두에게 제공할 

진보적인 교육체계를 탐구하여 교육을 혁신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교육 혁신, 영유아 보육·유아교육 예

산 확충,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리더십을 양성하여 아동에게 더 많은 혜

택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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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독일 코로나19 전개 상황

독일의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2020년 1월에 발생하였다. 11월 6일

까지 총 619,089명의 코로나 확진자와 11,096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였다(사망률 1.8%). 308,852명의 확진자(약 50%)의 증상 발현 시

기는 알려지지 않아 보고 날짜를 기준으로 하였다([그림 3-1] 참고). 10

월부터 독일은 코로나 제2차 대유행을 겪고 있다. 

[그림 3-1] 증상발현 시기를 기준으로 RKI에 전자적으로 보고된 코로나19 확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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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로버트 코흐 연구소(RKI: Robert Koch Institute) 일일상황보고서(2020년 11월 6일)

20) German Youth Institute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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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에 미친 경제적 영향

1) 경제적 상황

독일 경제는 심각한 침체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모니터링하

기 위해 우리는 국내 기관의 국가보고와 Eurostad에서 수행하는 해외보

고를 모두 추적한다. 

2020년 1/4분기(2020Q1) Eurostat 데이터는 해외 비교를 가능케 한

다(Eurostat 2020). GDP는 경제 활동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므로, 코로

나19 팬데믹이 경제에 미친 영향의 심각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분기별 

GDP 성장률에 대중의 많은 관심이 쏠렸다. 평소와 같이 사전에 협의된 

발표 일정에 따라 공지된 4월 30일, 5월 14일, 6월 8일, 7월 12일에 

Eurostat은 GDP와 고용 등 다른 주요 지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주기적 

발표는 각 분기가 끝난 후 30, 45, 65, 110일 이후에 발표되기 때문에 

T+30, T+45, T+65, T+110 발표라고 불린다([그림 3-2]). 2020년 7월 

20일까지 발표된 최근 수치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극심한 곳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이고(-5.3%), 그 뒤를 스페인과 슬로바키아가 잇는다

(-5.2%). 불가리아, 루마니아, 아일랜드만이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 활동 연관됨). 독일(DE)의 경우 2020년 1/4분

기 경제성장률은 2% 하락하였다. 유로존(EA-19)과 유럽연합(EU-27)의 

평균경제성장률과 비교하면, 독일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완만한 수준이다. 

중국과 미국의 2020년 1/4분기 GDP 성장률을 비교하면 팬데믹으로 인

한 경제 여파는 시간 차를 두고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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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020년 1/4분기 GDP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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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stat(2020) 온라인 데이터 코드: namq_10_gdp and (naidq_ 10_gdp) for US, JP 
data

독일 연방정부의 가을 전망치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실질 GDP는 

5.5%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Projektgruppe Gemeinschafts diag-

nose 2020). 이러한 전망은 10월 말에 발표되었다. 코로나19 2차 대유

행이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아직 평가할 수 없지만 예측해야 한다. 

경기침체는 실업률 증가로 이어진다. Eurostat(2020)은 2020년 1/4

분기 전 세계 고용성장률 데이터도 발표한다([그림 3-3] 참고). 최근 자료

에 따르면 스페인과 불가리아 고용률이 가장 많이 하락하였으며(각각 

-1.0%와 -0.9%), 그 뒤를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스웨덴이 따르고(모두 

-0.5%), 리투아니아(+1.6%), 몰타(+1.6%), 폴란드(+0.9%), 크로아티아

(+0.7%) 순으로 고용률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독일(DE)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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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20년 1/4분기 고용증가율

(단위: %)

2020년 1분기 발표 고용성장률
고용된 인구, 계절적 조정된 데이터 기준 전년 동기대비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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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Eurostat(2020) 온라인 데이터 코드: namq_10_pe

2020년 10월 독일이 발표한 실업자 수는 2,760,000명이다(Bundesa 

gentur für Arbeit, 2020a).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세였던 독일 실

업률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급증했다. 독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가 노동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0년 4월에 

있었던 대량 실업의 60%는 봉쇄조치로 인한 것이었다. 요약하자면 봉쇄조

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117,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Bauer & Weber, 

2020).

코로나19는 정부의 지원책이 완화 효과를 거두면서 고용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근로시간에는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그림 3-4] 참고). 

먼저 T+65일에 발표한 근로시간 분기별 감소 추세를 보면 유로 지역은 

-3.1%, EU는 -2.6%였고, 이는 이후에 T+110 업데이트 시 각각 -3.6%, 

-3.8%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주로 이탈리아의 조정을 반영하는데, 이탈

리아는 근로시간 감소가 가장 심했고(-7.5%), 그 뒤를 그리스(-5.4%)와 스

페인(5.0%)이 잇고 있다. 아일랜드(+1.0%), 크로아티아(+0.7%),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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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루마니아(+0.3%) 그리고 핀란드(+0.2%)는 근로시간이 늘었다. 

덴마크와 체코도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 독일도 근로시간이 상당히 줄었

으나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다. 

[그림 3-4] 2020년 1/4분기 근로시간 변화 

(단위: %)

2020년 1분기 고용 변화
근로시간, 계절적 조정 데이터 기반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E
A
-
1
9

E
U
-
2
7 IT E
L

E
S

P
T

F
R

E
E

S
K

M
T

L
U

C
Z

N
L

L
T

D
E

H
U

L
V

A
T

D
K

S
E S
I

C
Y

B
G F
I

R
O

P
L

H
R IE

U
K

N
O

2.0

1.0

0.0

-1.0

-2.0

-3.0

-4.0

-5.0

-6.0

-7.0

-8.0

T+65일 T+110일까지

Source: Eurostat (online data code: namq_10_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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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득지표를 보면([그림 3-5]), 유럽에서 경상가격 피용자보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는 안정세를 유지하거나 상

승하였고, 가장 높은 임금 상승률은 루마니아(+2.1%), 불가리아(+1.9%),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각 +1.6%)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큰 감소세

는 이탈리아(-6.0%), 슬로베니아(-3.8%), 벨기에(-2.5%)에서 기록되었

다. 임금의 회복탄력성은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 달려 있지만, 

순생산물세(taxes less subsidies on products)는 아일랜드(-32%), 루

마니아(-27.6%), 슬로바키아(-23.7%), 에스토니아(-23.6%)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락했다. 다른 GDP 추정치와 관련하여 잔차(residual)로 집

계되는 총영업잉여(gross operating surplus)와 혼합소득(mixed in-

come)도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하락하였으며, 스페인(-10.5%)과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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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독일의 GDP 소득지표는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2020년 3월 독일 근로자 2,020,000명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

금 보전을 위한 수당이 지급되었다. 2008/2009년 금융위기 때 단축근무 

수당을 신청한 근로자보다 더 많다.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

(Schröder et al., 2020)과 소득수준이 낮은 근로자들(Hans-Böckler- 

Stiftung, 2020)은 근로단축 수당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림 3-5] 2020년 1/4분기 주요 GDP 소득지표 변화 

(단위: %)

2020년 1분기 주요 GDP 소득 지표 변화
계절적 조정 데이터 기준 전년 동기대비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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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업잉여와 혼합소득 피용자보수 보조금공제 생산세

자료: Eurostat(2020) 온라인 데이터 코드: namq_10_gdp

2008/09년의 경제 및 금융 위기는 주로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코로

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조치는 서비스 분야에 큰 타격을 주었다. 많은 

부모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실직하였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근로

자 수가 비슷한 호텔 및 요식업 부문, 그리고 자동차 유지보수 부문은 4월

과 5월에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이 가장 높았다(Bundesagentur für Arbeit, 

2020b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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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 소득 상실 

가정의 실질소득 상실에 대한 증거는 많지 않다. 사전 결과는 상당한 

상실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3월 조사 데이터를 보면, 다인 

가족에 속한 성인 중 58%는 소득에 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답했다(Kantar Deutschland, 2020 p. 9).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는 소득 최상위 삼분위의 25%와 최하위 삼분위의 23%는 

중간 삼분위의 17% 대비 가구소득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Schröder et al., 2020 p. 4). 소득 상실은 소득이 적은 가정에 더 큰 영

향을 미친다. 

3) 일부 부모만 누릴 수 있는 재택근무

재택근무는 독일의 모든 일자리 중 56%만 해당하는데 이러한 업무방

식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더 많이 활용되었다. 근로자의 재택근무와 

관련된 경제적 리스크는 줄어들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재택근무 가능성

과 근무시간 단축, 그리고 재택근무 가능성과 실업 사이에는 음(-)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dams-Prassl et al., 2020).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는 재택근무 비중이 낮았다.  

4) 코로나19 팬데믹이 부모의 공평한 가사분담과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친 영향은 아직까지 분명치 않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의 무급노동에 대한 공평한 분배가 이

루어지거나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했는지는 알 수 없다.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수집된 사전 데이터에 따르면 양육과 홈스쿨링에 대한 부담

은 대부분 엄마의 몫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기 이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많은 아빠들이 가사에 투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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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이 늘었다. 아빠가 재택근무를 하고 엄마가 외근(예: 주요 기간시

설)하는 부부와 모두 재택근무를 하는 부부는 평등주의적 롤모델이 될 수 

있다(Boll & Schüller, 2020). 사회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아빠들은 이

러한 추세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제2절 가정 지원 사회정책 조치 

1. 가정소득 지원을 위한 소득지원금, 아동수당 및 세금 경감

4월 20일 연방정부는 감염보호법(Infection Protection Act § 56 

IfSG)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

전해 주는 프로그램을 연장하였다. 이러한 지원금은 다른 돌봄 방법이 없

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며, 다른 지원금 수급자격이 없을 때(예: 단축근

무수당) 받을 수 있다. 이때 순소득 손실의 67%만 보전받을 수 있다. 동

일한 67%의 비율이 단축근무수당에도 적용된다. 수당 지급 4개월차와 7

개월차에 단축근무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77%, 87%로 단계별 인상)하

는 것은 가정소득을 안정화할 수 있다. 그러나 단축근무수당은 사회보험

에 가입된 근로자만 수급자격을 갖는다. 프리랜서나 미니잡(mini-job) 

종사자들은 이러한 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월 25일 연방정부는 

단축근무수당을 확대하여 파견근로자(labor leasing)에게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추가적인 조치(‘긴급보육수당’, 아동수당)는 소득이 낮은 가

정의 경제적 위험을 완화해 줄 수 있다.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판매

세(VAT)를 19%에서 16%로 일시 인하한 것도 이러한 세금 경감으로 인

한 혜택이 판매가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의 구매 비용이 감소하면 가구 소

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정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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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적 수요를 촉진시켜 도움이 될 수 있다.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

데, 이러한 조치가 충분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부모의 생계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육시설 및 학교의 단

계적 재개방

독일에서 제도적 돌봄이 제공되는 시간과 관계없이 아빠들은 종일 일

한다. 반대로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보육시설의 사용과 밀접한 연관

성이 있다(Geyer et al., 2015; Bauernschuster & Schlotter, 2015; 

Zoch & Hondralis, 2017; Müller & Wrohlich, 2020; Boll & 

Lagemann, 2019). Jessen et al.(2020)의 시간-예산 데이터 횡단면 분

석에 따르면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양육에 더 많은 시간

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그러므로 보육

시설과 학교를 재개원하는 것은 엄마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참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부모가 견뎌야 하는 경제적 위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지는 

경제의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 팬데믹의 전개 양상이 지역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독일 내에서도 다름) 경제 부문에서도 격차가 예상된다. 소규

모 사업체와 초소기업(microenterprise)은 이러한 도전과제로 인해 고

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및 보상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있어야 가정소득의 안

정을 이룰 수 있다. 

3. 봉쇄조치와 봉쇄가 아동 및 가정에 미친 영향 

Brooks et al.(2020)이 방역조치의 심리적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를 즉시 검토한 결과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혼란, 분노 등 부정적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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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영향이 나타났다. 장기간의 격리조치, 감염에 대한 두려움, 좌절, 지

루함, 물품 부족, 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낙인 등의 스트레스 인자가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장기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격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을 필요 이상 기간 격리하지 않아야 하며, 

격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프로토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물품

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격리의 장점을 대중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이타주

의에 호소하는 것도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과 가정의 주관적인 웰빙에 미치는 영향

(Béland, Brodeur, Mikola, & Wright, 2020; Fetzer et al., 2020a, 

2020b; Langmeyer et al., 2020; Lu et al., 2020), 청소년의 경험에 미

치는 영향(Andresen et al., 2020), 학교와 보육시설의 폐쇄가 학부모에

게 미치는 영향(Adams-Prassl et al., 2020; Etheridge & Spantig, 

2020; Huebener et al., 2020)을 다루는 경험적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

다. 팬데믹이 개인과 가정의 기능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한 독일 연구

는 많지 않다. 

Huebener et al.(2020)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이전 기간의 웰빙에 

대한(2018년) 독일사회경제패널연구(GSOEP: German Socio Economic 

Panel Study)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년 5월과 6월) 웰빙에 관한 

대표적 COMPASS 조사의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기술통계량분석(descrip 

tive analysis) 결과, 코로나19 위기와 학교 및 보육시설의 폐쇄는 자녀를 

둔 개인의 낮은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보인다. 특히 보육에 대한 만족도 등 만

족의 3가지 측정치 모두 2018년 대비 2020년 5월과 6월에 낮은 수치를 보

였다. 보육시설 등의 폐쇄 영향을 받은 부모들, 특히 엄마의 수치가 가장 많

은 하락을 나타냈다. 규제 정책 조치로 인해 ‘봉쇄정책 체계’가 만족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반대로 정책 조치의 점진적 완화는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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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나타냈다. 학교와 보육시설의 점진적 재개원은 부양 자녀를 둔 개인

의 절대적인 만족도뿐 아니라 평균 대비 상대적인 만족도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제3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체계

(ECEC) 대응

1. 전면 봉쇄와 보육시설 및 학교 폐쇄는 효과적이었다 

2020년 12주차(KW12)에 독일의 보육시설과 학교가 폐쇄되었다. 이

러한 조치와 더불어 1주일 이후의 전면 봉쇄령은 4세 이하 아동의 호흡기 

급성 감염률을 급격히 낮추었다([그림 3-6] 참고).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조치는 팬데믹 통제에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그림 3-6]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주일간 아동 인구 10만 명당 호흡기 급성 감염 

진단을 받은 4세 이하 아동의 최초 병원 방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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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보육 및 보육시설 단계적 재개원 가이드라인

독일연방공화국의 16개 주(Laender)는 영유아보육 및 교육(ECEC) 부

문의 거버넌스를 책임지고 있다. 보육센터 폐쇄 6주 후인 4월 28일, 주 

장관들은 영유아 서비스 단계적 재개와 관련된 해법을 발표했으며(JFMK 

2020), 이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 보호 및 위생 조치 

∙ 긴급보육 아동 접근성 기준

∙ 직원 배치 기준 

∙단계적 서비스 재개 계획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교육적 환경에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ECEC) 아동을 대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보호 및 위생 조치의 일환으로, 분리된 아동 그룹을 지속적으

로 특정 교실이나 교사에 배정하는 것과 함께 보육직원 간 거리두기, 학부

모와 물리적 거리두기, 자주 손씻기, 가구 및 교구 주기적 소독 등의 내용

이 담겨 있다. 2020년 봄에 개발된 이 가이드라인은 환기에 대해서는 언

급하지 않고 있다. 아동과 보육직원에 대한 검사도 아직까지 언급된 바 없

다. 긴급보육 접근성은 부모가 시스템 관련 분야(‘주요 기간시설’)에 종사

하는 가정, 한부모 가정(예: 일하는 한부모), 신체적 또는 다른 장애가 있

는 부모에게 제공된다. 추가적인 접근 기준은 아동의 니즈와 관련되어 있

다.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동보호 프로그램 대상에 속한 아동, 특수한 

니즈가 있는 아동, 제한된 생활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입원 아동 포함), 그

리고 취학기 아동에 우선 접근권이 제공된다. 교육 업무에 있어 보육직원 

배정 기준은 높은 연령(정확한 기준 없음),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과 같

은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다. 영유아 교육 및 보육(ECEC) 서비스의 점진적 

재개를 위한 계획은 단계별로 차이점이 있다(필요한 경우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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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제한된 긴급보육

팬데믹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연방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주 정부들

이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폐쇄한다. 관련 기관 무단출입은 금지된다. 

이 기간 중 긴급보육은 소규모 일부 아동에게만 제공된다(접근 기준: 

주요 기간시설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아동보호가 필요한 아동, 

기타 돌봄은 운영되지 않는다)

∙ 2단계: 긴급보육의 유연한 확대

무단출입 금지 및 폐쇄령은 전반적으로 유지된다. 팬데믹의 전개 상

황에 따라 긴급보육을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관련 조치의 효과를 관

찰한다. 

∙ 3단계: 제한된 정상 운영

돌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다시 보장된다.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한

조치가 다시 내려질 수 있다. 보호 및 위생 조치는 계속 시행된다. 2

단계로의 복귀도 가능하다. 

∙ 4단계: 정상 운영

성공적인 팬데믹 통제로 보육의 정상 운영이 가능해진다. 

3. 봉쇄령 이후 영유아 보육 및 교육(ECEC)의 대응 경과

코로나19 팬데믹이 독일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체계에 미친 영향과 

정상 운영모드로의 단계적 전환이 이루어진 방식은 주 정부 차원에서 관

련 데이터의 수집을 통해 모니터링되었다. 이처럼 체계적이지 않은 방식

으로 수집된 정보는 독일청소년연구소(DJI: Deutsches Jugendinstitut)

와 로버트 코흐 연구소(RKI: Robert Koch Institute)의 급작스럽게 조

직된 연구 프로젝트인 ‘코로나-보육-연구’를 통해 발표되었다.21) 독일 

16개 주 대부분에서 초기에(12주차에서 17주차: 제1단계, 제한된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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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보육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실체 등원율은 10% 미만으로 

하락하였다([그림 3-7]). 참여율이 높아 단계적으로 정상 운영모드로 복

귀하는 것은 모든 주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없었는데, 이는 팬데믹의 양

상에 지역별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주 

차원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거버넌스의 질을 보여주었다. 많은 주에서 

보육시설 재개원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은 서비스의 역량에 대한 충분

한 정보 없이 이루어졌다. 

21) 코로나 보육연구(Corona-Daycare-Study)(Corona-KiTa-Studie)는 5월에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배경, 설계, 결과 등 관련 추가 정보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www.
corona-kita-studi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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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독일 보육등록부(German Daycare Register)가 설립되었

다. 독일의 모든 보육 및 교육 시설(N=52,870)과 가정기반 보육시설

(N=44,733)은 이 등록부에 등록하여 주간 보고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었

다. 이러한 포털에서 매주 관측되는 핵심지표에는 보육센터 방문 아동 

수, 보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 보호 및 위생 관련 시행 조치, 그리

고 코로나19 의심사례 및 확진사례 등이 있다. 10월까지 10,774개의 보

육센터가 등록하였으며, 이는 전체 보육기관의 약 20%이다. 지금까지 독

일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기관의 14%에 해당하는 7,522개 센터가 보고에 

참여하였다(DJI/RKI, 2020c).

후행 보고 및 지속되는 (주간) 보고는 보육환경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보여준다([그림 3-8] 참고). 3월부터 4

월까지 보육기관 폐쇄율은 감소하였으며 9월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을 이어갔으나 부분적 폐쇄율(센터 내 그룹의 폐쇄)은 증가하였다. 코로나

19의 2차 대유행 여파는 2020년 10월 데이터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8] 12주차에서 41주차까지(2020년 3월 16일-10월 11일) 코로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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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모든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위협이자 도전

과제이다. 독일은 신속하고도 결정적인 정책 대응을 해야 했으나 연방 정

치 체계의 구조 때문에 신속하고 일관된 조치가 어려웠다. 지난 8개월의 

기간 동안 얻은 교훈 중 하나는, 행정기관은 팬데믹에 대한 데이터를 행

정구역별로 체계적이고 견고하며 최신화 하는 등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

다는 것이다. 독일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ECEC) 체계에서 이러한 체계

적인 모니터링이 개발되어 운영되었다. 

최근 연구는 코로나19가 아동에 미친 영향의 사회계층적 경사면(social 

gradient)에 집중한다(Engzell, Frey, & Verhagen, 2020; Grewenig, 

Lergetporer, Werner, Woessmann, & Zierow, 2020; Wachtler et 

al., 2020). 각 코호트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팬데믹이 각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각국의 정치 및 행정체계가 

상황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국가 연구’를 통해 분석해야 한다(DiNard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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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입 

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 경제와 보육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20년 3월과 4월 미국 대부분의 주(state)에서는 긴급보육시설 일부를 

제외하고 학교, 어린이집 등 비필수 기관 폐쇄에 들어갔다. 10월 1일 기

준 36개 주에서 비필수 경제 분야를 재개방했거나 재개방 절차를 진행 중

이며, 6개 주에서는 재개방 계획을 중단헸고, 7개 주는 감염세가 지속되

거나 주 내 또는 인근 주의 확진자 수 증가로 일부를 다시 폐쇄하거나 새

로운 제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New York Times, 2020). 

경제 재개방이 진행되면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보육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보육 종사자의 낮은 임금과 높은 이직률,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보육 접근성 부족, 보육기관의 낮은 영업이익(Ullrich & Sojourner, 

2020), 그리고 가정양육의 점진적 감소(National Center on Early 

Childhood Quality Assurance, 2019)  등 미국의 보육체계는 코로나19 팬

데믹 발생 이전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의 문제

를 더욱 심화시키고 보육체계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어 상당수 보육기관들이 

영구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다(Center for American Progress, 2020).

코로나19 팬데믹이 여러 국가의 보육체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22) Boston University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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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비교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미국만의 정치적 및 정책 환경이 미

국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수도 있으

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으로 미국의 보육체계 공공투자는 부족했다. 그 결과 미국

은 주로 시장 기반의 보육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보육정책이나 

보편적 보육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 지원 보육 및 조기교육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Head Start)와 얼리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 프로그램

은 빈곤 가정만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보육발달기금(CCDF: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이 주로 보조하는 주요 보육지원 프로그램은 저

소득층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제공한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있는 전국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8%만이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

며(Chien, 2019), 보조금을 수령하는 가구 또한 지속적인 수령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Davis, Krafft, Madill & Halle, 2015; Ha, 2009; Pilarz, 

Claessens & Gelatt, 2016). 2018년에는 3-5세의 유치원 입학 전 아동

(pre-k)을 대상으로 정부 예산으로 공공프로그램을 일부 제공하는 주가 

50개 중 9개 주에 그쳤다. 이 중 2개 주(버몬트, 플로리다)만이 정부지원 

예산이나 입학 정원에 제한이 없는 보편적 유아보육(pre-K)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Parker, Diffey & Atchison, 2018). 

둘째, 미국의 전반적인 보육체계가 분절화(fragment) 및 시장 기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육비용이 상당히 높고, 저렴하고 양질의 보육

에 대한 저소득층 가정의 접근성이 주요 정책 이슈가 되어 왔다. 전국적

으로 혼인한 부부는 소득의 11%를 보육에 지출하고 있으며 한부모는 소

득의 36%를 지출한다(Child Care Aware of America, 2019). 30개 주

와 워싱턴 D.C.는 센터 기반 영아보육(infant care)의 평균 비용은 공립

대학 학비보다 높다(Child Care Aware of America, 2019). 보육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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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주 중에 하나인 매사추세츠에서는 센터 기반 영아보육에 연간 

2만 6,000달러가 소요되며, 한부모들은 이러한 보육에 소득의 69%를 지

출한다(Child Care Aware of America, 2019). 또 보육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보육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8년 미

국에서 정부가 인가한 보육정원 1명당 3명 이상의 아동이 존재하여, 5세 

미만 아동의 42%가 ‘보육의 사막지대(child care deserts)’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인가 보육시설 부족은 영유아에서 더욱 심각하다. 

0-2세 영유아를 위한 정부 인가 보육시설은 3-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 대비 3배나 더 부족하다(Jessen-Howard, Malik & Falgout, 

2020). 또 보육의 사막은 저소득 또는 농촌지역, 그리고 히스패닉계나 흑

인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빈번하다(Malik et al., 2018). 양질의 

보육에 대한 접근성이 불평등하면 부모의 근로 능력이나, 특히 양질의 보

육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취약계층 아동의 발

달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코로나19 감염률을 보이는 

국가이다. 2020년 10월 현재, 확진자 수는 800만 명을 넘어섰고 코로나

19로 21만 명이 사망하였다. 여름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상당히 감소

한 선진국과 달리, [그림 4-1]에서 보듯, 미국의 코로나19 양성판정자 수

는 2020년 4월부터 다른 선진국 대비 계속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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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일부 국가의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

(단위: 명)

2/1 3/1 4/1 5/1 6/1 7/1 8/1 9/1

1,500

1,000

500

0

유럽은 EU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다른 대륙에 걸치지 않는 모든 유럽대륙 국가를 포함한다.

유럽 캐나다일본 미국

자료: Johns Hopkins University, World Bank by The New York Times. 2020년 9월 30일. 

이처럼 지속적인 공중보건 위기는 보육기관의 재무 부담을 악화시키고 있

으며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회복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에 여러 형태의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020년 4월 기준 프

로그램의 60%가 임시폐쇄되어 아동 대상 보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Bipartisan Policy Center, 2020). 연구자들은 적절한 연방정

부 지원이 없다면 팬데믹으로 인해 450만 명의 보육 정원(예: 전국적으로 보

육 정원의 약 50%)이 상실될 위기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미국이 나름의 독특한 보육체계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떠

한 보육대응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로, 본 보고서는 미국의 

보육산업 현황을 짚어 보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육의 수요와 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둘째로,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관련 

보육정책을 기술한다. 먼저 국가 차원의 정책 대응을 요약하고, 매사추세

츠주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보육과 관

련하여 남은 과제를 제시하고 포스트 코로나19의 보육정책 및 실제의 시

사점을 논의한다. 



제4장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코로나19 관련 아동보육 대응 73

제2절 미국 내 코로나19 현황 및 현재 보육 상황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만, 주별로 신규 확진자 수와 감염 양상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4-2]는 몇몇 주의 코로나19 확진 양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뉴욕, 코네티

컷, 매사추세츠 등 북동부에 위치한 주들은 3월과 4월 코로나19 발생 초

기에 확진자 수가 매우 많았으나 5월부터 그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

러한 주에서 확진자 수는 10월 중순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남서부에 위치한 주에서는 3월

부터 5월까지 낮은 확진자 수를 유지하였으나 7월과 8월에 신규 확진 사

례가 급증하였고, 다른 주 대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그림 4-2] 일부 주의 코로나19 신규 사례(인구 10만 명당)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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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코로나19 확진사례 7일 연속 평균(인구 10만 명당), 일일 평균 확진 사례 0.01(인구 10만 명당) 

첫 기록 이후 날짜 기준
자료: 질병통제예방센터(CDC), https://covid.cdc.gov/covid-data-tracker/#compare-trends

_newdeathsper1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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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시기와 신규 확진 사례 추세가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주별로 경제활동 제한 및 재개 시점도 달라졌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침체 우려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높은 주를 포함한 대부분

의 주는 6월부터 경제 재개방 절차에 착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대부분의 주에서 필수 종사자 및 의료보건 종

사자의 자녀를 위한 긴급보육 시설을 제외한 다른 보육체계는 의무적으로 

폐쇄토록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긴급보육 정원(slot)이나 이러

한 정원이 일하는 부모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적 데이터는 제한적이다. 전국유아교육연합회(NAEY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에서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가용한 보육 정원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2020년 6월 전국유아교육연합회(NAEYC)는 워싱턴 D.C.와 푸

에르토리코를 포함한 50개 주 모두의 보육기관 5,000곳을 대상으로 실시

한 조사에서 보육센터의 18%, 가정보육시설의 9%가 폐쇄한 것을 파악하

였다. 운영 중인 기관 중 86%는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더 적은 원생을 보

육하고 있었으며, 평균 등록원생의 67%가 감소하였다. 프로그램 이윤이 

감소하면서 비용 지출은 증가하였다. 보육기관 중 상당수는 소규모 동일 

그룹 운영을 위한 보육직원 증가(보육센터 75%, 가정보육시설 15%), 방역

물품(응답기관의 95%), 개인보호장비(응답기관의 72%)로 인한 비용 증가

를 호소했다. 전국유아교육연합회(NAEYC)는 추가적인 공적 지원이 없다

면 2020년 말 보육기관의 약 40%가 영구적으로 문을 닫을 것으로 추정하

였다(NAEYC, 2020b).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보육기관이 폐쇄하고, 많은 보육기관이 정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일하는 학부모들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워

졌다. 2020년 8월 초당파 정책 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는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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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모의 보육 수요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를 통해 대대적인 근

무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육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음이 확인되었

다. 학부모 대다수가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또는 양

육을 위해 다른 가족 구성원과 교대로 근무하거나 휴가를 쓰고 있었다. 그

럼에도 원격근무를 하는 학부모의 43%, 대면 업무를 하는 학부모의 49%

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Smith & 

Tracey, 2020). 또 이 조사에서는 일하는 학부모들에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보육서비스를 찾는 것에 대한 경험을 질문하였는데,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학부모의 약 2/3가 보육시설을 찾기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 

중 33%는 보육시설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답했다. 저소득층 학부

모일수록 보육시설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Smith & 

Tracey, 2020).

제3절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보육 대응

연방정부는 2020년 3월 27일 개인 및 사업체에 예산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를 안정화할 목적으로 코로나19 보조, 구호 및 경제보장법(Corona 

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 Act)을 통과시켰

다. 2조 달러 규모의 이 경기부양책은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을 해결할 수 

있게 주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아동보육발달기금(CCDF) 보육 보조금

의 주요 재원이 되는 아동 보육 및 발달 일괄교부금(CCDBG: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35억 달러도 포함하고 있다. 주 정부

가 매칭펀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프로그램의 일반 요건이 적용되지 않

는 아동 보육 및 발달 일괄교부금(CCDBG) 추가 증액은 각 주에서 ①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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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인해 등록 원생이 감소하거나 보육시설이 폐쇄된 경우, 보조금 수급 

대상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기관에 지속적인 재정 보조 및 지원 제공, ② 소

득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보건 분야 종사자, 응급구조사(emergency res-

ponder), 공중보건 관련 종사자(sanitation worker) 및 기타 코로나19 

대응 관련 필수업무 종사자 대상 보육 지원 제공, ③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주 정부의 보육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보육기관 중 보육 프로그

램의 운영 유지 및 재개를 위해 필요한 위생, 방역 및 기타 활동에 소요되

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보육기관에 긴급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다(Schulman, 2020). [그림 4-3]은 코로나19 보조, 구호 및 경제

보장법(CARES Act)을 통해 각 주에 분배된 추가 지원액을 보여준다. 

[그림 4-3] 각 주의 코로나19 보조, 구호 및 경제보장법 추가 지원금

(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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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ffice of Child Car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Families, 2020년 4월 15일.

2020년 7월 현재, 44개 주와 워싱턴 D.C.는 보육기관의 영구 폐쇄를 

막고 보육 프로그램이 필수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해 적은 인원으로 운

영을 계속하도록 폐쇄 기간 중 보조금을 받았거나 등원율이 낮았던 보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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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지원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31개 주와 워싱턴 D.C.는 필수 근로자 

자녀를 돌보는 보육기관에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했다. 또 32개 주와 워싱

턴 D.C.는 비용부담으로 보육을 중단하는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

고 보육기관의 매출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 보육료의 일

부를 지원하거나 면제하였다(Bedrick & Daily, 2020).

코로나19 보조, 구호 및 경제보장법(CARES Act)을 통한 추가 지원금

이 각 주의 보육체계에 긴급한 재정을 지원했으나, 지원금이 부족하여 극

히 일부 문제만 해소할 뿐이었다. 2020년 10월 현재, 팬데믹은 진행 중

이며 학부모와 보육기관 모두 추가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몇

몇 주에서는 추가 기금이 고갈되어 보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기금

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1개 주는 추가로 아동 보육 및 발달 일괄교

부금(CCDBG)이 아닌 재원으로 아동보육기관에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

며, 이 중 14개 주는 코로나바이러스 구호기금(Coronavirus Relief 

Fund) 재원을 사용하였다(Smith, McHenry, Wolters & Jasinska, 

2020). 연구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현재 

보육체계에서는 적어도 매달 96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Ullrich & Sojourner, 2020). 이러한 자금 지급은 운영을 중단

한 보육기관이 기존의 급여 수준으로 직원 전체의 고용을 유지하고, 적당

한 시기에 재개원을 준비하며, 보육기관이 폐쇄된 가정의 비용부담을 덜

어줄 수 있다. 이러한 자금은 최소 600만 명에 달하는 필수인력의 자녀에

게 안전하고 포괄적인 긴급보육을 제공하고, 보육직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보조, 구호 및 경제보장법(CARES Act)을 통한 각 주의 보육

체계 지원과 더불어, 보육기관들은 중소기업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하는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Pay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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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Program)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n.d.). 전국유아교육연합회 (NAEYC)의 

2020년 4월 17일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5,000명의 응답자 중 보육센터의 

53%, 가정보육시설의 25%가 PPP 대출을 신청했다고 답변하였다. 대출을 

신청한 기관 중 절반에 대해서만 대출이 승인되었고, 12%는 거절되었으며 

33%는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다. 대출 거절 사유는 낮은 신용등급, 잔고 

부족 및 기업 당좌계좌 미개설 등으로 이는 보육 프로그램의 회생가능성

(viability)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국유아교육연합회(NAEYC) 

조사 응답자의 69%가 대출 상환의 부담 때문에 대출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NAEYC, 2020a). 또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이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하고 있으나 가정보육시설은 대출 혜택을 받기는 힘든 것으로 보였

다.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은 2020년 8월 8일에 종료되었다. 

제4절 매사추세츠주 코로나19 관련 보육 대응 

매사추세츠주는 미국에서 인구가 14번째로 많은 주이자,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2020년 기준 14세 미만 아동인구

는 약 25만 명이다. 총 75만 명의 만 18세 미만 아동은 맞벌이 가정에서 

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매사추세츠의 보육체계는 연간 40억 달

러 규모의 산업이었다. <표 4-1>은 매사추세츠주의 연평균 보육료이다. 미

국에서 보육료가 높은 주 중에 하나인 매사추세츠주의 종일제 어린이집 평

균 비용은 유치원(preschool) 아동은 16,500달러, 영아는 26,000달러 수

준이며, 가정보육시설은 각각 11,200달러, 12,30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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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매사추세츠주 연간 보육료(2020년)

(단위: 달러)

센터(평균) 센터(최대) 가정보육시설(평균) 가정보육시설(최대)

영아 25,928 43,188 12,331 25,200

유아 22,435 90,000 12,534 25,200

유치원생 16,506 113,760 11,209 24,600

자료: 매사추세츠추 영유아교육 및 보육부(Department of Early Education and Care) 이사회, 
2020년 6월

매사추세츠주에는 약 1,200개의 보육센터와 6,000개의 가정보육시설 

등 약 8,200개의 비영리 및 영리 보육기관이 있다. 보육기관의 50%는 어

떠한 공적 보조금도 받지 않으며 전액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로 운영

되고 있다. 보육기관의 15%는 등록원생의 대부분에 대해 보조금을 받으

며(예: 2/3 이상), 35%는 학부모의 보육료와 주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

되고 있다. <표 4-2>는 코로나 이전 학부모 보육료를 기준으로 한 연평균 

학급당 수입을 보여주는데, 영아반은 18만 1,469달러, 유아반은 20만 

1,911달러, 유치원부는 33만 125달러로 나타난다. 팬데믹 발생 이후, 주 

정부는 학부모가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에서만 매달 약 2억 5,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표 4-2> 코로나19 이전 평균 학급당 수입(revenue)

(단위: 달러)

코로나 이전 평균 학습당 수입: 개인부담(Private Pay)

영아반 181,469

유아반 201,911

유치원부 330,125

자료: 매사추세츠추 영유아교육 및 보육부(Department of Early Education and Care) 이사회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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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육. 2020년 3월 18일, 매사추세츠주의 영유아교육 및 보육부

(EEC: Department of Early Education and Care)는 보육을 위한 안전

한 대안이 없는 필수 근로자와 취약가정을 위해 코로나19 예외적 긴급보육

프로그램(COVID-19 Exempt Emergency Child Care Program: 

EECCP)을 마련하였다. 이 긴급보육프로그램은 기존 규제 적용을 중단하

고 최소한의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며 주의 긴급한 보육 수요를 해결

하기 위한 예비보육 프로그램이다. 가정의 긴급 보육 수요를 해결하기 위

해 주정부는 기존 규제적용을 면제하고 새로운 최소 보건안전 ‘체크리스

트’를 만들어 보육기관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했다. 시행 첫 3일 동안 

1,008개 보육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400여 곳이 보육기관 폐쇄 1

주일 내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 중 10%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1주

차에 폐쇄되었다. 센터 기반 프로그램은 학급당 매주 2,500달러를 최대 2

개 학급에 대해 지원받았으며, 주정부의 승인 아래 마련되는 추가 학급은 

다른 계약관계를 통해 자금을 요청할 수 있다. 가정보육시설은 기관별로 

매주 최대 8명의 아동을 기준으로 1,000달러를 지원받았다. 주정부의 자

금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은 학부모들에게 긴급보육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모든 모니터링과 지원은 보육기관에 대한 일일 지원활동

(outreach)을 통해 개별화되어 주 정부의 직접 감독이 가능했다. [그림 

4-4]는 3월 23일부터 5월 말까지 운영된 코로나19 예외적 긴급보육프로

그램(EECCP)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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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코로나19 예외적 긴급보육프로그램 수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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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매사추세츠추 영유아교육 및 보육부(Department of Early Education and Care) 이사회
(2020년 6월)

폐쇄 기간 중 운영된 긴급보육프로그램 수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

했으나, 경제 재개방과 함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긴급보육

프로그램 실시기간 중 약 15%의 프로그램은 운영을 종료했고, 이에 따라 

주 정부는 필요에 따라 추가로 기관을 모집하였다. [그림 4-5]는 코로나

19 예외적 긴급보육프로그램(EECCP)의 이용률을 보여준다. 가정보육시

설의 이용률은 보육기관의 약 2배 수준이었다. 

보육환경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수 관련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지

만, 긴급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육기관들은 코로나19 노출과 방역이 

일부 보육기관에 영향을 미쳐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직원이 부

족하여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했다. 또 보육기관들은 업무 강도가 증가하

여 직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보건안전 수칙을 강화하면서 아동 대 교

사 비율이 바뀌고, 격리 및 거리두기, 건강 체크, 실내외 공간 청소 등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며, 직원 보상 및 물품구입비가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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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긴급보육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명)

자료: 매사추세츠추 영유아교육 및 보육부(Department of Early Education and Care) 이사회
(2020년 6월)

주 정부는 코로나19 예외적 긴급보육프로그램(EECCP)과 더불어  폐

쇄되었지만 팬데믹 이전에 보조금을 받고 돌봄을 제공했던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폐쇄 기간 동안에 약 1억 6,000만 

달러를 보상해 주어 보육기관들이 재정 위기를 견디는 데 도움을 주었다. 

보육시설의 의무적 폐쇄는 6월 22일 종료되었으며, 이후 모든 보육프로

그램은 재개원 신청을 통해 개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 보육지원프로그램

주 정부의 보육 보조프로그램은 매년 약 5만 5,000명의 아동에게 보육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육센터 및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 약 4,000곳의 

보육기관이 보조금을 받는 아동을 위한 돌봄에 참여하고 있다. 2018년 

주 정부는 보조금 지급 및 품질개선활동에 약 2억 8,300만 달러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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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Office of Child Care, n.d.). 코로나19로 인한 시설폐쇄에 대한 

대응으로, 주 정부는 보육기관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고 시설 폐쇄

기간 중 가정이 보조금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육 보조금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였다. 다음은 2020년 3월 이후 시행된 주요 조

치로, 이러한 정책은 주 정부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계속 변경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보육 보조금 수급 기간은 12개월이었다. 각 가

정은 12개월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했다. 2020년 3월 17일 모든 승인 활

동은 중단되었으며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보조금 수급자격을 

자동으로 갱신하였다. 2020년 6월 22일 보육기관의 의무적 폐쇄가 종료

되면서 주 정부는 보조금 수급자격 승인 절차를 재개하였으며 2020년 8

월 1일 이후부터 보조금 수급자격 재승인이 필요한 가정에 안내문을 배

포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재승인 요건(예: 고용증명 또는 소득증명 

제출)을 제때에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에는 보조금 수급자격이 연장되지 

않았다. 2020년 7월 8일을 기준으로, 수급 가정은 ① 재승인 전 실직했

거나 근무시간이 축소된 경우(예: 근무시간이 단축된 부모는 26주 임시 

승인을 얻어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임시 기간 

중 보조금 전액 수령 가능), ② 이직하여 신규 고용에 대한 서류 전체를 제

출할 수 없는 경우, ③ 현 고용 및 소득에 대한 제반 서류를 제출할 수 없

는 경우, ④ 재승인 시기에 병가중인 경우(출산휴가, 육아휴직 포함), ⑤ 

부모의 장애 등으로 육아나 보육이 어려운 경우로 인해 보조금을 신청하

려는 경우 26주의 임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주 정부는 보육기관에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전면 폐쇄 기간 동안(3월 23일-6월 23일) 주 정부는 

2020년 3월 23일 기준 돌봄을 제공하는 보조금 수급 아동 수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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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7월 1일부터 주 정부는 등록은 하였으나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포함하여, 등록 원아를 기준으로 재개원 임시 승인

을 받은 보육기관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모든 보육기관은 등록 원아

의 가정에 연락하여 보육기관 등원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문서화해

야 했다. 본질적으로 주 정부는 보육기관이 7월 기간에 미등록을 확인하

지 않는 한, 3월 23일 기준으로 돌봄을 받은 모든 아동이 등록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8월 1일부터 주 정부는 실제 확인된 등록 원생을 기준으로 

보육기관에 보조금을 보전해 주었다. 그러므로 돌봄을 중단한 아동이나 

보육기관을 바꾼 아동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 지급은 중단되었다. 현재까

지 코로나19 노출에 대한 우려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에 불안감

을 느끼는 부모들은 보조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 돌봄 중단(break in 

care) 승인 등 다른 옵션을 고려해 보조금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보조금 지원을 받는 가정은 가정 소득수준과 

보조금을 받는 아동 수에 따라 주 정부 보조금의 일정 부분을 보육기관에 

‘학부모 납부금’ 형식으로 지불해야 했다(예를 들어, 월별 주 정부 보조금

을 한 가정에 500달러를 지급한다면 주 정부가 보조금의 형태로 450달

러를 지불하고 가정에서 학부모 납입금 형식으로 50달러를 지불하는 방

식이다). 3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학부모 납부금 지불은 중단되었으며 주 

정부가 대신 납부하고 있다. 주 정부는 또 3월 23일 이전의 미납 납부금

에 대해 보육기관에서 융통성 있게 대응하여 학부모들이 합당한 납부 일

정에 합의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주 정부는 보육기관이 학부모에게 

코로나19 관련 특별 추가요금이나 납부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주 정부는 보조금 수급자격의 ‘승인된 활동’의 정의를 확대하여 아동의 

등원일 수 확인에 상당한 유통성을 발휘하였으며, 다른 조치를 시행하여 

보육기관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으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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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표 4-3>은 

주정부의 정책활동 세부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표 4-3> 매사추세츠주 보육보조금 지급 관련 등원 정책 임시 변경 사항 

정책 조치 내용

임시 변경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실직은 보조금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영구적인 변화로 정의되었다. 다음 내용이 임시 변경(temporary 
change)의 정의에 추가되어 보조금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해고, 해고 또는 고용 종료 등으로 인
해 학부모의 승인된 활동이 중단된 경우”

돌봄 중단 승인
(Approved Break

in Care)

돌봄 중단 승인을 요청한 학부모들은 승인된 기간 동안 보조금 수급
자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돌봄 중단 승인은 팬데믹 이전 연속 90일
이 아닌 최대 연속 180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건강상의 우려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기를 꺼리는 가정은 6개월까지 승인된 돌봄 
중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돌봄중단 승인 기간 동안은 보조금 수급자
격이 유지된다. 돌봄 중단 승인기간 중 보조금 수급자격 기간이 만기

된 가정에 대해서는 돌봄중단 승인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재승인을 
요청해야 하는데, 재승인을 요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26주간의 임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과도한 사유 있는 
결석

(Excessive 

Explained 
Absence)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주 정부는 12개월 승인 기간 중 사유가 있는 
미등원일 수 45일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은 보조금을 지

급하지 않았다. 현재 사유 있는 결석에 제한은 없다. 그러나 과도한 
무단 결석(Excessive Unexplained Absence) 정책은 유지되고 있
다. 보육시설에 연락 없이 3일 연속 프로그램에 결석하는 가정은 보

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주기적 결석

(Regularly 
Scheduled to be 

Absent) 

주중 특정 요일에 주기적으로 결석하는 아동(예: 접견권을 가진 아버

지를 만나야 해서 주로 금요일에 결석)의 경우, 주 정부는 주중 결석
을 하는 것으로 예정된 날에만(예: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아동이 그날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 2회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돌봄 중단 부모 관련 
보조금 지급 

(Payment for 
Non-Returning 

Parents)

원생이 프로그램에 재등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육기관이 인지
한 날로부터 최대 2주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포기
(Abandonment of 

Subsidy)

12개월의 보조금 수급자격 승인기간 중 연속 60일 이상 보육을 신청
(active placement)하지 않는(돌봄 중단 승인 요청을 하지 않은 경

우) 가정의 경우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강제 폐쇄로,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모든 날은 60일 날짜 제한에 계산되지 않는다. 

한 보육시설에서의 돌봄을 중단하고 다른 보육시설의 돌봄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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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자 직접 작성

CARES법 보조금 및 융자. 매사추세츠주는 코로나19 보조, 구호 및 경

제보장법(CARES Act)을 통해 추가 아동 보육 및 발달 일괄교부금

(CCDBG)으로  4,570만 달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추가 교부금은 현재 

보조금 수급자격이 있는 아동을 돌보는 보육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폐쇄 

기간(3월부터 6월까지) 보조금을 받는 아동을 돌보는 보육기관에 재정지

원을 제공하는 것에 더불어 주 정부는 7월 14일 재개원 시기(7월부터 8월

까지) 동안 보조금을 받는 긴급보육 제공 보육기관의 운영비용을 보전하

기 위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주 정부는 7월 또는 8월에 

가정보육시설 또는 센터기반 학급 그룹운영에 대해 월 2,450달러를 지급

하였다. 그러나 다른 주들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추세와 비슷하게 코로나

19 보조, 구호 및 경제보장법(CARES Act)에 따라 폐쇄 기간과 여름에 필

요한 자금을 추가로 지원했으나 그 금액이 충분치는 않았다. 매사추세츠 

예산 및 정책센터(Massachusetts Budget and Policy Center)는 매사

추세츠주의 보육체계가 2020년 말까지 버티려면 6억 9,000만 달러가 필

요하다고 추산했다(Jones, 2020). 코로나19 보조, 구호 및 경제보장법

(CARES Act)에 따른 기금의 대부분이 보조금 수급자격이 있는 아동을 돌

보거나 긴급보육을 제공하는 보육기관에 지원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이는 주 보육시장의 절반이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에 전적으로 의존

하고 있고 이러한 보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책 조치 내용

않는 경우 보조금 포기 정책을 전달받고 승인된 돌봄 중단 옵션에 대

해 안내받아야 한다. 

코로나19 및 2주 
통보

2020년 6월과 7월 중에 학부모들은 기존 보육시설에서 다른 새로운 

시설로 전원하고자 할 때 기존 시설에 2주 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
다. 주 정부는 7월 말까지 원 기관에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아동
이 신규 기관 돌봄을 개시하면 그 기관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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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사추세츠주 보육 현황(2020년 9월 기준) 

보육 보조금 규정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는 6월과 7월 사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아동의 등록률이 대폭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6월 

55,102명의 아동에 대해 돌봄비용이 청구되었으나, 그 수가 7월에는 

47,461명으로 14% 감소하였다. [그림 4-6]은 2020년 9월 8일 기준 재

개원 또는 폐쇄된 보육기관의 수를 보여준다. 코로나 이전 정부 인가를 

받아 운영하던 보육기관 중 73%가 재개원하였다. 주 정부는 연말까지 재

개원율을 76%까지 높이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총정원 1,532명을 수용

할 수 있는 207개(4%)의 가정보육시설과 총정원 3,071명인 센터 71곳

(2%) 등 보육기관 중 278곳(3%)이 영구 폐쇄되었다. 

[그림 4-6] 재개원하였거나 폐쇄된 보육시설의 수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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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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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매사추세츠추 영유아교육 및 보육부(Department of Early Education and Care) 이사회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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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은 현 이용률 추산치를 보여준다. 8월 말 그룹 규모 제한이 

해제되었음에도 등록 및 등원율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수용 

가능 인원은 약 16만 9,700명(slot)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약 75%이

다. 그러나 등록 및 등원율은 총수용 가능 인원 대비 각각 62%, 41% 수

준이다. 등록한 아동 중 약 1/3인 3만 5,637명은 등원하지 않고 있다. 

[그림 4-7] 보육 이용률 추산(2020년 9월 8일 기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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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원/상실된 수용가능인원

0

출처: 자료: 매사추세츠추 영유아교육 및 보육부(Department of Early Education and Care) 이

사회(2020년 9월)
참고: 이는 2020년 7월 보육기관 조사를 통해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산한 수치임

[그림 4-8]은 2020년 9월 8일 기준 현재 보육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

는 아동과 등원하고 있는 아동의 분포를 보여준다. 등록된 원아 중 약 절

반은 취학 전 아동이고, 20%는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이며, 8%는 영아이

다. 등원하는 원아 중 다른 연령의 아동들과는 달리 학령기 아동의 등원

율은 등록률보다 약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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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등록 vs 등원 아동 연령 분포23)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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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매사추세츠추 영유아교육 및 보육부(Department of Early Education and Care) 이사회

(2020년 9월)

마지막으로 [그림 4-9]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의 자금 원천을 보

여준다. 대부분은 자비로 보육을 부담하는 가정들이다. 모든 가정 중 

65%가 자비로 보육을 부담하고 있으며, 27%는 주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필수 인력의 가정이고 9%는 

장학금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예: 지원금, 기부금)이나 보육기관의 할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림 4-9]는 각 자금원 카테고리별로 가정양육시

설과 센터의 분포를 나타낸다. 자비로 보육을 부담하는 가정 중 54%는 

가정양육시설을, 46%는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거나 

필수 인력 가정의 대부분은 센터 기반 보육(각각 69%, 71%)을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보육을 위해 장학금을 받는 가정의 70%는 가정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23) 참고: 등록 및 등원 집단의 규모는 다르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은 등록 대비 등원 집단에
서 더 낮게 대표된다(예: 등록 집단에서 20%를 차지하나 등원 집단에서는 17%를 차지). 보

육기관에서 보조급 수급대상 아동 이외의 원생을 처음 조사한 것으로, 코로나 이전의 아동 
연령 분포 자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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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보육을 이용하는 가정의 자금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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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매사추세츠추 영유아교육 및 보육부(Department of Early Education and Care) 이사회
(2020년 9월)

제5절 논의 

미국은 보육체계에 대한 공공투자가 부족하고 종합적인 보육정책이 부

재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미국 보육체계가 겪고 있던 여러 

이슈가 더욱 악화되었다. 연방정부는 아동 보육 및 발달 일괄교부금

(CCDBG) 긴급자금 35억 달러를 주 정부에 지급하여 보육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사추세츠주는 코로나19 보조, 구호 및 경제보장법

(CARES Act)을 통해 4,570만 달러를 받았으며, 주 정부는 이러한 자금

을 긴급보육 지원 및 보육기관 보조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

금은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전의 보육 공급을 유지하

기에는 역부족이다. 여기에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가을에 학기가 시작되는데 주 정부, 가정 그리고 보육기관은 대

부분의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추가적인 도전을 맞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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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8월에 실시된 조사에서 학부모의 70%는 자녀의 공립학교가 이

번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으로 전면 전환하거나 온라인과 대면수업을 

함께 진행한다고 답했다(Smith & Tracey, 2020). 이러한 변화는 13세 

미만의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가 원격학습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어떠

한 형식이든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논의한 대로 대부분

의 주 정부는 추가로 아동 보육 및 발달 일괄교부금(CCDBG) 자금을 지

급할 여력이 없으며 의회 차원에서 다음 경기 부양책에 추가 보육지원금

을 포함하려는 초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지원은 아직까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보육기관과 학부모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일부 주에서는 자금을 끌어모아 보육체계를 유지하

고 있지만, 더 많은 영구적인 폐쇄를 막고 학부모들이 노동인구에서 이탈

하는 것을 예방하려면 연방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 지역사회 

기반의 학령기 아동 돌봄기관과 보육기관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어야 학

부모들이 계속 일을 하거나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서 경제회복의 성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히 저소득 가정의 저렴하고 양질의 보육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심각한 이슈였다. 또 팬데믹으로 미국에서 소득

이 낮은 지역사회와 유색인종이 더 많은 피해를 보았다. 최근 실시된 조사

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정은 보육시설을 찾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Smith & Tracey, 2020). 그러므로, 정책입안자와 보육 행정가들은 코로

나19 기간 중 특수한 보육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보육에 대한 공

평한 접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접근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① 돌봄 대상 연령 및 프로그램 형식별로 개방형 보육(open child care) 

옵션과 가정을 연계하는 전략 수립, ② 보육 보조금 평가 및 사용에 유연성 

확대, ③ 일반적 운영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돌봄을 운영하여 필수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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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보육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④ 보육기관이 많이 필요한 재정 지원, 

⑤ 양상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폐쇄 보육시설의 인구학적(demogra 

phics) 추적조사 등이 있다. 정보를 수집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극심한 피

해를 입은 가정과 보육기관의 수요를 잘 충족해줄 전략을 수립하려면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강력하고 협력적인 파트너십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탄탄한 보육을 공급하고 중저소득 가정에 양질의 

보육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육체계에 대대적인 공적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이 오랫동안 겪어 온 보육 

문제를 악화시켰으나, 현재 보육체계를 평가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

동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체계 개선을 위한 기회도 제

공한다. 양질의 돌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할 수 있

는 종합적인 접근법과 보육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절실

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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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플로리다주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1. 총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그림 5-1] 시간 경과에 따른 플로리다주 확진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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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lorida Department of Health (2020)

질병통제센터와 플로리다 각 지역 카운티 공중보건국 및 존스홉킨스대

학의 데이터를 취합한 결과, 2020년 11월 현재, 플로리다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43,897명으로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수치상 미국 

24) Texas State University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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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고,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가장 많다. 

2020년 7월 확진자가 폭증했는데 특히 7월 12일 하루에만 15,3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Florida Department of Health, 2020).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플로리다는 8월 16일 코로나19 주간 

사망자 수치를 경신했다. 8월 11일 하루에만 일일 최다인 276명의 사망

자가 보고되면서 그 주(8월 10일-8월 16일)에만 1,266명이 사망한 것으

로 기록됐다(Johns Hopkins Medicine, 2020). .

[그림 5-2] 시간 경과에 따른 플로리다주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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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lorida Department of Health (2020)

2. Total confirmed cases and deaths over time by age

플로리다 보건국(Florida Department of Health)에 따르면 월별 다

양한 연령층의 코로나19 환자 수는 [그림 5-3]과 같다. 확진자가 가장 많

이 발생한 7월에는 24-39세 그룹에서 93,984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같은 기간 40-54세 그룹에서는 77,3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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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젊은 확진자가 부쩍 늘어난 이유는, 특히 야외 및 사교 활동이 많은 20

대와 30대 등 젊은 층의 감염이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을 

맞아 해변과 공원이 대거 개장하고 다른 주에서 온 관광객들까지 합세해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다Florida Department of Health, 2020).

그리고 [그림 5-4]는 2020년 3월부터 매달 코로나19로 사망하는 플로

리다 주민을 다양한 연령대별로 나타내고 있다. 이 통계는 플로리다 보건

부에서 공개하는 일일 코로나19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월별로 

보면 7월에 76-85세 그룹에서 총 2,0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86-99세 그룹에서는 1,80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Florida Department 

of Health, 2020).

[그림 5-3] 월별 플로리다주 연령대별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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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월별 플로리다주 연령대별 사망자 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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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코로나19 발생 후 아동돌봄 대응 현황

1.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돌봄시설 운영 및 이용 현황

2020년 3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를 위해 500억 달러까지 예

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플로리다주 학군은 3월 봄방학을 연장

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3월 11일 Ron DeSantis 주지사는 플로리다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행정명령 20-52번(Executive Order Number 

20-52)을 발령했다. 플로리다 교육부(FDOE: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는 학교 학습 (school-readiness) 및 자발적 유치원 

(voluntary preschool)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

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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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및 사립 차일드케어 프로그램 및 초중고교(K-12)는 질병통제예방

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학교 및 

보육 프로그램 행정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한다.

3월 17일 플로리다의 교육부(DOE)와 조기학습과(OEL: Office of 

Early Learning)는 남은 2019-2020학년도를 위한 추가 지침을 발표했

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Office of Early Learning, 2020).

2019-2020학년도 남은 기간 학교 준비도(SR: school readiness) 및 

자발적 유치원(voluntary preschool)에 대한 나머지 평가가 취소되었

다. 2019-2020학년도에 대한 심사도 취소되었다.

플로리다 교육부와 조기학습과는 2020년 플로리다 유치원 준비도 검

사(FLKRS: Florida Kindergarten Readiness Screener) 평가에서 자

발적인 유아원 교육 프로그램(VPK: Voluntary Prekindergarten 

Education Program)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했다.

○ 3년간 평가유예(Good Cause Exemption)로 VPK 프로그램 제

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면제 신청은 4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연장된다.

○ 모든 학교 준비도 및 자발적 유아원 프로그램은 2020년 6월 30

일까지 제공자들에게 전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자금 전액이 할당

될 것이다.

○ 학교 준비도 및 VPK 제공자는 제공자가 여전히 열려 있는 경우 

누적된 아동 결석 및 임시 휴업자에 대해 여전히 지불/환급된다.

○ 학교 준비도 및 자발적 프리스쿨 프로그램은 의무적으로 폐지되

지 않았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CDC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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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공간에서는 학생과 직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하고, 필요에 

따라 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누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적절한 위

생을 유지한다.

○ OEL은 가족에 대한 학교 준비도 자격의 종료를 중지할 것이다.

○ OEL은 학교 준비도 자격의 재지정을 위한 일정을 60일로 연장할 

것이다.

○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 학교 준비도 가족에 대한 학부모 보상

금과 수수료는 4월 1일부터 비상사태 동안 면제된다.

3월 20일 보건행정청(Agency for Healthcare Administration)은 

치료 서비스와 초기 개입 서비스를 위한 원격 의료 지침(Telemedicine 

Guidance for Therapy Services and Early Intervention Services)

을 발표했다.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Agency for Health Care 

Administration, March 18, 2020).

○ 플로리다 메디케이드(Florida Medicaid)는 간병인 지원을 목적

으로 고안된 가족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조기 중재 서비스 (Early 

Intervention Service) 세션에 대해 보상할 것이다.

○ 메디케이드는 연방 및 주 법률 요건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될 때 

조기 개입 서비스의 심사 및 평가에 대해 보상한다.

○ 메디케어의 원격의료 프로그램을 통해 80개 이상의 새로운 서비

스가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호스피스 체크인에서부

터 물리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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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플로리다 아동가족부(DCF: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는 보육 트레이닝 요건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발표했

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0a).

○ DCF는 보육인력 역량시험의 완료를 위해 6개월 연장을 허가했다.

○ 2020년 9월 21일은 시험을 완료하는 마감일이다.

○ 교육 조정 기관과 고등학교는 온라인상에서 보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 교육을 통해 강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2020년 1월 28일 이후 보육 트레이닝 과정에 등록한 학생에게는 

45일 이상의 추가 시간이 주어지며,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역량 시험 전에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강좌를 열어 둔다.

3월 25일 아동가족부(DCF)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0b).

○ DCF는 코로나19의 긴급명령 상태에서 보건 및 안전 조치가 필요

한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 아동보호센터(Child Care Centers)는 부모의 교실 출입 또는 아

이들이 있는 곳의 출입을 금지한다.

－ 픽업/드롭은 반드시 센터의 로비 또는 출입구에서 이루어지거

나 교실 밖에서 픽업/드롭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 출입을 허가하기 전에 모든 아동과 직원은 CDC 지침에 따라 검

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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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어린이에게 개별적인 간식과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가족식 

식사는 제공할 수 없다.

○ 보육청(Office of Child Care)은 인력 배치의 변경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센터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용 제외(즉, 예외허가, 

variance) 또는 면제(waiver)를 처리하고 있다.

○ 센터가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교사

들은 그들의 성적증명서, 신원조회 증명서, 이메일 주소를 아동가

족부 차일드케어로 보낼 수 있다. 

○ 고용주가 고용인을 위해 현장보육을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만약 고용주가 관심을 갖고 임시 케어를 청구할 경우, 임시 면

허를 위해 아동가족부 차일드케어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3월 27일, 플로리다의 키드케어(Florida’s KidCare)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인 플로리다 건강키즈(Florida Healthy Kids)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관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

경사항을 발표했다(Healthy Kids: A Florida Kidcare Partner, 

2020).

○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테스트와 관련된 모든 비용 면제

－ 4월 30일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에 대한 자기 부담

(copays) 면제(플로리다주의 Aetna Better Health of Florida, 

Simply Healthcare Plan 및 커뮤니티 관리 계획과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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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 접근성 개선 방법:

－ 병원, 의사, 가정 건강 및 내구성 있는 의료 장비에 대한 완화

된 사전 승인

－ 소매 및 우편 주문 약국에서 90일 의약품 공급 허용(임상적으

로 90일 공급이 적절한 의약품에 한함)

－ 조기 리필 요구 사항의 면제

○ 가족의 요청에 따라 자격과 등록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

－ 신청이 승인되고 지불금이 수령되는 월초에 신규 신청자를 위

한 소급 등록

－ 연간 갱신을 완료하기 위한 추가 시간

－ 보험료 납부 및 소급 등록에 소요되는 추가 시간

3월 31일, 보건행정청(Agency for Healthcare Administration)은 

메디케이드 수혜자(Medicaid for Children 포함)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

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을 발표했다(Agency for Health Care 

Administration, March 31, 2020).

○ 비상사태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

실하지 않을 것이다.

○ 기관은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메디케이

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20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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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30일 동안 

집에 머물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20-91(Executive Order 20-91)을 

발표했다. 교육부(DOE)와 조기학습과(OEL)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

다(State of Florida Office of the Governor, March 1, 2020).

행정명령에 따라 보육시설은 스테이앳홈(Stay at Home: 필수적인 용

무 외에는 집에 머물기) 명령에서 면제되며 CDC 가이드라인을 준수하

고, 다음과 같은 의무조치에 따라 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한 개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Centers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0).

－ 보육은 10명 이하의 안정적인 그룹(그룹의 보육 제공자 포함)

으로 실시해야 한다.

－ 아동·보육 제공자는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 1개 시설에서 2개 이상의 아동 그룹을 돌보는 경우 각 그룹은 

별도의 방에 두어야 한다.

○ 그룹은 서로 섞이거나 상호 작용해서는 안 된다.

4월 8일 아동가족부(DCF)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0b).

○ 사회적 거리 두기 전략 구현: 카운티 보건 부서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상황에 맞는 일련의 전략을 결정한다.

○ 일정 수립을 포함한 세척 및 소독 노력을 강화하고 장난감, 게임, 

기타 자주 사용하는 물건과 표면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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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직원 대 아동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그룹이 10명 이하인지 확인한다(보육 제공업체 포함).

○ 아동 ·보육 제공자는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 한 시설에서 둘 이상의 어린이 그룹을 돌보는 경우, 각 그룹은 별

도의 방에 있어야 하며, 서로 섞이거나 교류해서는 안 된다.

○ 코로나19 팬데믹 중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제공자는 CDC의 추가 

지침 사항을 따라야 한다.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개인이 시설 이용 후 세척 및 소독에 

관한 지침(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0):

○ 개인이 출입하거나 접근한 구역은 폐쇄하는 것이 좋다.

○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그 지역의 공기를 순환시킨다. 가능한 경

우 세척 및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최대 24시간 기다린다.

○ 직원은 특히 자주 만지는 표면에 초점을 맞춰 개인이 사용하는 

모든 영역(예: 사무실, 욕실 및 공용 공간)을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 해당 개인과 접촉했을 수 있는 직원 및 어린이를 관찰, 평가하여 

조기 징후나 증상을 확인한다.

○ 아동양육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카운

티 보건과에서 지침을 안내한다. 또 보건부(DOH)의 지시에 따라 시

설을 일시 폐쇄한 후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 확실히 확인된 확진자

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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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카운티 보건부와 협조한다.

－ 며칠 동안 보육서비스 제공자를 격리 조치한다.

－ 부모 및 제공자와 의사소통한다.

－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한다.

[그림 5-5] 어린이집 교실을 소독 중인 교사

출처: Vesoulis (Sept, 8, 2020, Time)

4월 10일 조기학습과(OEL)와 플로리다 교육부(DOE)는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한 지침을 발표했다.

○ 조기학습과(OEL)는 응급구조요원(first responders)과 보건의

료 종사자(health care workers)를 대상으로 만 13세 이하의 아

동을 위한 보육 옵션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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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옵션은 소득에 관계 없이 제공되고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 아동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자녀(들)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

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 응급구조요원 또는 보건의료 

종사자

 고용주가 작성한 보육신청서 및 인가서(Child Care Appli 

cation & Authorization) 양식

 계약된 학교 준비도(School Readiness) 서비스 제공업체

에 참석

 플로리다 주민

○ 아동 긴급 보육·돌봄을 원하는 응급구조요원과 보건의료 종사자는 

자신의 인사(HR) 부서로부터 보육신청서와 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 응급구조요원과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센

터를 찾아 연결하려면 해당 지역의 조기학습연합(ELC: Early 

Learning Coalition)에 문의한다.

○ 보육신청 및 승인 기간이 7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 7월 31일 이후, 플로리다 중위소득의 85% 미만인 가정만이 

양육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5월 13일 교육부(DOE)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완화하고 자발적 유아원

(VPK) 프로그램과 학교 준비도를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긴급명령(Emergency Order) 2020-EO-02를 발

동했다(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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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K 프로그램의 70% 이상을 수료한 아동은 2019-2020학년

도 말까지 운영 중인 다른 VPK 제공자로 전학할 수 있다.

－ 공립 및 사립 제공자(보육기관)는 2020년 하계 VPK 프로그램 

종료까지 4명 미만의 아동이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

－ 구직활동을 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2020년 8월 1일까지 학

교 준비도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 대기자 명단에 있고, 현재 자격을 확정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모와 보호자에 대한 30일 마감일은 2020년 

9월 30일까지 60일로 연장되었다.

－ 가족의 초기 자격 요건을 위한 주당 20시간의 근무/교육 요건

이 중지되었다.

 학부모와 보호자는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자신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풀타임 상태가 입증되면 서비스 등록이 

허용된다.

 이 검증은 고용확인양식 또는 2020년 3월 1일 이전부터 

2020년 8월 1일까지 4주간의 급여명세서 검토를 통해 수행

할 수 있다.

○ 새로운 학교 준비도 프로그램 커리큘럼의 마감 기한은 2020년 9

월 30일로 연장되었다.

○ [Rule 6M-8.301, F.A.C. 및 2019-2020 Outreach, Awareness 

및 Monitoring Initiative Grant Agreement] 연합에 의한 VPK 

제공자에 대한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중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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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준비도 프로그램 관리 비용으로 5% 이하, 그리고 행정, 품

질 및 비직접 서비스의 조합에 총 22%를 사용해야 하는 요건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자금을 긴급복구 및 제공자에 대한 직접 

지원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중단된다.

Ron DeSantis 주지사는 5월 22일 행정명령 20-139호(Executive 

Order Number 20-139)를 발령했으며, 보육을 포함한 조직화된 청소

년 활동을 허용하도록 수정되었다(State of Florida Office of the 

Governor, 2020).

○ 모든 조직된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 스포츠팀은 리그, 클럽, 프로

그램 및 보육으로 정의된 대로 운영할 수 있다.

6월 1일 조기학습과(OEL)는 카운티의 조기학습연합(ELC)이 관리하는 

제공자를 위한 미니 보조금 옵션을 발표했다.

○  소액보조금은 재난 또는 비상선언이 발효된 상태에서 제공자만 

사용할 수 있다.

○ 두 가지 종류의 소액 보조금 옵션이 있다.

－ 인프라 소액 보조금(Infrastructure Minigrants): 제공자는  

선포된 재난/비상 상황에 대해 최대 1,000 달러의 일회성 인

프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보건 및 안전 소액 보조금(Health & Safety Minigrants): 제

공자는  선포된 재난/비상상황에 대해 최대 1,000 달러의 일

회성 보건 및 안전 미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적용 예: 마이애미-데이드/먼로 카운티의 ELC(Early Learning 

Coalition of Miami Dade/Monroe, 2020). 



110 국제협력 연구 및 국제 심포지움 : COVID-19와 국가별 아동돌봄

6월 12일 교육부(DOE)는 보육을 위한 CARES Act 기금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2020c).

○ 플로리다는 CARES Child Care Fund로부터 223,605,108달러

(약 2,675억 원)를 받았다.

○ 조기학습과(OEL)는 자금 조달 주도 기관이다.

○ 플로리다는 응급구조요원(first responders)과 보건의료 종사자

(health care workers)를 위한 인센티브와 등록을 계속하기 위

해 4,400만 달러(약 526억 원)를 할당할 것이다.

○ 5,500만 달러(약 658억 원)는 개방된 VPK/SR 제공자에게 인프

라, 직원 지불/리텐션 보너스, 청소용품/서비스 및 건강하고 안전

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비용을 지원하는 긴급 아동 보육 구

호 기금(Emergency Child Care Relief Grants)에 자금을 지원

할 것이다.

－ 개방된 non-VPK/SR 제공자에게 인프라, 직원 지불/리텐션 

보너스, 청소용품/서비스 및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

기 위한 기타 비용을 지원한다.

－ 지원은 2020년 4월 30일 자로 문을 연 제공자를 위한 것이다.

○ 1,700만 달러(약 204억 원)는 ‘고품질 재개원 지원금 (High Quality 

Reopening Support Grants)’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 인프라, 직원 지불/리텐션 보너스, 청소용품/서비스 및 건강

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타 비용을 지원함으로

써 폐쇄된 고품질 VPK/SR 제공자들(즉, 계약을 위해CLASS 

등급이 요구됨)이 다시 열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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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직원 지불/리텐션 보너스, 청소용품/서비스 및 건강하

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폐쇄된 고품질 non-VPK/SR 제공자들(즉, Gold Seal 등급)이 

다시 열 수 있도록 돕는다. 

－ 지원은 2020년 4월 30일에 폐쇄/휴업해 있는 고품질 제공자

를 대상으로 한다.

○ 2,100만 달러(약 251억 원)는 ‘유치원으로의 성공적인 전환 (Success 

ful Transition to Kindergarten)’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 1,800만 달러 (약 216억 원): VPK 평가 및 교사 추천으로 언

어가 제한적이고 문해력이 부족한 유치원생들을 위해 여름 프

로그램을 실시한다.

－ 290만 달러(약 35억 원)가 플로리다주 전체에 걸쳐 VPK-K 

진행률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용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 6,090만 달러(약 729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 2,370만 달러(약 284억 원): 모든 VPK 및 SR 제공자에 대한 

등록 및 일시 중단

－ 230만 달러(약 28억 원): 기금 모금에 필요한 SR 공동 부담금

－ 1,420만 달러(약 170억 원): 코로나19 대응 인프라, 청소, 강

사 봉급 등을 위한 미니 보조금



112 국제협력 연구 및 국제 심포지움 : COVID-19와 국가별 아동돌봄

기존 FDOE 자금은 CARES Act CCDBG(Child Care and Develop 

ment Block Grant) 보완책으로 사용될 것이다.

○ 적절한 경우 현재 240만 달러(약 29억 원)의 연방 재량 자금을 재

조정하여 조기 학습 커뮤니티를 계속 지원한다.

또한 FDOE는 조기학습(Early Learning) 데이터 모니터링을 지원하

기 위해 K-12 기금에서 자금의 10%를 배정할 예정이다.

○ 최대 1,000만 달러(약 120억 원): 교육구 및 학교의 역량 구축에 투

자하여 심사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에 입각

한 교육 관행 및 교육과정(커리큘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 지역교육기관들(LEAs: Local Educational Agencies)과 함

께 심사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 평가에 투자한다. 학생 데이터 

활용 및 전문 개발 구축을 지원하는 데이터 공유로 개선을 추

진한다.

－ FDOE는 지역구와 협력하여 최고의 커리큘럼(고품질 커리큘

럼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최상의 교육)의 전문적 개발, 중재 및 

식별/이행을 배치할 것이다.

○ 최대 400만 달러(약 48억 원): FDOE는 데이터 수집, 종방향 분석 

및 진행률 모니터링, 그리고 주 및 연방 자금 지원 책임 및 보고 요

구 사항으로, 모든 학군 및 공립 차터학교(Pre-K - 12학년)에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현대화된 클라우드를 기반으

로 주 전체 데이터 수집 및 학생 정보 시스템을  제공한다.

－ 이러한 시스템은 학군이나 학교가 재량에 따라 주립 학생 정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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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600만 달러(약 72억 원): 데이터 현대화를 위해 FDOE는 지

역교육기관들(LEAs)에 데이터 과학 예산을 제공하고, 카운티 학

군들이 이 기금을 해당 학군 내 모든 학교, 즉 전통적인 공립, 공

립 차터학교(자율형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

기로 합의하였다.

－ 이러한 기금으로 각 학군은 프로젝트 관리자의 노력으로 성공

적인 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림 5-6] 안전 수칙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등교 중인 플로리다

주의 초등학생들

출처: Hannon, 2020.07.09

2) 가정보육시설 현황

코로나19 이후 가정기반 보육시설(home-based childcare)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이었다.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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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온라인센터 중 하나인 Care.com의 데이터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Care.com, June, 17, 2020). 최고경영자(CEO)인 Tim Allen은 그들

의 플랫폼에서 가정기반 보육의 수요가 세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5

월 말 실시간 설문조사에 따르면 63% 이상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육시

설에 보내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다고 한다. 비록 가정 기반 보육시설도 

여러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지만 그들이 같은 지역사회(community)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룹 기반

의 돌봄이 가능해져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Care.com, June 17, 

2020).

코로나19 확산으로 플로리다주의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게 되었다. 맞

벌이 가정 등 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위해서는 사립 어린이집에서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

였다. 공립 어린이집은 여름학기 또는 가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휴원을 연장하였고, 따라서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휴원을 해

제한 사립 어린이집 또는 긴급보육 제공 시설로 옮겨야 했다(COVID-19 

Impact Survey, 2020).

농촌 지역은 코로나19 이전에도 타 도시 지역에 비해 보육시설이 평균

적으로 가장 적었다. 농촌에는 보육시설이 적기 때문에 농촌 가정은 가정 

기반 보육시설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Smith, 2006). 그러나 

가정 어린이집은 6-12명까지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어 수요

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때문에 다수의 가정 어린이집

이 휴원 또는 폐원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시골 지역의 보육 프로그램

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또 코로나19는 많은 엄마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

을 무너뜨렸다. 많은 엄마들이 보육시설과 학교의 휴원/휴교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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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양육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Schochet, March 28, 2019). 최근 

2016년 유아 프로그램 참여 설문 조사(2016 Early Childhood 

Program Participation Survey)의 CAP(Canter for American 

Progress) 분석결과, 미국 가정의 절반이 대유행 이전에 비해 보육시설

을 찾기가 힘들다고 응답했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느끼는 경우가 높았

다. 이는 성별 취업률과도 직결되는데, 아무래도 여성이 보육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다 보니 남성의 취업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반면, 

보육으로 인해 여성의 취업 가능성이 약 12% 감소한다는 결과가 발표되

었다(Schochet, 2019). 코로나19 이후의 노동력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

이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혼여성의 취업 감소로 아동

이 집에서 어머니의 직접적인 양육을 받기 수월해졌으나, 아동의 부모 및 

여성의 안정된 취업 여건의 조성을 위해서는 가정보육 프로그램을 확대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스럽게 가족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가정이 

늘어났고, 온라인 홈스쿨 교육 사이트에서는 각종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제공하며, 기존 어린이집에서도 Zoom, Microsoft Teams와 같

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Corss, 

June 16, 2020). 2020년 가을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학교와 

어린이집이 정상화되었으며, 전체 학생의 70%가 귀교, 귀원하였다. 가을

학기 초반 9주가 지난 후 추가로 5%의 학생이 학교, 어린이집으로 돌아

가기로 결정하였고, 현재는 약 75%의 학생이 대면 수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25%만이 여전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을 듣고 있다. 

대면 수업 학생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News4Jax, June 4, 2020).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홈스쿨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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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생겨났으며, 가정기반 보육이라고도 하는 가족보육 프로그램을 시

행하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홈스쿨링 상품 판매가 급증했으며, 여러 업

체들은 앞다투어 홈스쿨링 상품들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무료로 제공하

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Walkabouts는 Pre-K (유아원)부터 2학년까

지의 커리큘럼을 웹 기반 수업으로 제공하는데, 코로나19 관련 휴교, 휴

원으로 인해 집에서 지내는 모든 학생들에게 수업 및 각종 액티비티 플랫

폼을 일시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Walkabouts, 2020). 하지만 가

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이들의 영상 시청도 자동으로 늘

어났으며, 특히 재택근무와 자녀지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학부모들

의 고충 또한 증가하고 있다.

3) 기타 아동돌봄 관련 현황

노인은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많

은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일을 관두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에서도 여전히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기를 꺼리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조부모와 친척에게 자녀 보육을 맡기고 있다. 특히 가을을 맞아 많은 가

정에서 대면 수업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일부 학부모는 고령의 친인척의 

도움으로 예비보육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가족은 가능하면 이 

도움을 받기 전에 2주간의 자가격리를 계획해야 한다. 텍사스 소아청소

년과(Texas Children’s Pediatrics) 및 텍사스 아동긴급치료(Texas 

Children’s Urgent Care) 최고 의료책임자인 Stan Spinner 박사는 가

족이 고위험 조부모 또는 친척과 접촉하기 전에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

에 대한 자녀의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Spinner, April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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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플로리다주의 아동돌봄 대응

1. 긴급 아동보육 서비스

플로리다주에서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학교는 문을 닫아야 

했으나 보육 시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휴원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 노력했다. 2020년 3월 보건부는 학군, 즉 모든 학교는 휴교하기로 결

정했지만 보육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Florida De

partment of Health, 2020). 그럼에도 부모가 일을 하는 경우, 보육시

설이나 학교가 휴업 중이어서 보육이 필요한 경우, 플로리다 주 정부는 

그들의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이

러한 보육시설과 관련된 정보는 보육사무국 홈페이지(www.myflfamilie

s.com/childcare)에 제시되어 있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

n and Families, 2020d).

또한 미국에서 가장 큰 보육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인 YMCA의 경우

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휴교와 필수 노동자의 출근 시급성을 감안하

여 전국적으로 안전한 보육 선택권을 제공한다. 특히, 의료인(medical 

personnel), 필수 직원(essential employees) 및 응급 구조자(first 

responders) 가족을 위해 1,000개 이상의 시설에서 긴급보육을 제공하

고 있다. 긴급보육 제공 시설은 Y보육 홈페이지(https://www.ymca. 

net/emergency-child-care-services)에서 확인할 수 있다(YMCA, 

2020).

웨스트 센트럴 플로리다(West Central Florida, 탬파 지역)의 YMCA

는 의료진, 응급구조원 및 기타 필수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해 긴급구호보

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만,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재정도 지원하고 있다. 중부 플로리



118 국제협력 연구 및 국제 심포지움 : COVID-19와 국가별 아동돌봄

다(Central Florida, 올랜도 지역)의 YMCA는 보육이 필요한 필수 근로

자 가족에게 무료로 긴급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을 용도 변경하였다. 

Y는 어린이들이 배우고, 놀고, 교류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활동에는 운동, 게임, 심화학습, 학

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YMCA, 2020).

[그림 5-7] YMCA에서 개설한 긴급보육 프로그램(유치원생 - 초등학교 6학년) 

출처: YMCA(2020)

2. 부모에 대한 양육 지원

플로리다주 교육부(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홈페이지

(http://www.fldoe.org/em-response/resources-families.stml)에

는 코로나19 발생 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 및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2020b). 유아, 유치원 및 초등학생의 읽기 및 수학 수업에 대한 교육자료

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수학카드 게임북과 같은 책자를 집에

서 직접 출력해 수학 실력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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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 교육부는 또한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의 일

환으로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 지원(COVID-19 Support for Child 

Nutri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0c). 이 급식프로그램은 공공 및 비영리 사

립학교와 주거지 보육기관에서 운영되는 연방보조급식 프로그램으로 영

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무상 급식(아침 및 점심 식사)을 아이들에게 매일 

제공한다. 그리고 음식, 물자 등 어떤 종류의 지원이라도 필요한 가족을 

위해 게인즈빌 뮤추얼 에이드(Gainesville Mutual Assistance)는 사람

들이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페이스북 그룹을 운

영하고 있다(Gainesville Covid 19 Mutual Aid, 2020). Food Not 

Bombs Lake Worth 단체 또한 식량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지원하

고 있다(Food Not Bombs Lake Worth, 2020).

[그림 5-8] 코로나19 이후 결식아동을 위한 교육청의 무료 도시락 배포에 대한 전단지

출처: (Bean, 2020) 

자녀 교육, 음식 제공과 관련된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 및 가족의 정서

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과 육아 그리고 본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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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균형을 위해 National Parent Helpline 그리고 Child Mind 

Institute는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Child Mind Institute, 2020; 

National Parent Helpline, 2020).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자녀의 

ADHD, 기분 장애, 불안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및 학습 장애에 대한 

원격 건강 평가 및 치료에 대해 알려주고, 정신 건강 팁을 제공한다. 어린

이 대처 지원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어린이 건강 유지를 위한 정보를 웹사이

트25)로 제공하며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26)

는 자녀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다. PBS27)에서는 코로나19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에게 코로나 바

이러스에 대해 말하는 방법을 설명한다(PBS, 2020). 또 홈 액티비티와 

관련하여,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비영리 공공정책기구인 브루킹스연

구소(Brookings Institute)는 ‘코로나19 생존을 위한 부모 가이드: 아이

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8가지 전략’28)을 제공하고 있으며

(Hirsh & Golinkoff, March 12, 2020), USA Today는 코로나19 격리 

기간 동안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실내 활동을 설명한다(Hirsh & 

Golinkoff, March 12, 2020).29)

25)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2020). https://www.cdc.go
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children.html?CDC_AA_refVal=http

s%3A%2F%2Fwww.cdc.gov%2Fcoronavirus%2F2019-ncov%2Fprepare%2Fchildre
n.html

26)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2020). https://www.nasponline.org/res

ources-and-publications/resources-and-podcasts/school-climate-safety-and-crisis/
health-crisis-resources/helping-children-cope-with-changes-resulting-from-covid-
19

27) https://www.pbs.org/parents/thrive/how-to-talk-to-your-kids-about-coronavirus 

28) https://www.brookings.edu/blog/education-plus-development/2020/03/17/a-p

arents-guide-to-surviing-covid-19-8-strategies-to-keep-children-healthy-and-
happy/

29) https://www.usatoday.com/videos/news/health/2020/03/16/indoor-activities-k
eep-kids-entertained-during-covid-19-isolation/645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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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로리다주의 성공적인 아동돌봄 대응 사례

플로리다주 여러 카운티는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 보육을 위해 재정 지

원을 실시했다. 예를 들어, 비영리단체인 파이넬러스(Pinellas) 카운티 조

기학습연합(ELC)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보육을 위해 응급구조자와 의

료종사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Early Learning Coalition of 

Pinellas County, 2020). 파이넬러스 카운티 ELC는 플로리다 교육부의 

조기학습과(Office of Early Learning)와 협력하여 학교 준비 프로그램

을 확장하고 있다. 이 확대 시행으로 최대 3개월간 긴급보육장학금

(Emergency Childcare Scholarships)이 지원된다. 그것은 13세까지

의 어린이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여러 가

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득요건은 없으며, 부모의 공동 부담금은 일시적

으로 면제된다. 프로그램 참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자녀(들)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

○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 응급구조원 또는 의료 종사자

○ 고용주가 작성한 보육신청서 및 인가서 양식

○ 계약된 학교 준비성 서비스 제공업체 참석

○ 플로리다 주민

자세한 사항은 카운티 ELC 홈페이지(https://elcpinellas.net/) 또는 

플로리다주 조기학습연합 홈페이지(http://www.floridaearlylearnin

g.com/covid-19-resources)에서 확인할 수 있다(Early Learning Co

alition of Pinellas Count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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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긴급보육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다. YMCA는 하

루 10달러, 주 50달러에 의료 및 응급대응 요원 가족을 위한 온종일(오전 

6:30/7:00-오후 6:00)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존 YMCA 

시설을 폐쇄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탬파 지역의 모든 YMCA 시

설을 폐쇄하고, 이 시설들을 긴급보육시설로 전환했다(YMCA, 2020). 코

로나19 이전에는 일주일 동안 125달러의 비용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했

는데, YMCA는 플로리다 블루(Florida Blue)가 10만 달러를 기부함에 따

라 그 비용을 주당 50달러로 낮출 수 있었다(First Coast YMCA, 2020b). 

YMCA는 그마저도 지불하기 힘든 가정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YMCA는 모든 아동이 운동화를 포함한 운동복을 입도록 요구한다. 또 각 

교대 근무시간 동안 출석하는 직원과 아이들의 수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그 결과 확진자의 빠른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고, 실

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이 대면 수업을 재개하면서 감염 예방 및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 위생 등

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했고, 어린이집 장난감 및 교재교구 등 세

척, 어린이집 주요 공간 및 공동이용 공간을 비롯해 자주 접촉하는 물건 

소독액으로 닦기, 내·외부 청소 등 환경 위생관리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잭슨빌의 한 공립 어린이집인 UNF 

(University of North Florida) 유치원에서는 [그림 5-9]에 나와 있는 

각종 동의서에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 한해 귀원을 허락했고, 현재까지 

방역지침을 잘 따르며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University of 

North Florida Preschoo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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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플로리다주의 아동돌봄 대응에 있어 남아 있는 문제점

1. 아동보육시설 이용의 문제점

2020년 3월 9일 플로리다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플로리다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후 학교는 문을 닫았다(State of 

Florida Office of the Governor, March 1, 2020). 하지만 많은 보육

시설은 10명 이상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도록 인원수를 제한하고 위생 관

행을 강화하라는 지침 아래 여전히 운영을 해오고 있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ept 17, 2020). 여름 시즌이 되어

서 오랜 기간 휴원을 한 공립 어린이집도 개원하면서 플로리다주의 모든 

보육시설이 운영을 재개했다. 주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대비 보육 시설 

대응 지침을 발표하였고, 여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행동수칙과 

실전지침(예: 손씻기,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등)을 포함한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0a). 보육시간 내 보육 

교직원 뿐만 아니라 아동들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지만, 간혹 마스크 착

용이 안 될 때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Mandavilli, Oct 6, 2020). 또 미

국 내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시설 내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약 75%의 아동이 보육시설로 돌아간 상

황에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2-4세의 원아는 마스크 착용을 답답해하

고 불편해해서 미흡하게 착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 감염 

우려가 높다(Sohn, Oct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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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마스크를 착용하고 어린이집에 등원한 어린이들

출처: YaleNews, 2020. 10. 16.

2. 가정양육에서의 문제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많은 가정이 육아 의무를 분담하기 위해 

한 가족 또는 심지어 몇몇 다른 가족과 함께 작은 꼬투리(Pod)를 만들었

다(Brown, August 25, 2020). 그런 식으로 친구나 이웃과 협력하는 것

은 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위험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그룹의 

구성원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트니트센터에 

가거나 식당에서 식사 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그 가족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다. 안전을 위해 이러한 꼬투리의 개개인은 그룹 밖

에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외출할 때 항

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가까이 접촉하지 않는

다. 다른 보육시설 약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질병에 대비하여 모

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 건강 및 계획에 대해 분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

요하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꼬투리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수, 특히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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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인데 최대한 적을수록 더 안전하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하

는 사람이 많을수록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3. 그 외의 남아 있는 문제점들

플로리다주 모든 보육시설의 정상 운영이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25%의 

영유아는 집에 머물고 있다(Rozsa & Strauss, Sept 9, 2020). 부모와 가

족이 돌보거나 보모(nanny)가 돌보는 경우는 아무래도 타인과 접촉할 기

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덜 취약하다. 하지만 다른 가정과 함께 

보모를 공유하거나, 방역수칙에 소홀한 보모가 기타 공공장소에 다니며 

타인과 접촉하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하는 부모가 증가했고, 이에 육아에 가

담하는 남성이 평소보다 더 많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Sevilla & 

Smith, June 16, 2020). 하지만 여성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더 

돌보게 되어 남성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COVID Impact 

Survey 조사결과도 있다(COVID-19 Impact study, 2020).

더불어 팬데믹 중 자녀를 혼자 돌보며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한부모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팬데믹은 모든 형태의 가정

에 다양한 어려움을 안겨 주었지만 특히 본인과 자녀의 생계유지, 정신과 

신체 건강을 책임지는 의무, 자녀의 교육적 니즈를 채워주는 크고 작은 

모든 책임이 한부모 가정엔 더욱 버겁게 느껴질 것이다. 최근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싱글 맘은 팬데믹 중 고립감과 외로움 그리고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 데서 오는 버거움을 호소했다(Lutterell, Nov 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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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동돌봄 정책 제언

코로나19 대유행은 생존하고 있는 현 인류가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초유의 사태이므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무엇인지 파악 하는 데에 

있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팬데믹 중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보육 시스템의 대응과 지원은 효과적인 경제 활성

화와도 맞물려 있는 주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질병 본부의 위생 관련 지

침을 따르는 한에서 각 교육청과 보육기관에서는 적응성을 발휘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대부분의 취학 연령 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에서는 매 

학기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대면 수업에 참

여하기 위해 등교할 것인지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Olneck- 

Brown, January 14, 2021). 미국의 공립교육은 대부분 미취학 연령인 

만 5세 유치원생부터 포함하며 때에 따라서는 만 3-4세를 위한 유아원 

과정부터 공교육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교육기관에서 만 

3-5세 보육 기능도 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Hays Consolidated 

Independent School District, 2020b). 한 학년이 모두 9주씩, 4학기

로 나누어져 있고 매 학기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각 가정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융통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같

은 학년 중에 담임 선생님이나 반이 바뀌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으며 학

부모, 교사, 아동 들 모두 융통성 있게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

하다. 

공립 유아원도 다른 고학년들과 마찬가지로 매 학기마다 학부모들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 반 편성과 교사 배치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하나의 유아원 반에서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지

기도 한다. 온라인 수업을 선택하면 각 가정에서 아동들이 부모나 보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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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으로 하루에 5번씩 20분에서 30분씩 짧은 화상 수업에 접속하며, 동

시에 같은 수업을 대면으로 받으러 간 원아들도 각자 지참한 태블릿이나 

교육청에서 무료로 배포한 태블릿으로 교실에서 실시간으로 접속하며 참

여하는 방식(hybrid or flex model)이다(Maloney & Kim, May 10, 

2020). 이는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신청한 아동들의 교육적 니즈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유아원 측의 유동성 있는 결정이라고 보인다. 앞으

로도 보육 기능을 겸하는 교육기관들의 경우 각 가정의 상황을 최대한 배

려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응용하는 창의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부터는 대면 수업을 받으러 간 학생들의 경우 교

사들의 지도 아래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고 비교적 위생 수칙도 잘 지키

고 있다는 평이지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나이가 어린 영유아들의 마스크 

착용, 위생수칙 실천, 그외 보육기관 내의 비품의 위생 유지를 위한 혁신

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유아들은 보육기관에서 먹고 자는 

시간 등이 고학년 학생들 보다 잦으며, 기저귀를 간다든가 배변훈련도 이

루어진다. 보육시설에 있는 시간 동안 아동들의 이런 생리 현상을 해결하

는 데 있어서 위생지침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기술과 관심이 필요하다. 

미국의 많은 보육시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바닥이 카펫으로 되어 있

으면 이를 뜯어내고 청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등

원 시 원아들은 집에서 담요와 슬리핑백을 지참해 보육기관에서 낮잠 시

간에 이용하는데 이에 대한 위생관리도 관심을 받고 있다. 많은 보육기관

에서 면으로 만든 낮잠 이불이 아닌 합성섬유 캠핑용 슬리핑백을 지참해

서 사용하기를 요구하고 잦은 세탁을 학부모에게 권장하고 있다(Hays 

Consolidated Independent School District, 2020a). 나이가 어린 

원아들을 보육하는 기관에서는 현재의 팬데믹을 비롯하여 앞으로의 바이



제5장 미국 플로리다주의 코로나19 관련 아동보육 대응 131

러스 발생에 대비하여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기술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중 육아와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부모를 위

한 대처방안도 필요하다. Telehealth(전화나 화상통화를 이용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 서비스 제공)(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2020) 같은 팬데믹 중 고립된 부모 혹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서포트 그룹

이 더욱 활성화되고 손쉽게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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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2010년대에 들어 일본의 가족정책은 크게 변화하였다. 그 주된 원인은 

일본형 복지체제의 가장 주요한 특징인 ‘잘 갖춰진 기업 복지’와 ‘명확한 

성역할 분업’이 장기간에 걸친 경제 저성장과 저출산 및 고령화, 그리고 

인구감소 때문에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경부터 본격화된 인구감소(특히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의 영향은 

최근 수년간 경제·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노

동력 공급의 확보가 경제운영의 최대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

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확대, 고령자 취업 촉진과 함께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활약’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2012년 이후 올림픽 특

수에 따른 노동 수요의 증가를 배경으로 여성 취업률은 급상승하여, 만 

15-64세 여성의 경우 2012년의 60.7%에서 2019년에는 70.9%까지 

10%포인트나 상승하였다(일본 총무성 ‘노동력 조사’). 여성의 취업률 상

승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동돌봄 수요의 급증을 초래하였으며 보육 문

제를 사회정책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켰다. 그와 동시에 (대기업 남성 정

규직을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 단신 부임 등이 당연하던 일본형 고용 시

스템에도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었고, 이른바 ‘근로방식 개혁’이 2015

30) Tokyo Keizai University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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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아베 정권의 핵심 정책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그리고 도쿄 올림픽까지 불과 반년이 남은 

시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및 경제위기가 일본을 덮쳤다. 다른 나

라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마스크와 소독액, 일용품의 사재기 현상 

등의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의료 체제는 급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붕괴 직

전까지 몰렸다. 3-5월에는 대부분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휴교 및 

휴원을 하였으며 많은 호텔, 레스토랑, 극장 등 시설이 강제로 휴업되었

다. 5월 말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기도 하였지만, 6

월 말부터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여 현재(9월 초)까지도 높은 수준이 유지

되고 있다.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타격도 심각하다. 2020년 9월 

8일에 발표된 4-6월의 GDP 성장률(2차 속보)은 -7.9%로, 연율로 환산

하면 전후(戦後) 최악 수준인 -28.1%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매우 다면적이면서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중 ‘아동돌봄(childcare)’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팬데

믹이 아동과 아동돌봄 세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일본적인 특징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7월 이후 일본에

서는 긴급사태가 다시 선포되지 않았으며 휴교 및 휴원도 대부분 해제되

었기에 본 논문에서는 주로 3-6월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절에서는 일본의 감염 상황과 

정부 대책의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 제3절에서는 교육과 

보육 등 아동 관련 분야의 정부 대응을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정리한

다. 본 논문의 중심이 되는 제4절에서는 팬데믹에서의 아동돌봄의 실태

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일본의 특징과 앞으로의 

과제를 지적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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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본의 코로나19의 감염 상황과 정부 대책
　

1. 일본의 코로나19 감염 상황31)

먼저 일본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의 추

이를 확인해 본다. [그림 6-1]은 일본 후생노동성 오픈 데이터로 작성한 

그래프이다(9월 7일까지). 확진자 수(양성자 수)는 PCR 검사 실시 건수, 

실시율에 크게 관계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림 6-1]을 통해 일본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의 대략적인 추이를 확인

할 수 있다.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계속된 1차 파동에서는 미지의 바

이러스에 대한 사회적 공포 속에서 긴급사태 선포가 발령되었으며 경제·

사회 활동의 대규모 마비가 빚어졌다. 한편 6월 말 이후의 2차 파동에서 

확진자 수는 많았지만 의료 체계의 부족이나 감염에 대한 공포 등에서는 

상당히 완화되어 긴급사태 선포까지는 가지 않았다. 다만 확진자 절대 수

의 증가에 따라 누적 사망자 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9월 7일 기준 

1,37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세계 각국과 비교해 보면<표 6-1>, 9월 7일 기준으로 일본의 누적 확

진자 수는 71,856명으로 세계 45위이다(한국은 76위). 한편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1.11명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세계적으로 낮

은 수준이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책(엄격한 검사 기준, 비강제적인 행동 

제한 등)에 대해서는 격렬한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세계 최고 수준의 고

령화율, 중국과의 많은 인적 왕래를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비교적 잘 대응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1) 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2021년2월4일 현재는 도꾜, 오사카 등 10 도부현을 대상으

로 제2차 긴급사태선언이 선포되었고 (1월7일 ~ 2월6일), 3월7일까지의 기간연장이 이
미 결정되었다.



138 국제협력 연구 및 국제 심포지움 : COVID-19와 국가별 아동돌봄

[그림 6-1]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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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후생노동성 오픈 데이터(https://www.mhlw.go.jp/stf/covid-19/open-data.html),
2020년 9월 8일 확인.

<표 6-1> 일부 나라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2020년 9월 7일 기준)

확진자 수 

순위
국가/지역

확진자 사망자

총인구

(10만 명)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

대비

사망자 수

인구

10만 명

대비

1 미국 6,189,488 1870 187,541 56.7 3,310

2 인도 4,204,613 305 71,642 5.2 13,800

3 브라질 4,123,000 1939 126,203 59.4 2,126

4 러시아 1,030,690 706 17,871 12.2 1,459

5 페루 683,702 2072 29,687 90 330

9 스페인 498,989 1066 29,418 62.9 468

13 영국 347,156 511 41,551 61.2 679

16 프랑스 307,476 471 30,547 46.8 653

19 이탈리아 277,634 459 35,541 58.7 605

21 독일 250,799 299 9,325 11.1 838

35 중국 90,551 6 4,737 0.3 14,393

39 스웨덴 84,985 841 5,835 57.8 101

45 일본 71,856 57 1,363 1.1 1,265

76 한국 21,296 42 336 0.7 513

주: 사망자 수는 [그림 6-1]과 상이함. 

자료: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https://covid19.who.int)(검색일: 
2020월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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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밝혀진 대로 코로나19의 치사율은 연령층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

며, 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노인(그중에서도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에 집

중되어 있다. [그림 6-2]는 일본의 각 연령대별 확진자 수인데, 인구 10

만 명당 확진자 수는 20대가 두드러지게 높으며 30대, 40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만 10세 미만 아동은 11.6명으로 모든 세대 중 가장 낮다. 

성인에 비해 아동은 감염 확률이 낮으며 감염된 경우에도 중증화하는 경

우가 적다는 것이 각국 통계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림 6-2] 연령 계층별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사망 경증, 무증상, 확인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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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출처: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 비주얼 데이터」 日本經濟新聞 (https://vdata.nikkei.com/news
graphics/coronavirus-japan-chart/#d21.2020년 9월 9일 인출)

　

긴급사태 기간 중 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급증한 것은 병원이나 노인복

지시설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 고위험군인 고령자의 감염이 많았던 것이 

원인이다. 한편 6월 이후에는 20-30대의 비율이 높았기에 의료 체계에 

심각한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점차 

40-50대 및 60대 이상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앞으로 2학기 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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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작되고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가을과 겨울에 들어서면 어떻게 될

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이어서 <표 6-2>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사건과 일본 정부의 대응

을 시계열로 정리한 것이다.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사

건은, 2월 27일의 아베 총리에 의한 모든 공립 초중고교의 임시 휴교 요

청, 그리고 4월 7일(전국 확대는 16일부터)부터 5월 25일까지의 긴급사

태 선포이다. 아래에서는 이 기간 동안의 사태 추이 및 경위에 대해 설명

한다.

<표 6-2>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사건과 일본 정부의 대응

날짜 사건 비고

1월 

16일
일본 국내 첫 확진자 확인

29일 정부 전세기를 이용한 중국 후베이성 거주 일본인의 귀국 지원 시작

2월 1일 코로나19를 지정 감염증으로 지정하는 법령 시행

중국 후베이성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 거부 시작

3일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가 요코하마항에 입항

11일 WHO가 ‘COVID-19’로 명명

13일 일본 국내 첫 사망자(80대 여성)

16일 정부 전문가 제1차 회의 개최

24일 전문가 회의에서 ‘1~2주일간’이 고비일 것이라는 견해를 공표

26일 대규모 이벤트의 자숙을 요청

27일 아베 총리가 초중고교 일제 임시휴교 요청

3월 5일 시진핑 주석의 방일 연기 발표

2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정 특별 조치법 통과

24일 도쿄 올림픽 연기

28일 수입 감소 세대에 대하여 현급 급여 지급을 표명

4월 1일 아베 총리, 모든 세대에 천 마스크 배부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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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코로나 시대 관저, 비상사태」(1)~(6) (『아사히 신문』2020년 7월 14~18일)에서 발췌 (일부 
내용 추가 및 수정).

일본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확인된 것은 1월 16일이다. 중국 정부

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1월 19일 전후에는 이미 설 연휴를 해외에서 보

내려는 사람들의 출국 러시가 시작되어 일본에도 많은 중국 관광객이 입

국하였다. 그러나 당초 걱정과 달리 실제 중국 관광객을 감염원으로 하는 

감염은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 2월 초에는 호화 여객선 ‘다이아몬드프린

세스호’에서의 대규모 집단 감염에 세계가 주목하였으나 그것도 결국 국

내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미지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

과 공포가 급격히 확산되어, 2월 24일에는 위기감을 느낀 의료 전문가들

이 ‘이 1-2주가 고비일 것’이라 발언하며 정부에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심각한 마스크 부족 현상과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에 대한 대응으로 여론

의 뭇매를 맞은 아베 총리는 27일 저녁 갑작스럽게 전국 공립 초중고교의 

일제 임시휴교 요청을 발표하였다.

3월 중순, 감염 확산보다도 어린이들의 휴교·휴원, 휴업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대한 보장책을 두고 정책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서구권에서의 귀

날짜 사건 비고

7일 7개 도도부현에서 긴급사태 선언(5월 6일까지)

16일 긴급사태 선언을 전국으로 확대

국민 1명당 10만 엔의 현금 급여 지급을 결정

5월 4일 긴급사태 선언을 5월 말까지 연장

14일 39개 현에서 긴급사태 선언 해제

25일 전국 긴급사태 선언 해제

6월 19일 도도부현을 걸친 이동 자숙 전면 해제

확진자 접촉 확인 애플리케이션 제공 시작

7월 16일 ‘Go To Travel’ 사업에서 확진자 급증 중인 도쿄를 제외

22일 도쿄 이외 지역에서 ‘Go To Travel’ 사업 시작

8월 28일 아베 총리가 건강을 이유로 사임 표명

9월 16일 스가 내각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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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를 중심으로 일본 국내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3월 24일에는 7

월 24일 개최 예정인 도쿄 올림픽의 연기를 공식 발표하였다. 그 후 사태

는 더욱 악화되어 4월 7일에는 7개 도도부현에 대한 ‘긴급사태 선포’가 

발표되었으며(당초에는 골든위크인 5월 6일까지로 예정), 16일에는 그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일본의 경우 다른 국가들의 락다운과 같은 

강제적인 방식이 아닌 어디까지나 ‘자숙(自粛)’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으

나, 자숙의 내용은 점차 강화되어 공원이나 산, 바다에서의 놀이, 마트에

서의 쇼핑도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긴급사태는 5월 말까지 연장되

었으나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극단적으로 줄면서 신규 확진자는 급감

하였고, 그 결과 25일에 긴급사태 선포는 전국에서 해제되었다. 

6월에 들어서자 사회에는 안도감이 감돌면서 경제·사회 활동이 재개되

기 시작하였다. 학교와 어린이집 등도 서서히 문을 열었으며, 정부는 그

동안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인 

‘Go to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7월부터 다시 감염이 확산되

며 확진자 수는 4-5월을 웃도는 숫자를 기록하였다([그림 6-1]). 두 번째 

긴급사태는 발령되지 않았지만, 8월 휴가철을 앞두고 시민들은 다시 한

번 행동 자숙을 요구받았고, ‘Go to 캠페인’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되지 

못했다. 전후 최장 재임 기간을 자랑하던 아베 총리는 일련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비판 속에서 8월 말에 건강을 이유로 사임하고, 9월 16일 스

가 내각에 자리를 넘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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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아동돌봄 관련 대책

1. 국가 수준의 대책

강한 전염성을 지닌 코로나19의 감염 확산를 막기 위하여 각국에서 학

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의 폐쇄를 단행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직 다

이아몬드프린세스호 이외의 국내 확진자 수가 많지 않은 2월 말의 시점

에서 일찌감치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2월 27일 저녁에 갑자기 발표된 전국 일제 휴교 요청은 심각한 마스크 

부족과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집단 감염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 위기감을 

느낀 아베 총리가 정부 측근이나 전문가와도 상의 없이 독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전에 아무 예고도 없었기에 전국의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3월 2일)부터 각 학교

는 예정보다 3주 빨리 봄방학에 들어갔으며, 어린아이가 있는 학부모는 

근무 일정 조정과 아이를 맡길 곳을 알아보느라 분주했다. 30-40대의 여

성 인력이 많은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급히 2월 28일에 ‘코로

나19 방지를 위한 학교 임시 휴교에 관한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의 대응

에 관하여’라는 통지를 내려 의료, 노인돌봄, 장애복지 등의 서비스를 적

절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방과 후 아동 클럽 등은 원칙적으로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여름방학 등과 동일하게 1일 8시간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또 3월 4일에는 아동돌봄 서비스 대상의 보호자가 의료·개호직, 보육교

사 등이며 그 자녀가 저학년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

으로 아동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보했다. 

4월 들어 새 학기가 시작되어도 코로나19는 종식될 전망이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더 급속하게 확산되었기에 각 학교에서는 휴교 상태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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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한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아직 ‘원칙적 개소’ 방침

을 유지하였으며, 보육교사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학부모가 일을 쉬

거나 하여 자택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등원을 자

제해 줄 것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는 공고를 내렸다. 또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자체의 판단으로 임시 휴원을 하며 아동돌봄이 필

요한 가정에는 방문형 일시 보호나 보육교사의 방문돌봄, 베이비시터 활

용 등의 대체 조치를 강구하도록 대응하였다. 이후 4월 7일에는 확진자가 

가장 많은 7개의 도도부현에서 긴급사태 선포가 발령되었으며 16일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 긴장이 극에 달하였다. 후생노동성은 

긴급사태 선포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어린이집 등의 사용 제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휴원을 할 수밖에 없으나’ 그 경우에도 ‘의료 관련 종

사자나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근무를 계속해야 하는 자, 한부모 

가정 등 일을 쉬는 것이 곤란한 자’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아동돌봄 서비

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린이집의 개폐원에 관한 

지자체(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의 지시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어린이집

은 자체 판단으로 휴원을 결정하였다. 시사 닷컴의 4월 20일 기사에 따르

면, ‘16일 오후 12시 시점에, 15개 도현의 168곳이 아동의 어린이집 이

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휴원’하였으며 ‘이 중 20곳은 아동과 직원 사

이에 확진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외 148곳은 자체 휴원’이었다고 한

다.32) 4월 말 이후에는 휴원하는 어린이집이 더 늘어났으며, 확진자가 적

은 지역에서도 많은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긴급사태에서 마트, 약국, 은행, 교통, 물류 등 생활 인프라와 관련된 

업종을 제외한 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감소 또는 정지되었다. 정부의 출근

율 ‘70-80% 감소’ 요청에 맞춰 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이 급증하면서 많

32)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42000867&g=soc(검색일: 2020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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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족 밀착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개중에는 직업이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로 간주되지 않아 자녀

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못하고, ‘재택근무+보육’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

택근무+보육+교육’을 강요당한 가정도 있었다.

5월 14일에 39개 현, 25일에 전국의 긴급사태 선포가 해제된 이후에

도 등원 자숙 요청은 6월 말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다른 나라에 비해 온라

인 교육이 덜 진행된 일본의 초중고교에서는 대면 수업의 재개가 우선되

었으며 6월 중순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이행하였다. 7월에 

들어서 대부분의 초중고교, 어린이집, 유치원이 정상 운영되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3밀(密)’ 회피33)가 어려운 교

육 및 보육 현장에서도 많은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임

시 휴교 및 휴원에 그치고 있다. 3-5월의 휴교로 인한 수업 시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초중고교에서는 여름방학을 2주로 단축하고 8월 중순(본래

는 9월 1일 전후)부터 2학기를 시작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대응

상술한 국가의 방침 속에서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

지 도쿄도 세타가야구(世田谷区)의 보육서비스 예로 살펴본다.34)

세타가야구는 도쿄 도심에서 남서쪽에 위치하며 신주쿠와 시부야와도 

가까운 비교적 규모가 큰 구에 속한다. 2020년 8월 1일 기준으로 인구는 

92만 3,410만 명으로 도쿄도 내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다. 도심에 가깝지

만 녹음이 우거져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으며 보육 시설 경쟁이 치열한 

33) ‘3밀(密)’이란 밀폐(密閉)·밀집(密集)·밀접(密接)을 가리키며 일본의 코로나19 예방 방침이다.
34) 세타가야구 일련의 보육 대책에 대해서는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음. https://www.ci

ty.setagaya.lg.jp/mokuji/kusei/001/001/004/d00185515_d/fil/0417kutuuti_hogo
syanomina.pdf(검색일: 2020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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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도 유명하다. 최근에는 진보적인 구청장 밑에서 보육시책에 힘

쓰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책으로는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 전 직원에 

대한 PCF 검사 무료 실시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림 6-3] 세타가야구의 위치

세타가야구는 도쿄도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였으

나, 구내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긴급사태가 발표된 4월 7일 이후에도 도

쿄도의 방침에 따라 ‘원칙적 개소, 등원 자숙’을 유지하였다. 구가 어린이

집 휴원을 단행한 것은 긴급사태 선포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됨과 동시

에 도쿄도가 ‘특정 경계 도도부현’으로 지정된 직후인 4월 17일(금)부터

였다. 휴원 기간은 당초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

나, 그 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휴원 대상 시설은 구립·사립 어린이

집, 지역형 보육사업, 사립 유치원, (도쿄도)비인가 어린이집, 보육실, 보

육 엄마 사업 등 구가 관리하는 보육 서비스 제공시설 및 제공자이다. 휴

원 기간 중에는 ‘응급보육’만 제공되었는데, ‘응급보육’ 대상자는 ① 모든 

보호자가 의료, 교통, 금융, 사회복지 등 ‘사회생활 유지 관계자’일 것,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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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등의 사유로 일을 쉬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일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그 범위가 엄격히 한정되었다. ‘사회생활 유지 관

계자’에 적용되지 않는 일반 재택근무 노동자는 응급보육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었다.35) 또 응급보육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응급보육신청서’를 별

도로 제출해야 한다. 응급보육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보육이 꼭 필요

해 베이비시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구가 보조하는 대

체 조치가 마련되었다.

긴급사태 선포가 해제된 이후에도 6월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등원

자숙 요청기간’으로 지정되었으며, 휴업 등으로 자택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이나 직장과 일을 조율하여 쉴 수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의 

등원 자숙을 요청하였다. 또 재택근무를 하는 가정에도 등원 일수를 줄이

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등원 자제를 당부하였다.36) 7월 1일 이후에는 어

린이집의 등원 자숙 요청은 해제하였으나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통상 

아동돌봄을 위한 단계적 보육’ 이행 기간으로 정하여 계속하여 가정돌봄

과 보육시간의 단축이 가능한 가정에는 협조를 구하였다.

이처럼 ‘자숙-휴원-자숙’과 같은 상황 속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아동

을 가정에서 돌보게 되었는가. [그림 6-4]는 세타가야구가 공표한 인가 

어린이집37) 재적 아동 중 등원 아동의 비율이다. 이 그림을 보면 도쿄도

35) 보호자의 직종 구분은 어린이집의 판단에 맡겨졌으며, 보육 교사는 학부모에게 응급 아동돌

봄의 이용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全国保育
団体連絡会·保育研究所 編, 2020, p. 168).

36) 등원 자숙 등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후생노동성의 방침에 따라 보육료는 면

제되었다. 한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휴원하여도 통상 공정가격에 따른 운영비가 
지급되었다. 

37) 인가 어린이집이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로, 국가가 정한 설치 기준(시설 규
모, 보육교사 등 직원 수, 급식 설비, 방재 관리, 위생 관리 등)을 충족해 도도부현 지사가 
인가한 시설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 공립과 사

립의 구분은 관계없다. 최근에는 종래의 인가 어린이집 외에 지역형 보육사업이나 유보 연
계형 유치원을 포함하여 ‘인가 어린이집 등’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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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긴급사태가 선포된 직후인 4월 10일의 등원율은 40%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말부터 이미 학교의 임시 휴교, 관광 및 음식업 등의 휴업, 

기업의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절반 이상이 재택돌봄으로 전환하였음

을 알 수 있다. 4월 13일부터는 구에서 보호자에게 등원 자숙 요청을 강

화하여 등원율은 23%까지 떨어졌다. 구에서 휴원을 결정한 20일 이후에

는 겨우 4%의 아동만이 등원하였으며 대부분의 보육 서비스는 중지된 것

을 알 수 있다. 6월 1일에 어린이집이 다시 열리자 자숙 요청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등원율은 단번에 60% 전후까지 회복되었다. 수개월간 계속된 

재택돌봄으로 많은 보호자와 자녀가 한계를 느낀 결과라 볼 수 있다. 일

본의 인가 어린이집은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세타

가야구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가정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

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림 6-4] 세타가야구 인가 어린이집의 등원 아동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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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월 12일은 구립 어린이집만 포함.
자료: 세타가야구 홈페이지(https://www.city.setagaya.lg.jp/mokuji/kusei/001/001/004/

d00185515.html)(검색일: 2020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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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가야구의 예를 통해 확진자가 특히 많았던 도쿄도의 아동돌봄 현

장의 실태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세타가야구는 도쿄도에서도 비교적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대기업이나 관공서 등에서 근무하는 화이트칼라가 

많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의 비율도 높았다. 한편 오사카의 경우, 코

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긴장이 가장 높았던 4월 말의 시점에서도 어린이

집 이용 아동의 약 30%가 등원하였다고 보고되었다(全国保育団体連絡

会・保育研究所 編, 2020, p. 171). 

제4절 팬데믹 속에서 아동 및 아동돌봄 가구의 실태

이상으로 역사적인 팬데믹 속에서 교육 및 보육 분야에서 어떠한 대책

이 마련되었는지를 정리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책은 아동 및 아동돌

봄 가구의 부모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다음으로 몇 가지 조사와 

통계 등을 이용하여 팬데믹 가운데에서의 일본의 아동 및 아동돌봄 실태

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아동에 대한 영향

앞서 언급한 것처럼, 3월 2일부터 일본 전국의 초중고교생들은 ‘긴’ 봄

방학에 돌입하였으며 휴교 기간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3개월 이상 지속되

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놀거나 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3

밀’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보가 강조되면서 4월 이후에는 점차 외

출도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평소라면 장기 휴가 중 조부모 등에게 아이

를 맡기는 가정도 많았으나, 코로나19 사태하에서는 감염 고위험군인 노

인을 지키기 위해 조부모에게 맡기는 것을 주저한 가정도 많았다.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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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박물관, 지역 어린이센터 등 공공시설, 상업시설도 폐쇄되어 대부분

의 아동은 집에 갇힌 채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장기간의 ‘스테이 홈’은 아동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는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가 5월에 실시한 설문조사38) 결과를 바탕으로 휴

교·휴업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장시간의 게임, TV 및 동영상 시청 등 이른바 ‘스크린 타

임’의 현저한 증가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젊은 층의 스마트폰·게임의

존증이 문제가 되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는 그것이 감염 확산을 막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행위가 되었다. 하루 스크린 타임이 

4시간 이상인 아동의 비율이 초등학생 중 약 30%, 중학생은 약 40%, 고

등학생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6-5] 참고). 고등학생 중 약 20%

는 하루 8시간 이상을 스마트폰과 게임 등을 하면서 보내고 있었다. 

[그림 6-5] 스크린 타임 시간

5 35 34 14 5 5 3

6 34 30 15 6 5 3

2 22 33 19 10 12 3

3 13 27 12 1825 2

0~30분 30분~2시간 2~4시간

4~6시간 6~8시간 8시간이상 대답없음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초등학교1~3학년(n=600)

초등학교4~6학년(n=1,086)

중학생(n=432)

고등학생(n=230)

최근 한 주 사이, TV, 핸드폰, 게임 등 시간은 하루에 평균 몇 시간입니까? (공부는 제외)

0

자료: 国立成育医療研究センター(2020)「コロナ×こどもアンケート第1回調査報告書」(http://www.
ncchd.go.jp/center/activity/covid19_kodomo/report/report_01.pdf).

38) 조사기간: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사대상: 만 7-17세 아동과 만 0-17세 아동의 
보호자. 유효 설문 수: 아동 2,591명, 보호자 6,1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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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실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급감하고 수면이나 식사 등 

기본적인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거나 초조해하는 등 

정신적 불안정을 호소하는 아동이 증가하였다.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낼 

타이밍이 아닌데도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격렬한 신경질을 부리거나 한

다’고 답한 아동은 고등학생 중 13%, 중학생 중 18%, 초등학생 중 

23~25%였다. 취학연령인 아동 중 학년이 낮을수록 계속 집에 있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4시간 가족과의 밀착생활은 가족관계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에는 가족단란시간이 늘어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이

전보다 좋아졌다는 가정도 있는 반면, 스트레스와 충돌이 많아져 가족관

계가 악화되었다는 가정도 있었다. [그림 6-6]은 보호자로부터 ‘매를 맞

았다’, ‘심한 욕을 들었다’, ‘나에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 등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학년이 낮을

수록 (보호자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재택 기간 중 가정폭력 및 학대가 늘어

난 사실도 보고됐다. 후생노동성의 긴급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동상담소

에서 1-4월에 아동학대에 대응한 건수는 6만 6,789건(속보치)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였다. 특히 휴교가 시작된 3월에 건수가 가장 많았

으며, 그중에는 휴교·휴원과 자숙 생활의 스트레스로 학대에 이르는 사례

도 적지 않았다(『요미우리 신문』2020년 6월 16일).39)

39) 그 외에도 집에 보호자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던 중고생 중에는 교제 상대와의 성관계가 
늘어나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이어질 리스크도 증가했다. 도쿄도의 NPO 법인 ‘피콜라레’가 운

영하는 임신 상담창구 ‘임신 SOS 도쿄’의 10대 상담 건수는 학교의 휴교가 시작된 3월부터 
5월 사이에 213건으로 전년 대비 1.8배 급증했다고 한다(『마이니치신문』2020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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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휴교 기간 중의 가족관계

초등학교1~3학년(n=631) 초등학교4~5학년(n=1.114)

중학생(n=445) 고등학생(n=231) 학년불명,회답없음(n=118)

5% 10% 15% 20%

매를 맞았다

심한 욕을 들었다

나에게 큰 소리를 질렀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

식사 등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지 않았다

집에서 겪은 적이 있은 일

0%

자료: 国立成育医療研究センター(2020)コロナ×こどもアンケート第1回調査報告書」(http://www.

ncchd.go.jp/center/activity/covid19_kodomo/report/report_01.pdf) 2020년 9월 2
0일 인출.

4월 중순 이후에는 길어진 휴교로 인한 학력 저하를 올리기 위하여 학

교에서 가정학습과제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교육 

정보화가 뒤떨어진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과제가 종이(혹은 자택 인쇄)로 

배부되었으며 학생의 자습에 맡겨졌다. 보호자가 집에 있고 교육 의식이 

높으며 많은 교육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학력 저하가 일

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최소

한의 과제를 수행하기에도 벅찼고, 부모가 일을 나가 자녀 혼자 집을 지

키는 가정도 적지 않았다.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정환경에 

따른 학력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6월 확진자가 감

소한 시점에서 초중고교는 발 빠르게 학교 등교를 재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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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자에 대한 영향(1): 돌봄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의 휴교·3휴원, 조부모나 지역 네트워크의 도

움요청 곤란, 대부분의 공공·상업시설도 폐쇄인 상황에서 아동(특히 어린

아이)이 있는 가정은 심각한 ‘돌봄(케어) 위기’에 직면하였다. 

우선 하루 세끼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식사 준비, 청소, 장 보기

를 중심으로 하는 가사 시간이 급증하였다. 학교급식이 없어졌을 뿐 아니

라 외식도 어려워졌기에 요리에 소요되는 시간적 및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그 외에 자녀가 어리면 24시간 자녀 상대를 하며 공부

도 봐줘야 하는 등 돌봄 부담도 컸다. 특히 연령이 다른 자녀를 둔 학부모

는 유아의 놀이 상대를 하면서 초등학생 자녀의 공부를 지켜봐야 하는 등 

자신의 시간을 전혀 가질 수 없어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그래도 휴직 중인 부모는 가사와 육아에만 집중하면 되었지만 재택근

무를 하면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학부모는 일과 육아의 양립에 심각한 어

려움을 겪었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이나 게임기한테 아이를 

‘맡기거나’,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일은 심야에 하는 부모도 허다하였다. 

심지어는 아이를 혼자 집에 둔 채 주차장의 차 안에서 화상회의에 참가한 

부모도 있었다. 

노동조합의 전국 조직인 ‘연합’이 6월 초에 원격근무(tele-work) 경험

자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40)에서도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70%,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80%의 응답

자가 ‘자녀가 집에 있으면 원격근무가 어렵다’고 대답하였다([그림 6-7] 

참고). 구체적인 이유로는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52.7%)’, ‘자녀와 

40) 「テレワークに関する調査 2020」. 조사대상은 4-5월에 원격근무를 경험한 자(만 18-65세), 표본 

수: 1,000, 조사기간: 6월 5일-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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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아줘야 하기 때문에(52.2%)’, ‘자녀의 점심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42.0%)’, ‘자녀가 자주 말을 걸어와서(27.7%)’, ‘자녀의 공부를 봐줘야 

하기 때문에(25.0%)’, ‘온라인 회의 중에 아이가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23.7%)’ 등이 언급되었다.

[그림 6-7] 자녀가 있는 노동자의 재택근무의 어려움

70.2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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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꼈다 안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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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n=319)

여성(n=99)

남성(n=220)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음(n=236)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없음(n=83)

자녀가 집에 있음으로 인해 원격근무(tele-work)에 어려움을 느꼈습니까?

0

주: 대상은 고등학생 이하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자에 한함.

자료: 連合,「テレワークに関する調査 2020」https://www.jtuc-rengo.or.jp/info/chousa/data/
20200630.pdf?42). 2020년 8월 20일 인출.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가사나 돌봄 부담의 급증, 일과 

육아의 양립 곤란에는 커다란 남녀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남성의 가

사나 육아 시간도 예전보다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여성에게 더 큰 부

담이 몰려 있으며, 일과 육아의 양립에 관해서는 더욱 심각한 상태였다. 

가족사회학자인 落合恵美子 등이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으로 실

시한 긴급조사41)에 따르면 남녀 모두 ‘재택근무 전에 비해 가사의 총량이 

증가하였다’고 느끼고 있으나 남성의 대부분은 자신의 가사 부담은 ‘변하

41) 조사 대상은 3월 이후 자신 혹은 가족이 재택근무를 경험한 340명으로 그중 여성이 60%, 
남성이 40%였다. 대상자의 1/3은 자녀가 휴교・휴원한 학부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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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자녀가 휴교·휴원 중인 여성의 40% 이상이 

‘하루 세끼를 만들어야 하는 것’, ‘자녀의 공부를 봐주면서 일해야 하는 

것’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한 ‘부부 둘 다 재택근무를 하는데 남편은 자

기 방에서 일에만 집중’, ‘자녀가 잠든 후인 야간에만 일을 할 수 있다’ 등

의 의견도 다수 있었으며, 재택근무를 하는 여성들이 수면시간을 줄이면

서 가사 및 육아를 하고 있는 실태가 밝혀졌다.42) [그림 6-8]을 보면 자녀

가 휴교 중인 학부모 중에서 본인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남성은 약 23%인 것에 비해 여성은 약 42%로 대략 20%포인트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술한 연합의 조사에서도 원격근무에 어려움을 느끼

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8%포인트 높았다.

[그림 6-8] 가사 및 육아의 양과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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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落合恵美子（2020）「睡眠時間激減―在宅勤務で「子どものいる女性の負担増」という現実」『現
代ビジネス』（https://gendai.ismedia.jp/articles/-/72531）. 2020년 8월 21일 인출.

42) 덧붙여서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30%가 ‘싸움이 늘었다’, ‘가족 모두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같은 가족관계의 악화를 호소했다(『도쿄신문』 2020년 4월 25일: 「휴교·재택근
무, 여성에게 업무 가중,「남편은 일에 집중」가사 및 육아의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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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자에 대한 영향(2): 고용과 수입 

아동돌봄 가구에 대한 영향은 케어 부담의 증가와 일과 가정의 양립곤

란에 그치지 않았다. 감염방지를 위한 휴업이나 수입 감소 외에 아동돌봄 

가구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쉬거나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위기는 일본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취약한 입

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그림 6-9]는 일본 총무성의 ‘노동력 조사’를 통해 본 휴직자 수의 추이

이다. 평상시 200만 명 이하로 추정되던 휴직자 수가 피크에는 600만 명 

가까이(597만 명)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녀별로 보면, 3월에는 

남성 12만 명, 여성 40만 명이었는데, 전국으로 긴급사태 선포가 확대된 

4월에는 남성이 169만 명, 여성이 198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3월부터 6

월까지의 연령별, 성별 휴직자 수를 더 자세하게 보면, 특히 3월부터 4월

에 걸쳐 만 25-34세 및 만 35-44세의 남성과 여성의 휴직자 수에 큰 격

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6-10] 참고). 취업자 중 휴직자 비

율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가량 높았다. 근년에 여성의 취업률이 

늘어났다고 하나 여전히 ‘남편-정규직, 아내-비정규직’인 가구가 다수이

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케어 위기에 직면하면 높은 확률로 여성이 일을 쉬

거나 그만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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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휴직자 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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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총무성 「노동령 조사」

[그림 6-10] 연령별, 성별 휴직자 수(2020년 3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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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교 요청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에 정부는 시급히 임금

의 약 80%를 보장하는 ‘보호자휴직수당’ 지급을 약속하였다. 그 외에 코

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기업에는 고용보험의 ‘고용조정조성금(코

로나19 특례)’을 이용하여 고용 유지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주요 

대상은 정규직 노동자(휴직자 수당은 프리랜서 등도 포함)였으며 비정규

직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많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이나 빈곤 위험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수입이 낮은 계층에 집중적으로 나

타났다. 아사히 신문이 아동돌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수입이 30% 이상 감소한 가구의 비율이 연수입 600만 엔 이상인 계층에

서는 20% 미만인 것에 반해, 연수입 200만 엔 미만의 계층에서는 약 

50%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6-11] 참고). 

[그림 6-11]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가구의 수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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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사히 신문』 2020년 7월 5일 기사 「아동 돌봄 세대의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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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상은 가계의 소득을 혼자 책임지면

서 자녀도 돌봐야 하는 한부모 가정, 특히 모자 가정이었다. 일본의 한부

모 가정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8.1%로 선진국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모자 가정 여성의 취업률은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빈곤

의 주된 원인은 비정규 고용, 저임금, 짧은 근속연수 등 노동시장의 남녀 

격차로 인한 것이다. 周燕飛(2020)에 따르면 전체 민간 고용자 중 실직 

및 휴직자의 비율은 2020년 5월 말에 6.4%였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은 11.5%, 그리고 모자 가정의 여성은 13.6%에 달하였다. 그중 

4.9%가 자발·비자발적 실업자였으며 이는 평균치의 약 2배에 해당한다

([그림 6-12] 참고). 

[그림 6-12] 민간 노동자 중 실업자, 휴직자 비율(2020년 5월 하순)

비자발적 실업자 자발적 실업자 비노동력화 휴업자

2.0 4.0 8.06.0 12.010.0 14.0

전체(n=4,307)

남성(n=2,311)

미성년 자녀가 없는 여성(n=1,500)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n=496)

모자세대의 여성(n=103)

2.2 0.4 0.5 3.3

1.8 0.50.3 1.6

2.9 0.20.5 4.7

2.2 1.0 1.2 7.1

3.9 1.0 8.7

0.0

주: 미성년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자료: 周燕飛(2020), https://www.jil.go.jp/researcheye/bn/038_2006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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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과 관련해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중요한 소득보장제도인 

아동부양 수당제도가 문제가 되었다. 아동부양수당은 아동빈곤대책의 일

환으로 최근 소득 상한이 완화되거나 지급 횟수가 연 4회에서 6회로 바뀌

는 등 제도의 내실화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직하거나 소득이 감소하여도 아동부양수당의 지급 기준이 전년도의 소

득이기 때문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나타났다.43) 정부는 전 

국민 일인당 10만 엔의 특별급여금 외에 아동부양수당 수급가구,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급변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부모 가정 임시특별

급여금’을 5만 엔부터 13만 엔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소득을 완전히 

상실한 가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결국, 한부모 가정은 자녀의 

돌봄보다 다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제5절 일본의 특징과 과제

2020년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각국의 

대책안 중에는 공통된 것도 있으며 각 나라의 독자적인 대책이나 특징도 

있다. 아동 관련 대책에 관해서는 스웨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

분의 국가에서 긴급 휴교·휴원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

스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한 초기에는 학교나 유치원·어린이집이 감염 확

대의 가장 위험한 장소의 하나로 여겨져 일찍이 폐쇄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아동이 수개월에 걸쳐 학교에 갈 수 없었

으며, 아동의 학습과 심신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세계 각국에서 

43) 근년의 올림픽 특수 등 경기확대로 노동시장이 개선되면서, 소득이 아동부양수당의 상한을 
초과한 모자 가구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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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게 되었다. 또 아동들이 장기간 집에 있는 것으로 인한 보호자의 가

사와 케어 부담의 증가, 일과 돌봄의 양립 곤란, DV 등으로 인한 가족관

계의 악화 등도 보고되고 있다.

일본의 특징으로는 감염 상황에 비해 휴교 시기가 빨랐던 것(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휴직한 보호자에 휴업수당이 지급된 것, 초중고교의 

온라인수업과 기업 원격근무로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학교와 기업이 정상

화된 것, 케어 부담의 증가와 실직 및 휴직 등 고용 부문에서의 마이너스 

영향이 여성에게 많이 집중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에 언급한 젠더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에 관해서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를 비롯한 

국제기관과 각종 학술단체, 사회단체가 이른 단계부터 문제제기와 실태조

사를 진행해왔다(UN, 2020; UNFPA, 2020; Alon et al., 2020; etc). 대

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입장에 처해 있으며 가장 먼

저 해고나 일시 해고의 대상이 되었고, 가정 내에서는 더 많은 무상 노동을 

맡아 왔다. 반면, 팬데믹에서 ‘사회에 필요한 직업(essential work)’이라 

불리는 간호사와 개호사, 그리고 마트 종업원 중 여성 비율이 현저하게 높

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44) 이러한 점은 세계 각국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성 역할 의식이 강하고 노동시장의 젠더 

격차가 더 큰 일본에서는 여성이 더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 이 점에 관해

서는 향후 더 상세한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경제활동, 그리고 국

제질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또 이러한 위기는 일상생활에서 느끼기 

어려운 격차나 사회의 취약성을 단번에 노출시키는 효과도 있다. 일본의 

아동돌봄에 관해서 말하면, ‘돌봄은 가정에서 여성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

44) UNWOMEN, How COVID-19 Impacts Women and Girls, https://interactive.
unwomen.org/multimedia/explainer/covid19/en/(검색일: 2020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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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암묵적인 전제하에 일찌감치 학교의 휴교가 결정되고 인가 어린이집

까지 전면 휴원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톱다운 방식으로 일제히 진행된 재

택근무도 육아나 개호 등 돌봄 부담을 안고 있는 노동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Stay Home’이 강

하게 요구되었지만, 그 ‘집’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있을 수 있는 공간인지, 

오히려 생명이나 가족관계를 위협하는 공간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상대적으로 희박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코로나19 사

태로 인한 일본 아동돌봄 정책의 가장 큰 교훈일 것이다45). 

45) 최근 일본 정부는 내각부 남녀공동참여국에 ‘코로나의 여성에 대한 영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다(朝日新聞, 2020년 9월 25일). 정부 차원에서 이 이슈
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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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e-Thérèse Letablier46)

코로나19 확진 아동 중 일부는 입원이 필요한 이차 합병증을 보였으나 

아동 사망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아동에 대한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

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상황이나 특히 조부모와의 사회적 

관계를 제한하는 조치 등에 따라 팬데믹의 영향은 간접적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의 폐쇄는 사회적 파급을 초래했으며 일상적인 

외부활동도 제한되었다. 아동들은 거주 지역이나 거주 환경에 따라, 또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여부 등 사회적 불평등에 따라 이 시기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견뎠다. 본 보고서는 먼저 프랑스의 팬데믹 현황 개요를 

제시한 후, 정부의 통제를 위한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재정적/사회적 결

과를 설명한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그리고 국가 

및 지방 차원의 보육·유아교육서비스 규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

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며 근무를 지속하거나, 소득의 급감 없이 휴가

를 신청할 수 있는 대응 조치도 다루었다. 결론 부분에서는 코로나19 발

생이 전반적인 사회적 불평등에 미친 영향과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

치적 결정을 논하였다. 

46)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CNRS)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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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프랑스 코로나19 발생 현황

이 장에서는 프랑스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과 전파를 살펴보고, 그 

후 추진된 정책 대응을 검토한다. 팬데믹 관련 정책 대응은 ① 지역 클러스터

의 최초 확진 사례로부터 전파를 막기 위한 초기 방역 조치와 지역 봉쇄(락다

운) 조치, ②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전국 봉쇄령, ③ 봉쇄 출구(해제) 전략의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다른 유럽 국가 대비 프랑스의 봉쇄 접근법은 비교 

연구(Hantrais & Letablier, 2020)에서 볼 수 있듯 엄격했으며, 옥스퍼드 

블라바트닉 행정대학원(Oxford 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에서 

발표한 엄격성지수(Stringency Index)
47)

에서도 그 대응의 강도가 확인되었

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정점은 4월 첫 주에 관찰되었다. 4월 10일 이후부터

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확산세가 둔화되었다. 8월 10일 기준, 병원 및 노인요양원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30,324명(이 중 19,800명은 병원(에서 사망))을 기록했

다. 한편,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환자의 수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봉쇄 

조치 해제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프랑스는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유

럽에서 여섯 번째로 많고(453명), 벨기에(865명), 영국(701명), 스페인, 이

탈리아, 스웨덴보다 훨씬 적다. 그러나 신규 확진 사례가 대부분 무증상 사

례이고 대다수가 젊은 층의 확진 사례로(16-45세),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9월 현재도 바이러스 전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

황이다. 2020년 9월 첫 주 기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중인 환자 수는 

4,582명이며 이 중 409명은 중환자실에 있다(8.9%).

47) 옥스퍼드 블라바트닉 행정대학원. 옥스퍼드 코로나19 정부 대응 추적 프로그램: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정부대응 간 관계(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Relationship between number of Covid-19 cases and government response) 
(OxCGRT). https://covidtracker.bsg.ox.ac.uk/stringency-sc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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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쇄 시점 

2020년 3월 1일, 중국에서 팬데믹이 확산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는 이 바이러스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2월 3일 일부 국가에서

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였다. 2월 1일 WHO는 코

로나바이러스에 COVID-19라는 정식 명칭을 부여하였다. 2월 초 프랑

스 알프스 지역에서 소규모 지역 감염이 발생하였으나 즉시 격리 및 봉쇄

되었다. 2월 말, 프랑스 동부의 중소 도시인 뮐루즈(Mulhouse)의 종교모

임과 프랑스 북부 우아즈(Oise) 소재 중등학교에서 발생한 지역감염으로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이 시작되었으며, 우아즈에서는 해당 중등학교 

교사가 사망하면서 팬데믹의 첫 사망자가 되었다. 이 두 지역에서 바이러

스가 급속히 전파되었다. 3월 1일 국민보건 증진을 주요 업무로 하는 보

건부 산하기관인 공중보건청(Santé publique France)에서 130명의 확

진자와 2명의 사망자를 공식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례가 확인된 후, 보건

부는 손 씻기, 물리적 거리두기, 기침할 때 손으로 입 가리기, 물리적 접

촉 제한 등 주의적 방역 조치를 권고하였다. 

방역 권고사항과 더불어 지역감염이 확인된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정책 

조치가 이행되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3월 초 학교가 폐쇄되고 사회행사

가 취소되었다. 

3월 4일 프랑스 정부가 취한 초기의 대대적 조치는 제한적인 것이었

다. 5,0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합금지에서 1,000명 이상 집합금지, 그 이

후 100명 이상 집합금지로 신속히 확대되었다(첨부문서 1 참고). 3월 11

일에는 노인 보호를 위해 모든 요양원의 방문이 금지되었다. 

같은 날 프랑스 정부는 과학위원회를 발족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관리

에 있어 정부 정책입안자들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된 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열었다. 3월 13일 프랑스 정부는 필수 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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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관련된 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폐쇄를 법으로 결정했다. 다음 날 총리는 필수 상점을 제외한 모든 공공

장소와 상점의 폐쇄를 발표했으나 3월 15일 1차 지방선거는 예정대로 치

르기로 하였다.

12명의 과학자와 의료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전문가 위원회가 3월 24

일 구성되어 코로나바이러스 연구 프로그램, 치료, (확진자) 추적 관련 자

문을 정부에 제공하였다. 

3월 14일에는 병원에서 총 1,800명의 확진자와 61명의 사망자가 이

미 기록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3월 16일,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월 18일 전국 봉쇄령을 내렸다. 2차 지방선거는 6

월 28일 이후로 연기되었다. 프랑스 총리는 3월 21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상 프로그램(Projet de loi d’urgence pour faire face 

à la pandémie de Covid-19)을 발표하였으며 익일 의회에서 승인되었

다. 이에 따라 극장, 영화관, 도서관, 스포츠 시설이 폐쇄되었다. 모든 고

용주에게는 직원들을 가능한 한 재택근무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다. 보

건, 요양, 식료품점, 운송 등 필수 서비스 제공 인력만 출근이 허용되었

다. 시민들은 식료품 구입이나 치료를 위한 외출만 허용되었으며 운동은 

거주지 1km 반경 내 하루 한 시간까지 허용되었다. 더욱 강화된 봉쇄조

치가 3월 23일 시행되어 노점(open market)이 폐쇄되고 ‘집에 머무르

기 정책’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었다. 지방 당국은 공공해변 폐쇄 

및 등산 금지 등 추가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프랑스는 팬데믹 1차 유행 기간 동안 2020년 한 해 GDP 성장률의 

10%가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10%대를 맴돌았고 경제, 정치, 사회적 

위기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프랑스 동부지역처럼 감염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응급 보건서비스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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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과중이 발생하면서 감염자가 적은 지역이나 가까운 독일로의 환자 전

원을 조율해야 했다. 봉쇄조치는 일차적으로 4월 15일까지 연장되었고 

이후 5월 11일까지 이어졌다. 사망자 수는 4월 첫 주에 최고치를 기록했

다.  이때부터는 총 사망자의 1/3을 차지하는 요양시설 내 사망자를 포함

하여 일일 사망자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해갔다. 4월 18일 정부는 경제회

복 프로그램과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였

다. 총리는 4월 28일에 봉쇄 출구 계획을 제시하였다. 1단계 봉쇄해제는 

5월 11일에 시작되었으나 의회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7월 10일까지 연

장하였고 정부는 필요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 

노인과 가족의 감염 위험을 고려하여 요양원 및 병원 방문은 엄격한 방

역수칙 준수 및 신체 접촉 제한을 조건으로 4월 20일에 재개되었다. 방역

조치는 6월 5일 일부 완화되어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친지 방문이 

허용되었다. 

2. 봉쇄 해제 

봉쇄가 해제된 5월 13일 기준, 병원 및 요양원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7,000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1,280명, 사망자 

420명 수준이다. 당시 팬데믹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2019년이나 

2018년 같은 기간의 노인을 포함한 사망률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봉쇄 해제를 위한 전환 조치로 보육서비스, 유치원, 초등학교의 점진적 

개방이 5월 11일에서 6월 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진행되었다. 학급당 어린이 수는 15명으로 제한되었다. 자녀의 보육

시설이나 유치원, 학교 등의 등교 여부는 부모의 선택사항이었다. 방역 

규제로 출석률이 제한된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일선에서 싸우는 

필수 인력의 자녀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졌다(교육부에서 발행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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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선순위) 리스트 제공). 방과 후 육아교실(Centres de loisirs)도 지

역 당국이 물리적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 시행을 조건으로 다시 문을 열

었다. 그러나 4개 지역(적색 위험지역)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고 

병원 업무가 가중되어 제한조치가 유지되었다. 

5월 28일 총리는 중등학교, 주점, 식당 등 시설의 점진적 재개장과 거

주지 반경 100km까지 이동 제한을 골자로 하는 2단계 봉쇄령 해제 조치

를 발표하였다. 대중교통 및 일부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기존의 

예방적 방역 수칙 권고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버스 정류장 및 상점, 행정

기관 등 대중이 출입하는 모든 공간에 알코올 손세정제가 무료로 배포되

었다. 확진 사례 감염경로 추적 및 검사 건수도 확대되었다. 무증상 감염

자는 자택이나 확보된 호텔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중등학교는 5월 18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부터 시작하여 6월 2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중등학교의 재개방은 2

개 학년으로만 제한되었고, 다른 학년 학생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으

로 대체해야 했다. 

3. 경제적 및 사회적 정책 조치 

3월 19일 봉쇄 조치가 실시된 직후, 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

램이 의회에서 즉시 승인되었다. 경제 지원 및 회복 계획의 채택에 따라, 

정부는 선거공약으로 추진했으나 전국적으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연

금제도 개혁 및 노동법 개정 추진의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구조조정 프로젝트에 대한 복수의 노조가 반발했고, 비공식적

으로 노란 조끼(Yellow Jacket) 시위대의 반대가 극심했다. 며칠 만에 정

부는 입장을 바꿔 대량 실업을 막고 국가 의료보건체계 강화를 위해 수십

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100만 개의 프랑스 사업체 중 3/4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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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임금 지원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임금의 84%까지 지급하여 고

용을 유지하게 하는 근로시간단축수당을 신청했다. 프랑스는 경제 붕괴

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3,000억 유로 규모의 사업체 대출 재

원을 마련하고, 국내 치료제 연구 및 제조에 2,000억 유로 지원, 유럽 코

로나 백신 개발 지원금 제공 등을 결정하였다. 프랑스 GDP의 8%를 차지

하는 여행산업에는 비상지원금 15억 유로를, 서점 및 출판업 지원을 위해

서는 2억 3,000만 유로를 할당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경제 및 사회적 계

획을 설명하는 단어는 보호(Protéger)이다. 국가가 시민과 경제 그리고 

프랑스의 사회제도를 보호하는 것이다. 

4. 코로나19 팬데믹이 인구에 미친 영향: 연령, 젠더 및 인종 

국립 인구문제연구소(INED)는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데이터를 연령 및 

성별 기준으로 제공한다.48) 프랑스 공중보건청(Santé Publique France) 

웹사이트도 데이터를 제공한다49). Euromomo 웹사이트는 광범위한 통계 

분석을 제공한다50). 사망 관련 데이터를 보면 노인의 경우 전체 사망률의 

80% 이상을 차지하여(남성45.9%, 여성 35.3%), 코로나19로 인한 노인

(70세 이상)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표1). 여러 연령대의 초과사망

(excess death) 지표를 봐도 사망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주에 프랑스에서 

75세 이상 인구는 다른 유럽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

다 (Hantrais & Letablier, 2020, chapter 5). 한편 10세 미만 아동 중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 사례는 거의 없다. 8월 12일 이후 수집된 데이터를 

48) 국립 인구문제연구소(INED: Institut National d’Etudes démographiques)(2020). 보건위
기와 통제: 인구학과 인구과학의 기여(Crise sanitaire et confinement: l’apport de la d

émographie et des sciences de la population). https://www.ined.fr/fr/ressources-
methodes/etat-de-la-recherche/covid-19/

49) https://www.santepubliquefrance.fr/dossiers/coronavirus-covid-19
50) https://www.euromomo.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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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사망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하로 감소

하였다. 

<표 7-1> 연령별 및 성별 코로나19 사망률(2020년 6월 14일)

(단위: 명, %)

남성 여성

인구 

대비 

비중

코로나

19 

사망자 

중 비중

누적 

사망자 

수

코로나19 

남성 

사망자 

중 비중

인구 

대비 

비중

코로나

19 

사망자 

중 비중

누적

사망자 

수

코로나19 

여성 

사망자 중 

비중

90세 + 0.4 9.1 1,727 15.4 1.0 12.5 2,363 30.5

80

-89세
1.9 21.3 4024 36.0 3.0 15.8 2991 38.6

17.113257.04.63.9 15.5 2933 26.2
70

-79세

8.56563.56.35.7 8.4 1595 14.3
60

-69세

3.72851.56.76.4 3.2 605 5.4
50

-59세

1.1800.46.56.3 0.8 155 1.4
40

-49세

0.4330.26.46.0 0.3 53 1.2
30

-39세

0.1705.65.6 0.1 14 0.1
20

-29세

0206.16.4 0 1 0
10

-19세

0005.9 0 2 0 5.60-9세

100.0774240.951.848.5 58.7 11 109 100.0합계

자료: 국립 인구문제연구소(INED)・프랑스 공중보건청(2020), 2020년 6월 14일 데이터 업데이트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 44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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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법적인 이유로 인종별 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나 연구에 따르

면 인종(출생지로 판단)은 일부 인구집단의 높은 감염률이나 사망률을 설

명하는 기여인자가 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여러 사인(死因)으로 인한 사

망 데이터를 살펴보면 팬데믹 기간 중 프랑스 이외 지역 출신 인구의 초

과사망률은 아프리카 북부지역 국가(대부분의 프랑스 이민자들의 출신

국)에서 출생한 인구에서 54% 증가하였고, 기타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

은 114%, 아시아계는 91% 증가한 반면 프랑스에서 출생한 인구에서는 

단 22%만 증가하였다(Papon & Robert-Bobée, 2020). 많은 연구에서 

코로나19 확진사례 및 사망률이 소수인종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인종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계 및 근무 환경과 밀집도가 높

은 거주공간 및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사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Brandily et al., 2020). 

아동은 코로나19 사망 위험이 낮고 의학 연구의 초기 증거를 보면 아

동은 바이러스 수치가 높을 수 있으나 성인을 감염시키거나 심각한 질병

에 잘 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Fontanet and al., 2020). 실제로 아

동들에 대해서는 임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시키는 

것보다 팬데믹으로 인해 겪게 될 경제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더 높

았다(Thévenon & Adema, 2020). 2018년, 2019년, 2020년의 연령별 

초과사망률([그림 7-1])을 보아도 15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사망률에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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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연령별 초과사망률 그래프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기준 2018 2019 2020

모든 연령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00

400

300

200

100

0

0-14세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자료: Euromomo 자료 편집, 2020년 8월 13일. 두 그래프의 초과사망률 스케일이 다름을 유의할 것.

제2절 프랑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보육·유아교육

아동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주된 피해자는 아니지만 일상과 활동, 조부

모, 다른 친지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 대부분 유

럽 국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아이슬란드와 스웨덴 제외) 보육 서비스와 

유치원(écoles maternelles)은 봉쇄기간 동안 폐쇄되었다. 필수 근로자

의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프랑스의 보육·유아교육 상황을 더 잘 이해하

기 위해 프랑스의 보육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개요를 먼저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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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발생 이전 아동의 가정환경 및 보육·유아교육기관 개요

모든 아동이 동일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생활 방

식을 영유하는 부모로 인해(혼인 유무, 동성애 부모,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재결합 가정) 아동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살아가고 있다(<표 

7-2> 참고). 

<표 7-2>는 재결합 가정의 복잡한 가정 상황과 높은 한부모 가정의 비

중을 보여준다(Bloch, 2020). 평균적으로 ‘전통적’ 가정(두 명의 부모와 

거주하는 아동)에 속한 아동(1.9%)보다 재결합 가정에 속한 아동의 수

(2.3%)가 많다. 

<표 7-2> 프랑스의 가족 형태(2019년)

가정 수

총 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통적’ 가족 5,324,000 66.7

한부모 가정 1,938,000 24.3

재결합 가정 723,000 9.0

- 재혼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 376,000 4.7

- 한부모의 (이전 혼인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318,000 4.0

- 부모 모두 (이전 혼인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58,000 0.7

- 새로운 혼인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347,000 4.3

- 한부모가 (이전 혼인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332,000 4.1

- 부모 모두 이전 혼인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15,000 0.2

총 가정 수 7,985,000 100.0

자료: 프랑스 경제통계연구원(INSEE) 연간인구센서스 2019(Blo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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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대상 아동(법률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정의) 400만 명은 

한부모와 살고 있다. 부양 아동의 68%는 두 명의 부모와 살고 있으며 

21%는 한부모와, 11%는 재결합 가정에서 살고 있다. 재결합 가정 중 7%

는 한 명의 부모와 재혼한 배우자로 구성되고 4%는 아동의 부모 두 명으

로 이루어져 있다. 요약하면 아동의 28%는 부모 한 명 또는 재혼한 부모

와 살고 있다(Algava et al., 2020). 한 가정에서 아동이 두 명의 부모와 

살고 있을 확률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줄어든다. 3세 이하 어린이의 약 

80%가 두 부모와 함께 살지만, 12%는 대부분 한부모와 주로 시간을 보

내고 나머지는 재결합 가정에서 살고 있다. 3-5세 아동의 경우 이러한 비

중이 각각 73%, 18%, 9%이다. 코로나19가 보육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

할 때 이러한 가족의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 

가족은 생활 양식에서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근로와 빈곤의 위험으로 

인한 영향에서도 각기 다르다. 재결합 가정에서 살아가는 아동은 전통적 

가족의 아동에 비해 양 부모가 급여를 받는 노동을 할 확률이 낮다. 재결

합 가정 중 고용 상태의 성인 2명과 살고 있는 아동의 비중은 58%인 반

면, 전통적인 가정에서 이러한 아동의 비중은 68%이다. 현재 프랑스의 모

든 양 부모 가정에서 맞벌이 가정은 60%를 차지하며 이는 일과 가정의 양

립이 가족 정책에서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프랑스 여성

의 노동참여율은 특히 가임기간 중 높은 편이다. 25-49세 여성 중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은 75%(자녀가 없는 여성의 취업률은 84%)이고, 실업

률은 7%,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중은 9%이다(INSEE(2018), 

Enquête employ). 그러나 고학력 여성은 노동참가율이 높고 대부분 정

규직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은 실업률이 높고 노동

참여율이 낮아 여성의 노동참여율도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재결합 가정의 부모는 일반적으로 전통 가족의 부모 대비 교육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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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경우가 많다. 한부모 가정이나 재결합 가정의 아동은 도심지역이나 

대도시 외곽의 인구밀집도가 높은 아파트에 주로 거주한다. 한부모 가정

의 아동 23%, 재결합 가정의 아동 16%가 이에 해당하지만, 전통가족 아

동에서는 10%만 해당한다. 대도시에서는 이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난다

(Algava et al., 2020).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나, 3세 미만 

유아의 61%는 부모 중 한 명, 주로 엄마가 돌보고 있으며 19%는 아이돌

보미가, 13%는 전문 보육시설(crèche,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돌보고 

있다. 3%의 경우만 조부모나 친지가 돌보고 있다. 3세 미만 유아의 3%는 

유치원에 간다. 프랑스에서는 3세 이상 어린이의 유치원 교육이 의무지

만, 유치원 교육이 가능하고 보육공간이 허용하는 경우 3세 미만의 어린

이가 입소하는 경우도 있다(ONPE, 2019). 보육의 형태가 무엇이든 부모

는 국립가족수당기금공단(CNAF: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의 다양한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돌봄수당 또는 공제 혜

택은 돌봄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부모에게 지급한다. 자녀를 직접 돌보는 

부모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단축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육

아를 할 수도 있다. 일부 부모는 특히 일반적인 근로시간을 따르지 않는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부모가 돌아가며 육아를 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이슈에는 보육서비스, 유치

원,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 등 3가지가 있다. 추가로 지역 당국의 감독 아

래 방학 중 운영되는 여가활동센터가 있다. 가족 정책에 따라 이러한 기

관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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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발생 후 보육·유아교육서비스

3월 6일 이후 보육·유아교육서비스, 학교 및 대학은 코로나19 대유행

으로 폐쇄되었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자녀를 돌볼 수 

없는 필수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팬

데믹 전파를 막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바이러스 전파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 3월 7일 자 교

육부 공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부 계획”).이 공문 이후에도 지속적 

학습의 조직 및 추적(3월 13일), 봉쇄령 해제 시 학교 재개방을 위한 조건

(5월 4일), 비상사태 규제에 따른 코로나19 팬데믹 완화를 위한 일반 조

치(6월 21일), 9월 여름 휴가 이후 학교 재개방을 위한 실질적 방안(7월 

10일) 등에 관한 공문이 작성되었다. 교육부는 학교의 방역수칙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광범위하고 엄격한 가이드북을 학교

에 배포하였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비슷한 공문도 발표되었다. 

가. 봉쇄 기간 중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서비스 

1) 어린이집(crèches) 보육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기간 중 보육서비스는 법적으로 폐쇄가 강제되

지 않았으나, 서비스 접근권은 필수 근로자의 자녀로 한정되었다. 병원이

나 기타 보건, 사회복지시설과 연계된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원아들이 

등원했다. 원아들은 최대 10명의 ‘버블’51)로 나뉘어 활동하였다. 감염 가

능성을 막기 위해 일과 시간 중 다른 ‘버블’이나 보육교사 간 접촉은 금지

했다. 자녀 등원을 위해 부모들은 근무카드나 근무증명서를 시설에 제출

51) 작은 단위의 모임, 또는 소그룹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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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매일 확인이 되었다. 자녀를 등원시킬 수 있는 근로자는 보건 종사

자뿐 아니라 위기 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나 정부에서 작성한 리스트에 오

른 시민 보호 업무 종사자도 포함되었다.

이른바 소규모 어린이집(micro crèches)52)이라 불리는 10명 미만의 

유아를 돌보는 시설은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허용

되었다. 학부모 대부분이 봉쇄 기간 중 가정에서 육아를 선호했기 때문에 

실제 등원하는 원아는 극소수였다. 결과적으로 일부 ‘미니 어린이집’은 원

생의 수가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재정 악화로 휴원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 보육서비스는 근무를 계속해야 하는 방역 관리업무 필수 종사자

들의 자녀 보육을 책임졌다. 국가 가족 정책 기관(국립 가족수당기금공

단)뿐 아니라 지역 가족 정책 관련 기관(지역 가족수당기금공단, Caisses 

régionales d’allocations familiales)은 기존의 가족 및 양육 수당을 계

속 지급했으나 정부 조치에 따라 봉쇄 기간 중 추가 수당을 지급하였다.

2) 아이돌보미를 통한 보육(3세 미만 영유아)

코로나19 과학위원회는 10명 미만의 집단에서 아동의 감염 확률은 낮

다고 판단해 돌보미들은 가정에서 보육을 계속하게 되었다. 필수 업무 종

사자뿐 아니라 일하는 모든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을 돌봤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하루에 (일반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3세 

미만 영유아 3명까지 돌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보육이 허용되는 영유아

의 수가 자신의 자녀를 포함해 3세 미만 영유아 6명까지 늘어났다. 돌보

미는 추가 아동 보육을 위해 지역 아동서비스 당국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야 했다. 

52) 한국에는 19인 이하 정원의 어린이집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부르는데, 프랑스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최대 정원이 그 절반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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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들은 필수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원하면 보육 활동을 중단할 수 있었다. 일부 돌보미들은 ‘돌보미의 

집’을 조직하여 공동 육아를 진행하기도 한다. ‘돌보미의 집’을 운영하는 

돌보미들은 ‘소규모 어린이집’처럼 최대 10명까지 돌볼 수 있게 하였다. 

3) 유아교육(3-6세)

유아교육은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었다. 유치원

은 필수 근로자의 자녀만 등원할 수 있고, 각 그룹의 인원은 제한되었다. 

유치원의 휴원 직후 아동과 교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봉쇄는 휴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된 학

습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유치원 원생(3-6세) 중 유치원 마지막 학년인 

5-6세 어린이의 경우에 특히 이러한 지속 교육이 강조되었다. 원생의 과

제를 검사하고 읽기 지도나 라디오와 TV의 교육 프로그램 활용, 기타 원

격지원(online supports) 관련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들은 

전화나 이메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했다. 가정에서 장애아동

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국립원격교육센터(CNED)는 모든 아동과 학생

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유치원 마지막 

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을 위한 별도의 플랫폼도 마련되었다. 3-5세 사이

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실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일

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기반시설 부족, 일부 저소득 가정의 경우 적절한 

장비 부재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제한이 있었으며, 전체 가구 중 약 

20%는 이러한 디지털 문맹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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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19로 휴원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

어린이집은 원생 수를 기준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악화

되었다. 3월 17일 이후 국공립 및 사립 어린이집 모두 재정 지원을 받았

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미등원 원생 1명당 1일 27유로, 사립 어린이집은 

17유로가 지원되었다. 이러한 재정 지원에 더해 근로시간이 단축된 보육

교사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었다. 지원금은 국립 가족수당기금공단

(CNAF)에서 부담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재개원 시까지 어린이집의 운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 봉쇄령 해제 및 어린이집의 점진적 재개원

5월 초 봉쇄 해제 조치가 준비되는 과정에 보건부는 5월 11일 어린이

집의 재개원을 염두에 두고 보육 종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

다.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학부모의 근무 상황에 따른 원아의 등원 재개 시 (등원) 우선순위

○ 보육교사 방역 조치 

○ ‘버블’당 원아 수 10명으로 제한(상기에 정의)

○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

실제로, ‘버블’당 원아 수 10명 제한은 어린이집 원생 모두가 다시 등원

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서비스 종사자와 노인요양시

설 종사자의 자녀, 교직원 자녀, 맞벌이 부부 중 한 부모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가정의 자녀와 한부모 자녀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졌다. 어린이집

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또한 물리적 

거리두기 1미터를 준수해야 했다. 같은 공간에 여러 명이 밀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하원 일정을 철저히 지켜야 했다. 인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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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갈젖꼭지는 가능하면 어린이집에 두고 사용하였다. 5월에 등원을 재

개한 원아 수에 대한 전체 데이터는 없으나 일부 데이터에 따르면 봉쇄령 

해제 1단계 기간 중 원생의 20%가 등원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6월 22일 봉쇄령 해제 3단계가 시작되었고, 이미 6월 2일부터 보육서

비스 접근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필수 인력 자녀 이외의 원생도 등원할 

수 있게 되었다. 6월 22일부터 방역수칙도 일부 완화되었다. 아동은 마스

크 착용이나 물리적 거리두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아동을 상대

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다. 식사 시간과 낮

잠 시간 중 물리적 거리두기 1미터 준수도 더 이상 강제사항이 아니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입구가 아닌 어린이집 안에서 자녀를 등하원시킬 수 

있게 되었으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는 여전히 의무사항으로 남았다. 보

육교사도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해

야 한다. 또 원생들을 최대 10명의 ‘버블’로 더 이상 분리하지도 않게 되

었다.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는 코로나 발생 이전의 보육 활동으로 돌아

가게 되었다. 아동들은 최대한 물리적 접촉을 피하며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 어린이집과 돌보미 가정 내 아동보육은 최대 25명까지 허용

되었다. 그러나 원아들은 식사 시간과 야외활동 시간에는 그룹으로 나누

어 활동하였다. 말랑말랑한 장난감은 규칙적으로 세척(2일마다)하면 가정

과 어린이집에서 함께 쓸 수 있게 되었다. 장난감과 어린이집은 매일 세척 

및 청소하고, 원생이 다녀간 후 소독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학부

모와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보육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이돌보

미는 여전히 최대 6명까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봉쇄조치 완화로 필수 

근로자의 자녀뿐 아니라 많은 수의 아동이 돌봄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빠르게 돌봄이 원상 복귀되었다.53) 

53) 코로나19-봉쇄해제 3단계-보육 방법(Covid-19 - Phase 3 de la levée du con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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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돌봄 현황 

고용 상태이나 출근하지 못하거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한 

보상은 다음과 같이 신속히 마련되었다. 새로운 법을 마련하는 것은 번거

롭고 의회에서 복잡한 입안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비상사태 

권한을 사용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유급병가 관련 기존 규정을 확대 적용하

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근무 중단을 정부 조례로 병가로 처리한 것이다. 이

에 따라 고용주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통상적인 신고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기존의 병가 관련 규정이 지체없이 근로자 보상에 적용되었다. 모든 절차

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한 가지 이슈는 보육·유아교육기관 및 학교 폐

쇄로 자녀 돌봄을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하나 재택근무가 여의치 않은 근로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출근이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근로자를 위한 지

원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근무 중단으로 분류되어 (병가와 

유사)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일일수당을 받고 고용주로부터 추가 수당도 받

았다.54) 감염이나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또는 지역감염 발생지 방문

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마련되었다. 

사회보장제도의 일일수당은 사회보장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 중단 3일

차부터가 아닌 1일차부터 지급되었다. 기존에는 수당을 최대 20일까지 

지급하려는 계획이었으나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이 조치도 연장되었다. 

의회는 3월 22일 코로나19 비상방역법을 통과시켜 수당 지급규정에 새

로운 조건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

를 대상으로 수당 지급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3월 24일에 시행되

– modes d’accueil des enfants), 사회연대보건부가 6월 18일 발표한 가이드.
54) 시행령 No. 2020-73, 2020년 1월 31일 (Décret n° 2020_73, 31 Janvi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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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2달 후 비상사태가 해제된 5월 25일까지 유지되었다. 사업장의 폐쇄

나 학교 및 보육·유아교육기관의 휴교/휴원으로 16세 미만 자녀 돌봄을 

위해 집에 있어야 하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근로자도 지원하였다. 사회

보장제도에서 지급하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부모는 한 명이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 부모 중 한 명은 가정돌봄의 증거(attestation de garde 

d’enfant à domicile)를 고용주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합당하면, 지원

이 최대 20일까지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었다. 가정돌봄에 대한 이러한 일

일수당은 부모가 출근을 안 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학교 및 보육·유아교육

기관이 다시 문을 여는 날까지 적용되었다. 

봉쇄기간 중 자녀를 돌보는 부모를 위한 지원도 주로 시설에서 지내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제공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자녀의) 연령 제한은 없다. 이러한 지원은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수령하는 전체 근로자의 약 1/5을 차지하는 국가, 지역, 지방 공무원(공공

부문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효과성과 입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휴업수당은 병가

에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를 준용하였다. 기본 사회보장수당과 더불어 16

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병가 중 고용주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추가

적인 임금보상을 받을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었다. 모든 수당을 합치면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준하는 금액(순임금의 약 84%)이 지급되었다. 이러

한 지원제도는 임시근로자와 단기계약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

었다. 

가. 봉쇄 해제 규정

4월 28일 총리는 봉쇄 해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봉쇄령 해제

를 5월 11일로 공식 발표하였다. 그러나 팬데믹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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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취할 비상조치를 감안하여 방역 비상사태는 7월 10일까지 연장되었다. 

교육부가 유치원의 점진적 재개원을 발표했으나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

나 어린이집·유치원에 자녀를 다시 보내기를 꺼렸다. 또 방역조치로 인해 

실제로 다시 등교할 수 있는 아동의 수도 제한적이었다. 최초의 추정 이

후 진행되는 추가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재개원 이후 1주차에 등원한 원

생은 약 20% 수준으로 평가된다. 아직까지 전국적인 보육·유아교육기관

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가정돌봄을 하고 있는 부모

를 위한 새로운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5월 1일부터 학교나 보육 서비스의 재개원 이후에도 원격근무를 할 수 

없어 가정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를 위한 새로운 지원책이 시행되었는데 

이들에게는 순임금(net salary)의 84%에 해당되는 지원금이 제공되기 

시작했고, 이후 학교와 보육 시설들의 재개원이 늘어나면서 지원금은 점

차 축소되었다.

민간부문 근로자 중 4월 30일까지 원치 않는 근무 중단에 처한 근로자

들은 5월 1일부터 업무 재개가 불가능한 경우 부분활동수당(부분실업수

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상제도의 변화는 봉쇄령 해제가 임금에 미

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

교)가 재개원을 한 이후인 6월 2일부터 수당을 신청하는 학부모들은 학교 

행정부서로부터 등교 학생 수 제한으로 자신들의 자녀가 등교할 수 없었

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당 제도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사회보장 웹사

이트에 근로자의 근무 중단을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관련행정기관에 직

원의 부분업무재개를 신고해야 한다. 이날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

자들은 부분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기존 소득의 84%에서 최대 

100% 수준이었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조치가 없었다면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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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근속연수 5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근무 중단 개시로부터 30일 

이후 기존 소득의 66%로, 60일 이후는 50%로 감소했을 것이다. 자영업

자들도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았다.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나 장애아동을 둔 부모 중 시설이 폐쇄한 경우 수당이 지급되었다.55) 

한편, 실업급여 상한선은 최소임금의 4.5배로 설정되었다. 

돌봄 책임 때문에 출근할 수 없는 부모들은 7월 5일 이후 부분실업수

당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날부터 각 학교의 공식 여름방학이 시작

되었기 때문이다. 취약 근로자와 취약계층(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근로

자에 대한 수당 지급만 유지되었다. 

제4절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타 보육서비스 현황 

코로나19 발생으로 학교와 보육·유아교육서비스에만 접근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학생 급식이나 간식 등 학교와  어린이집 관련 모든 서비스

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방과 후 활동이 중단되면서 부모들의 고충도 가

중되었다. 

55) 시행령 No. 2020-73, 2020년 1월 31일(Décret n° 2020-73 du 31 janvier 2020) 코로
나 피해 관련 현금수당 지급을 위한 조치 시행(portant adoption de conditions adaptées 

pour le bénéfice des prestations en espèces pour les personnes exposées au coro
navirus!) https://www.legifrance.gouv.fr/afHchTexte.do?cidTexte=JORFTEXT000041
513432&categorieLien=cid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3

995
코로나바이러스: 기업, 근로자 설문조사(Coronavirus: questions-réponses pour les entre
prises et les salariés)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3896

코로나 대유행(Épidémie de Coronavirus) (Covid-1). https://www.service-public.fr/pa
rticuliers/actualites/A1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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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심급식

일반적으로는 학생 10명당 7명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다. 학교 급식

실은 프랑스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Math, 2019). 학교 급식

실 접근성은 프랑스 가족정책 중 사회, 교육, 보건 정책에서 주요 과제이

다. 학교급식은 몇 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먼저, 학생들은 급식실에서 점

심시간에 양질의 건강한 음식을 제공받는다(영양사가 관리). 둘째, 급식

실은 학생들이 학교 공간에 머무르며 교사의 지도하에 일과 시간 중 휴식

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급식비가 결정되고 지역 당

국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급식은 저소득 가정에도 유용하다

(참고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지역 당국이 보육교사를 고용하여 운영하

고 휴가 및 연휴 기간에도 여가활동센터를 지방정부가 지원하여 운영한

다). 또 점심시간 중 아동 보육은 맞벌이 부모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

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봉쇄기간 중 급식실도 폐쇄되고 그 후 재개방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저소득 가정에서는 자녀가 학교에서 

급식을 해결할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저소득층 자녀는 

가정에서 식사를 해결하게 되면서 전과 동일한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취약 가정의 아동은 학교에서의 급식이 그날의 유

일하고도 제대로 된 한 끼인 경우가 많다. 봉쇄 기간 중, 프랑스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에 식료품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했다. 

2. 방과 후 및 연휴기간 중 보육

돌봄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방과 후 또는 학교에 가지 않는 날 ‘방과 

후 돌봄교실(centres de loisirs)’가 제공하는 돌봄이 봉쇄기간 중 중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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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학교가 다시 문을 열고 평상시의 방역 규정을 따

르게 될 때까지 재개되지 못했다. 

6월 6일 교육부는 ‘100만 아동의 휴가 중 학습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아동의 휴가기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

적은 경제적 사유나 여행 금지령으로 인해 휴가를 갈 수 없는 학령기 아

동들에게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방정

부가 여름 활동의 조직을 맡았다. 주로 아프리가 북부 국가 출신의 이민

자 부모들은 고향 방문이 어려워졌고,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

동에게도 여름휴가는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지방정부의 아동 휴가 활동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봉쇄령 해제 이후에도 등교하지 못한 

아이들이 학교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개발에 재

정 지원을 보냈다. 이는 학업 중퇴를 막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유치원

을 포함한 일부 학교는 오전 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문화 

또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당국의 감독하에 학교를 최대한 개

방, 운영하였다. 여름 휴가의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7월 초 2주, 그리고 8

월 말 2주의 기간 동안 이러한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열린 학교(open schools)’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일부 도시에서 취

약 아동을 대상으로 이미 계획한 시범 프로그램을 확장한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여가활동센터’ 및 일부 교육적 요소를 포함하

고 있는 여름캠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지원하였다. 참여 관

련 데이터는 없지만 ‘열린 학교’와 ‘휴가 중 학습’ 프로그램은 저소득층과 

취약 가정이 많은 교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특히 유치원과 학교 교육이 의무이자 무료인 프랑스에서 이

러한 조치가 학교 중퇴를 막고 학습 고충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는지 평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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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팬데믹 중 국가 및 지방의 보육서비스 

코로나19 봉쇄기간 중 일부 근로자들은 사업장 폐쇄로 출근할 수 없었

다. 일부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를 했고, 필수 업무(교통, 농업, 에너지 생

산, 식품 유통 등)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종사자들이나 코로나19 

‘전쟁’에 참가하는 인력은 현장으로 출근해야 했다. 재택근무를 하는 근

로자는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했지만, 근로 지시를 받지 않은 조부모를 

제외하고 출근하는 필수 인력은 보육시설에 의존해야 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코로나19 발생 이후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어떠한 긴

급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국가, 지역, 지방 차원에서 어떻게 조직되었는

지 살펴본다. 그리고 다른 부모들은 보육시설 및 학교 폐쇄로 인해 어떠

한 돌봄 지원을 받았는지 서술한다. 지역별로 코로나19 확산의 양상에 큰 

차이가 있지만, 보육 관련 일반 규정은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었고, 이

러한 규정의 실질적 집행은 지역 행정당국(préfets), 지역 및 지방의 사회 

서비스(보육서비스 및 아동보호) 당국 및 지역 가족수당기금공단(CAF: 

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에 의해 이루어졌다. 

4. 코로나19 발생 이후 필수 인력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 

2절에서 언급한 대로 필수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위해 개방된 일부 보

육·유아교육기관 및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봉쇄기간 중 휴교에 들어

갔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방역수칙도 엄격히 준수되었다. 어린이집에서 

‘버블’당 최대 수용 아동은 10명으로 제한되었고 유치원 학급당 최대 수

용인원은 15명, 아이돌보미는 최대 6명까지 돌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

적 거리두기도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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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가 시작된 후 다른 학부모 대비 이러한 시설에 우선 접근권을 보유

한 필수 근로자들의 리스트를 담은 법적 구속력 있는 가이드가 모든 어린

이집과 유치원에 배포되었다.56) 이후 봉쇄령 및 봉쇄 해제 관련 정보를 

담은 업데이트된 가이드가 정기적으로 배포되었다. 가이드북은 보육서비

스 조직, 우선 등원 아동, 아동과 보육교사 보호를 위한 방역수칙 등을 담

았다. 이러한 가이드북 및 관련 지시는 지역 가족수당기금공단이 웹사이

트를 통해 안내하였다. 

5. 긴급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학부모 

해당 리스트는 3월 14일에 작성, 배포되었다. 보육서비스 관련 국가 정

책은 긴급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학부모를 2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코로나19 팬데믹 통제와 관련된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학부모들을 포함한다. 공공 및 민간 보건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보건

종사자, 자영업 의료종사자, 노인요양원・성인장애인시설 등 사회/의료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 재가보호서비스 종사자, 재가보호 간호사 및 노숙

자 쉼터(emergency housing) 종사자 

○ 아동 사회서비스 및 아동 보호 관련 종사자

○ 보건위기 관리 담당 국가공무원(지역 공중보건청)

○ 팬데믹 확산 예방과 관련된 모든 인력(확진자 접촉자 파악 관련 

자원봉사자, 확진사례 파악 관련 업무 인력, 실험실 인력)

첫 번째 그룹에 속한 모든 학부모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에 자

녀가 등원하던 보육·유아교육기관이나 일터와 가깝거나 편리한 어린이

56) 코로나19 관련 정부부처 가이드-영유아 보육 형식(Guide ministériel covid-19 –Modes 

d’accueil du jeune enfant). https://solidarites-sante.gouv.fr/IMG/pdf/guide- dec
onfinement-petite-enfance-covid-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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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우선 접근권을 부여받았다. 5월 11일 봉쇄령 시행 이후, 해당 아동

들은 원래 등원하던 곳이 재개원할 때까지 긴급보육기관에 등원할 수 있

었다. 

두 번째 그룹은 다음과 같다.

○ 교사, 교직원, 방과 후 서비스 제공자 

○ 한부모인 학부모는 근무 상황과 상관없음

이러한 아동 이외에도 어린이집은 추가 인원 수용 가능 여부나 부모들을 

돕기 위해 ‘버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한에서 원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

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학부모들 사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방

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에 반대하였다. 필수 인력 학부모를 위

한 보육 조직은 지역 행정당국(Préfets de Départements) 소관으로, 관련 

업무는 지역 가족정책 당국(CAF)이나 지방정부에 봉쇄령 해제 후 아동들이 

원 등록기관에 등원할 때까지 이관할 수 있었다.

봉쇄 기간 중 필수 인력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봉쇄령이 

공식 해제된 5월 11일 이후에는 보육비가 모두에게 다시 청구되었다. 어

린이집은 점진적으로 재개원하고 모든 학부모들도 출근을 재개하기 시작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재택근무 중인 부모를 지원하고 일터에서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다시 문을 열었다. 

필수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해 운영을 계속한 어린이집은 운영이 축

소되고 제한된 수의 원생을 보육했으므로 국립 가족수당기금공단(CNAF)

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은 6월 1일까지 연장되었다가 

대부분의 아동이 시설에 복귀할 때까지 추가로 연장되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는 학부모에게 매월 청구되고 학부모들은 연간 계약에 

따라 원비를 납입하는데, 봉쇄기간 중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학부모

들에게는 보육료가 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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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이돌보미의 긴급보육

자신의 가정이나 돌보미의 집에서 아이돌보미들은 봉쇄 기간 동안 필

수 인력의 자녀와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긴급보육 우선대상에는 아이돌보미도 포함되었다. 관련 규정은 5월 11일 

봉쇄령 해제 이후에도 적용되었다. 제1그룹의 필수 인력 학부모 자녀에 

우선 순위가 부여되고, 그 다음으로 2차 그룹과 다른 학부모에게 순위가 

배정되었다. 본인의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들은 지역사회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아 평상시의 3명이 아닌 최대 6명(돌보미의 자녀 포

함)까지 돌볼 수 있었다. 이러한 예외 조치는 기본적으로 필수 인력을 지

원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발생 후 평소와 같은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돌보미들은 근로시

간 단축수당을 5월 11일까지 받았다. 이 조치는 6월 1일 봉쇄령 해제 1단

계까지 연장되어 돌보미들은 근로활동 단축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돌보미의 집’(최대 돌보미 4명)을 조직한 아이돌보미들은 일반적인 돌

봄 최대인원 16명이 아닌 한 번에 최대 10명까지만 돌볼 수 있었다. 봉쇄

령 해제 이후에는 그룹당 최대 10명의 돌봄 인원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

존의 운영체제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한규정은 봉쇄령 해제 이후 

아동 관련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시행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운영 단축을 보상하기 위해 돌보미의 집에 지급한 예

외적 수당은 6월 1일까지 연장되었다. 국립 가족수당기금공단에서 관련 

예산을 제공하였다. 아이돌보미들은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비치 및 기타 

방역수칙과 관련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추가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봉쇄로 인한 근로 중단 및 단축에 대한 지원금은 최소 4개 

지역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봉쇄령 해제 1단계가 끝나

는 6월 1일까지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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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치원 재개원 

유치원 및 초등학교도 점진적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봉쇄 해제 초기 

단계에는 학부모가 자녀를 등교시킬 의무가 없었고(일부는 등교를 꺼림) 

등교할 수 있는 학생의 수를 제한하는 물리적 거리두기 조치로 모든 학생

이 바로 등교하지는 못했다. 5월 중순 기준, 엄격한 방역수칙으로 인해 제

한적 등교만 허용되었으나 등교를 재개한 학생의 비율은 학교 수준이나 

지역에 따라 20-30%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6월 30일 봉쇄령 해제의 

두번째 단계의  막바지에는 초등학생(6-11세) 10명 중 8명이 등교했고, 

중등학교는 학생 10명 중 7명이 거의 정상적으로 등교(풀타임)하게 되었

다. 유치원 등원 재개 인원도 유사했다. 정부가 학부모들에게 아동 교육

의 의무를 강조한 이후 등교 인원은 점차 늘어났다. 

3개월간 원격학습은 주로 저소득 또는 취약 가정의 아동들이 등교를 

재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교육부 차

원에서도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의 학교 복귀를 위해 여름방학기간 중 

휴가 중 학습 캠프와 방과 후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

의 성과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봉쇄 기간 중 보육·유아교육기관은 ‘버블’당 최대 

10명의 아동을 수용하며 운영을 지속했고 다시 개원하였다. 유치원에서

도 그룹당 수용인원을 10명으로, 초등학교에서는 학급당 최대 15명으로 

제한했는데, 모두 다시 문을 열었다. 필수 근로자, 교사, 재택근무 불가 

학부모, 한부모 가정, 취약 가정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 ‘방과 후 돌봄

교실(centres de loisirs)’도 물리적 거리두기와 기타 방역수칙을 준수하

는 조건으로 지방정부의 감독하에 운영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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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코로나19 발생 후 가정돌봄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조치로 많은 이들이 집에 머물러야 했

다. 일부는 일을 아예 중단하거나 원격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봉쇄령 

이전 프랑스에서 원격근무는 예외적으로만 실시되었고 주로 일부 임원급 

근로자에게만 해당되었다. 원격근무가 확산되면서, 업무 차질은 직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프랑스 인구통계연구소(INED)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남

성, 여성, 아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Lambert et al., 2020). 

이 연구(Coconel 연구)는 봉쇄령 시행 2달 후인 4월 마지막 주에 수행되

었다. 봉쇄 기간 중 프랑스 노조에서 진행한 조사(UGICT-CGT, 2020)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를 통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처지가 드러났다. 

INED 코코넬 연구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표본으로 아

동과 가정에서의 온라인 학습 조건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근로조건의 불평등이 드러났다. 육체노동자나 저숙련 노동자의 거

의 절반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반면, 대부분의 임원은 재택근무가 가능

했다. 가정 돌봄을 할 때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부모의 재택근무가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연구 기간 중, 3월 1일 대비 근로자의 30%가 근로를 중

단했고, 여전히 일하는 70% 중 40%는 재택근무를, 59%는 직장에 출근

해서 일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원급 근로자의 86%가 여전히 

일하고 있었으며, 이들 3명 중 2명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 중간급 근

로자들은 대부분 근무를 이어갔으며(80%), 다른 근로자 대비 직장에 출

근하는 비중이 높았다(48%). 이들은 주로 병원, 노인요양원, 장애인 시

설, 보육서비스 및 사회적 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필수 인력이 많았다. 

자녀를 돌보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업무 공간의 부족이나 자녀의 

존재로 많은 근로자나 임원에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재택근무는 봉쇄 

초기에는 일종의 특권으로 인식되었으나 특히 여성 근로자에게는 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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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측면에서도 어려운 일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재택

근무를 하는 남성의 37%와는 달리, 여성의 48%가 봉쇄 기간 중 자녀를 

돌봤다. 임원의 경우 이러한 성별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위에 언급한 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 및 보육시설이 문을 닫은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들의 43%는 일상적 가사업무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UGICT-CGT, 2020). 마지막으로, 보건 위기로 인해 가정돌봄에 남성

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하는 여성은 코로나19 발생의 여파로 자신의 경력

에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수 있음을 강조한 전문가도 있었다. 

아동의 경우 계층 간 생활조건의 격차도 컸다. 특히 학부모가 지켜봐야 

하는 온라인 학습은 유치원 마지막 학년 아동의 경우(5-6세) 상대적으로 

정도는 덜했으나 격차가 발생했다. 이러한 격차는 거주 조건뿐 아니라 교

육에 대한 각 사회 계층의 규범적 태도도 반영한다(Lambert et al., 

2020). 그러나 업무와 돌봄 부담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악화되었

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그쳤다. 관계의 악화는 주로 재택근무하는 부

모에게서 나타났다. 부모들은 회사일 뿐 아니라 식사 준비, 장보기, 학습지

도, 돌봄도 함께 수행해야 했다. 업무와 돌봄 부담에 직면한 가정들이 (이

에 대처할) 비슷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은 재택

근무하는 임원들보다 불만이 적었다. 업무와 돌봄을 모두 해결해야 하는 

임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고용주는 하루 일정 시간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하거나 학교 과제를 돌봐줄 교사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들은 봉쇄기간 중 가정폭력의 증가도 언급하였다(부부간 불

화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폭력 포함). 특히 한부모 다자녀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점도 인식하였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의 위

중함을 평가할 데이터는 확보되지 않았다.57)

57)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정 또는 재결합 가정의 아동은 ‘전통적’ 가정에서 양 부모 모두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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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코로나19 위기 대응의 모범적, 성공적 사례

모범적 대응 사례는 가족정책서비스, 민간기업 또는 NGO의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가족정책서비스의 성공적 사례를 보면 취약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나 위기에 맞서 싸우는 필수 인력에 대한 

감사 표시에 목적을 둔 반면, 민간기업에서는 주로 직원의 일과 가정 양

립이 목적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계획이 주를 이루

었다. 

국립 및 지역 가족수당기금공단은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필수 인력 등 

맞벌이 부모를 위한 지원에 기여하여 사회연대보건부와 긴밀하게 협력하

여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집단적 노력에 힘을 보탰다. 필수 인력의 육

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적인 중요 조치가 실행되었다.

○ 봉쇄 기간 중 필수 인력의 보육 비용은 면제하고 이 비용은 가족

수당기금공단에서 부담하였다.

○ 3월 20일부터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는 정부 육아서비스에서 만

든 별도의 웹사이트(monenfant.fr)에 추가 수용인원을 공지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에는 3세 미만 아동을 위해 웹사이트가 개설

되었으나 추후 대상을 16세 학생까지 확대되었다. 

가족수당기금공사(CAF)와 실업보험제도에서는 빈곤 가정에 예외적으

로 정액 사회연대수당을 지급하였다. 지원액은 최소임금(저소득층)연대

수당(RSA: revenu de solidarite active, minimum income solid-

하는 아동 대비 빈곤의 위험이 높다. 프랑스의 6세 미만 아동 5명 중 1명은 빈곤 가정에서 
살고 있다(중간소득의 60%가 빈곤 수준). 이 비중이 ‘전통적’ 가정에서 살아가는 아동은 15%

인 반면, 한부모 가정의 아동은 49%, 재결합 가정의 아동은 26%이다. 노동하는 부모를 둔 
아동의 경우 이 비중은 낮다(HCFE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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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ty allowance) 또는 특별연대수당(ASS: allocation de solidarite 

specifique, specific solidarity allowance)으로 지원대상 1가구당 

150유로이며, 20세 미만 자녀 1인당 100유로를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

수당 수급 자격이 있는 모든 가정에 20세 미만 자녀 1인 당 100유로의 

수당도 지급되었다. 중저소득 가구의 월세 지원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 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시 필요한 가정을 추가 지원

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하여 총 140만 가구와 500만 아동

이 특별수당을 받았다. 학생을 위한 특별수당도 지급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추가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저

소득 취약 가정에 지급된 특별연대수당과 더불어, 가족정책에 따라 시행

되는 사회서비스는 온라인 설비를 개선하여 서비스 접근을 개선하고 응

대 지연을 줄였다. 

또 다른 모범사례로, 프랑스 남부지역 소재 두 곳의 지역 가족수당 관

련 기관에서 시행한 이니셔티브가 있다. 이 기관들은 필수 근로자들이 가

족과 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특별 지원을 제공했다. ‘일선 근로자

(Premières lignes)’(수당)라고 불린 이 프로그램은 두 곳의 지방자치단

체(데파르트망, 가르(Gard)와 로제르(Lozère))의 5,000 가구에 적용되

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코

로나19 위기로 인해 옥시타니(Occitanie)의 많은 시민들은 접촉이 필요

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재택으로 수행할 수 없고 국가

의 운영에 필수적인 대민 서비스의 지속을 위한 업무이다. ‘일선 근로자’ 

수당을 지급해 지역 가족수당기금공단은 팬데믹 기간 중 최일선에 동원

된 필수 인력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연대를 꾀하고자 한다.”

은행처럼 코로나19 발생 후에도 운영을 계속한 기업들은 이 기간 중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일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토요일에는 



198 국제협력 연구 및 국제 심포지움 : COVID-19와 국가별 아동돌봄

휴점에 들어갔다. 5,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지방은행 일드프랑스(Ile de 

France)는 직원들이 자택근무를 할 때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

원 자녀의 숙제를 돌봐줄 수 있는 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해당 은행은 이러한 지원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이익은 제한적이며 봉쇄령 해제 이후에는 타당성이 

부족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파리의 운송기업은 자녀 돌봄으로 많은 기사들이 출근할 수 없게 되자 

직원들이 육아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0유로까지 사내 대출을 

시행하였다.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선의의’, 착한 관행은 제한적인 효과

를 나타냈는데, 주로 봉쇄령의 영향이 크지 않고 자금 여력이 충분한 기

업에서 시행되었다. 예상할 수 있지만, 보육 및 아동 관련 이슈 해결은 정

부 조치와 보건, 실업, 가족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기관(노사협의체)에 기

댈 수밖에 없었다. 

제6절 결론

봉쇄령이 해제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 방역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경제 사회적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8월 말 기준 확진 사례 증가

에서 보듯 바이러스는 여전히, 특히 청년 감염자를 위주로 확산되고 있

다. 정부와 과학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기타 방역수칙

을 정기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감염세가 지속되고 있는 몇몇 데파르트망

(지역)과 대도시 당국은 상점을 포함한 모든 실내 공공시설과 기타 모든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5,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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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여전히 금지된 상태이다. 프랑스 정부는 바이러스의 재확산 가능

성도 우려하고 있지만, 방역 위기로 인한 경제사회적 여파 대응에 여념이 

없다. 아동과 관련해서는 2달간의 방학과 3개월에 걸친 온라인 학습 이후 

실시된 9월 초 학교의 재개방이 주된 정책 이슈이다. 유치원 원생(3-6세)

들도 이 시기에 등원을 재개한다. 영유아(0-3세)는 어린이집의 재개원으

로 더 이상의 우려 사항은 없다. 

1. 방역 관련 도전과제

프랑스의 많은 가정은 여름 휴가 기간에 평소처럼 해외여행을 갈 수 없

기 때문에 대부분 해변이나 시골로 휴가를 떠났다. 이러한 휴가 형태가 

방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전 데이터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에는 영향이 거의 없었으나 청년의 감염이 증가하였다. 그렇

기 때문에 학교의 재개방은 유치원 교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코로나19의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만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프랑스 정부의 목표

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또 다른 대대적인 봉쇄를 막는 것이다. 경제적 

재난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동참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봉쇄를 다시 실

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현재 단계에서 추가 조치는 보육시설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경제사회적 도전과제

방역 위기로 기업과 가정 모두 깊은 고통을 받았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

과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분고용 및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경

제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방역 위기가 각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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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프랑스경제자문기구(CAE: Conseil 

d’analyse economique, French Coun cil of Economic Analysis)의 

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가정은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잘 

보호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가구의 5%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나, 7

3%는 소득감소를 겪지 않았고, 22%는 근로시간 단축수당 덕분에 소득 감

소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Conseil d’analyse économique, 2020).

실제로, 국가 부채는 큰 규모로 늘었지만 가구저축률은 오히려 상승하

였다. 프랑스의 GDP는 2018년 1.8%p, 2019년 1.5%p 증가했으나 

2020년(7월 기준)에는 11.4%p 하락하였다. 코로나19로 국가가 부담한 

예외적 사회적 지출은 <표 7-3>과 같으며, 이후 9월에 아동 1인당 100유

로의 재등교수당 지급 등 새로운 사회적 조치가 발표되었다. 

<표 7-3>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조치(2020년 7월)

수혜자 조건 총비용

근로시간단축(부분고용) 수당
100만 개 기업,
1,000만 수령자

실업(고용)보험에서 
지원 

310억 유로

저소득층 가구 및 주거수당 
수령 가구를 위한 특별수당

410만 가구,
500만 아동

가족수당기금공사 
지원

9억 유로

병가 프로그램
사회보장제도에서 

지원
20억 유로

출처: France Stratégie: Chiffres clés de la mise en oeuvre de soutien financier.  
https://www.strategie.gouv.fr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 2020년 7월 작성 당
시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음.)

프랑스 정부가 지급하는 이러한 특별수당제도의 목적은 코로나19가 

사회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다. 상기에 기술하였듯이 

국가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재정지원뿐 아니라 아

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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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과 가족 지원: 학교의 재개방

부모의 근로 조건뿐 아니라 일상과 일상적 활동 차원에서 아동은 코로

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봉쇄 기간 동안 학령기 아동은 온

라인 학습을 하며 어느 정도 일상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유치원

생이나 그보다 어린 영유아는 재택근무하는 부모나 일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집에 머물러야 했다.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아동은 친구와 놀거나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었다. 조부모도 방문할 수 없었다. 집에만 머무르

는 생활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낳았다. 부모와의 관계

를 제외한 아동의 대인관계 대부분이 이메일, 메시지, SNS 등으로 이루

어져 스크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과제를 위해 평소보다 부모에 

더 많이 의존해야 했다. 전반적으로 아동 간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4.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족 내 세대 간 관계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출근한 사이 매일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는 사례

가 거의 없지만(2절 참고), 조부모들은 수요일 오후마다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를 돌보거나(수요일은 반일 수업 후 하원) 학교가 휴교하거나 주말과 

연휴에 손자를 돌보는 등 비공식적으로 돌봄을 돕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6세 미만 아동의 49%가 주말이나 방학 중 조부모의 돌봄을 받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ONPE, 2020). 특히 조부모가 인근에 산다면 급한 

상황일 때 맞벌이 부모가 쉽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코

로나19 발생 이후 노인의 높은 감염 위험 때문에 조부모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봉쇄 기간 중에는 노인과의 접촉과 세대 간 가족 방문

이 금지되었다. 그 결과 봉쇄 기간 중 맞벌이 부모들은 조부모의 비공식

적 돌봄 지원에 기댈 수 없었다. 조부모와 자녀의 접촉은 전화나 SN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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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었다. 봉쇄령이 해제된 이후가 되어서야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

하며 조부모를 다시 방문할 수 있었다. 

5. 가정돌봄의 미해결 과제 

보육서비스 정보 및 예약 등의 사회서비스, 교육・사회 및 문화적 기관 

등 대부분의 아동 관련 행정 인프라는 온라인으로 옮겨졌다. 아동과 가정

의 디지털 시설에 대한 접근 불평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봉쇄 기간 

중 각 가정이 겪는 기술적 문제는 동일하지 않았다. 효과적인 원격 근무방

식이나 멀리 사는 친구나 친지와 연락할 방법을 고민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즐긴 가족도 있다(3절). 가정에 설치된 장비

가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한 번에 접속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아동은 재택

근무하는 부모와 온라인(접속)시간을 나누어 써야 했다. 등교수업에서 온

라인 학습으로 전환되면서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유아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유치원 마지막 학년에 재원하는 아동들

(5-6세)에게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접속이 많지 않았고 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선생님과 연락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일수록 이러한 불평등으로 더 많은 피해를 보았다. 마

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

시켰고,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과 가족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봉쇄령 해제 이후 어린이집은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며 점진적으로 다

시 문을 열었다. 한 아동이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시설은 폐쇄하

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러한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학교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실제 휴교에 들어간 학교는 극소수였다. 결

과적으로 학부모들은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파리시청 보육서비스

에 따르면, 매일 약 15,000-20,000명의 아동(3세 미만)이 아이돌보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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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을 받고 있었다. 봉쇄령 해제가 발표되었을 때 많은 학부모가 긴급보

육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일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마도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나 여름 휴가 계획 또는 휴가 전 기간 동안 조부모의 도움을 받

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돌봄서비스를 받지는 않았다. 안타깝게도 

돌봄서비스를 취소한 부모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조치에 전국 봉쇄령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 감염으로 인

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으로 폐쇄될 수는 있다. 역

학 데이터에서 확인되었듯이, 아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지금까지 

심각한 임상적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망 사례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Leca, 2020). 9월 초에 시행된 방역 조치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

육 교사와 시설을 방문하는 학부모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였고, 아

이돌보미도 어린 아동을 돌볼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마

찬가지로 대부분의 도시에서 마스크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지만 11

세 미만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지역 및 중앙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영유아 보육·유아 

교육문제는 순조롭게 관리되었다.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그 영향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 심리적 영향도 평가되어야 하겠지만, 보육·유아교육

기관에 다니는 아동들은 가족 구조나 안녕(wellbeing)에 직접적인 타격

을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와 단절되었던 아동보다 심리적 영향을 

덜 받았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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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국의 코로나19 유행과 정부의 대처

1.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영국에서는 9월 21일까지 전체 인구의 약 0.6%에 해당하는 총 398,625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월 31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2월 말까

지 공식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23명에 머물러 확진자 수에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그림 8-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신규 확진자 수는 

3월부터 점점 증가하여 3월 12일에 세 자릿수를 돌파하고 2주 뒤인 3월 26

일에는 하루에 2,4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신규 및 전체 확진 사례는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증가하던 신규 확진자는 3월 23일 아래에서 설명할 락다운(lockdown, 

봉쇄 조치)을 도입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야 안정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4월과 그 이후에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이 하루 최대 6,000

명까지 발생하는 등 신규 발생 건수는 높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누적 

확진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5월에 들어서야 신규 확진자 수가 감

소 추세로 전환하여 누적 확진자 수의 증가율 또한 완만해진다. 예컨대 5

월 6일 6,111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된 것에 비해 6월 1일에는 그 수가 

1,570명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7월 초부터 신규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

58) King's College London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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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해 급기야 9월 23일에는 6,000명대를 기록하며 전형적인 2차 

유행의 양상을 보였다.

[그림 8-1] 영국 내 코로나19 확진자59)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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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 Public Health England (2020).

한편 영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9월 19일을 기준으로 

41,783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8-2]에서 보듯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자60)는 확진자와 유사하게 3월 중순부터 빠르게 증가한다. 3월 12일에 

코로나 19로 인한 일일 사망자의 수는 13명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서고 

20일에는 109명을 돌파한다. 증가일로의 일일 사망자 수는 4월 8일 

1,073명이라는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7월 15일 이후

로는 현재까지 3명에서 18명 사이의 비교적 적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사망자를 확진자로 나눈 코로나19 치명률은 9월 19일을 기준으로 

10.7%를 기록했다. 

59) 7월 2일 누적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1종 검사(pillar 1, 임상적으로 필요한 자나 
보건 및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와 2종 검사(pillar 2, 더 많은 인구를 대상으
로 한 검사) 결과상에 중복으로 기재된 확진자를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60)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28일 이내에 사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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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영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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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 Public Health England (2020)

연령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의 차이를 보면 대부분의 사망 

사례는 60대 이상인 상대적으로 고연령인 집단에서 발생했다 ([그림 8-3] 

참고). 9월 21일까지 잉글랜드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29,785

명 가운데 80대 이상이 5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38%였다. 이에 비해 40세 미만은 0.8%로 그 비중이 작았다. 

[그림 8-3] 잉글랜드 지역의 연령 집단 별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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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ational Health Service England(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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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 유행에 대처하는 영국 정부의 조치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락다운을 중심으로 교육, 경제, 사회 영역에서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응과 그 변화를 서술한다.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영국연방을 구성하는 4개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에서는 독립적인 행정이 이루어져 코로나19에 대한 조치도 상이한 경우

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영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잉글랜

드 지역과 영국 전체에 유효한 조치 및 지침을 중심으로 다룬다. 

2. 정부의 주요 조치: 락다운에서 완화로, 다시 지역 락다운으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영국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3월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맞서 영국 정부는 주요 대응책으로 락다운을 도

입했다. 3월 23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락다운은 일상생활을 상당히 제

약하는 조치인데, 락다운에서 ① 의약품과 생필품 구입, ② 한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 함께하거나 또는 혼자 하는 운동, ③ 헌혈, 부상 및 질병 

치료, 돌봄 제공 및 취약 인원에 대한 지원, ④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불가피한 업무를 위한 출근 목적을 제외한 외출은 금지되었다(Cabinet 

Office(2020c).

락다운은 이 외에도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장례식 등의 특수 상황

을 제외한 두 명 이상의 모임 금지 등을 영국 사회에 요구했고, 이후 제정

된 코로나바이러스법(Coronavirus Act 2020)을 통해 그 시행 근거를 

정비하게 된다. 도서관이나 놀이터, 야외 운동시설, 종교시설 등은 모두 

폐쇄되었고 식료품점, (포장 배달에 한한)음식점, 약국, 주유소, 렌터카, 

자전거 가게, 전파상 및 철물점, 세탁소, 우체국, 은행 등 필수시설로 분

류된 업체만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락다운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근무 가능한 인원이 줄어들게 된 사업



제8장 영국의 코로나19 이후 아동돌봄 대응 211

장이 속출하면서 실업자 수의 급증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유급 휴직 제

도(furlough scheme)를 도입한다(HM Revenue & Customs, 2020b). 

유급휴직 제도를 도입한 정부는 7월부터 10월까지 휴직 중인 직원의 임

금을 일부분 지원했는데, 7월과 8월에는 2,500파운드 한도 내에서 월급

의 80%, 9월에는 2,187.5파운드 한도 내에서 월급의 70%, 시행이 종료

되는 10월에는 1,875파운드 한도 내에서 월급의 60%까지 지급했다.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 지급분은 감소한 반면 고용주의 부담금은 증가해 

8월부터 사용자는 휴직 중인 직원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납입분을 지불해

야 했으며, 9월과 10월에는 각각 10%(최대 312.5파운드)와 20%(최대 

625파운드)의 임금을 휴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해야 했다(HM Revenue 

& Customs, 2020a).

학교와 보육시설도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문을 닫았다. 3월 18일 성명

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교육 및 보육 

시설이 3월 20일에 폐쇄될 것임을 시사했다(Prime Minister’s Office, 

2020a). 그간 교육시설의 폐쇄는 의료계와 공공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부

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시행되지 않았으나, 정부로서는 코로나

19 감염의 급증에 대처할 필요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시설을 

폐쇄하되, 의료계 종사자를 비롯한 핵심 근로자들 자녀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들 자녀에 한해 학교와 보육 시설을 개방하

기로 했다. 핵심 근로자의 자녀 외에도 취약 아동의 등교 또한 코로나19 

유행 이전처럼 계속되었다. 

5월 10일부터 락다운에 일련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세 단계에 걸친 점진적인 완화조치를 시사했는데, 이는 각각 업무 재개, 

등교 재개, 그리고 공공시설과 요식업 및 접객업의 재개가 그것이다. 보

리스 존슨 총리는 5월 10일 담화문에서 “이제 우리는, 예컨대 건설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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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종사자처럼 집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일하러 가도

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Prime Minister’s Office, 2020b). 7

월에도 그는 “지금부터 가능하면 일터로 복귀하기 시작하라”고 주문했는

데, 이는 기존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으로 출근하지 말 것을 

권고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터로의 복귀를 장려하는 정부의 기조는 이후로도 이어진다. 정부는 

고용주들이 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의 폭을 넓혀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8월 1일부터 출근이 가능한 근로자를 결정

하도록 했다. 또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임상적으로 극도로 취약

한’ 근로자들도 1미터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업무 패턴 변경 등의 안전

조치가 있다면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020). 

영국의 주요 일간지인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직장에 복귀하든가 실직

을 감내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구조조정이 논의됨에 따라 재택근무자

들이 가장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정부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며 정부가 일

터 복귀를 장려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Nelson, 2020). 9

월 2일에 영국 의회에 출석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업무 복귀에 대한 야당

의 우려를 일축하며 이미 400억 파운드를 사용한 유급 휴직 제도를 연장

하기보다는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킥스타트 제도에 20억 파운드를 투

자한다고 밝혔다(House of Commons, 2020). 업무 복귀 조치의 배경

으로는 근로자가 원활하게 일할 수 없다는 문제 외에도 계속되는 재택근

무가 도심의 공동화로 이어져 도심에 위치한 업체들의 영업손실 및 대중

교통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다는 상황인식이 있었다. 이는 영국의 경제

단체가 제기한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반대로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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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감정적, 정신적 건강에도 좋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직장 복귀 

근거의 하나였다. 

한편, 6월 1일부터는 잉글랜드 지역에서 보육원 아동, 초등학교 0학년

(Reception), 1학년, 6학년 학생들부터 등교가 재개되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0b). 재등교와 병행하여 학급 규모를 줄이고, 아이

들을 소집단 규모로 유지하며, 휴식과 점심시간·등하교시간을 분산하고, 

위생을 철저히 한다는 대비책이 마련되었다. 다만 모든 학교가 일괄적으

로 6월 1일에 문을 연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모든 해당 학생들이 등교

한 것도 아니었다. 6월 15일부터는 잉글랜드 지역의 중고등학교

(secondary school) 10학년과 12학년은 내년에 있을 졸업자격시험

(GCSE)과 대입시험(A-level Test) 준비를 위해 교사와의 대면 접촉이 일

부 시행되었다. 각 학년의 25%만이 한 번에 등교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는 원격수업을 수강하였다(Jeffreys & Burns, 2020). 전체 학생들에 대

한 학교의 전면 개방은 여름방학이 끝나는 9월로 예정되었다.

영업에 대한 제재도 점차 완화되었다. 6월 15일에 잉글랜드 지역 소매

점의 영업이 재개된 것을 시작으로, 점차 영화관, 도서관, 놀이터, 체육시

설 등 더 많은 시설이 개방되었다. 다만 일부 체육시설이나 유흥업소 등 

고위험군의 시설은 개장이 늦춰지기도 했다. 

5월 10일부터는 이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한 야외에

서의 만남도 허용되었다. 또 사회적인 접촉을 완화하여 최대 여섯 명

(rule of six) 또는 두 가정의 모임이 6월 1일부터 가능해졌으며, 2미터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또한 7월 4일부로 1미터로 완화되었다. 2미터 거

리두기 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Prime Minister’s Office, 2020d). 6월 

10일부터는 성인 1인 가구나 18세 미만의 아이와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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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한 가정을 지정하여 ‘지원 그룹(support bubble)’을 형성하고 

서로의 가정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봉쇄 완화 및 해제가 불러온 긍정적인 분위기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시 증가하자 역전되었다. 기존에도 레스터(Leicester) 지역 등에 대한 

제한적 봉쇄조치는 있었으나 2차 유행으로 지역 단위의 락다운이 여러 

곳으로 확대되었다. 9월 21일 기준으로 락다운은 북부 잉글랜드 및 스코

틀랜드의 글래스고 등에 발효 중이다. BBC 보도에 따르면 이 조치의 영

향을 받는 인구는 약 1,390만 명으로 지역별로는 잉글랜드 인구의 19%, 

스코틀랜드의 32%, 웨일스의 27%, 북아일랜드의 22%에 해당한다

(Covid Rules, 2020).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9월 22일 정부는 ‘경계하며 안전을 유지하

기’라는 잉글랜드에 적용되는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영업시간과 사람들의 모임 수를 제한하는 것과 방역을 위해 사업

장 및 시설 측이 방문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의무화할 것을 재확인하는 것

이었다(Cabinet Office, 2020d). 직장 복귀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의 태

도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재택근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은 겨울 

동안 직장에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를 해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사용자

가 근로자와 상의한 후에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전히 코로나 19 확

산 대응에 필수적인 공공부문 근로자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인원은 현

장 근무를 해야 한다(Cabinet Office, 2020a).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경제적인 제한 조치들과는 달리 지역 단위의 락

다운이 3월에 시행된 전국적 락다운과 같은 등교 전면 중단으로 이어지

지는 않았다. 교육부 장관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 초에 모든 학교가 모

든 학생을 대상으로 문을 연다는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역설하면서 상황

에 따른 단계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Departmen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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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2020). 이에 

기본적으로 락다운이 시행되는 지역의 학교는 1단계 지침을 따른다. 1단

계에서 중고등학교 7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복도와 공용공간에서 의무적

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모든 이를 대상으로 종일반 수

업이 진행된다. 

지역당국과 공공보건의 책임자, 중앙정부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를 격상

할 수 있다. 2단계가 발효되면 일부 학교에 교대식 출석이 도입된다. 이 경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 기숙형 사립학교(boarding 

school), 대학교의 학생들은 1주일이나 2주일 등의 단위로 집과 학교를 오

가게 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0g). 3단계에서는 중고등학

생들과 대학생들이, 4단계에서는 과거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시 원격수

업을 하게 된다. 다만 단계별 조치와 무관하게 취약 아동과 핵심 근로자의 

자녀는 학교에 계속 출석할 수 있고, 대안학교와 특수교육학교 또한 해당 

학생들에게 전면 개방된다. 

어린이집이나 차일드 마인더(childminder, 아이돌봄이)를 이용하지 

않는, 즉 비공식적 보육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9월 24일부터 지역 락

다운에 들어간 경우 14세 이하의 아동을 친구나 가족이 돌봐주는 것이 허

용되었다. 이것은 기존에 락다운 아래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구의 구성원

들끼리 교류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예외 조치이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0a).

교육과 돌봄에 최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

나19 의심 및 확진 사례가 증가하자 잉글랜드 지역의 전체 출석률은 개학 

시기보다 감소하여 9월 22일 현재 88%를 기록했다. 동시에 전면적이 아

닌 부분적으로만 학교를 개방하는 비율도 1%에서 4%로 증가했다. 출석

률 감소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나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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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접촉한 학생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재등교를 하기 위해서는 코

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지침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는 락다운과 락다운 

완화, 그리고 지역 단위의 락다운 재개를 거치며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영국 정부는 급격한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고자 강

도 높은 봉쇄조치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 교육, 직장에서의 근무, 영업시

설 이용, 사회적 교류 등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약이 발생하였다. 이러

한 조치는 확진자 수의 증가가 멈추고 감소세로 돌아서는 5월부터 조금

씩 완화되기 시작한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권고했

으며, 이러한 정부의 기조는 7월과 8월을 거치며 더욱 확실해졌다. 교육

시설의 개방 또한 6월 1일에 초등학교 0학년, 1학년, 6학년을 시작으로 

6월 15일에는 중고등학교 10학년과 12학년의 제한적인 등교가 시작되

어, 여름방학이 끝나는 9월 1일에 전 학년 등교로 이어졌다. 사회적 교류 

및 (영업)시설의 개방도 조금씩 진전되어 왔다. 하지만 몇몇 지역을 중심

으로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 사례로 인해 정부는 지역 단위의 락다운을 

재도입하게 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사회적 교류의 규모나 영업시간

의 측면에서 다시 일정 수준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잉글랜드 지

역의) 교육과 보육에 대해서만큼은 강한 조치를 도입하지 않고, 상황 변

화에 대응하는 단계별 지침을 제시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진행되는 

현재, 영국 정부의 추가 조치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

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영국의 보육제도와 학제를 간략하게 

설명한 후,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 발생하는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영

국의 대응에 보다 깊이있게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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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아동돌봄과 관련된 국가·지역사회 대응

1. 영국의 보육제도와 학제

영국의 공교육은 한국보다 빠른 만 4세에 시작한다. 영국 학령기 이전

인 만 0-4세를 위한 보육서비스로는 크게 어린이집과 차일드 마인더를 들 

수 있다. 차일드 마인더는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보육 서비스로 대부분 

차일드 마인더가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아니면 소수의 경우 돌

봄이 필요한 아동의 집에 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4세는 초등학

교에 0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학기가 시작하는 9월 초에 

생일이 지난 만 4세가 넘은 아동이어야 한다. 0학년은 공교육 과정이지만 

법적 강제성이 있는 학년은 아니어서 부모가 원하면 학교에 보내지 않아

도 된다. 다만 공교육 과정이라서 무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동이 초등

학교 과정을 0학년부터 시작한다. 영국의 초등학교는 과거에 소아학교

(infant school, 0-2학년)와 대아학교(junior school, 3-6학년)로 구분

하던 전통이 있어 이러한 학년 구분은 현재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반영

되어 있다. 따라서 0-2학년은 Key stage1로, 3-6학년은 Key stage 2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보다 어린 나이에 학령기가 시작되나 실제로 진지한 

학교 교육은 Key stage 2가 시작되는 3학년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 돌봄과 교육이 실시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추가 비용을 내면 이용시간을 조금 앞당길 수 있다. 초등학교는 학교 

수업 전후 시간대의 돌봄서비스로 아침 돌봄 교실(breakfast club 오전 

7.35-8.45)과 방과 후 돌봄 교실(오후 3.15-6.00)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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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공된 긴급돌봄 서비스

   가. 락다운 기간 동안의 긴급돌봄 서비스

2020년 3월 초반부터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락

다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영국은 이보다 늦은 2020년 3월 

23일에 전국이 락다운에 들어가면서 2020년 5월 31일까지 2개월이 넘

도록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아동의 등교와 보육시설 이용이 전면 금지되

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약 아동과 핵심 근로자의 자녀에 한해서 등교와 

보육시설 이용이 허가되었으며, 이를 위해 공립학교와 보육시설들은 락

다운 기간 동안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0b).

1) 취약아동

정부 가이드라인은 취약 아동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Children Act, 1989; Department for Education, 2020i). 크게는 신

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 특수교육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 공립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가정환경

이 취약하여 보호 관찰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들, 

또는 입양 아동(주로 부모들이 약물이나 알코올중독 문제로 양육권을 박탈

당하여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된 경우) 들이 이에 해당된다. 영국 정부는 이

와 같은 취약 아동들이 락다운 기간에도 어느 정도의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등교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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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근로자의 자녀

핵심 근로자란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

는 사람들로 정의된다. 

보건과 의료 분야 근로자, 돌봄 인력, 사회복지 종사자, 경찰, 

모든 학교 근로자(교사와 행정직 모두 포함), 식료품과 기타 일상 

필수품을 공급하는 슈퍼마켓과 기타 도소매 근로자, 청소 관리 인

력, 군인, 소방인력, 교도소 근로자, 장의인력, 쓰레기 수거자, 가

스, 전기,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관리 인력, 약국 근무자, 대중

교통 분야 근로자, 우편서비스 근로자

그러나 락다운으로 다수의 어린이집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폐쇄됨에 

따라 핵심 근로자가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업자가 자발적으로 긴급돌봄을 제

공한 경우도 있었다.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보육사업 체인인 Bright 

Horizons는 3월 30일까지 300개 보육원을 폐쇄했지만 동시에 긴급돌봄

(emergency childcare)서비스를 시작했다. Bright Horizons가 만든 

긴급돌봄 사이트61)에는 자사 어린이집 외에도 영국 최대 보육사업 체인

인 Busy Bees Nurseries를 포함한 다른 대형 보육사업 체인의 시설들, 

단일 보육시설, 인가받은 차일드 마인더, 베이비시터 파견업체 등 100여 

개 업체와 산하 시설들이 공급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 서비스는 특히 평

소에 이용하는 보육시설이 폐쇄되어 문제를 겪는 핵심 근로자들이 예약

비 없이 혹은 할인된 예약비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사이트

는 이용시간 30분 전에만 예약을 해도 시설 이용이 가능한 긴급예약 서비

스, 주변에 이용 가능한 시설의 검색, 빈자리가 나올 때 알림 수신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61) www.emergencychildcare.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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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락다운 완화 기간 동안의 돌봄 서비스

영국 정부는 락다운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에 제한된 기간이지만 다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

다(Prime Minister’s Office, 2020c). 2020년 6월 1일부터 학령기 이

전 아동(만 0-4세)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만 4-6세로 0학년과 1학년에 

해당)과 6학년 아동이, 6월 15일부터는 중고등학교의 청소년 일부가 다

시 등원과 등교를 재개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개원, 개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0a).

1) 보육 시설 (어린이집과 차일드 마인더)

○ 아동들을 8-16명 규모의 ‘보호 소집단(protective bubbles)’으

로 구성하여 동일 집단에 소속한 아동들과 돌봄인력만 접촉하도

록 한다. 이는 다른 소집단과의 접촉을 차단하여 잠재적 감염을 

줄이려는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권고되었다. 돌봄 시설은 기존의 

돌봄교사와 아동 간의 비율을 준수하고 돌봄 시설 관련 규정에 따

른 공간 요구사항을 지키기만 한다면 소집단의 수에 제한 없이 운

영할 수 있다. 소집단을 아동 16명의 규모까지 구성할 수 있지만 

집단의 크기를 최대한 8명에 가깝게, 작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다.

○ 보호 집단 간에 휴식시간, 점심시간, 등원과 하원 시간에 시간 차

를 두어 보호 집단 간에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 장난감과 놀이 도구의 세척 빈도를 늘리고, 공용 물품의 사용을 

줄이며, 야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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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물로 만든 가구와 장난감, 세척이 어려운 장난감을 없앤다. 

○ 자주 손을 씻는다.

보육 시설에서의 보호 소집단 지침은 7월 20일부터 완화되었다. 교육

부는 더 이상 보육 시설은 아동과 직원을 소규모의 일관된 집단에 배정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단지 보육 시설에서는 집단끼리 최대한 거리를 

두고 다른 연령집단끼리는 독립된 방을 사용하는 등 여전히 시설 내에서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였다(Cabinet Office, 2020b).

2) 초등학교

영국 정부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전환기 학년을 우선시하여 등교 재개

를 허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 0학년과 1학년은 

교육과정의 시작 단계로서 산수와 읽고 쓰기의 기본, 같은 반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배우는 등 학교 교육의 필수적인 기초를 습득하는 시기이

다. 이 시기의 초기 교육은 전체 공교육 과정의 토대가 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사회적, 감정적 개발에도 중요한 단계이다. 또 저연령 아동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상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더 적다는 과학적 근

거를 이유로 들고 있다. 나아가서 나이가 더 많은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 

더 많은 접촉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더 큰 감염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

문에 해당 연령기의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학습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보았다. 그다음으로 전환기 학년인 초등학교 6학년생을 우선

순위로 지정하였다. 영국 초등학교 6학년은 초등학교 교육의 마지막 학

년으로 초등학교 2단계 과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중고등학교 진학을 준비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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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우선순위 학년도 등교할 때 다음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Department for Education, 2020b).

○ 기존의 기저질환이 있어 건강이 취약하다고 분류된 아이들과 청

소년들, 교직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

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등교하지 않고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한다. 이 범주에 속하면 외출을 최대한 삼가고 자택에서 

업무와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 임산부와 함께 사는 아동, 청소년 또는 교직원도 교육 및 보육 시

설에 접근할 수 있다.

○ 아동, 청소년 또는 교직원이 건강이 매우 나쁜 사람과 함께 산다

면 고위험군 보호 지침이 명시한 대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준수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아동이 이러한 지시를 이해하고 따

를 수 있을 경우에만 등교나 등원을 권고한다. 영유아기 아동이나 

고학년 아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

다. 만약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없다면 이러한 아

동들은 교육 및 보육 시설에 출석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 

○ 아동, 청소년 또는 교직원이 코로나19 유증상자로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면 교육 및 보육 시설에 출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선학년도 락다운 이전과 같이 주 5회 종일반 수업을 재개하

지는 못하였다. BBC 보도에서 예시로 등장한 학교의 경우 우선학년의 절

반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나머지 절반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등교하고 수

요일은 청소와 방역을 하여 불완전한 개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Coughlan, 2020). 이는 앞서 설명한 보호 소집단 지침과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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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조치는 16명 이하로 소집단을 구성하고, 다른 소집단과 교류를 최

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학교는 같은 시간에 출석하는 학생의 수를 

줄여야 했고 주 5회 종일반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우선학년이 아닌 초등

학교 학년(2-5학년)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학교의 사정에 따라 등교하는 

횟수가 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우선학년의 

예로 추측할 때 비우선학년은 2000년 9월 신학기가 시작되기까지는 아

주 드물게 간혹 등교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돌봄 지원

영국은 한국과 달리 락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아동들은 취약 

아동 혹은 핵심 근로자의 자녀가 아닌 한 모두 가정에서 돌봐야만 했다. 

또 초기에는 성인도 핵심 근로자가 아니면 재택근무를 권고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부모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동시에 자녀를 돌보는 상황에 처했다.  

1) 취학 전 아동(만 2-4세 아동) 가정돌봄 가이드라인

영국 정부는 락다운 상황에서 미취학 저연령 아동의 가정돌봄에 대한 

지원책으로 홈케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Department of 

Education, 2020e; 2000i).

부모가 아동의 교육을 위해 복잡한 활동을 계획하거나 따로 긴 시간을 

내는 것보다는 매일의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과 놀이

하는 것을 권고하였는데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 매일 아이와 대화하기, 소꿉놀이, 글자나 숫자를 이용한 놀이, 함

께 독서하기, 어렵지 않은 집안일을 아이가 돕도록 격려하기



224 국제협력 연구 및 국제 심포지움 : COVID-19와 국가별 아동돌봄

특히나 장시간을 요하는 계획된 활동보다는 여러 개의 짧은 활동을 아

이들과 함께할 것을 권고하였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매일의 가정 학습을 

지루해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즐겁고 긍정적으로 대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영국 정부는 Hungry Little Minds라는 웹사이트62)를 개설하여 락다

운 기간 중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을 위한 홈스쿨 정보를 비롯해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놀이와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하였다. 구

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가)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기

아이에게 예측 가능한 규칙적인 일상을 확립하여주되 너무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기, 규칙적인 식사하기, 최소한 

수면 1시간 전에는 TV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 중지

나) 활동성을 유지하기

아이들이 최소한 하루에 3시간은 활발한 신체활동을 할 것과 매일 신

선한 공기를 마시고 집에 있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낼 것을 권유한다.63) 

또 야외 운동과 함께 실내에서도 아이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다음

과 같은 활동을 제안한다.  

○ 술래잡기, 팔벌려뛰기 시합, 장애물 코스 만들기, 음악 틀고 춤추기

62) https://hungrylittleminds.campaign.gov.uk.

63) 영국 정부는 락다운 기간에도 하루에 한 번, 한 시간씩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
지하면서 운동하도록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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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V와 디지털 전자기기

지침은 아이들이 TV나 인터넷에서 본 프로그램을 교육에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아이들이 시청한 것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거나 제일 좋아하는 

TV 캐릭터를 다른 놀이나 활동에 활용할 것을 제언하였다. 아이들이 만든 

공작품을 가족과 친지와 공유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트북, 컴

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디지털 전자기기로 아이의 학습을 도울 경

우를 위한 권고사항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가정학습에 유

용한 앱들을 추천하였으며, 모든 전자기기에 아동 연령 제한을 설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 이용을 지도 감독할 것을 제안하였다.  

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회성 기르기

다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녀의 성장에 중요하지만, 거리두

기를 준수하는 것 또한 긴요하다. 따라서 락다운이라는 제한된 상황에서 

사회성을 기르려면 부모가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가능하다면 다른 아이들

과 영상통화를 시도하도록 권유한다. 어린아이는 성인처럼 대화하는 것

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자기 활동을 공유하거나 혹은 자신이 만든 것이나 

좋아하는 것을 서로에게 보여주도록 격려한다. 나아가서 친구뿐만 아니

라 조부모 등 아이가 아는 다른 사람들과도 영상통화를 하도록 제안하였

으나, 만약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말고 다음에 다시 시

도하기를 권장한다. 또 아이들과 같이 앉아 친구나 가족의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을 때의 상황이나 사진에 있는 사람들과 같

이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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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신건강과 행복

몇몇 아이들은 집에 머무르는 것 그리고 규칙적인 일상에 일어난 변화

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이에 대해 여러 감정을 느낄 수도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들은 더 자주 짜증을 내거나 어릴 때 하던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이가 무서워할 뉴스나 방송

을 보지 않도록 하고, 아이를 안심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으며 또 아

이의 감정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해 긴장감을 느끼거나, 가정 내에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것은 모두에게 

정상적이다. 아이가 이러한 불일치가 건전한 방식으로 해소되는 것을 본

다면 그들의 행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 아이는 장래에 

자신이 경험하는 의견불일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배울 수 있다.

이외에도 영국 정부는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자녀의 정신건강을 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Public Health England, 

2020b)을 제시했다. 또한 락다운 기간에 부모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며 이를 위해 팬데믹 상황에서 정신건강을 어떻게 돌

보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Public Health England, 2020a)도 제시하

였다.  

2) 학령기 아동을 위한 가정학습 기본 가이드라인(Department for 

Education, 2020f). 

영국 정부는 락다운으로 등교가 불가능해진 아동들의 가정학습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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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루를 구성하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던 규칙적인 일상을 그대로 완전히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이들은 일상이 유지될 때 더 편안

함을 느끼고 더 잘 배우기 때문에 일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녀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줄 때, 하루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

해 조언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일상을 유지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규칙적인 식사하기, 규칙적인 

쉬는 시간 갖기, 활동 시간을 갖기

나) 디지털 전자기기의 사용

학교에서 학생들이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숙제를 하도록 정해두었을 수도 있다. 아이들이 사

용하는 모든 전자기기에 나이 제한을 설정하고 웹사이트와 앱 이용을 지

도, 감독하는 것이 좋다. 또 영국 정부에서 마련한 아이들을 온라인상에

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 관한 제언을 참고하고 아이들에게 온라인상

의 안전수칙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 전자기기 이용시간 줄이기

디지털 전자기기가 학습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타이머를 활용하여 

전자기기 이용시간을 감독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활용하여 자녀

의 전자기기 이용시간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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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가 제공하거나 집에 있는 도서 및 여타 인쇄물 활용하기

○ 수기작성: 과제를 손으로 완성하기, 일기 쓰기, 매일 한 일에 대한 

요약문 작성하기, 오늘 할 일 목록 만들기

○ 규칙적으로 전자기기와 떨어져 신체 활동하기

○ 취침 한 시간 전에는 디지털 전자기기 사용 중지하기

3) 학령기 아동을 위한 가정학습 학년별 가이드라인 

위와 같은 기본 가이드라인 외에도 학년별 가이드라인 역시 제시하였

다. 일례로 만 4-7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0-2학년 가정학습 가이드라인

은 다음과 같다. 

○ 아이들이 과제를 할 때 같이 앉아 있기 

○ 아이들이 오랫동안 앉아서 듣는 일보다는 활동적이고 실천적인 

것을 하기

○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기초하여 과제를 짧은 단위 시간

으로 쪼개기

○ 자주 쉬는 시간을 가지기

○ 아이들이 잘할 때에는 칭찬하거나 상을 주기

가) 대화하기

아이들과 대화하며 하루를 보내고 새로운 단어들을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예컨대 부모가 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고 대화에 등장한 단어 중 아

이들에게는 낯선 단어는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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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함께 읽기

아이와 함께 읽기를 할 때, 다음 사항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이야기 속의 감정을 표현하기

○ 목소리, 톤, 속도를 활용하여 등장인물의 특색을 살리기

○ 새로운 단어를 설명하고 아이들에게 그 단어를 크게 말하도록 시

키기

동화책을 읽을 때 책 속의 이야기를 실제 삶과 연결함으로써 아이들이 

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도록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도회에 가는 

신데렐라 동화를 읽어주면서 무도회가 생일잔치와 어떻게 비슷한지에 대

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자녀에게 다음의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 등장인물의 이름은 무엇인지 또는 등장하는 사물의 색깔은 무엇

인지 등의 단답형 질문

○ 등장인물이 느끼는 감정과 같은 더 긴 대답이 필요한 질문 

○ 지금까지 이야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

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자녀들이 설명하도록 하기

다) 쓰기

아이들의 쓰기 연습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 소아라면 글씨쓰기와 펜과 

연필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을, 대아라면 작문을 도와주면 된다. 

아이들이 집에서 겪는 매일의 경험을 글로 써보는 것과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도록 격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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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숫자

산수와 숫자 연습을 아이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 계획된 수업처럼 할 

필요는 없고 대신 청소나 요리 등 집안일을 하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의 

숫자를 세면 된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조자료를 사용한다.  

4) 지원 그룹 

영국 정부는 9월 9일부터 락다운 기간에 집에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지원 그룹(support bubble) 형성을 허락했다(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2020). 지원 그룹을 구성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한부모 가구

○ 2020년 6월 12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한부모 가구

○ 자녀의 양육권을 동거하지 않는 타인과 공유하는 경우(주로 이혼

했던 부부가 양육권을 전 배우자와 공유하는 경우)

○ 한부모 가구의 경우, 아이의 다른 부모(예컨대 전 남편) 외의 다른 

가정과 지원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

한부모 가구는 다른 한 가정과 그룹을 형성하여 락다운 기간에도 아동

돌봄을 돕기 위해 서로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가구도 한

부모 가구일 필요는 없으며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아 성인이 여러 명이어

도 상관 없다. 단지 다른 가구는 이미 다른 한부모 가정과 지원 그룹을 구

성하지 않은 가구여야 한다. 일단 지원 그룹을 형성하면 그 구성원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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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항만 준수한다면 다른 가구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가정에 속한 것처럼, 마치 자신의 가족구성원처럼 긴밀하게 접촉

해도 된다. 

나) 일반 가구

한부모 가구가 아니어도 지원 그룹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경우(부모 둘

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다른 성인 독신 가구와 지원 그룹을 형성

할 수 있다. 

○ 조부모가 혼자 산다면 성인 독신 가구이므로 해당된다.

○ 이혼 후 재혼하여 성인 두 명이 자녀와 거주하고 다른 부모(예: 전 

남편)가 독신 가구이면 서로 지원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

○ 기타 어느 성인 독신 가구와도 지원 그룹을 만들 수 있다. 

다) 지원 그룹 형성에 관한 일반 가이드라인

영국 정부는 지원 그룹을 만들기 위해 멀리 이동하는 것을 자제하고 가

능한 한 근처의 가정과 지원 그룹을 형성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바이러

스가 감염률이 높은 한 지역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지원 그룹 구성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생기거나 양성 판정을 받으

면 즉각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영국 정부는 지원 그룹을 허용하는 것 외에도 가정돌봄을 지원하기 위

해 추가 조치를 도입했다. 9월 24일부터는 일부 락다운 지역에서도 14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경우에 한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벗어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는 어린이집이나 차일드 마

인더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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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역 락다운으로 서로 다른 두 가구 구성원들끼리 교류가 금지된 상황

에서도 아이돌봄을 위해 다른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허용한 것이다

(Cabinet Office, 2020a).

5) 학교 무상급식 

영국에서 개학 기간에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

는다. 그러나 락다운으로 대다수 학생들의 등교가 불가능해지자 영국 정

부는 아동 빈곤 방지 차원에서 무상급식 대상 아동들의 가정에 바우처 지

원을 하였다. 정부는 슈퍼마켓에서 사용 가능한 주당 15파운드 상당의 쿠

폰을 지급하는 ‘국가 바우처 제도(national voucher scheme)’를 도입

해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 급식을 대신했다(Prime Minister’s Office, 

2020a). 

그러나 가디언(Butler, 2020)은 7월 4일, 학교가 문을 닫는 여름방학 

동안 이 바우처 제도가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교육부 장관의 입장을 보

도했다. 그러자 이러한 정부 조치에 반발이 생겨났는데, Food 

Foundation의 5월 22일 조사에 따르면 무상급식에 의존하는 아이들 중 

29.7%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무상급식에 제대로 된 대안을 갖지 못

한 채 불안정한 상황을 보내는 등 바우처 제도 아래에서도 많은 아동들이 

끼니와 관련해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Food Foundation, 

2020). 비난 여론이 강해지자 교육부는 결국 2020년 여름방학에만 예외

적으로 운영되는 Covid Summer Food Fund를 설립하여 무상급식 수

혜 아동들에게 6주 동안 총 90파운드(7주는 105파운드)를 지원하였다

(Department for Education, 2020d).

한편 많은 지역에 락다운이 발효된 8월 말에 교육부는 무상급식 수혜

자격이 있는 아동들에게 학교는 계속해서 점심을 제공해야 하며, 출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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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학생들에게는 급식 공급자와 협력하여 그들의 집으로 식사를 배

달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Department for Education, 2020g). 9월 23일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 대상에는 자가격리, 코로나19 증상 발현 및 확진, 확진자 접촉, 지역 

락다운 등으로 집에 머무는 학생이 이에 해당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0h).

제3절 영국의 아동돌봄 현황

1) 락다운 기간 동안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락다운 기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원

활한 조치를 위해 핵심 근로자 자녀를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

다. 그러나 핵심 근로자 자녀의 학교 출석률과 보육시설 이용률은 <표 

8-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락다운 기간 동안, 또한 락다운 조치가 일부 

완화된 6월 1일 이후에도 상당히 낮았다. 

<표 8-1> 핵심근로자 자녀의 출석률 및 교육시설 개방률

날짜

전체 핵심 근로자의 

자녀 중 학교에

출석한 자녀

개방 중인

학교

0세에서 4세 사이의

핵심 근로자 자녀 중

보육시설에 출석한 자녀

영업 중인

보육시설*

04/17 2%(62,000) . 5%(59,000) 32%(22,000)

04/24 4%(112,000) . 6%(64,000) 34%(23,000)

04/30 4%(137,000) . 6%(69,000) 35%(24,000)

05/08 5%(151,000) 80% 6%(65,000) 36%(25,000)

05/15 5%(162,000) 80% 6%(69,000) 36%(25,000)

05/22 6%(173,000) 80% 7%(76,000) 36%(25,000)

05/28 3%(84,000) 52%** 7%(71,000) 35%(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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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중인 보육시설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폐쇄된 보육시설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알 수 
없음’의 비율이 낮아진 것에 기인한다(폐쇄된 보육시설의 비율은 56-57% 사이에서 꾸준하게 유

지). 6월 1일 조사에 이르러서야 폐쇄 중인 보육시설 수의 감소(57%에서 31%)가 확인되고 폐쇄와 
개방의 비율이 역전되는 것은 6월 4일 조사 때의 일이다(개방 48%, 폐쇄 44%, 최종 조사에서는 
개방 53%, 폐쇄가 38%).

** 기존의 70%와 비교하여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10-20%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Department for Education(2020c)

핵심 근로자 자녀의 낮은 출석률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핵심 근로자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경우이다. 즉, 핵

심 근로자인 부모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시설이 있었음에도 

불안감 등의 이유로 자녀를 보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는 락다운 초기에 가능한 한 자녀를 집에서 보살피는 것이 더 

안전하며 자녀의 등교를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 것

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많은 지방정부들이 부부 중 한 명만 핵심 근로자

이거나 나아가서 일부는 둘 다 핵심 근로자일지라도 아이를 집에서 돌볼 

수 있다면 학교에 보내지 말 것을 강하게 권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ssociation of School and College Leaders, 2020; Birmingham 

City Council, 2020). 

두 번째는 핵심 근로자인 부모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학교 폐쇄나 운영

시간 변경 등의 문제로 인해 자녀를 맡기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경우이

다. 핵심 근로자인 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BBC 기사에 따르면 두 번째 시나리오

의 가능성이 적어도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날짜

전체 핵심 근로자의 

자녀 중 학교에

출석한 자녀

개방 중인

학교

0세에서 4세 사이의

핵심 근로자 자녀 중

보육시설에 출석한 자녀

영업 중인

보육시설*

06/04 9%(284,000) 91% 9%(100,000) 48%(33,000)

06/11 11%(344,000) 92% 11%(121,000) 53%(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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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소수의 핵심 근로자의 자녀와 취약 아동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면 

많은 어린이집들이 재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

로 폐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McCamley, 2020). 일부 학교에서도 

학교 측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나 시

골 등지의 소규모 학교인 경우 또한 방역조치로 인한 학교 폐쇄로 긴급돌

봄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방정

부가 인근 학교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Birmingham City 

Council, 2020).  

핵심 근로자 자녀의 낮은 출석률에는 다른 배경도 있다. 핵심 근로자의 

자녀 보육 문제에 대한 Farquharson et al.(2020)의 조사를 보면 핵심 

근로자는 조부모 등을 통한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보육에 의존하는 정도

가 다른 집단보다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이들은 원래부터 공식적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락다운으로 인해 

교류가 제한되어 보육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다른 사람과 동일하다. 또 

부부가 모두 핵심 근로자인 가정의 10%는 차일드 마인더를 이용하는데, 

코로나19 유행 동안 차일드 마인더의 이용이 불가능해지거나 혹은 이용

을 꺼리게 되어 보육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2) 락다운 완화 이후 보육시설 이용과 등교 현황 

교육부의 집계에 따르면 락다운이 완화된 6월 1일부터 여름방학 직전

까지인 7월 20일까지 평균적으로 20% 미만의 아동만이 보육시설로 복귀

했음을 보여준다. 학교의 경우 등교를 재개한 학생 비율은 보육시설 이용

을 재개한 아동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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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보호 소집단 지침 완화 이전까지의 교육시설에 출석할 수 있었던 학생들의 비율

(단위: %)

날짜 보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0학년 1학년 6학년 10학년 12학년

06/04 8.9 15.2 12.7 18.6 . .

06/11 12.9 21.9 19.6 26.2 . .

06/18 16.5 28.8 26.3 33.5 10.3 9.5

06/25 21.1 36.3 34.1 41 13 12.6

07/02 23.4 39.6 37.5 44.2 13.7 12.2

07/09 19.3 39.2 37 43.3 12.9 12.3

07/16 17.6 35.9 33.8 41.2 10.7 9.1

평균 17.1 31 28.7 35.4 12.2 11.1

자료: Department for Education(2020c)

3) 코로나 19 발생 이후 가정돌봄 현황

영국은 한국의 양육수당처럼 평소에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

하지 않고 집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또 한국에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돌봄 포인트를 제공하는

데 영국은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 단지 한국처럼 아동수당

이 있는데 이는 부모의 근로 상태나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유무와 관계없

이 16세 미만 아동 1명당 지급하는 현금 수당으로, 가정돌봄에 대한 지원

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첫째의 경우 주당 

21.05파운드, 그다음 자녀부터는 주당 13.95파운드를 받는다. 이 수당의 

금액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연소득이 5만 파운드를 넘으면 점점 줄어들

어 6만 파운드를 넘으면 받을 수 없다. 아동수당의 금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특별히 가정에서 

돌보던 아동들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제8장 영국의 코로나19 이후 아동돌봄 대응 237

제4절 아동돌봄 대응에 있어 남아 있는 문제점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위한 발전 방안

1. 돌봄서비스 이용/제공에서 남아 있는 문제

가. 돌봄서비스 부족 현상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영국 정부의 아동돌봄 대응과 관련하여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돌봄서비스 부족 현상이다. 민간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단체인 Early Years Alliance에서 2,0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가 

부모의 보육서비스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Simpson, 2020). 34%는 락다운 완화 이후에도 보육에 대한 접

근의 어려움이 일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했는데, 이 비율은 

저소득 지역일수록 더욱 높아 48%나 된다. 6월 1일 이후 모든 아이들을 대

상으로 보육시설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허가되었지만 38%의 부모들

이 한 주당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더 줄었다고 답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56%가 그 원인으로 보육서비스 제공자가 부모가 원하는 

시간만큼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영국 노동조합연맹인 Trade Union Congress의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ICM에서 실시한 조사(Trade Union Congress, 2020)에 따르면 10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일하는 엄마들 중 41%가 학교가 개학하는 9월에도 근

무시간 동안 보육을 맡길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상당수

는 팬데믹 이전에 이용하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표명한 응답자 중 28%는 평소에 이용하던 어린이

집과 차일드 마인더의 이용이 불가능해졌고, 35%는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28%는 학교 시작 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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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락다운 기간에 돌봄서비스의 부족은 부모들로 하여금 휴직을 

선택하게 한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영국 통계청의 조사(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0c)에 따르면 락다운 기간에 정부 지원 유급 휴

직에 들어간 사람들 중 부양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부양 자녀가 없는 근

로자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높았다. 부양 자녀가 있는 근로자와 없는 근로

자 중 유급휴직에 들어간 비율은 각각 13.6%와 7.2%이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부족이 휴직 기간에 발생하는 인적 자원의 손실로 인해 부모 개

인의 커리어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물론, 유급 휴직자들이 정부

의 유급 휴직 지원이 끝나는 10월 말에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의 소득 안정과 경제활동 지속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주요 일간지인 가디언은 돌봄과 일 가정 양립에서 

양성평등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Pregnant then Screwed의 조사

(Pregnant Then Screwed(2020)를 인용하며 돌봄서비스의 부족이 어

떻게 여성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는지를 보도했다

(Topping, 2020). 2020년 7월 16일부터 18일간 19,95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5%가 지난 4개월 동안

에 해고되었거나 또는 조만간 해고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중 46%가 돌

봄서비스의 부족이 해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대

다수인 72%가 돌봄서비스의 부족으로 비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만 했다고 답했으며, 정부 보조 휴직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65%가 돌

봄서비스의 부족이 휴직의 원인이라고 답했다. 취업 중인 응답자 중에서 

대다수인 81%가 근무수행을 위해서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는

데, 이 중 절반이 넘는 51%는 근무수행에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부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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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돌봄서비스의 부족은 핵심 근로자들 역시 경험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핵심 근로자의 자녀는 긴급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적으

로 모든 공립학교와 정부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 모든 긴급 돌봄 서비스

의 필요를 채우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4개

월 동안 67%의 핵심 근로자가 돌봄서비스의 부족으로 업무 시간을 줄여

야만 했고, 60%가 보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다. 또 45%는 학교

가 문을 닫는 여름방학 동안은 보육서비스가 부재하다고 답했다. 또 핵심 

근로자이자 임신 중인 응답자는 1,756명이었는데, 이 중 30.5%가 출산

휴가를 앞당기거나 병가를 쓰라는 압력을 받고 비자발적으로 휴직에 들

어갔다고 답했다. 

나. 돌봄서비스 이용 기피 현상

앞서 지적한 돌봄서비스 부족 현상과는 다르게 영국에서는 돌봄서비스 

기피 현상 또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 통계청이 학부모를 대상

으로 실시한 조사(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0b)에 따르면 6

월 1일 이후 제한적 등교 재개 초기에는 절반이 넘는 부모들이 자녀를 학

교로 보내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6월 중순 이후로는 자녀를 학교로 보

낸 부모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되나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이 돌봄서비스와 재등교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선순위 학년의 경우 6월 1일부터 제한적으로 

등교가 재개되었으나 제한적 등교 개시 초기인 6월 5일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중에서 우선순위 학년에 해당하

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절반이 넘는 63%가 자녀를 이번 달에 학교 보내

는 것이 매우 혹은 상당히 불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응답한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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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4%가 자녀를 이번 달에 등교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6월 

12일 조사에서도 여전히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2%가 이번 달에는 자녀

를 학교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이 등

교를 재개하게 된 6월 15일 이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점

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6월 19일 조사와 6월 26일 조사에서는 자녀

를 학교에 다시 보내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67%, 78%로 증가하였

다. 여전히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는 그 이유

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64%, 63%

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자녀의 재등교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영국 교육부의 정책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영국 교육부가 일부 학년을 교육적 또

한 아동 발달적 측면에서 가장 먼저 등교 재개가 필요한 우선학년으로 지

정하였으나, 정작 해당 아동의 부모들은 절반 이상이 자녀의 등교 재개를 

주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위의 조사가 이루

어진 시기가 락다운 완화 시기 중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

로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이러한 불안감이 점점 줄어든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다시 빠른 시간 내에 확산하면 이러한 불안감은 

다시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제 회

복을 위해서는 부모들의 근로활동 재개를 촉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자녀 등교를 거부하는 부모들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으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해 추진이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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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육산업계 재정 위기 

영국 정부는 락다운 기간 동안 이용 아동이 급감한 보육시설 지원을 위

해 기존의 보육 보조금을 계속 지불하였다. 영국의 보육이 무상은 아니지

만 일부 연령(만 3-4세)에 한해 정부에서 기본으로 주당 15시간, 맞벌이 

가정은 30시간까지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 보조금은 락다운 기간에도 지

원 대상 아동이 실제로 등원했는지 혹은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는지에 관

계 없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10곳 중 1곳만이 전적으로 정부 지

원금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대다수의 어린이집은 부모가 지불하는 이

용요금으로 운영된다. 국가세입연구소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Blanden et al., 2020, pp. 23-27) 어린이집이 락다운 기간에 부모가 

지불하는 이용요금이 없다고 가정하면 1/4이 넘는 어린이집이 이 기간 

중 심각한 적자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설령 어린이집들이 락다

운 기간에 락다운 이전의 15% 수준의 이용요금 수입이 있었다고 가정해

도 여전히 1/5이 심각한 적자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락다운 조치가 완화되어도 보육 수요가 충분히 회복되는 조짐이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장기적인 보육 수요의 감소는 보육 시장의 매력도

를 감소시켜 신규 참여자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기존 업체들 역시 적

자로 문을 닫으면 업계 전반적인 총수용능력이 감소할 우려가 크다. 향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보육서비스의 공급이 단시간 내에 회복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며,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부재가 부모들이 원하는 만큼 노

동시장에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중단기적으로 보육업계의 재정 위기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 제기되었다.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보육업체들은 요금

을 인상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연령대의 아동 정원을 늘리거나, 보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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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탄력성을 줄이거나, 특수교육 등 고비용 보육서비스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 역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업무시

간을 단축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복귀를 저해할 

수 있다. 또 보육의 종류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도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

적으로 있을 수 있어 공급과 수요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봉쇄기간 중 적은 수의 아동을 유동적으로 담당하는 차일드 마인더에 대

한 수요가 높아졌다가 상황이 안정되면 부모들의 선호가 규모가 큰 어린

이집으로 바뀔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보육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비용에도 직접 영향을 끼칠 것이다. 외부인의 방문이 제한

됨에 따라 전문가의 대면지원이 어려워지고, 특수교육 필요가 있거나 장

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부모와 직원 간의 상

호작용이 제한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가정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자

녀 보육과 양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집과 부모 사이의 파트너

십 역시 손상을 입게 된다. 

2. 가정돌봄 지원에서 나타나는 문제

가. 가정학습의 부정적 영향

영국 전역 락다운 기간에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부모가 집에서 가르치

는 가정학습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3일부

터 5월 10일 사이의 기간에 가정학습을 실시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대다

수인 7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0a). 그런데 이 중 절반에 못 미치는 49%만이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

는 능력에 자신감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가정학습을 실시한 부모 중 

28%가 가정학습이 자신의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25%는 자신의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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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정학습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도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학습을 실시

한 부모 중 43%가 가정학습이 아이의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답

했기 때문이다. 

5월 7일에 실시된 다른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가정학습의 부정적 영향

을 보여준다. 가정학습을 하는 부모들 중 45%만이 자녀를 가르치는 능력

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고 답했다. 또 가정학습을 실시하는 부모 중 25%가 

가정학습이 가정 내 관계의 긴장을 일으킨다고 했으며, 32%는 가정학습

이 자녀의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정학습을 

실시하는 부모 중 69%가 가정학습을 잘하기 위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고 말했는데, 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5%가 교사의 제한된 지원이 자

녀의 계속적인 학습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따라서 홈스쿨에 대한 학교

의 지원, 특히 교사의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나. 돌봄 노동의 성별 격차 문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 노동은 전반적으로 여

성이 훨씬 더 많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0c). 락다운 첫 주간(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동안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여성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양육 의

무를 70% 가까이 더 많이 이행했다. 여성은 자녀의 지도 등을 포함하여 

평균 3시간 18분 동안 자녀를 돌본 반면 남성의 기여분은 2시간이었다. 

이러한 돌봄의 성별 격차는 주로 여성이 씻기기, 밥 먹이기, 옷 입히기와 

같은 비발전적 육아는 물론 자녀의 학습지도 같은 발전적 육아에도 남성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여성이 비발전적 육아에 

사용한 시간은 남성보다 77% 더 많았는데 여성이 비발전적 육아에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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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분을 사용한 반면 남성의 기여는 30분이었다. 책 읽어주기와 같은 발

전적 육아에 사용한 시간은 남성과 여성의 균형이 훨씬 더 맞았다. 

위에서 언급한 Trade Union Congress의 설문 조사(Trade Union 

Congress, 2020). 역시 팬데믹 기간에 취업모의 육아 부담이 증가했음

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조사에서는 취업모의 90%가 팬데믹 시작 이후 

더 많은 육아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취업모의 43%가 재

택근무와 육아를 병행해야 했다고 한 반면 남성은 29%만이 그렇다고 응

답했다. 취업모 중 30%는 일과 양육 모두를 병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통상적 근무시간을 벗어난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8시 이후에도 일한다

고 했다. 

3. 제2의 코로나19 유행 대비를 위한 아동돌봄서비스 개선점

앞서 살펴본 대로 코로나19 유행 시기 중 영국의 많은 부모들이 아동

돌봄의 어려움을 경험했고, 이 문제의 중심에는 돌봄 서비스의 부족과 돌

봄서비스의 기피가 있음을 지적했다. 돌봄서비스의 부족과 기피는 업무

와 돌봄노동 등에서 성별 격차를 야기하고 있어 이것이 단순히 돌봄의 영

역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큰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2차 유행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방

지 및 최소화하려면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개방 중인 교

육 및 보육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해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의 공

급을 증가시킨다면 부모들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

다. 동시에 보조금 지급이 시설 내의 방역 능력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다

면, 이는 서비스 이용을 기피하는 배경인 안전에 대한 불신도 일정 부분 



제8장 영국의 코로나19 이후 아동돌봄 대응 245

해결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요 측면에서의 방안으로 정부의 보육비 지

원 대상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적극적인 재정 운

용이 제한되면 보육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만 1세와 2세에 한해 보육비

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저소득 가구의 돌봄

서비스 이용을 늘리고, 보육비 대비 부부 중 한 명의 임금소득이 비슷하거

나 낮은 맞벌이 가구가 휴직 대신 돌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돌봄서비스 개선에는 ‘검사와 추적(Test, Track & Trace)’으로 대표

되는 보건행정의 역할도 중요하다. 보육 및 교육 시설 내에서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가 발생하면 재학생 일부 혹은 전체의 교육과 보육 접근성이 

크게 훼손되어, 돌봄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시설에 대한 학

부모의 신뢰도를 하락시켜 등교 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현재 영국에서도 제한적으로 도입

한 방문기록 작성 의무화 제도 및 추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코

로나19 전파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신속한 추적과 격리는 확진자 접

촉으로 자가격리되는 학생 수를 줄인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검사의 양

적, 질적 제고가 요구된다. 현행 지침에서 감기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후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해

야 다시 등교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실제

로 학생들이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일주일 넘게 검

사결과를 수령하지 못하여 등교를 못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다(Lee, 2020). 따라서 검사 수의 확대, 검사의 효율화, 결과 통보의 신속

화 등을 통해 교육 및 돌봄 서비스에 접근이 제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야 한다.

보건행정은 원활한 돌봄서비스의 바탕이 되지만 때로는 상충하는 면도 

있다. 예컨대 보호 소집단 조치와 지역 락다운으로 인한 교류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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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아동돌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영국의 최근 지침은 바람직

하다고 보인다. 다만, 보호 소집단은 감염 가능성을 낮추어 주지만 교육 

시설이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기에 돌봄서비스 부족을 초

래하는 측면도 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지역이 락다운될 때 아동돌봄에 

한해 친지의 왕래를 허용하는 예외 조치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돌봄서비

스를 기피하거나 혹은 유연한 돌봄 서비스 부족을 경험한 부모에게는 도

움이 되는 동시에 지역 내의 감염 위험을 높인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코

로나19의 재유행과 그 이후의 시기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가구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바이러스의 전염 및 전파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과 아

동돌봄 노동의 어려움 해소라는 상치되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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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이탈리아의 가족은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없었

다. 이탈리아는 2008년 경제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유럽 국가 중 

하나로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2019년에는 출생아 수

가 435,0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여성 1인당 평균 자

녀 수가 1.3명으로 출산율이 저조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교 관점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의 가족주의와 가족 정책의 단편적인 특성

을 반영한다(Hong & Lee, 2021; Hong et al., 2018; Estevez-Abe & 

Naldini, 2016, Saraceno & Keck, 2010).

낮은 여성 고용률은 오랜 기간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일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며, 노

동시장 진입이 특히 느리고 지연되어 젊은 여성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Hong & Lee, 2021). 국립통계연구소(ISTAT)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임신 전에 취업 상태이던 여성의 22.4%가 2년 후 실

직한 것으로 나타났다(Ingenere, 2015).

가족 정책도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는 양적, 질적 측면 모두의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가족 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

은 편이며, 이탈리아의 출산 지원 시스템은 급여량과 수혜 기간이 제한적

64) Sun Yat-sen University 부교수

제9장
이탈리아의 코로나19와

아동돌봄 분야의 대응 정책



250 국제협력 연구 및 국제 심포지움 : COVID-19와 국가별 아동돌봄

인 여러 분절적 조치들로 나누어져 있어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Hong et al., 2018). 예를 들어, 보육 장소의 제공

이 매우 취약하여 잠재 사용자의 25% 이상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02년 유럽연합이 수립하고 2017년 이탈리아가 합법적으로 비준한 목

표치인 33%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이탈리아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최근에야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 10년간 절대빈곤 상태인 국

민의 비율이 3.6%(2008)에서 8.4%(2017)로 증가했다. 빈곤 또는 사회적 

소외의 위험에 처한 국민은 같은 기간 25.5%에서 30%로 증가했으며, 새

로운 사회지원 정책인 ‘시민소득정책(RdC: Reddito di Cittadinanza)’

이 시행된 2017년에서 2018년 기간에만 감소세를 보였다. RdC는 사회

서비스라기보다는 현금 보상 방식의 사회보호시스템의 일환이었고, 자녀

와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포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Camera dei Deputati, 2020).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탈리아가 심각한 타

격을 입은 시기가 있었다. 초기의 정책적 대응은 폐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고 몇 가지 긴급 

법령으로 경제위기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법령은 

3월 17일에 공표된 이른바 ‘이탈리아를 치료하라(Cure Italy)’라는 법령

(법령 18번)과 3월 19일에 공표된 경기 부양책(‘Relaunch(Rilancio)’)

(법령 34번)으로 여러 차례 추가로 수정되었다. 경제적 구제 조치는 주로 

긴급 보조금을 지급하여 근로자 소득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대

부분의 학교,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폐쇄로 가족의 돌봄 기능에 부담이 

생겼으며, 장기 휴가와 스마트 워킹을 통해 가족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

을 장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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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아직은 정교화 작업을 거쳐야 하는 ‘가족법’ 초안을 승인

했다. 모호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가족 정책에 대한 몇 가지 개혁이 검토

되고 있는데, 특히 가정과 직장 생활의 바람직한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미성년 아동에 대한 ‘보편 수당’ 도입, 보육 시설 보강 및 여성 노동에 대

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다.

본 글은 가족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본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이탈리아의 육아, 휴가 정책 및 여성 고용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의 가족정책을 평가한다. 두 번째, 지난 8개월간 시행된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따른 주요 가족지원 조치를 살펴본다. 세 번째로는 

가족법의 주요 측면과 이탈리아의 구조적인 가족주의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본 후 간략한 결론을 내린다.

제2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가족정책 

이탈리아의 주요 가족정책은 육아 휴가 및 빈곤 가정을 위한 현금 지원

을 통해 가족이 주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보

육 서비스의 경우 3-5세 유아 보장 수준이 상당히 높고 0-2세 영유아는 적

다(Hong & Lee, 2021).

2017년 이탈리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공립 보육원에 13억 

유로를 지출했으며, 민간시설 지원에 2억 유로를 추가로 지출하여, 총 15

억 유로(GDP의 0.08 %, 2015년 0.06%에서 약간 증가)를 지출했다. 가족

의 수수료를 고려하면 실제 지출 규모는 12억 유로 또는 등록된 자녀당 

6,000유로에 해당한다.

가구 지출에 관한 Istat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영유아 서비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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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족당 연간 평균 지출은 1,996유로 또는 월 180유로(연간 11개월 서비

스)라고 한다. 그러나 이탈리아 지방자치단체는 유럽 목표인 지원 비율 33%

를 달성하려면 연간 약 10억 유로를 더 지출해야 한다(Frattola, 2020).

1. 육아 서비스

이탈리아는 3세에서 5세 사이 유아에 대한 보육 서비스(asili) 제공이 

매우 훌륭한 반면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asili nido)은 부족

한 편이어서 조부모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Jurado- 

Guerrero & Naldini, 2018). 연령별 보육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베를루스코니 정부(2001-2006)는 보육 서비스를 받는 연령 기준을 36

개월에서 24개월로 낮췄다(특히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선호를 충족시킨 

‘스프링’ 보육 서비스)(Gambardella et al., 2015; Hong & Lee, 

2021).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그림 9-1]에서 볼 수 있듯 

0-2세 영유아에 대한 공공보육 지출 수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림 9-1] 2015년 GDP 대비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공공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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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학년도에는 유치원이 약 35만 5,000곳(공립 51%, 사립 49%)

이 있었으나, 0-2세 영유아에 대한 지원 비율은 유럽연합의 2010년 달성 

목표치(33%)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Frattola, 2020). 그러나 이탈리아 

지역별로 보육 서비스 제공 수준에 큰 편차가 있다. 발레다오스타, 에밀

리아로마냐, 트렌토,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 토스카나의 중앙과 북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으로 0-2세 영유아에 대한 지원 

비율이 20%를 넘는다([그림 9-2] 참조). 가족 서비스 사용자들은 대부분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밀라노, 로마 또는 볼로냐와 같이 저렴한 시

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의 경우(Cerea et al., 2015) 맞벌이 가구, 중산층 

가정의 필요를 우선시하여 사회 경제적인 계층이 낮은 여성의 취업에 어

려움이 크다(Gambardella et al., 2015; Hong & Lee, 2021). 이탈리

아의 지역별 영유아 교육 및 보육(ECEC) 서비스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그림  9-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2] 2017년 0-2세 영유아 100명당 단일 및 관련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ECEC) 서비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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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 지원

이탈리아는 부양 가족에 대한 세금공제 또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수당(assegno familare)의 형태로 지원하며, 지원 범위는 가구 소득과 부

양 가족 수에 따라 다르다(Bergamante, 2018). 현금 지원은 신생아 또는 

입양 자녀를 위한 보너스 및 바우처의 형태로 서비스 지원 격차를 줄이고 

있는데 해당 제도의 지출규모는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53% 증가하였

다.(Bouget et al., 2015). 이탈리아는 임산부의 임신 기간이 끝나면 일회

성 일시불 바우처(2018년 800 유로, 2019년에 중단됨)를 제공한다

(MISSOC, 2018, Hong & Lee, 2021).

3. 휴가 정책

이탈리아의 휴가 정책은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나 [그림 9-3]의 출생당 

비교 관점의 지출 수준에서 볼 수 있듯이 급여 지급이 충분치 않은 경우

가 많다. 출산휴가는 임금대체율 80%로 5개월이 주어지는 반면, 육아휴

가는 5일(2019년부터 시작)에 불과하여 유럽연합의 권장 10일보다 훨씬 

적다(Ingenere, 2018a). 선택적인 추가 육아휴직은 30% 임금대체율로 

최대 1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처음 6개월만 임금대체금이 지급된

다(Bergamante, 2018). 낮은 임금대체율로 여성은 이러한 휴가 사용이 

장려되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휴가사용률이 저조하다(Bertolini et al., 

2015; Hong & Le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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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출산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에 대한 공공지출 

(단위: 달러, 2010년 PPP 기준, 2015)

Source: OECD(2020).

4. 노인 돌봄

이탈리아의 노인 돌봄은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현금 지원

(assegno di accompagnamento)의 형태로 제공되며, 이러한 경우 돌

봄의 질적인 면과 특수한 요구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Ranci et al., 

2017). 이 때문에 이탈리아 가정의 여성들은 돌봄 책임에 지나치게 부담

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또 이로 인해 일하는 여성들은 여성 이주자(이탈

리아 돌봄 부문 노동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비공식적 돌봄 서

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Ingenere, 2015; Hong & Lee, 2021).

코로나19 이전의 이탈리아 가족정책을 요약하면 가족에 대한 높은 의

존도, 그리고 이러한 가족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데 거

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Keck & Saraceno, 2010). 미

흡한 가족정책과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좋은 일자리로 인해 이

탈리아의 여성 고용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였고 지난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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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개선은 미미하였다(Hong & Lee, 2021). 이탈리아에서 노동시장 진

입 문제는 남녀 청년 모두에게 일반적인 일이다(Barbieri & Scherer, 

2009). 그러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고학력 젊은 여성들에게 특히 문제

가 되고 있다(Leon & Migliavacca, 2013). 여성 고용 패턴이 저조한 현

상은 남부 유럽과 동아시아 모두에서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여

성의 고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경력 단절로 보이지만, 남유럽 노동시장

은 전 연령대에 걸친 낮은 고용률과 노동시장에서의 늦은 출발이 가장 시

급한 문제로 보인다([그림 9-4] 참조).

[그림 9-4] 남유럽과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평생 주기의 여성 고용 패턴(인구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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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여성 고용 패턴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진입점

에서 특히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즉, [그림 9-5]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바와 같이 고정 기간 계약 기반 임시 고용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모든 청

년 집단의 경우). [그림 9-4]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뚜

렷한 M자 모양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탈리아의 저숙련 여성들에게

는 이러한 문제가 존재한다. ISTAT 연구에 따르면 임신 전 취업 중이던 

산모의 22.4%가 2년 후 인터뷰를 했을 때 직장을 잃었다고 답했다

(Ingenere, 2015). 이들은 노동시장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숙련된 전문직 여성과는 대조를 이룬다

(Castagnetti et al., 2018). 또 노인 친척을 돌보기 위해 일을 아예 포기

하기보다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중년 여성들도 이러한 전략으로 접근

한다(Naldini et al., 2014).

[그림 9-5] 2017년 성별 및 연령별 임시 고용 비율(독립적 근로자, 성별, 연령, 기간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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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시 고용에는 해고 날짜가 미리 정해진 직업의 시급 및 월급 근로자(wage and salaried 
employees)가 모두 포함된다. 국가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이 정의를 따르지만 국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지표는 연령대별로 나뉘어 있으며 부양 근로자(즉, 시급 및 월급 근로자)의 비율
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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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가족정책

상기에서 볼 수 있듯 최근까지 이탈리아 가족정책의 접근 방식은 가족

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낮은 여성 고용률이 특징이다. OCPI에 따르면, 

2019년 업무 조정과 어린 자녀 돌봄의 어려움 때문에 퇴직한 부모가 

25,000명(대부분 어머니)이라고 한다. 여전히 미흡한 보육 지원을 개선

하고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 수준이 EU 평균 비율 33%에 도달하려

면 현재 경비에 연간 10억 유로가 추가되어야 한다. 상원 영향평가위원회

는 이러한 투자는 두 배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즉, 보육 지원 비율 

33%에 도달하기 위해 19억 유로와 기존 시설의 추가 장소당 일회성 비용 

16,000유로). 이러한 추정에 따르면 투자의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아동

보육시설(건물)의 연간 3%에 해당하는 약 6,000만 유로를 총 경비에 추

가해야 한다(Frattola, 2020).

그렇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은 어떻게 이탈리아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었

던 보육 서비스 개발에 투자할 기회가 되었는가? 안타깝게도 이 문서를 

작성하는 시점(2020년 10월 초)에 가족 및 돌봄 지원시스템에 큰 변화는 

아직 없다. 

1. 봉쇄(lockdown)정책

이탈리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첫 번째 유럽 국가였

고, 정부는 2020년 3월 11일 법령에 따라 일부 필수 영역을 제외한 많은 

경제활동 및 생산활동의 중단을 명령했다. 또 이러한 조치로 한 학기 동

안 학교 활동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젊은 가정들이 두 가

지 이유로 심한 타격을 받았다. 첫째, 지난 10년간 청년층과 노년층 간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인 청년층 등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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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고통을 받았다(Casarico & Lattanzio, 2020). 두 번째, 봉쇄조치로 

인해 중단된 활동(‘필수적이지 않은’ 활동)들은 대부분 식당 및 관광 서비

스로, 젊은 근로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업계이다. 반면 ‘필수적인’ 활

동은 인구 중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계가 많았다

(Baldini et al., 2020).

2. 소득지원정책

봉쇄정책으로 경제는 막대한 어려움에 빠졌고, 그 결과 이탈리아 정부는 

정리해고가 가능한 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마무리되도록 한다는 명확한 목

표를 가지고 국민과 기업의 소득을 지원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특히 ‘이탈

리아를 치료하라(Cure Italy)’라는 법령(2020년 3월 17일 자 법령)에는 

국민보건서비스, 시민 보호 및 보안, 공공 및 민간 노동, 가족 및 기업의 강

화를 위한 지원, 사법제도, 교통, 농업, 스포츠, 오락 및 문화, 학교 및 대학

부문 등에 대한 지원, 세금 및 기부금 납부 유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장

기 구조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또 하나의 조치는 ‘Relaunch(Rilancio)’ 법

령(2020년 3월 19일 자 법령 제34호)으로 기업, 가족 및 다양한 유형의 근

로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속 조치로는 2020년 6월 18일 자 법령 제52호 등으로, 취약 지역을 

특히 고려하여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임금 통합 기금, 경제 회생을 위해 

250억 유로를 할당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법령을 포함하여 6월까지 

이탈리아 GDP의 6%포인트에 해당하는 총 1,000억 유로가 비상사태 대응

에 할당되었다(Governo italiano, 2020a).

‘CureItaly’ 법령에는 자영업자, 관광 부문의 계절직 근로자 등 특정 범

주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0년 3월 600유로를 600만 명에게 1회 지급

하는 소득 구제 조치가 포함되었다. 지원자격에 대한 사항은 심각하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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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기존 사회보장 시스템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때문에 

고용 범주 전체로 되어 있다(Castellino, 1976). 보편성이 결여된 이러한 

조치는 자격 확인 과정에서 상당한 관료주의적 장애물을 야기했고 비정형

적, 비공식적인 업무가 편재한 상황에서 소득 보호 조치의 사각지대가 해

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보완을 위해 ‘Relaunch’ 법령은 가구 규모에 따라 

400-800유로의 보조금과 함께 초기 조치에서 제외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소득(REM)을 도입했다. 보완적인 성격의 REM은 CureItaly에 

포함된 600유로의 수당 또는 ‘Citizen Income’(RdC)의 공공지원 보장

과 같은 다른 조항의 보장이 필요하지 않았다(Hong, 2020). 

비상소득 신청 자격은 세금 기록, 자산,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연금 또

는 근로 소득, RdC 및 CureItaly 법령 보조금(600유로) 수령을 통한 소

득 등을 포함한 총소득 등으로 소득수준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결국 가구 

총소득이 지원금보다 적은 가구만 REM 비상소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가구는 55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Brunori et al., 2020).

3. 가족정책

이탈리아의 사회 서비스는 계획과 이행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분화되어 있다. 법안 제328호의 제정으로, 해당 지역

에 있는 자선 기관(IPAB), 자원봉사자협회, 전문가, 사회 협동조합 및 재

단의 활동이 공식적인 공익사회서비스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

련되었다. 이상적으로는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수준으로 사회

서비스의 양적 질적 측면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되어야 하지

만, 2001년에 극우정당 북부리그가 강력하게 옹호한 헌법 제5호의 개정

으로 사회 서비스 규정은 해당 지역의 전적인 역량에 따르게 되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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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각 지역은 자체적인 길을 걷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존의 불평등이 더

욱 심화되었다(Hong, 2015).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상기 상황을 구조

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대략 세 가지로 개입 영역을 구분하면, 제3의 부

문 및 사회서비스 계획과 제공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육

아휴직 및 스마트 워킹 규정, 주부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조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최근의 법령 중 8월 법령에 포함

되어 있으며, 2020년 내 이행을 위해서는 추가 법안이 필요하다.

4. 가족정책 기금

다른 사회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가족정책은 중앙 기금으로 재정을 조달

하며 이행 계획은 지역 자치단체마다 상이하다. 가족정책 기금은 2006년 

법령 제223호로 설립되었으며 일과 가정 간의 조화 및 지역 사회의 돌봄

과 같은 가족돌봄 요구를 다루고 있다(Dipartimento per le Politiche 

della Famiglia, 2020b). ‘Relaunch’ 법령 제105조(2020년 5월 19일 

자 법령 제34호)에 따라 1억 5,000만 유로의 기금이 증액되어 지방자치

단체에 이를 할당하고 민간 분야와 협력하여 0세에서 16세 영유아 및 청

소년을 위한 여름캠프, 사회교육 서비스 및 센터를 강화하였다. 청소년 정

책 및 스포츠부는 시민보호부 및 장관협의회 의장단의 권고에 따라 6월 

18일 지역 및 자치 지역 콘퍼런스에서 ‘Relaunch’ 법령에 따른 1억 

5,000만 유로의 할당을 비준하였다. 기금의 대부분(1억 3,500만 유로)은 

6월부터 9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주간 여름센터, 사회교육 서비스 

및 교육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갖춘 센터의 보강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에 할당된다. 나머지 1,500만 유로는 교육빈곤퇴치를 위한 프로젝트

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차후 이관된다(Camera dei Deputati,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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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이러한 자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늘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Frattola, 2020).

가족정책부(장관 협의회 의장단 산하)는 이탈리아 지방자치단체 전국연

합, 이탈리아 지방연합, 지역 및 자치 지역 콘퍼런스, 이탈리아 소아과협

회와의 협력, 교육부, 보건노동사회정책부와의 동의 아래 아동 및 청소년

을 위한 안전한 레저 및 교육 활동 관리에 대한 지침을 부처 웹사이트에 

발표하였다(Camera dei Deputati, 2020).

5. 제3의 부문 및 사회서비스 

보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Relaunch’ 법령(2020년 7월 17일 자 법령 제

67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비상사태와 지원, 자원봉사 단체, 사회발

전협회 및 제3부문 재단에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증액했다(1억 유로 증액). 

세금 공제, 임대료 지급, 사회 및 보건 예방 조치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방

식으로 간접적인 재정 지원도 제공되었다(Camera dei Deputati, 2020).

코로나19로 폐쇄 조치된 장애인 주거시설의 재개는 사용자와 운영자

가 구체적인 감염 방지 프로토콜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승인되었다. 건

물이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 ‘Relaunch’ 법령에 따

라 개입이 허용되어 지역 관리자가 해당 지역의 운영자와 협력하여 구체

적인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여 서비스 제공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

다. 근로시간이 손실된 민간 서비스 제공자는 코로나19 및 경제 위기 대

처를 위해 보강된 실업 자금에서 임금 보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구체

적인 전략은 다양한 수준의 ‘의사결정테이블’ 설정을 통해 이행되며, 여

러 지방자치단체 및 다양한 부서(건강 사회 서비스, 제3부문, 통신 등)의 

여러 주체들이 국가시민보호국의 감독 아래 서로 협력하게 된다. 구제협

력센터(CCS: Rescue Coordination Center), 지방자체단체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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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 Municipal Operational Center) 및 합동운영센터(COM: Mixed 

Operational Center)와 같은 다양한 수준의 운영실이 실시간으로 협력

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COC는 지방자치단체 차원

의 활동을 담당하고 시장 또는 시장 위임자에게 보고한다(법률 225/1992-

제15조)(Camera dei Deputati, 2020). ‘Relaunch’ 법령 제246조에 따라 

아브루초, 바실리카타, 칼라브리아, 캄파니아, 몰리세, 풀리아, 사디니아, 시

실리 남부 지역의 제3부문 기관 지원을 위해 추가로 1억 유로가 할당된다. 코

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롬바르디아와 베네토 역시 이 그룹에 추가되

었다(Hong, 2020).

6. 육아휴직 

‘CureItaly(D.L. 18/2020)’와 ‘Relaunch(D.L. 34/2020)’ 법령은 모

두 육아휴직 조항의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보육 및 학교 

활동 중단 문제 해결이 목표이다.

12세 미만 자녀(장애아는 연령 제한 없음)를 양육하는 경우 공무원 및 

민간업체 근로자, 자영업자는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수당과 함께 최대 

3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20년 3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금

에 대한 명목 기여도 인정된다. 단, 가족의 다른 부모가 가족의 긴급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실업상태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또는 동일한 돌봄 조건이 있는 경우 최대 1,200유로의 바우처(공무원과 

의료진의 경우 2,000유로)를 탁아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다.

16세 미만 자녀를 둔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해고 금지 및 후속 직업 유지 

권리로 인해 등교 중지 전체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단, 

가족의 다른 부모가 긴급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실업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업무 중단 기간은 연금에 대한 명목적 기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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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이탈리아에서는 장애아 부모가 3일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법률 

140/1990).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4일의 추가 유급휴가가 제공되었다.

마지막으로, 양육 책임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업체 직원은 재택근무를 할 

권리가 있다. 업무특성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하지만 14세 미만 자녀가 학교

에서 코로나19 감염 노출로 인해 격리된 경우, 해당 직원은 급여의 50%를 

지급받는 임시휴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Camera dei Deputati, 

2020).

7. 주부 보너스(8월 법령)

2020년 8월 14일 자 법령 제104호(8월 법령)는 중소기업 및 남부 지

역에 초점을 두고 재정 삭감 및 부문별 정책(특히 관광)을 통해 가족의 고

용과 소득을 지원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가족정책과 관련하여 8월 

법령은 여성, 특히 주부들을 위한 훈련 및 교육 기회 촉진 기금 300만 유

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우며, 이 때문에 ‘주부 보너스’

로 불린다. 이러한 주부 보너스는 공공 및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 여성을 

교육하고 여성을 위한 문화적 기회와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 방식은 2020년까지 균등기회부 장관이 

발표하는 특별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TG24 Sk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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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향후 전망: 가족법

‘이탈리아 비바(생동하는 이탈리아)’ 정당 출신의 엘레나 보네티 가족부 

장관이 추진하는 ‘가족법’은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가족주의로부터의 정책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고 있다. 가족법은 취약한 가족에 대

한 지원, 여성 고용의 촉진, 일과 가정 사이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제공하는 보편적 월별 수당, 여성 고

용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 공제 형식의 유치원 할인, 가족계획을 원하는 

젊은 부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개혁은 가족

수당,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세 번째 자녀에 대한 수당, 부양 자녀에 대

한 세금 공제, 다양한 신생아 보너스 등으로 분화되어 있는 이탈리아 가족 

현금 지원금을 고려하면 매우 필요한 시도이다(Hong et al., 2018). 수당

을 통합하여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면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지만, 2020년 내에 자원 할당 방식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9. 보편적인 아동수당

가족법 초안은 정부가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복지 조항의 체계적 재편

을 위해 11월 30일까지 법령을 채택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있

는 모든 가정은 보편적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의 소득 수준과 부양 

자녀의 연령에 따라 추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IoDonna, 2020). 이러한 

수당은 임신 7개월 태아부터 18세 청소년까지 매월 현금 또는 세금 감면 형

태로 지급되며, 장애아는 연령 제한이 없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에는 

자녀가 추가될 때마다 수당이 20% 증액된다(Sole24Or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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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성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또 가족법에는 여성의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를 다루는 조항

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출산 및 의무 휴가 후 복직하는 여성을 위해 

국립사회보호연구소(INPS)의 재정 지원으로 급여의 30%를 추가 수당으

로 지급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베이비시터 비용 세금 환급, 자녀가 병에 

걸렸을 때 사용하는 병가 일수에 대한 임금의 점진적 인하, 유연근무 방

식을 확립한 고용주를 위한 인센티브, 14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재택근무 인정, 중소기업 및 여성 창업자에 대한 보조금 등을 명시하고 

있다(IoDonna, 2020).

11. 육아휴직

정부는 법률 초안 채택 후 2년 이내에 추가 법령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재정비해야 한다. 가족법 법안에 따르면, 각 자녀에 대

해 다른 부모에게 양도할 수 없는 2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기간이 제정되

어야 한다. 육아휴직은 또한 출산 첫 달에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상으

로 늘어나 유럽 기준을 맞추게 될 것이다. 휴가권은 일하는 부모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된다. 한 학년당 교사 면담을 위한 최소 다섯 시간

의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휴가 관리의 유연성은 

각 산업 부문에 적용되는 단체교섭 규칙에 따라 고용주의 요구에 맞게 이

행될 것이다(Sole24Ore, 2020).

12. 양육 서비스 지원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행정부는 부양 자녀에 대한 세금 지원을 합리화

하고 새로운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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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초안에는 보육원, 양육시설 및 유치원 비용 지급 바우처가 포함되어 

있다(Sole24Ore, 2020).

13. 성인 자녀에 대한 지원

보육비의 세금 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① 다른 공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성인 자녀를 위한 대학 교과서 구입비, ② 학교 

여행, 스포츠 협회 등록 및 가입 또는 언어, 미술 및 음악 추가 수업 등록 

관련 비용, ③ 대학생 임대료(IoDonna, 2020).

14. 젊은 부부를 위한 임대료 세금 혜택

가족법은 35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첫 번째 주택의 임대료에 대한 

세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Sole24Ore, 2020).

결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탈리아는 정리해고(blocco licenziamenti)

를 금지하고 동시에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가능

한 한 많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입법 활동이 이

루어졌다. 그러나 봉쇄정책, 정리해고 중단, 관광산업의 위기로 인한 경

제 불황은 젊은 노동자와 여성에게 특히 큰 타격을 주었다. 코로나19 팬

데믹으로 34세 미만 근로자 33만 명, 여성 33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

으로 추산된다(Open, 2020). 이러한 관점에서 젊은 부부를 위한 미래의 

가족계획 가능성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공적 

보조금은 상호 배타적이고 단편적이며 불연속적인 실정이다. 이탈리아 

산업협회(Confindustria)는 생산성과 혁신이 정책 개혁의 새로운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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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사회 및 노동시장 정책을 신랄하게 비

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약 가구 지원 측면에서 과연 가족정책이 적절했을

까? 이 정책은 전통적으로 이탈리아 사회서비스 분야의 특징이던 가족주

의의 틀을 성공적으로 깨뜨렸는가?

현시점(2020년 10월)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주요 정책 개혁(Cure 

Italy, Relaunch, 8월 법령)은 가족정책 기금과 제3부문을 추가로 지원했

으며, 모든 학교가 사실상 한 한기 내내 휴교했을 때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름캠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육아휴가를 늘리고 재택근

무를 장려함으로써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책임의 대부

분은 가족, 특히 여성에게 요구되고 있다. 밀라노에 있는 비코카 대학의 설

문 조사에 따르면, 직장 여성 3명 중 1명은 가을학기에도 온라인 교육이 계

속된다면 퇴직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Messaggero, 2020).

유명한 사회학자이자 명예교수인 Chiara Saraceno(2020b)는 이렇

게 말했다.

“학교, 교육센터, 탁아소, 방문돌봄서비스의 폐쇄는 근로자들의 가족생

활 유지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 모든 가족 간병인을 방치하고 이

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실행과 관계 측면에서 간병인이 채울 수 없는 제

도적 공백을 야기한다. 제3부문의 협회들이 단독 또는 학교나 지방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이러한 제도적 공백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려 하지만, 

공중보건의 비상사태가 끝날 무렵에는 간병인의 극도한 피로, 장애 악화, 

아동 방치 등 많은 이들이 우울에 빠지고 낙담하게 될 위험이 크다.”

Saraceno가 경고하는 위험의 측면에서 최근 가족법의 새로운 방향은 

고무적이다. 법률 초안에 포함된 개혁안은 마침내 이탈리아의 복지 제도

에서 오랫동안 미흡했던 사회투자정책상의 변화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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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Ascoli et al., 2015).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충분한 자원과 인

력이 뒷받침되어 실현될지, 그리고 이러한 법률이 여성 고용 장려에 충분

한 역할을 할지 여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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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코로나19 관련 캐나다 연방정부의 보육 대응

제2절 코로나19 관련 온타리오주의 보육 대응

제3절 코로나19 관련 퀘백주의 보육 대응

제4절 코로나19 관련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보육 대응

제5절 기타 주/준주의 코로나19 관련 보육 대응





Ito Peng65)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캐나다 대부분 지역의 인가

(licensed) 보육·유아교육기관, 가정돌봄서비스, 유치원과 학교가 폐쇄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및 기관에 의존하던 자녀를 둔 캐나다 가정, 특히 

정규 보육 지원 없이 근무를 지속해야 했던 필수 근로자들이나 가정돌봄

을 하면서 원격근무를 해야 하는 수백만 부모들의 일상은 극적으로 바뀌

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0-5세 캐나다 어린이들 가운데 약 60%

가 정규 또는 비정규 보육을 받고 있었다(Findlay, 2019). 캐나다 통계청

(Statistics Canada)에서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캐나다 전역 3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크라우드소싱 데이터를 보면, 팬데믹 

기간 중 학부모의 9%는 가정 외부의 보육·유아교육서비스를 활용하였다

(Statistics Canada, 2020a). 이 조사 결과,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보육·유아교육서비스 등원률에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온타리오

주와 퀘벡주는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타격이 극심했던 곳으로 보육서

비스 등원률이 5%에 그친 반면, 노스웨스트준주는 최대 30%의 등원률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응답자의 거의 25%가 유치원 재개원 이후에도 자녀

를 시설에 보내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자녀와 다른 가족 구성

원의 건강과 안전을 꼽았다(Statistics Canada, 2020). 본 보고서는 

65) University of Toronto 교수.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University of Toronto
소속의 연구조교 Rishika Wadehra와 Alexa Carson의 도움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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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캐나다의 각 주별로 보육 관련 대응을 살펴본

다.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대부분의 보육센터가 폐쇄된 동안 필수 인

력에 대한 긴급보육이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가정돌봄서비스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재개원 일정과 관련 규정은 어

떠했는지 기술한다. 또한 해당 기간 중 다른 보육 서비스 영역과 부모를 

위한 지원, 그리고 초등학교 폐쇄 및 재개방 계획을 다룬다(주/준주의 대

응 요약은 <부록 표 1-2> 참조). 캐나다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

오, 퀘벡, 브리티시컬럼비아의 3개 주를 주로 다룬다. 이러한 분석 후 다

른 주(province)와 준주(territory)의 이슈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한

다.66) 코로나19 관련 보육 대응을 지역별로 분석하기 전에 캐나다 연방

정부 차원의 대응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제1절 코로나19 관련 캐나다 연방정부의 보육·유아교육67) 

대응

캐나다의 거버넌스 체계는 입헌군주제로, 수도 오타와에 있는 연방정

부와 10개의 주, 3개의 준주 간에는 권력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다. 캐나

다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ECEC)은 주/준주 정부 관할이며,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관련 정책은 연방정부 관할이다.68) 이로 인해 코로나19 

66) 캐나다의 현재 인구는 대략 3,800만 명이다. 이 중 온타리오주 인구는 1,475만, 퀘벡주

는 855만,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512만 명이다(Statistics Canada, 2020b).

67) 캐나다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의 대상자는 0~12세까지이고 서비스 종류가 한국과 비
교하여 더 넓은 것을 고려할 때 이 장에서의 보육·유아교육은 광의의 돌봄(한국의 아이돌

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교실 등)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68) 캐나다의 보건, 교육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주정부 관할 사항이며, 연방정부는 

캐나다 보건 및 사회지출(CHST: Canada Health and Social Transfer)을 통해 일
부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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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유행 시기 주/준주 정부의 보육 대응 및 지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

었다. 주/준주 정부는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 기반 보육시설, 

면허가 있는 가정 기반 보육시설, 유치원, 방과 전/후 프로그램 등을 관장

한다. 예를 들어, 보육서비스의 질을 규정하는 법 기준, 보건 및 안전 요

건,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보육교사 자격인증, 보육 프로그램의 교육 콘

텐츠 등을 담당한다(Cameron, 2009). 캐나다의 공공교육은 주/준주 정

부가 운영하며 연방정부가 등록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따

라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폐쇄, 재개방 계획, 보건 및 안전 규정과 관련

된 모든 의사결정은 각 지역 관할 사항이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을 통

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CCB: Canada Child Benefit)을 지급

한다. 수급자격이 있는 가정은 매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당을 매월 

지급받으며, 보육이 필요한 자녀 수, 자녀의 연령, 부모나 보호자의 혼인

상태, 매년 국세청 소득신고로 파악되는 순가구소득에 따라 매년 조정된

다(Government of Canada, 2020a). 코로나19 발생 이후, 캐나다 정

부는 아동수당(CCB)의 증액을 발표했는데, 수급자격이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2020년 5월 지급분 1회에 한해 300달러를 추가로 받았다

(Government of Canada, 2020b). 연방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이 최소 30% 이상 감소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 자선단체, 비

영리단체에 임금의 70%를 지원하였다. 여기에는 강제 폐쇄나 보육료 급

감으로 인해 갑작스레 매출이 줄어든 영리 및 비영리 보육·유아교육서비

스 제공기관과 가정돌봄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되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실직했거나 근무할 수 없는 캐나다인들에게 28주간 매월 2,000 캐

나다달러의 단기 기본소득인 캐나다 비상대응수당(CERB: Canada 

Emergency Benefit Response)이 지급되었다. CERB 지급 대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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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돌봄으로 근무를 중단한 부모들이 있다. 캐나다 비

상학생수당(CESB: 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도 비슷한 프

로그램으로 수급자격이 있는 학생은 매월 1,200캐나다달러를, 부양가족

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매달 2,000캐나다달러를 받았다. 

주나 준주 차원에서도 보육 규정을 바꾸고 가정과 보육·유아교육 운영

기관에 다양한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는 등 팬데믹에 대응하였다. 일부 지

역에서는 보육·유아교육기관을 전면 폐쇄한 반면, 필수 근로자 또는 일반 

시민을 위해 개방한 지역도 있다.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캐나다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감소한 이후 모든 주/준주에서 보육·유아교육기관

을 포함한 기업체, 서비스기관, 공공장소의 재개방 절차에 들어갔다. 다음 

절에서는 캐나다의 각 주/준주에서 이루어진 보육 대응의 이슈를 깊이 들

여다보고 재개방 전략의 시사점과 도전과제를 짚어본다. 

제2절 코로나19 관련 온타리오주의 보육 대응

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온타리오주의 긴급보육 제공

2020년 3월 22일, 온타리오주는 각 지자체 및 원주민들과 협력하여 

0-12세 아동을 위한 최대 5만 개의 보육·유아보육 정원을 제공한다고  발

표하였으며, 이는 전적으로 필수 근로자를 위한 것이었다. 긴급보육기관는 

주정부가 전액 지원하며, 매일 24시간 운영되었다. 필수 근로자들은 선착순

으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다(Monsebraaten, 

2020).

3월 28일 토론토시는 의료보건 정규 전문인력, 정규/비정규 의료보건 

종사자, 응급구조사, 경찰, 소방관, 상수도 및 폐기물 관리, 토론토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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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TTC) 등 핵심 지역 서비스 전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

로 토론토시 보육 인력으로 충원된 기존 시립 보육·유아교육기관 4곳의 

개방을 승인받았다(Aguilar, 2020). 긴급보육기관는 아동·가족·직원의 

건강 일일 체크, 소독 및 청소 횟수 증대, 그룹당 최대인원 10명, 보육·유

아교육기관 출입인원 제한 등 가정돌봄서비스 제공자와 비슷한 예방적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했다. 토론토시는 4곳의 보육·유아교육기관.에 

8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 긴급보육기관 공간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훨씬 웃돌았다. 이로 인해 2020년 4월 추가로 2개의 긴급보육기관를 개

방하게 되었다. 토론토시는 긴급보육기관에 약 200명의 아동을 수용했는

데 신청자의 71%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의료보건 종사자 및 대응인력이

라고 밝혔다(Fox, 2020a).

오타와, 런던, 피터버러 등 온타리오주의 다른 도시들도 4월 필수 인력

을 위해 긴급보육기관을 열었다. 2020년 4월 3일 오타와는 주정부가 재

정을 지원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센터 3곳을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각기 달리하되 일선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우선 접근권을 제공하기로 발

표하였다(City of Ottawa, 2020). 런던시는 4월 4일 보건의료종사자 및 

1차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긴급보육기관 3곳을 개방, 선착순으로 원아를 

모집하였다. 토론토나 오타와와는 달리 런던의 긴급보육기관은 시정부가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주 정부 및 보건소(public health unit)에서 정한 

동일한 규정을 준수해야 했다. 피터버러시는 3월 4일부터 시보건센터 및 

보건청(Peterborough Public Health)에서 근무하는 학부모를 대상으

로 무료 보육·유아교육서비스를 개시했다(City of Peterborough, 

2020). 다른 보육 옵션을 취할 수 없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0-12세 아동

을 수용할 수 있는 114개의 공간이 마련되었다. 6월 보육·유아교육기관

이 재개원을 시작하면서 온타리오주의 긴급보육기관기관은 보건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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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별로 각기 다른 일정에 따라 문을 닫기 시작했다. 긴급보육기관기관에 

자녀를 맡겼던 가정에 대해서는 지역 보육서비스체계 매니저가 기존의 

보육서비스로 돌아가거나 정규 보육서비스로 전환하는 와중에 자녀를 맡

길 수 있는 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Government of 

Ontario, 2020a)

온타리오주 긴급보육 제공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일선 필수인력이나 

의료보건 종사자가 아닌 다른 많은 필수 인력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이다. 

긴급보육서비스 수급자격에 미달한 필수 인력은 출근하며 다른 보육 방

안을 모색해야 했다. 2020년 4월 29일이 돼서야 온타리오주는 식료품점 

및 약국 근로자, 식품공급망 종사자, 트럭 운전사, 요양원 근로자, 보조간

호사, 온타리오주 법원 공무원 및 현장 근무자 등의 필수 인력을 수급권

자 목록에 추가하였다(Davidson 2020a, Government of Ontario, 

2020b).

2. 코로나19 팬데믹 중 온타리오의 가정돌봄서비스

2020년 3월 17일, 온타리오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허가 있는 모든 보육센터의 폐쇄를 발표했다. 어

린이집과 달리, 인가/비인가 가정기반 보육은 이러한 발표 이후에도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지속적 보육 제공 여부는 가정기반 보육시

설 및 개별 제공자의 결정으로 남겨졌다. 가정기반 보육센터는 온타리오

주에서 필수서비스로 보호되고 있어, 보육 및 유아법 2014(CCEYA: 

Childcare and Early Years Act)에 따라 교육부가 정한 가정기반 보육

시설의 요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허용되었다. 교육부 가이드라

인에 따라 유아교육가협회(College of Early Childhood Educator)에 

등록된 유아교육가(RECE: Registered Early Childhood Edu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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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인의 자녀를 포함해 4세 미만의 아동 5명까지 비인가 가정기반 보육

을 제공할 수 있다(CECE, 2020). 3월 28일 온타리오 정부는 긴급명령을 

발표해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제한은 가정기반 보육 시설

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인가 가정 보육시설은 보육 및 유아법에서 정한 

일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계속할 수 있었으며, 본인의 자녀 포

함 4세 미만 아동을 6명까지 돌볼 수 있었다(Government of Ontario, 

2019).

직원과 아동을 코로나19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온타리오 주 보건

소(public health unit)는 가정보육의 일환으로 일일건강체크를 도입하

였다. 보육직원들은 원아 등원 시 외모나 행동의 변화 또는 질병을 암시

하는 다른 징후가 있는지 살피고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아동의 건강상태

를 확인해야 했다(Eastern Ontario Health Unit, 2020). 아동의 체온

이 섭씨 37.5도 이상이거나 다른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학부모나 보호

자가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 때문에 자가격리를 권고 받은 경우, 해당 아

동은 가정 기반 보육 센터에 등원할 수 없다. 보육센터에 있는 동안 아동

이 코로나19 관련 의심 증상을 보이면 다른 아동과 분리하고, 보육센터는 

지역 보건소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도 연락하여 즉시 하원토록 해야 한

다. 지역 보건소는 코로나19 의심사례에 해당하는 아동 및 가정을 추적 

조사하고 자가격리 및 검사에 대해 안내한다(EOHU, 2020).

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온타리오주의 시설69)보육

2020년 3월 센터기반 보육시설이 전면 폐쇄된 이후, 온타리오주 일부 

지역에서 보육시설 재개원 계획 2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6월 9일 주정부

69)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광의의 개념의 돌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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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월 12일부터 공중보건 가이드라인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보육센터 재

개원을 발표하였다. 보육시설 재개원 계획과 관련하여 온타리오주 최고의

료보건책임자(Chief Medical Officer of Health)와 아동전문병원

(Hospital for Sick Children) 의료진은 보건 및 안전 가이드라인을 공

동 개발하였다. 재개원을 결정한 보육센터는 다음과 같은 수칙을 준수해

야 했다. 아동과 보육직원은 10명 이상의 코호트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한

다. 각 센터는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모든 아동 및 직원은 

출근 및 등원 전 매일 건강을 체크한다. 직원은 출근일지를 기록해야 한

다. 직원은 매일 아동의 등원 전 그리고 수시로 보육 공간을 방역(clean)

한다. 각 센터는 보육공간에 필수 방문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등하원 절차

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Goodfield, 2020). 주정부

가 6월 12일부터 보육시설의 재개원을 허용했으나, 많은 센터가 재개원 

및 직원의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 준비, 팬데믹으로 해고한 직원들의 재고

용 등으로 7월이나 8월 초까지 재개원을 미루었다(Ulrichsen, 2020).

온타리오 주정부가 수립한 엄격한 재개원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수용인

원이 제한되고 많은 보육센터 재개원이 지연되면서 보육이 필요한 많은 

가정이 초반에 자녀를 등원시키지 못했다. 토론토시가 보육 모델링을 한 

결과 온타리오주의 2단계 재개원 계획은 최대 아동 5만 6,000명의 보육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새로운 주요 가이드라인에 따라 팬데믹 기

간 중 자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센터를 제외하고, 토론토 보육센터 8만 

개의 인가 보육공간 중 약 2만 4,000개가 2020년 7월과 8월에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onsebraaten & Rushowy, 2020). 

이러한 계획에 대해 학부모 및 보육 운영기관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

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보낼 자리가 없어 애를 먹었고, 소규모 그룹 운영

은 보육센터에서 돌볼 수 있는 아동 수가 줄고 보육료 수입이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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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했다. 정부는 보육시설의 보육료 인상을 금지했으나 교육부의 

재정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육센터는 일부 주정부 지원과 단기 연

방-주정부 임대료 및 급여 지원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으

나 연방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안전 가이드라인은 재개원 

관련 발표 8시간 전에서야 공개되었고, 많은 보육센터 직원들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종 재정지원 가이드라인을 제때에 받지 

못했다고 언급하였다(Monsebraaten & Rushowy, 2020).

2020년 6월 27일 온타리오주 재개원 계획 3단계의 일환으로 보육센

터의 코호트 그룹 인원 제한이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었다

(Government of Ontario, 2020a). 7월 30일 온타리오 교육부가 재정

을 지원하는 EarlyOn 아동 및 가족 센터도 재개원하여 대면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교사 대 아동의 표준 비율과 그룹 인원 요건을 준수하여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전/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보건 및 안전 가이드라인에 더해, 모든 돌봄종사자은 9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인가 보육센터 및 EarlyOn 센

터에 마스크를 지원하였다. 이는 주정부가 캐나다 정부와의 파트너십으

로 아동과 보육 및 유아 교육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2

억 3,460만 달러의 재원을 확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Government 

of Ontario, 2020c). 9월 보육센터의 전면 재개원 계획을 지원할 가이

드 문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 7월에서 8월, 온타리오주의 보육센터

는 일반 코호트보다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개원할 수 있

었다. 2020년 9월 방과 전/후 학교 프로그램 및 보육센터는 강화된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운영으로 돌아가게 되었

다(Government of Ontario, 202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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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온타리오주의 기타 돌봄서비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많은 지역에

서 진행되던 1박 2일(overnight) 여름 캠프가 주정부에 의해 모두 취소

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매년 온타리오주에서만 450여 개 캠프에 참

가하는 40만 명의 아동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Butler, 2020). 6월 보건

부의 여름캠프 관련 가이드 발표에 따라 온타리오주는 재개원 계획 2단

계에 따라 주간(day) 캠프 문을 다시 열게 되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

르면, 주간 캠프는 온타리오주의 직업보건 및 안전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s)에 따라 기존 직원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

고, 지역 보건소의 공중보건 요건, 교육부 및 유산체육관광문화산업부의 

기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2020). 가이드라인에 따라 캠프 프로그램 기간 중 같이 활동하는 

일관된 코호트를 설정하여 최소 7일간 운영하였다. 2020년 8월 13일 개

정된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한 코호트당 인원이 스태프를 제외하

고 10명에서 15명으로 증가되었다. 기타 보건 및 안전 요건에는 감염 예

방 및 통제 수칙,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 프로그램 장소 밖에서 등하원, 

일일건강체크, 접촉자 추적 등이 있었다(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2020). 캠핑 참가자들은 2-3개의 일반 마스크 또는 

면마스크를 소지하여 실내 활동 시 착용하도록 하였다. 

재개원 계획 2단계에 온타리오 주정부가 여름 주간 캠프를 허용하면서 

토론토시는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중순까지 개편된 여름 캠프를 시

행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토의 캠프TO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취소되었던 여름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캠프TO 프로그램

은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예술, 공예, 댄스, 연극, 신체활동게임 등 전

통적 캠프 활동으로 구성된 ‘양질의 캠프 경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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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of Toronto, 2020). 캠프TO 프로그램은 토론토공원 삼림레크레

이션과 부지와 6개의 역사박물관 등 토론토시 전역 130개 장소에서 열렸

다. 프로그램 개시 이후 1만 6,650명의 참가자가 등록하였으며 많은 참

가자가 복수의 1주일 프로그램에 등록하였다. 토론토시에 따르면 2020

년 7월 기준 여름 주간 캠프에 참가한 아동의 수는 약 4,500명이다(Fox, 

2020b). 

5.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부모 및 가정을 위한 온타리오 주정부 

재정 지원

4월 10일 온타리오 주정부는 긴급명령을 발표해 폐쇄된 보육기관은 

학부모로부터 보육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또 폐쇄된 보육기관은 보육

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학부모 자녀에 대해 등록을 임시 취소하지 못하도

록 하였다(CBC News, 2020a). 앞서 언급한 대로, 캐나다 연방정부는 

보육서비스를 찾지 못하여 일할 수 없게 된 부모를 포함, 팬데믹으로 인

해 고용이나 소득을 상실한 개인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

다. 갑작스러운 보육 차질로 영향을 받은 온타리오 가정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추가적 주정부 재정지원은 가족지원(Support for Families) 프

로그램으로, 온타리오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 중 주정부 차원에서 3억 

1,700만 달러를 별도로 배정한 것이다(D’Mello, 2020). 학교나 어린이

집이 폐쇄되어 교육비가 늘어난 학부모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간에 워크북이나 교육용앱, 구독서비스, 영화, 기타 교육자료 등 자

녀의 가정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재 구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호자

들은 직접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었다. 수급자격이 있는 가족은 

0-12세 아동 1명당 200캐나다달러를, 0-21세의 특수한 니즈가 있는 아

동 및 청소년 1명당 250캐나다달러를 1회에 한하여 지원받는다(온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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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주정부, 2020).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소득기준이 아니

다. 8월 7일 온타리오 주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160만 가정이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Government of Ontario, 

2020e).

6.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온타리오 보육체계의 남은 과제: 온타리오 

초등학교 재개원에 대한 비판적 분석

앞서 언급한 대로 온타리오주의 모든 공립학교는 센터기반 보육서비스

와 더불어 2020년 3월 중순에 폐쇄되었다. 온타리오주의 비상사태가 연

장되면서 6월 말 여름방학 전까지 공립학교는 재개방되지 못했다. 7월 교

육부는 9월에 시작하는 2020/2021학기 온타리오 학교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1차 계획을 발표했다. 본 계획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의 모든 초등학

교는 다시 문을 열고,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기로 한 가족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매주 5일 등교하는 전통적인 대면수업을 진행하

기로 하였다. 정부는 아동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안전수칙을 강

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이 계획은 학급 규모를 축소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을 받았다. 교직원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새로운 보

건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Powers, 2020).

새로운 수칙에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종이 울리는 

시간을 달리하거나 모든 출입구를 최대한 활용하고, 학과시간 중 코호트 

유지, 마스크 사용 권고 등이 포함되었다. 4-12학년 학생들은 실내 활동 

시 비보건용 마스크나 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유치원생부터 3

학년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나 착용이 권고되었다. 그러

나 토론토학교위원회(TDSB: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등 일부 

학교위원회는 유치원생부터 3학년 학생까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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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나름의 마스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온타리

오 주정부는 학생들을 위한 비보건용 마스크와 교직원을 위한 의료용 마

스크, 눈 보호 장구(페이스 실드) 등의 개인보호장구(PPE) 및 세정제 등을 

학교위원회에 제공할 것이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실내에서 

그리고 학생들과 밀접 접촉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와 

개인보호 장구 이외에도 이 같은 신규 보건 안전 수칙은 온타리오 주정부

로부터 3억 90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받아 시행되며, 최대 500명의 공중

보건간호사, 교직원 및 관리인, 스쿨버스 방역 및 버스운전기사 개인보호

장구, 특수교육 및 정신건강 니즈가 있는 학생 지원, 코로나19 검사 등에 

사용된다(Government of Ontario, 2020f). 온타리오주 초등학교는 9

월 8일부터 9월 17일 사이 점진적으로 재개방하여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

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온타리오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재개방 초기 계획은 학부모, 지역 학

교위원회, 공중보건담당자 및 교직원 노조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는 초

등학교에서 학급 규모가 축소되지 않아 학급 규모가 평균 25-30명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10일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은 학급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교사 충원 및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라는 청원에 

서명하였다(Davidson, 2020b). 온타리오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위원

회인 토론토학교위원회(TDSB)는 교원 충원이 필요하지 않도록 일과시간

을 45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온타리오주 교육부가 거부하였다

(Besonov, 2020).

학교 시설의 노후하고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이 증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학교 내 환

기시설을 개선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지원하도록 20억 캐나다 달러의 예산 

책정을 발표하였다. 이 예산은 주별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정되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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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주는 가장 많은 액수인 7억 6,330만 캐나다달

러를 지원받게 될 것이다(Harris, 2020).

8월 28일 토론토 공중보건청(TPH)에 따르면 토론토시의 집중감염지

역(hot spot)은 제인앤핀치 및 그 인근 등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

역이었다. 중산층 및 고소득 가정의 학부모들 중 자녀를 정규 교육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홈스쿨링이나 가정에서 과외교사를 고용하여 소규모의 아

동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제공하는 ‘러닝팟(learning pods)’ 등을 고려

하겠다는 비중도 점차 늘어났다(Pelley, 2020). 저소득가정 대부분은 이

러한 선택지가 없다. 일을 계속하거나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

녀 등교 여부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 토론토 공중보건청(TPH)의 데이터

를 보면, 토론토의 글렌필드제인하이츠(Glenfield-Jane Heights) 지역

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2020년 8월 기

준 가장 적은 확진자를 기록한 댄포스 지역의 확진자 14명보다 40배가 

높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였다(Pelley, 2020). 이러한 데이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준다. 9월 온타리오주 학교 재개방으로 인해 이러한 불균형이 더욱 악화

될 수 있다. 토론토 학교위원회(TDSB)는 위험이 높은 학교에서 소규모 

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역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추가 재정지원을 약속하여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온타

리오주에서 (그리고 캐나다 전역에서도) 몇 안 되는 학교위원회이다

(Pelley, 2020; Grant and Wan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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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코로나19 관련 퀘벡주의 보육 대응

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퀘벡주의 긴급보육서비스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재개원 이전 퀘벡주는 의료보건 종사자 및 일부 

필수 인력의 유치원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긴급보육서비스를 제

공하였다(The Canadian Press, 2020). 400개 보육센터 및 가정 어린

이집을 선정하여 필수 인력 자녀를 위한 보육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였으

며, 퀘벡 주정부가 비용을 전액 보조하였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의료보건 

종사자 이외에도, 응급의료요원, 응급구조사, 교도관, 특수경찰, 보육서

비스 스태프 등 필수 서비스 종사자도 무료로 긴급보육을 신청할 수 있었

다. 연계 시스템(referral system)을 통해 등록이 되었다. 필수 근로자들

이 긴급보육기관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의료보건 시설 근

처의 시설을 선정하였으며,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6만 명의 아동을 수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보육기관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이 이슈로 대두되었

다. 2020년 3월 31일 유아교육종사자연합(Federation of Early 

Childhood Workers, CSQ) 소속 긴급보육기관 근로자들은 퀘벡주 프

랑수아 르고(Premier Francois Legault)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가족환

경교육서비스 담당자(Family Environment Educational Services 

Officers, RSE)에 책정된 시간당 12.42캐나다달러의 수당 인상을 요구

했다. 이 서한에서 몇 가지 보건 및 안전 관련 우려사항도 전달하였다. 많

은 근로자들이 보호장비 없이 보육을 제공했고, 많은 가정보육시설에서

는 개인보호장구나 세정도구를 자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완벽한 물리적 

거리두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FIPEQ,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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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퀘벡주의 센터 및 가정 기반 보육

퀘벡주는 캐나다의 다른 주/준주 대비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부록 표 1-1>) 참고). 

2020년 5월 인구수를 기준으로 조정한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퀘벡 주민 

250명당 코로나19 양성자 수가 1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망자 중 

60%가 퀘벡주 출신이고 그중 1/3은 퀘벡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몬트리

올 주민이었다. 이와는 달리 온타리오주는 주민 800명당 1명의 코로나 

양성자가 발생했다(Flanagan,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퀘벡주는 학교 

및 보육시설을 가장 먼저 재개방한 주 중의 하나로, 이러한 조치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20년 3월 13일, 퀘벡주는 코로나19의 지역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센터 및 가정기반 보육시설, 학교, 대학을 최소 2주간 폐쇄하기로 결정했

다(Perreaux, 2020). 정부는 5월까지 해당 시설을 폐쇄하였고, 5월 11

일부터 시설을 재개방하기로 하였다. 몬트리올, 라발과 부근 외곽지역으

로 이루어진 광역 몬트리올(Greater Montreal Area)은 코로나19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재개방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다. 8월 기준 몬트리올

은 캐나다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지역으로 인구 62,056명 중 

29,755명의 확진자를 기록했다(Government of Quebec, 2020). 몬트

리올 지역 보육시설 및 학교는 5월 19일 재개방이 잠정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 날짜는 이후 5월 25일로 연기되었다(Boshra, 2020a). 보

육시설 직원에게는 재개원 시 비보건용 또는 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었

다. 교육부는 보육시설에 재사용 마스크를 제공하였으나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Boshra, 2020b). 퀘벡주에서 가정보육제공자

(HCP: home childcare providers)라 불리는 가정기반 보육시설도 보

육센터와 동일한 재개원 계획을 따랐다. 광역 몬트리올 이외 지역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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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제공자(HCP)들은 5월 11일부터 재개원을 시작하였으며, 몬트리올 

지역은 5월 25일에 재개원하였다. 허용 수용인원은 재개원 초기 6월 기

준 보육직원 1명당 아동 최대 3명, 1명의 보육직원이 더 있다면 최대 4명

의 아동으로 기존 최대 수용인원의 50%로 제한되었던 것이 8월에는 다

소 완화되었다(AQCPE, 2020). 

프랑수아 르고 퀘벡주 총리는 코로나19 규정을 완화하고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재개방을 결정한 배경으로 아동은 코로나19 후유증을 겪을 위

험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Loewen, 2020). 보육시설 폐쇄 전 시

설에 등록된 퀘벡주 아동은 약 30만 5,000명으로 추산된다. 온타리오주

와 마찬가지로 학부모가 자녀를 등원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다른 원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재개원 시 지역별로 

코로나19 지역감염 통제 정도에 따라 수용인원 및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점차 늘려나갔다. 

퀘벡주의 보육시설 재개방 계획에 대해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직원들

의 항의가 빗발쳤다. 2020년 5월 9일 뉴스 보도는 퀘벡주 어린이집 원장

들이 제한된 수용인원과 모호한 보건 및 안전 수칙, 취약한 직원, 개인보

호장구 미흡 등의 사유로 보육시설 재개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퀘벡주 어린이집 근로자를 대변하는 노조에 따르면, 약 

6,000명의 노조원들이 재개원 즉시 출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으며,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한 보건 및 안전상의 우려를 이유로 꼽았다(Van 

Dyk, 2020). 일부 센터가 직원 부족으로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퀘

벡주 기업들이 업무를 재개하고 학부모들이 다시 출근하게 되면서 어린

이집 재등원을 요구하자 이는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필수 근로자들도 자

녀를 기존 보육시설로 보내야 했는데, 기존 시설이 재개원하지 못하는 경

우 임시로 활용하던 긴급보육기관에 자녀를 계속 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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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일 보육센터 및 가정기반 어린이집을 포함한 몬트리올의 

보육시설은 수용인원을 줄여 재개원하였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보건 및 안전 수칙이 마련되었고, 보육교사 및 직원은 아동

과의 안전한 상호작용을 위해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했다

(Laframboise, 2020). 재개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퀘벡 주정부는 6월 

22일 자로 몬트리올 외곽지역, 졸리엣, 르피파니(L’Éphiphanie) 지역의 

가정기반 보육제공자 및 보육시설은 수용인원 100%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어린이집에서 10명 이하의 소그룹으로 구성된 아동들은 소

그룹 간 또는 교사와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등 물리적 

거리두기 수칙도 완화되었다(Thomas, 2020a). 손씻기와 2미터 거리두

기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기본 보건 및 위생 수칙은 그

대로 유지되었다. 

2020년 6월 29일 광역 몬트리올 지역 어린이집 및 가정기반 보육시설

은 인가된 최대 수용인원의 75%까지 운영이 허용되었다. 7월 13일부터 

퀘벡주의 모든 보육시설은 정부가 발행한 허가서에 명시된 최대수용인원

으로 운영이 허용되었다. 보육서비스 활용은 자발적으로 하여, 자녀를 어

린이집에 등원시키지 않으려는 학부모는 2020년 9월 1일까지 다니던 어

린이집 등록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는 시설과 보조금을 

받지 않는 보육시설 모두에 등록을 유지하려는 학부모들은 자녀가 등원

하지 않아도 보육료를 전액 납부해야 했다. 광역 몬트리올 지역은 7월 13

일에, 다른 지역은 6월 22일에 보육시설이 재개원하는 즉시 학부모들은 

보육료를 납입해야 했다(Government of Quebec, 2020). 퀘벡 주정부

는 안전한 재개원을 위해 모든 보육센터에 방역 및 코로나19 예방 가이드

라인을 배포했다. 가능한 경우 보육교사 간, 보육교사와 학부모간, 성인

과 아동 간 2미터 거리두기 실천이 권고되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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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에 속한 아동이나 동일한 소그룹에 속한 아동과 보육교사 간 사회

적 거리두기 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성인 간 또는 성인과 다른 그

룹에 속한 아동이 총 누적시간 15분 이상 2미터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활

동이나 작업에서 성인은 고성능 의료용 마스크와 고글이나 바이저 같은 

눈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했다(Government of Quebec, 2020)

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퀘벡주 초등학교 

다소 논란을 야기했지만, 퀘벡 주정부는 5월 11일 광역 몬트리올 지역

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재개원을 발표했다. 퀘벡은 캐

나다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

후 학교를 가장 먼저 재개방했다. 퀘벡주는 학교 재개방으로 인한 위험이 

취약 아동을 학교 울타리 밖에 두는 것으로 인한 피해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학교 재개방 계획에 등교는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어 많은 학교의 실제 등교율은 평소보다 낮았다. 퀘벡주 

교육부의 보고에 따르면 6월 5일 기준 공립학교 학생의 약 50%, 사립학

교 학생의 약 2/3가 등교를 재개했다(Banerjee, 2020). 보육센터와 마

찬가지로 초등학교 재개방에 따라 많은 교사들이 보건 및 안전상의 우려

로 교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가을학기에 학교가 정상 

운영될 경우 교직원 부족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5월 초등학

교가 부분적으로 문을 연 이후 퀘벡주 학생 및 교사 53명이 코로나19 양

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퀘벡주 교육부 장관은 확진 사례가 심각하지

는 않으며, 대부분의 감염이 교실 밖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6월 10일, 

퀘벡주는 학생 10명과 교직원 12명의 환자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Banerjee, 2020).

5월 14일 르고 퀘벡주 총리는 몬트리올 지역의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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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입원환자 수, 그리고 검사 수준이 퀘벡주의 다른 지역보다 불안정한 

상황을 근거로 초등학교의 9월 재개방을 발표했다(Boshra, 2020c). 9월 

학교 재개방 계획은 평상시 수용인원이나 교사 대 학생 비율의 축소 없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100% 등원 및 등교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바이러

스 노출 제한을 목적으로 공중보건당국이 발표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

천하기 위해 학생들은 항시 ‘안정된 그룹(버블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해

야 한다(Government of Quebec, 2020). 같은 안정된 그룹에 속한 모

든 학년의 학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안정된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복도와 같은 공용 공간에서 최소 1미

터 이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4학년(8-10

세)까지 아동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내 및 등

하교 차량 안에서는 착용하도록 하였다. 5-6학년(10-13세) 아동들은 모

든 공용 공간, 등하교 차량 및 다른 안정된 그룹의 학생과 같이 있을 때에

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4.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부모 및 가족을 위한 퀘벡주의 재정 지원

지금까지 퀘벡 주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모나 가족을 대상

으로 보육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한 바가 없다. 코로나19 확산

을 통제하기 위한 자가격리로 인해 임금소득이 급감한 근로자나 다른 재

정지원 수급자격이 없는 근로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3월 16일 근

로자 임시지원 프로그램(PATT: Temporary Aid for Workers 

Program)이 마련되었다(Government of Quebec, 2020). 4월 10일 

근로자 임시지원 프로그램은 종료되었고, 대신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매월 2,000캐나다달러를 지급하는 캐나다 긴

급대응수당(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과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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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학생에게 매달 1,200캐나다달러를 그리고 장애나 부양가족이 있는 

학생에게 매달 2,000캐나다달러를 지원하는 캐나다 긴급학생수당

(CESB: 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이 도입되었다. 

5.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퀘벡주 보육체계의 남은 과제 

현재 퀘벡주 보육 체계에서 향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현안에는 노조

를 결성한 아이돌보미와 가족부 간에 계속되는 갈등이 있다. 2020년 3월 

8일 퀘벡주 아이돌보미를 대변하는 퀘벡유아교육근로자연합(FIPEQ) 회

원들은 새로운 단체교섭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97.5%의 회원

들(99%는 여성)이 가족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총파업

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들은 현재 시간당 임금 12.42캐나다달러에서 

16.75캐나다달러로 30%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6월 18일, 3,000명

의 가정 보육교사들은 노조 측이 “막다른 지경에 이른 협상”이라고 정의

한 퀘벡 주정부와의 협상에 항의하기 위해 일일파업 참여를 계획한 것으

로 전해졌다(Thomas, 2020b). 이들의 목적은 정부가 자신들의 네트워

크를 무시하고 매일 9만 명에 달하는 아동을 돌보며 퀘벡주 부모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천 명의 가정 보육제공 여성들의 근무환

경 개선을 거부한 데 대해 정부를 규탄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으로, 최근 다른 뉴스 보도는 없었으며 해당 연합(FIPEQ)은 2020

년 8월 26일 현재 가족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보육·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재개방 직전인 2020년 5월 7일, 퀘

벡주 몬트리올시 50킬로미터 외곽에 있는 마스꾸슈(Mascouche) 소재 

긴급보육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공중보건당국이 조사한 바

에 따르면 27명의 아동 중 12명이 감염되었으며, 교직원 4명도 확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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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 확진자는 4월 30일에 발생하였고, 원아들은 양성반응이 나온 즉시 

가정으로 보내 격리시켰다.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나 해당 보육센터는 지

역 공중보건청장의 권고에 따라 2주간 폐쇄되었다(National Post, 

2020). 다른 긴급보육기관도 코로나19 확진사례로 피해를 입었는데, 긴

급보육을 제공하던 로즈몽에 소재한 학교에서 같은 가족의 자녀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2주간 문을 닫아야 했다. 해당 보육시설의 학

부모와 직원은 즉시 이 사실을 통보받았고, 학교 재개방 이후 물리적 거

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점도 전달받았다(Henriques, 

2020).

이러한 확진 사례가 보도된 이후 퀘벡주의 보육종사자와 보육교사들은 

학교 및 보육시설 재개방에 우려를 표명했다. 수용인원 감소에도 불구하

고 보육종사자들은 아동과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사와 직원이 아동들을 시설 내 다른 책상이나 구역에 앉히고, 시설 내 

표면이나 장난감의 방역과 청소를 자주 실시하더라도 아이들은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고 안전 수칙을 이해하거나 따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Collie, 2020). 향후에 학교나 보육·유아교육기관, 가정기반 보육센터에 

가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2020년 8월 퀘벡주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행동계획을 발

표했다. 교육적 보육시설, 가족공동체 조직(FCO: family community 

organizations), 지역사회 보육 및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소아과에 적용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퀘벡 주정부가 활동 분야와 지역별로 선별적 봉

쇄(락다운)를 재시행한다면, 모든 교육적 보육서비스는 시설 내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운영을 계속할 것이다.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등원은 

선택사항이지만 자녀의 보육시설 등원여부와 관계없이 학부모는 보육료

를 납부해야 한다. 2차 대유행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긴급보육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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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으며, 필수 근로자의 자녀는 기존 보육센터에 등원하거나 다른 시

설에 자녀를 맡겨야 한다. 지역감염을 통제하기 위해 소규모 그룹활동, 

물리적 거리두기,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기존 보건 수칙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Government of Quebec, 2020). 

제4절 코로나19 관련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보육 대응70)

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긴급보육서비스 

캐나다의 다른 주들과는 달리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일선 필수 근로자

를 위한 별도의 긴급보육시설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 대신 보육센터의 전

면 폐쇄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원 또는 등록 원생의 감소로 추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센터를 대상으로 필수 근로자에게 우선 접근

권 부여를 요청하였다. 주정부는 필수 근로자의 5세 미만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센터를 찾아 연결시켜 주기 위해 38개 지역사회에 연계센터

(referral centre)를 마련했다(Hall & Bernado, 2020). 밴쿠버의 웨스

트코스트 보육자원센터는 필수 근로자들을 위해 임시 보육시설을 찾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고, 자격이 있는 학부모들은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

여 추가 원생을 수용할 수 있는 센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각 가정

은 보육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원아모집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었다. 보육

센터에서 합당한 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추가 인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70)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캐나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관리 통제한 주이다. 선제
적 검사, 보육종사자를 위한 직장정책 개혁뿐 아니라 장기 의료보건시설에서 근무하는 일
선 의료보건인력을 노조화된 공공 분야 근로자로 전환하여 노조 참여자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한 군데 이상 장기 의료보건시설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일찍부터 취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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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한, 필수 인력의 자녀를 수용해야 했다. 

필수 근로자의 학령기 자녀를 수용하기 위해 3월 31일 일부 학군의 학

교를 선정하여 재개방하였다. 19개 학군에서 필수 분야에 종사하는 학부

모의 5-12세 자녀를 위한 대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밴쿠버 소재 초등

학교에서 대면 보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아동은 약 130명이었고, 밴쿠버 

근교 또 다른 대도시인 서리(Surrey)의 경우 2개 학교에 150명의 학생이 

등록했다(Woodward, 2020). 학교 기반 프로그램은 최대한 실외 활동을 

많이 하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하였다(City of Vancouver, 

2020). 

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센터 및 가정기반 

보육

2020년 8월 25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의 첫 번째 유행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확진자 수는 5,242명으로 온타리오나 퀘벡 대비 감염사례

가 월등히 낮았다(표 1, 첨부문서 A 참고). 다른 주와 달리 브리티시컬럼

비아주의 보육센터는 필수 서비스로 간주되어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도 

폐쇄 대상이 아니었다. 보육제공자들은 아동 대 교사 비율의 변경 없이 

부분 또는 전면 개방 여부와 폐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2020b)

3월 20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긴급지원

(TEF: Temporary Emergency Funding)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재원

으로 팬데믹 기간 중 보육 분야에 정부 재정지원을 약속하였다. 운영을 계

속하는 보육센터는 학부모가 보건 및 안전상 이유로 자녀를 등원시키지 

않아 수용인원을 축소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

다. 이러한 센터는 평소 주정부로부터 받는 월평균 지원액의 7배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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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으며, 이는 시설 월 운영비의 약 75%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추정되

었다. 개방된 센터는 유아교육가(ECE) 임금을 지원받아 매출이 감소한 상

황에서도 인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폐쇄를 결정한 센터는 임대

료 등 고정운영비를 지원받아 월 운영비의 약 20%를 충당할 수 있었다. 

임시긴급지원(TEF) 프로그램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인가 보육시설에 매

월 재정을 지원하는 주정부의 보육운영지원프로그램(CCOF: Childcare 

Operating Funding Program)에 따라 2020-2021년 지원 협약을 맺은 

모든 인가 보육제공자에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보육제공자들

이 팬데믹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하여 필수 서비스 인력 및 가족의 보육접근

권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폐쇄한 보육시설들이 추후 재개방할 수 있을 

때 재개방과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시긴급지원(TEF)은 4월 

1일 지원이 시작되어 기존의 보육운영지원프로그램(CCOF)의 월간 지원

을 대체하여 2020년 8월 31일까지 운영되었다(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2020a). 

인가 가정기반 보육시설도 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임시긴급지원(TEF)

을 받을 수 있었으며, 팬데믹 기간 중 운영 여부도 선택사항이었다. 보육에 

있어 수용인력 조정은 없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가정기반 보육센터는 주

정부가 마련한 보건 및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통합보육으로 최대 8

명까지 돌볼 수 있었다(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2020a). 

5월 중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보육시설은 정부의 단계별 재개방 계획에 

따라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소규모 모임을 허용하면서 재개방에 돌입하

였다. 정부는 보육센터에 적용되는 새로운 보건 및 안전 수칙을 발표하였

다. 이러한 수칙에는 모든 교직원 및 아동의 일일건강체크, 코로나19 확진

사례 관리를 위한 명확한 정책 수립, 접촉이 잦은 표면의 수시/정기 방역, 

아동 간 또는 아동과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 최소화, 개별 활동 도입 및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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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식사 시간 차등화 등이 있다(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2020b). Katrina Chen 보육장관은 보육센터에 개방 여부 선택권을 부여

한 것은 가정 기반, 영리/비영리, 시립어린이집 등 천편일률적이 아닌 다양

한 보육모델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3월 중순 이후 코로나19로 봉

쇄 기간 중 약 2,600개의 보육센터가 운영을 계속했다(Chiang, 2020).

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초등학교

캐나다의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초등학교는 필

수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학교 대면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3월 중순에 모

두 폐쇄되었다. 5월 7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는 6월부터 유치원생부

터 5학년까지 정원을 50%로 제한하여 학교를 재개방 하겠다고 밝혔다. 

격일제 등교 등 축소된 수용 인원으로 학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하는 

것은 각 학군의 책임이었으며, 등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주 보건당국 

고위공무원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5학년 학생 중 약 1/3이 6월 1일 대면

수업을 위해 등교했다. 밴쿠버 학교위원회가 담당하는 지역에서는 학부

모들에게 등교 여부를 묻는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해당 양식을 작성하고 

자녀를 등원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정만 학교 건물 출입이 허용되었

다(Meyer, 2020).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보건안

전 조치에는 책상 간격 넓히기, 점심 및 휴식 시간 차등제, 실외활동 시간 

증가, 학생 간 학용품 공유 금지, 손씻기 및 손위생 철저히 하기 등이 있

다(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2020e). 

4.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가족 재정지원

고용이나 소득 상실로 고통받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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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육제공자들은 폐쇄기간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가 자녀를 등원

시키지 않아 수용 인원에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보육료를 청구할 수 없었

다. 보육센터는 등록 원아가 재원을 위한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 한, 팬데

믹이 종식될 때까지 기존 원생의 등록을 유지하기로 동의해야 했다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2020c).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는 양육수당(ACCB: Affordable Childcare 

Benefit)으로 가정에 일부 재정을 지원하였다. 양육수당은 브리티시컬럼

비아주의 수급 자격이 있는 가정에 매월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가구

소득, 가구 규모, 자녀 수, 보육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코로

나19 대유행 기간 중 자녀가 다니던 보육시설이 계속 운영하며 보육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학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아도 매월 지급되는 양

육수당은 계속 지원되었다(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2020d). 

5.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보육체계의 

남은 과제 

온타리오주나 퀘벡주와 마찬가지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9월 보육시

설 및 학교의 전면 재개방을 둘러싼 많은 우려를 안고 있다. 7월 23일 브

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20년 9월부터 초중등학교를 전면 개방하기로 발

표하였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닌 

9월에 최대한 많은 학생을 등교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Rob Fleming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학교의 100% 재개방이 우선 과제

라고 밝혔다. 주 보건청장인 Dr. Bonnie Henry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더 

효과적인 안전 조치이며 아동의 장시간 마스크 착용은 권고되지 않기 때



300 국제협력 연구 및 국제 심포지움 : COVID-19와 국가별 아동돌봄

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학생들이 6월에 자율 등원을 했기 때문에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교육자

들은 주정부의 학교 재개방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 교사들은 퀘벡주 보

육시설 및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을 언급하며 학교 측이 자신들에게 매우 

제한적인 선택권을 주어,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라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학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Sterritt, 2020). 교사들은 특

히 교실 내 공간 부족으로 물리적 거리두기를 완벽히 실천할 수 없음에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다. 노스밴쿠버 학군은 교직원들에게 교직원 및 학

생 간 2미터 거리두기 실천을 지시했으나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

고, 학교 안에서 항상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인정하였다

(Sterritt, 2020).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3월에 대비해서 증가하

며 교내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는 더욱 거세졌다.71) 8월 모델링에 

따르면 브리티시콜럼비아주는 9월 중순 1차 대유행보다 더욱 심각한 2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시기가 학교들이 전면 재개방하는 시기와 

맞물린다. 신규 확진자들 대부분이 20-39세 사이의 연령대이지만, 일부 

아동의 확신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3월 이후,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10세 미만 아동 7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으며 그중 3명의 아동은 입

원치료를 받았다(Migdal, 2020).

71) 실제로 7-8월 전국적으로 감소세에 접어들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월 말부터 다시 증
가했다. 현재 퀘벡, 온타리오,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모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확진사례는 술집, 홈파티, 학교 재개방, 젊은이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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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타 주/준주의 코로나19 관련 보육 대응

앞서 논의된 주와 마찬가지로 프레리 지역, 해안 및 북부 지역의 보육센

터, 가정어린이집 및 학교의 대부분이 폐쇄되었으며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수준에 따라 2020년 5월이나 6월에 재개방에 들어갔다. 두세 달에 걸친 

이 기간 중 가정돌봄을 하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1주일에 몇 시간 제공

되는 원격수업시간을 제외하고 종일 원격근무를 해야 하는 학부모와 보호

자를 위해 주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Province of 

New Brunswick, 2020a). 그러나 이 기간 중 많은 보육센터들이 정상 운

영하며 의료보건, 사회서비스, 에너지 산업 등에 종사하는 필수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을 제공했으나(Province of Manitoba, 2020; 

Province of Saskatchewan, 2020a; Fortin, 2020), 식료품점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절에서는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매니토바

주, 서스캐처원주, 앨버타주, 노바스코샤주, 뉴브런즈윅주, 프린스에드워

드아일랜드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유콘준주, 노스웨스트준주, 누나부

트준주의 보육 대응 및 재개원 절차를 살펴본다.

매니토바주와 서스캐처원주의 코로나19 감염률은 캐나다 평균보다 낮

았다(표 1, 첨부문서 A 참고). 매니토바주의 보육센터는 2020년 6월 1일 

재개방되었으며 기존 정원인 학급당 24명의 아동 보육이 허용되었다

(Province of Manitoba, 2020). 2020년 6월 매니토바주는 독특한 보육 

이니셔티브 2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임시 보육이 필요한 가정과 추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센터를 지역과 아동의 연령 기반으로 검색하여 

연결해 주는 임시보육등록부였다. 6월에 모든 보육센터가 정원 100%로 

운영을 재개한 것이 아니었고, 모든 아동이 곧바로 등원을 재개한 것이 아

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등록부가 2020년 여름 재개원 단계에서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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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족 모두에 단기적인 도움이 되었다. 매니토바주는 인증받은 유아교

육가들에게 1회에 한하여 3,000캐나다달러를 지원, 새로운 가정 또는 지

역사회 기반 보육센터를 개설하거나 추가 보육공간 확보에 활용하도록 하

였다(Province of Manitoba, 2020). 서스캐처원 주정부는 2020년 6월 

직장으로 복귀하려는 모든 부모들에게 보육접근성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보육센터가 재개원을 시작하자 많은 학교 기

반 긴급보육기관(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필수 근로자 자녀 돌봄 제공)

가 보육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계속 운영되었다. 서스캐처원주의 보육센

터가 6월부터 7월까지 학급당 15명의 원생만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러한 조치는 꼭 필요한 것이었고, 수용인원 제한은 2020년 8월 학급당 25명으

로 상향 조정되었다(Province of Saskatchewan. 2020b).

앨버타주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퀘벡주보다는 적지만 온타리오주와 

비슷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가 컸던 곳 중 하나이다(표 1, 첨부문서 

A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다른 주보다 거의 한 달 빠른 2020

년 5월에 보육센터의 재개방을 실시하였다. 그 당시 가정기반 보육제공

자에 적용되는 규제가 일부 조정되어, 기존에는 보육제공자의 자녀를 포

함하여 시설에서 6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었던 반면, 보육제공자의 자

녀를 제외하고 시설당 6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는 많은 보육제공자의 학령기 자녀가 2020년 5월에서 6월 등교 후 집으

로 하교한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이다(Province of Alberta, 2020). 

노바스코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래브라도 

등 해안 지역의 코로나19 감염률도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표 

1, 첨부문서 A 참고). 이러한 지역의 보육센터는 2020년 6월 기존 코호트 

규모 복귀와 강화된 보건 및 안전 수칙을 기반으로 재개원하였다(Province 

of Nova Scotia, 2020a; Province of New Brunswick, 2020b;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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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ce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020).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의 신규 규정을 보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자가 보육직원이나 학부모에서 발

생한 경우 접촉자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코호트와 접촉한 

교직원 관련 세부 기록을 작성(예를 들어, 보조교사가 휴식시간에 돌봄을 제

공해야 하는 경우)하게 되어 있다(Province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020).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는 경제 재개방 1단계 기간 

중 회사로 복귀하는 학부모나 보호자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

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자녀 1명당 매주 75캐나다달러의 보육수당을 지

급하였다(Province of Prince Edward Island, 2020). 

캐나다 북부에 위치한 유콘, 노스웨스트, 누나부트 준주의 경우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확진사례는 매우 낮았다(표 1, 첨부문서 A 참

고). 이 지역 모두에서 2020년 3월 말 학교가 폐쇄되었으나 필수 근로자 

자녀를 위해 팬데믹 기간 중 많은 보육시설이 계속 운영되었으며, 2020년 

6월 보육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를 위해 더 많은 보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지출이 증가한 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유콘준주, 노

스웨스트준주 정부(GWNT)는 자격에 부합하는 보육센터에 보조금을 지급

하였다(Fortin, 2020; GNWT, 2020). 또한 노스웨스트준주 정부는 2020

년 4월부터 6월까지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보육센터에 보낼 경우 33%

의 보육보조금을 지급하였다(GNWT, 2020). 이러한 노스웨스트준주의 긴

급보조금프로그램 대부분은 코로나19의 방역 요건으로 인한 추가 청소인

력 및 청소도구를 위한 소액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2020년 7월에 종료되었

다(CBC News, 2020b).



304 국제협력 연구 및 국제 심포지움 : COVID-19와 국가별 아동돌봄

결론

캐나다의 주/준주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보육센터와 초등학

교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행하는 것은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이 상충하는 3단계의 정부, 공중보건당국, 학부모, 교직원 노

조 등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이다. 보육 및 

교육 관련 의사결정은 캐나다 각 주정부 소관이지만, 연방정부의 예산과 

긴급소득지원 같은 입법에 대한 통제는 주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친다. 2020년 9월 초, 캐나다의 코로나19 감염률은 낮은 수

준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육센터 및 초등학교가 재개방을 마쳤거나 

기존 정원으로 조만간 재개방할 계획이다. 2020년 8월 28일 기준, 캐나

다의 대도시 4-5곳은 지역감염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안전한 학교 재

개방을 위한 하버드 가이드라인을 충족한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은 예외

적으로 2020년 8월 말, 9월 초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Grant 

and Wang, 2020). 그러나 등원이 재개되면서 9월 중순 온타리오주와 

퀘벡주 모두 토론토나 몬트리올 같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률이 증가하였으며 더 많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급증세가 2

차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과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면서 캐나다 학부모의 상당수

가 2020년 9월에도 자녀를 보육센터나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캐나다 보육체계의 권력 분산으로 인해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

한 보육 대응에 대해 정부 부처나 학교위원회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계획

을 수립하고 있으나,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주정부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각 주에서 보육시설 및 학교 내 코

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2020년 3월에서 5월과 같은 전면적인 국가 

봉쇄령을 반복하는 대신 좀 더 집중적인 대응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이지

만, 이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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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스웨덴 보육 분야 대응 정책

1. 스웨덴의 보육 정책 

보육과 관련된 스웨덴의 정책은 아래 3개의 정책으로 구성된다. 

- 어머니/아버지 모두를 위한 job-protected parental leave(휴가를 

마쳤을 때 불평등한 대우 없이 동일한 업무로의 복귀를 보장하는 휴

가) 수당과  소득 관련 출산·육아휴직 수당 

- 아동이 환자이거나 평소 아동을 돌보던 자가 아프거나 아동을 보육

하는 기관이 폐쇄된 부모를 위한 job-protected parental leave 수

당과 소득 관련 육아 휴가 수당 

- 모든 연령대의 아동을 위한 저렴한 종일 시설보육

상기 3개의 정책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정책은 부모와 자녀

에게 평등한 보살핌과 취학 전 교육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며, 어머니/아

버지 모두가 일과 육아의 병행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정책은 돌봄 공백

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부모의 정규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여성과 

남성이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72) 前 Stockholm University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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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보육·유

아교육과 취학 전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별한 상황에서 아동의 필요를 

충족하는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스웨덴에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후 이 3개의 정책은 전술한 목표

를 달성하는 데 특히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졌다. 정책대

응과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의 주요 원칙과 

실천을 간략하게 소개한다.73)

가. 부모를 위한 육아 휴가 

육아 휴가는 부모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 및 

개발되었다. 2001 평등기회법은 남녀직원 모두가 일과 육아를 용이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라고 명시하였다. 부모는 육아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고용주는 그것을 허가해야 한다. 부모

는 총 480일의 유급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총 480일의 유급휴가 가

운데 390일에 대하여 부모는 최고 한도까지 이전 소득의 77.6%에 달하

는 소득 관련 유급 휴가 수당을 받는다 (현재, 최고 한도는 주당 7일의 휴

가에 대하여 산정된 하루당 1.006 스웨덴크로나 또는 100유로임). 이 수

당은 질병수당과 같다. 90일이 하루당 180스웨덴크로나(약 18유로)의 

균일 요금으로 지급된다. 90일은 180일의 소득 관련 육아 휴가가 사용된 

후에만 취할 수 있다. 

소득 관련 육아 휴가 수당을 받으려면 부모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녀의 

출생 전 연속 240일을 근무하였거나 적어도 82,100크로나(약 8,200유

로)의 연소득으로 인한 휴가를 가졌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73) 이 절은 “Family Policies and Fertility in Sweden” Report for KIHASA by 

Neyer, G., Oláh, L., Duvander, A-Z., and Andersson, G.를 어느 정도 참고하여 작
성하였다. 본 보고서의 경우 2020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치와 정책을 업데이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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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하루당 250스웨덴크로나(약 25유로)의 균일 요금수당을 받는다. 

육아 휴가는 개인의 권리이다. 이는 공동 친권이 있는 부모도 각각 유

급 육아 휴가 240일을 받는다(부모 모두 합하여 480일이라면 180 일은 

소득 관련 수당이며 45일은 균일요금이다). 240일 가운데, 90일의 소득 

관련 육아 휴가 수당일은 다른 부모에게 양도될 수 없다. 양도 불가는 아

버지와 어머니가 균등하게 육아 휴가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양도 불가 육아 휴가일을 취하지 않으면 그 휴가

일은 상실된다. 나머지 날들(즉, 소득 관련 105일과 균일 요금 수당 45

일)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부모의 배우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2019

년 아버지는 지급된 모든 육아수당 일의 약 30%를 취하였다 

(Försäkringskassan, 2020). 육아수당 일의 대부분은 자녀 출생으로부

터 첫 1년 동안 그리고 주로 어머니가 취하였다. 자녀가 출생한 후 두 번

째 해에는 첫해에 비하여 더 많은 아버지가 휴가를 취했으며 세 번째 해

부터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취하는 휴가일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Försäkringskassan, 2020). 

육아 휴가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또는 의무교육을 마칠 때까지(5

학년) 사용할 수 있다. 단, 자녀가 4세가 된 후에는 96일만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커다란 유연성이 있다. 유급 육아 휴가는 종일, 반차, 

하루의 1/4 또는 하루의 1/8과 같은 방식으로 취할 수 있다. 부모가 반차

를 택하면 휴가는 그에 따라 연장된다. 예를 들어 2회의 반차나 4회의 

1/4일은 종일로 계산된다. 파트타임 휴가(정시제 휴가)를 취하면 부모는 

휴가를 연장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 노동법은 18개월 미만인 

영아의 부모에게 수당 없이 육아 휴가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부모에게 18개월 미만인 영아를 돌보기 위하여 유급 휴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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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를 함께 쓰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노동법은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육아 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결근을 허용한다. 대부분의 부

모는 육아 휴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유급 휴가와 무급 휴가를 함께 쓰

는 것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유급 휴가를 취하고 주말에는 무

급 휴가를 취한다. 사회보험(Försäkringskassan)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

면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육아휴가일을 모두 사용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육아 휴가를 취하기 2개월 전 고용주에게 언제 그리

고 어떻게 육아 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육아 휴가를 

사용하기 2개월 전 고용주에게 육아 휴가에 대하여 알리는 것이 가능하

지 않으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고용주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도록 빨리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부모는 1년에 3차례 육아 

휴가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환자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 휴가수당

8개월-12세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자녀가 아프거나 감염병에 걸리거

나 병원이나 예방건강관리센터에 가야 할 경우 연간 자녀당 120일의 자

녀돌봄 휴가 및 자녀돌봄 휴가수당을 취할 수 있다. 전술한 120일 가운데 

60일은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프거나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에도 사용

할 수 있다. 18세 미만인 자녀가 심하게 아프다면 무제한 자녀돌봄 휴가

를 청구할 수 있다(Försäkringskassan, 2020). 자녀돌봄 휴가수당이 자

녀의 가까운 친척에게 지급될 수도 있다. 정규 육아 휴가와 마찬가지로 

자녀돌봄 휴가도 종일 또는 하루의 일부 형식으로 취할 수 있다. 부모는 

정규 육아 휴가 상한보다는 약간 낮은 상한까지 정규 육아 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소득 관련 수당을 받는다. 2019년 여성들은 평균 8일 이상을 청

구하였고 남성은 7일 미만을 청구하였다. 자녀돌봄 육아 휴가수당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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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56%는 여성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44%는 남성에게 지급되었다 

(Försäkringskassan, 2020). 육아 휴가수당과는 달리, 자녀돌봄 휴가수

당을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부모는 8일째 이상의 휴가에 대해서는 자녀

나 자녀를 돌보는 사람의 질병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보육 서비스74)

스웨덴의 보육 서비스는 이중 기능이 있다. 스웨덴의 보육 서비스는 부

모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고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우수

하고 평등한 조건을 제공한다.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생한 지 1

년 이상인 모든 아이에게 부모가 요청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보육을 제

공할 의무가 있다. 보육은 자녀의 필요에 따라 부모가 일이나 학업을 계

속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아동은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예를 들어 부모가 실업

상태에 있거나 육아 휴가 중일 때 주당 적어도 15시간의 공공보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 3-5세 아동은 무료로 연간 525시간 또는 주당 15시간의 공

공보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이상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지역적 차이를 없애기 위해 모든 보육에 대한 요

금은 균일하다. 부모가 납부하는 요금의 최고액은 첫째 자녀의 경우 가계

소득의 3%이고 둘째는 2%, 셋째는 경우 1%이다. 넷째 자녀부터는 보육

이 무료로 제공된다. 각 자녀에 대한 최대 개인분담금을 계산하기 위한 

연간 고정 소득 최고 상한이 있다. 2020년 현재 연간 고정 소득 최고 상

한은 49,280스웨덴크로나(또는 약 4,928유로 가계 총소득)이므로 매달 

첫째 자녀에 대한 요금은 최고 1,478스웨덴 크로나(약 148유로), 둘째 

74) 이 절에서 보육 서비스는 한국의 시설보육과 유아교육을 포괄하는 확대된 의미로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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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요금은 최고 986스웨덴크로나(약 99유로), 셋째 자녀에 대

한 요금은 최고 493스웨덴크로나(약 49유로)이다(Skolverket, 2020a). 

부모가 납부하는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보육비의 작은 몫에 불과

하다. 스웨덴 정부는 공공 보육 제공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한다

(Skolverket, 2020a). 

스웨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육,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육, 조합이 제공하는 보육 등 많은 형태의 보육이 존재한다. 모든 보육

은 전술한 요금과 같아야 한다. 보육은 같은 정도로 공적 자금이 조달된

다. 보육은 보육에 대한 동일한 규정과 규칙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 및 요

구에 대한 커리큘럼도 따라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공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보육이 보편적이다. 2019년 

1-5세 아동의 85.4%가 보육을 받았다. 1세 아동의 절반이, 2세 아동의 

90.6%, 4세와 5세 아동의 95.3%가 보육 자료에 등록되었다(Skolverket, 

2020b). 

제2절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스웨덴 보육 분야의 대응 정책

아동의 보육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스웨덴의 대응은 스

웨덴이 지금까지 취한 일반적인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다루는 스웨덴의 전략은 법률로 실시되는 제한보다는 권고에 

기초하였다. 스웨덴 인접국을 포함한 많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스웨덴

은 국가나 특정 지역을 봉쇄하는 것을 채택하지 않았다. 타국에 비해 스

웨덴은 시민이나 기관에 비교적 제한이 적었다.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규칙은 코로나19가 퍼지는 원인이 되는 대규모 군중 모임에 주로 적용되

었다. 예를 들어, 모임 인원을 50인 이하로 제한하거나 술집의 카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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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2020년 11월 스웨덴 정부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식당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였으며 2020년 11월 24일

부터는 문화행사, 공연, 스포츠와 같은 공적 행사에 허용되는 인원과 식

당 테이블 인원을 8명 이하로 제한하였다(단, 학교 워크숍, 사적인 모임

은 제외). 코로나19에 대한 스웨덴의 정책은 코로나19를 관리하는 국가

기관인 보건청이 제공하는 권고에 의존하였다. 

법적 규제(제재를 포함)보다 권고에 의존하는 것은 스웨덴의 규범, 문

화, 정치와 부합한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상호신뢰, 상호협력, 자신과 타

인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다. 

스웨덴의 조치와 결정은 주로 과학적 지식과 전문가의 연구에 기초하였

으며 정치적 고려는 영향력이 적었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부, 행정부, 

사회를 갖는다는 스웨덴의 규범 및 사회적 이해와 부합되게 구체적인 조

치에 대한 과학적 보고서, 지식, 이유가  발표된다. 스웨덴에서는 보고서, 

과학적 전문 지식, 출판물, 대중에의 공지문에서 조치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열거하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책과 조치는 평가

되며 평가자들은 평가하는 문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보

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그렇게 하도록 기대된다. 

보건청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주무 기관이다. 보건청은 감염병과 건

강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보건문제를 책임지는 당국이다.75) 

보건청은 권고하고 평가하며 타 기관에 전문지식과 지침을 제공하고 코로

나19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알리고 일반 대중에게 대응책을 제안한다. 보

건청은 스웨덴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동안에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국민으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신문사들이 실시한 설

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초기에 스웨덴 국민들이 보건청과 보건청의 

75) http://www.folkhälsomyndighet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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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감염병 전문가에게 보낸 커다란 신뢰는 대유행뿐만 아니라 여름이 

지난 후 감염 수치가 늘어난 가을에도 증가하였다(Dagens Nyheter, 30 

October 2020를 참고할 것).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스웨덴이 도입한 전

략과 정책은 주로 보건청 전문가의 제안과 권고로 결정된다. 

3. 아동에 중점을 둔 코로나19에 대한 권고사항과 정책 

대유행이 시작될 때부터 가장 중요한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감염의 

사소한 징후나 증상인 경우 집에 머무르기, 실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

과 2미터 거리를 유지하기, 최소 20초 동안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기, 

특히 러시아워에는 대규모 모임이나 대중교통을 피하고 가능하면 집에서 

일하기 등이다. 봄 동안 특별 위험 그룹과 70세 이상을 위한 특별 조언도 

발표하였는데 이들은 아이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받았다. 노인을 위한 이러한 특별 권고는 가을, 특히 보건국과 정부

가 모든 성인을 위한 새로운 권고를 발표한 11월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그 이후로 모든 성인은 가능한 한 자신의 집 밖의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2미터 거리를 유지하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권장 사항 외에도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은 어린이에게도 적용된

다. 공중보건국과 국립교육위원회는 아동에게 코로나19에 대해 가르치고 

조치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육·유아교육 기관 및 학교 자

료를 발표하였다. 두 기관 모두 학생과 청소년을 직접 다루는 포스터와 같

은 자료를 게시하였다(예: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권장 사항이 포함된 포

스터). 그리고 두 기관 모두 보육·유아교육 기관, 유치원 및 학교에 대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한다. 이들은 코로나19의 문제를 해결하고 최신 과학

적 발견에 대한 조치를 조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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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보육에 관한 코로나19 권고사항과 정책

다른 많은 국가와 달리 스웨덴은 대유행 발생 이후 아동을 위한 보육·

유아교육 기관과 유치원을 폐쇄하지 않았다. 중고등학교(중등 교육 이

상), 대학 또는 기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이 원격 학습으로 이동되었다(3

월 13일 의회 규정 2020: 115). 원격 학습에 대한 규정은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6월 15일까지 유효하며, 여름방학 동안 학교는 보통 2

개월 동안 휴교한다. 2020년 11월 18일부터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원거리 학습을 재도입할 수있는 옵션을 학교장

에게 제공하였다(Parliamentary Regulation 2020: 957).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는 개방되어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

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유치원에 대한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

된다. 콧물이나 가벼운 기침과 같은 약간의 감기 증상이 있는 어린이는 

집에 있거나, 낮 동안 증상이 발생하면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

가야 했다. 아프거나 증상 또는 감염이 있는 미취학 아동은 증상이 있으

면 집에 머물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증상이 없는 한 이틀을 더 있어야 한

다. 아이가 아프면 집 밖의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 취학 연령 이상의 

아동은 병에 걸린 날로부터 7일이지난 후에도 약간의 기침이나 콧물 등

의 경미한 증상이 있어도 다시 등교를 하거나 집 밖에서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은 7 일 이전에 보육·유아교육기관에 복귀할 수 있지

만, 최소 2일 동안 발열과 같은 증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가족이 코로나

19에 걸렸다면 부모는 자녀를 집에 머물도록 권고한다.

보육·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출입은 정규직원으로 제한되었다. 부모를 

포함한 다른 성인은 시설 내에 출입할 수 없다. 유치원은 더 엄격한 위생

을 지켜야 한다. 아이들에게 손을 더 자주 씻도록 가르쳐야 한다. 활동은 

가능한 한 실외에서 해야 한다. 공연이나 특별한 축하 행사와 같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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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부모와 친척에게 열려 있는 활동은 그들 없이 진행되거나 취소되

어야 한다. 원장은 그룹 내 아동 수를 줄이거나 제한하기 위해 활동을 재

정렬할 수 있다(예: 주말 또는 휴일에 시간 연장). 특수한 상황에서 원장

도 시설을 폐쇄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공중보건국은 직원

이 최신의 과학적 발견에 대한 조치를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유

치원 및 기타 학교에 대한 연구 및 지침을 정기적으로 발표하였다(예: 

Folkhälsomyndigheten, 2020a; 2020c; 2020e; ; Samuelsson et 

al., 2020; Ludvigsson 2020a; 2020b; 2020c; Kavaliunas et al., 

2020).

의무교육인 보육·유아교육기관을 개방하게 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미취학 아동은 코로나19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코로나19

에 감염되면 증상과 질병은 보통 경미하다. 심각한 증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감염병의 원인이 아니다. 그들은 질병을 퍼뜨리는 지표

인 경우가 거의 없으며 어린이들 사이의 전파율은 성인 11명보다 현저히 

낮다(Ludvigsson, 2020a; 2020b; 2020c; Folkhälsomyndigheten, 

2020a; 2020b). 

둘째, 유치원을 폐쇄한 핀란드와 폐쇄하지 않은 스웨덴을 비교한 결과, 

양국 어린이의 코로나19 감염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은 보육서비스와 유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공중보건국

과 정부는 휴교가 아동, 특히 장애나 기저 질환이 있거나 사회 경제적으

로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에게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쇄는 취약계층에게 학습 손실, 서비스 부

족, 신체 활동 및 사회생활 부족, 정신적 및 심리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아동이 유치원(및 일반 기본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당국의 의무로 간주되었다(Folkhäls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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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igheten, 2020e). 

넷째, 보육·유아교육기관의 폐쇄는 여성과 남성의 노동인구 참여율이 

높고 보건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공공 서비

스, 노동 시장 및 경제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 케어 부문(예: 

Kavaliunas et al., 2020 참조).

다섯째,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아동과의 접촉이 많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는 다른 직업 종사자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높지 않았다. 유

치원과 초등학교 교장은 다른 직업 종사자보다 코로나19 발병 위험이 더 

높았다. 그 이유는 원장이나 교장이 유치원 외부의 성인들과 더 많이 접

촉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중등학교 교사는 코로나19 진단을 받을 위

험이 더 높았다(중등학교는 봄에 문을 열었다)(Folkhälsomyndigheten, 

2020e; Billingsley et al., 2020).

여름 동안 공중보건국은 조치를 검토하고 가을을 준비했다. 2020 년 8

월 31일과 가을(8월 중순 기준)에 유치원과 학교가 재개원한 이후, 공중

보건국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미취학 아동도 검사할 것을 권장한다

(Folkhälsomyndigheten, 2020e). 2020년 10월 1일부터 연락처 추적

도 강화되었다.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12명의 사람과 함께 사는 고등학

생은 원거리 학습으로 이동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여가 활동을 

피해야 한다(Folkhälsomyndigheten, 2020e). 2020년 12월 1일부터 

이는 부분적으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적용된다. 또 가족 중 누군

가가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다면 집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 이 권장 사항

은 아동 자신에게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적용된다. 공중보건국은 이 권

고가 주로 유치원 직원의 두려움을 줄이고 보육 시설에 재원 중인 어린이

를 위해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Folkhälsomyndigheten, 2020a). 2020년 11월 24일부터 유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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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책임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원격 학습, 온라인 교육 및 

학교의 필요에 맞게 폐쇄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더 많이 부여받았

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 또는 많은 어린이 또는 유치원 

직원/교사가 감염되어 정규 일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특별 조치가 도입되면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학교장이 취한 조

치는 학생과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면밀히 모니터

링 된다.

나. 환자 아동을 위한 단기자녀돌봄 휴가 

병가를 내고 육아 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시 육아 휴직이 더욱 쉬

워졌다. 2020년 3월 19일부터 2020년 11월 1일까지 아동이 7일 이상 아

프면 건강보험에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요건이 면제되었다. 이 규

정은 건강 관리 시스템 한 가지 중 인증서 발급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가

을에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줄어들어 아동이 아프거나 7일 이상 감염 증

상이 있으면 증명서를 제공하는 이전 규정이 다시 도입되었다. 질병이나 

감염 원인에 관계없이 보다 유연한 규제가 적용된다. 일반 간병인/아동 관

리인이 아프고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부모

는 자녀가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만 집에 있는 경우에는 단기

자녀돌봄 휴가 또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단, 7월 1일부터 연중 중

병을 앓고 있는 자녀(18세 이하)의 부모에게는 허용된다. 이들을 위해 부

모는 한 부모당 최대 184일까지 자녀돌봄 휴가 및 육아 휴가 혜택을 청구

하여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 예방 단기자녀돌봄 휴가

와 혜택에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 4월 26일부터 부모는 아이가 아프

지 않거나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보육소, 유치원 또는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휴교하면 단기자녀돌봄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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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녀가 아프면 단기자녀돌봄 휴가를 받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90%이다. 이 법안은 임시적이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러한 모든 규정은 12세 이하의 아동뿐만 아니라 보살핌이나 감독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아동에게 적용된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일부 아동 그룹의 경우 16세 이상(23세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 고용된 모든 부모는 집 밖에서 일하든 재택근무하든 관계없이 단기

자녀돌봄 휴가 및 육아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76) 2020년 5월, 9월, 11

월에 발표된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봄 동안 단기자녀돌봄 휴가 및 혜택

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9주차부터 12주차, 즉 2월 24일부

터 3월 22일까지 그리고 가을, 특히 34주부터 37주까지, 즉 8월 17일부

터 9월 13일까지). 여름에 신청 수가 적은 것은 스웨덴 공휴일과 관련이 

있으며, 이 기간에는 많은 스웨덴 어린이가 보육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림 11-1] 및 [그림 11-2]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단기자녀돌

봄 휴가 신청 및 유급 일수 증가를 보여준다. 단기자녀돌봄 휴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다. 예를 들어, 성인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감

염률이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은 응용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여부는 어머니 

대 아버지 또는 지역별 분포이다.

 

76)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coronaviruset-det-har-galler, 최종 
업데이트: 2020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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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주당 단기자녀돌봄 휴가 수당 신청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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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20년 4 월 26일부터는 보육 기관에 맡기면 임시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학교가 문을 닫았다. 7월 1일부터는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시 육아 휴직도 부여했다. 혜택 신청서
는 임시 육아 휴직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통계에는 일시 육아 휴직의 시작이 아닌 임시 
육아 휴직 혜택 신청일이 기록되어 있다. 

출처: Försäkringskassan(Public Health Insurance), Statistics 

[그림 11-2] 환자 아동을 위한 단기자녀돌봄 휴가 수당: 월 유급일(순 유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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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Netdays’는 지불된 하루 종일이다. 하루 중 일부만 지불한 금액은 하루 전체로 합산되었다.
예: 반나절 2개는 하루 종일이다. 따라서 이 그림의 순 일은 임시 육아 휴가 기간과 일치하지 않

는다. 
출처: Försäkringskassan, Statistics.



제11장 스웨덴의 코로나19 관련 보육 대응 정책 321

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코로나19 관련 정책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몇 가지 혜택을 늘리기

로 결정했다. 자녀가있는 가족의 주거급여(bostadsbidrag)은 2020 년 7 

월 1 일부터 12 월까지 25 % 인상되었다.77) 특별한 의학적 필요 또는 위

험 상태가있는 사람 (예 : 암에 걸린 어린이)과 함께 거주하거나 돌보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경우 최대 184 일 동안 하루에 최대 804 Swedish 

Crowns (약 80 유로)의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염 위험 때문에 일

을 포기하고 집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코로나 19를 전염시키는 것. 

위험 그룹에 속한 사람 (예 : 암에 걸린 부모)에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

된다.78)

 

라. 출산·육아휴직과 코로나19

코로나 19 유행이 시작된 이후로 출산·육아휴직은 변경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유행병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 사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통계 또는 보고서가 없다. 예를 들어, 감염 될까

봐 자녀를 집에 두었던 부모는 일시적 육아휴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아

동이 특정 위험 그룹에 속하고 예방적 육아휴직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

이다. 위 참조). 공중 건강 보험은 그러한 부모가 정기적인 육아휴직을 사

용할 것을 제안한다. 대유행 기간 동안 부모가 출산·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육아 휴직 행동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예 : 

전일제 휴가보다 파트  타임 휴가가 더 많거나 그 반대의 경우, 무급 일수 

사용 등). 공중 건강 보험의 출산·육아휴가 사용에 대한 이전 평가에서도 

부모가 받을 자격이 있는 (유급) 육아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

77)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coronavirusetdet-har-galle

78)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coronaviruset-det-har-galler



322 국제협력 연구 및 국제 심포지움 : COVID-19와 국가별 아동돌봄

여주었다. 이 행동이 2020년에 바뀌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전

염병으로 인해 육아 휴직을 하는 아버지의 비율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한 발달의 이유는 아이의 어머니

가 보건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고 노동 시간을 연장했거나 근무 교대를 늘

려서 아이의 아버지가 (더 많은) 육아 휴가를 필요로 했기 때문일 수 있

다. 아버지는 또한 직업 수요가 높은 부문 (예 : 의료 부문)에서 일했거나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 : 아이슬란드의 경

제 위기). 2020년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기본 통계는 2021년에 제공 될 

예정이다. 스웨덴의 출산·육아 휴직 규정은 매우 유연하며 (위 참조) 장기

간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 전염병이 출산·육아휴직의 활용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 여부와 이것이 가족 내 자녀 돌봄과 유치원 출석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 평가하려면 더 심층적 인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제3절 결론

스웨덴은 다른 많은 국가에서 취한 전략과 다른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스웨덴은 전국적인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폐쇄

를 포기했다. 조치와 정책은 코로나19가 그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부정

적인 단기적 또는 장기적 결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영감

을 받았다. 대부분의 조치는 과학적 발견과 대유행의 강도에 따라 확장되

거나 수정된 임시 권장 사항이다. 스웨덴은 코로나19 감염이 아동의 건강

과 웰빙에 훨씬 더 경미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과학적 발견에 근

거하여 학교(고등학교 이하) 폐쇄보다 아동 보육 및 유아 교육에 대한 아

동의 권리를 우선시했다. 성인의 입장에서는 아픈 자녀를 돌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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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권리와 기회가 확대되고 완화되었다. 늦가을 동안의 감염 증가는 

또 다른 감염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법적 규제(주로 청소년과 성

인에게 영향을 미침)가 취해졌기 때문에 봄 동안 추구한 전략에서 약간의 

편차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다른 많은 국가와 비교할 

때 아동의 삶의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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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캐나다의 코로나19와 아동돌봄 부록자료

<부록 표 1-1> 캐나다 주/준주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단위: 명)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수

코로나19 총 

사망자 수

인구 10만 명 

당 코로나19 

사망자 수

캐나다 125,969 335 9,090 24

온타리오 41,607 286 2,800 19

퀘벡 61,803 728 5,746 68

앨버타 13,083 299 235 5

브리티시컬럼비아 5,242 103 203 4

서스캐처원 1,601 136 23 2

매니토바 1,018 74 13 1

뉴펀들랜드 268 51 3 1

뉴브런즈윅 190 24 2 0

노바스코샤 1,080 111 65 7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44 28 0 0

누나부트 0 0 0 0

노스웨스트 5 11 0 0

유콘 15 37 0 0

*수치는 캐나다 정부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2019(COVID-19) 발췌
역학 데이터 업데이트, 2020년 8월 25일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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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2> 코로나19 보육 대응: 주/준주별 요약

학교

폐쇄일

보육

센터

폐쇄일

필수인력 

대상 

긴급보육

제공

(예/아니오)

코로나19 

대유행 중 

가족/가정 대상 

주/준주 

이니셔티브

코로나19 

대유행 중

보육제공자 

대상 주/준주 

이니셔티브

보육센터 

재개방일 및

현재 교사 대 

아동비/

그룹규모 

가이드라인

2020년 

6월 이전 

학교 

재개방 

여부

앨버타
2020년 

3월 

16일

2020년 

3월 16일

(인증 

가족보육

가정 제외)

예 해당없음

센터기반 

보육시설 

개인보호장구 

구매 위해 

500캐나다달러 

1회 지급

2020년 5월 

11일 –

인가조건 상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인가받은 

정원의 100%;

최대 코호트당 

30명

아니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2020년 

3월 

17일

보육센터 

및 

가정기반 

보육시설은 

개방 여부 

선택 가능

예

양육수당(ACCB)–

자녀의 등원 

여부에 관계없이 

학부모에 매달 

지급(보육센터가 

개방되어 보육료

를 청구할 때만 

해당)

운영비를

위한 

임시긴급지원

(TEF)

해당없음 –

보육시설 폐쇄 

의무사항 아님; 

인가조건 상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예

(2020년 

6월 1일, 

선택사항 

및 

부분개방)

매니

토바

2020년 

3월 

23일

2020년 

3월 17일

(가족보육 

제외)

예

(보육료 

청구)

근무 재개하는 

부모 위해 5-6월 

보육접근성 약속 

및 가정과 

어린이집 연결을 

위한 임시 

온라인보육

데이터 운영

인가 보육시설 

대상 주정부 

운영비 

3,000만CAD 

지원; 

유아교육가가 

가정에서 독립 

보육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1,800만CAD 

보조

2020년 6월 

1일 – 인가조건 

상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그룹 

규모 최대 30명

아니오

뉴브런

즈윅

2020년 

3월 

16일

2020년 

3월 16일

예

(보육료 

청구)

해당없음

비상보육센터에

서 근무하는 

유아교육가 

임금 시간당 

2.00CAD 

인상; 보육 

분야 추가 지원 

없음

2020년 5월 

19일 –

인가조건 상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그룹 규모 

최대 

15명(스태프 

제외); 학급당 

최대 2개 그룹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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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폐쇄일

보육

센터

폐쇄일

필수인력 

대상 

긴급보육

제공

(예/아니오)

코로나19 

대유행 중 

가족/가정 대상 

주/준주 

이니셔티브

코로나19 

대유행 중

보육제공자 

대상 주/준주 

이니셔티브

보육센터 

재개방일 및

현재 교사 대 

아동비/

그룹규모 

가이드라인

2020년 

6월 이전 

학교 

재개방 

여부

뉴

펀들랜드

래브라도

2020년 

3월 

16일

2020년 

3월 16일
예 해당없음

정규 보육센터 

및 가족 

보육가정에 

보육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인가 

보육시설에 

4월 20일까지 

주정부 

지원(긴급보육 

제공시설에는 

전액 지원)

2020년 5월 

11일 – 

인가조건상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인가받은 

정원의 100%

아니오

노스

웨스트
2020년 

3월 

16일

해당없음

아니오

(보육센터 

폐쇄 안 

함)

근무하는 부모 

대상 양육비 1/3 

보조 190만CAD

인가 가족 

보육시설 및 

영유아 학습 및 

보육센터 

근로자 추가 

임금 

1,000CAD 

지원을 위한 

130만CAD  

코로나19로 

폐쇄한 

보육프로그램 

및 센터의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 

보조를 위한 

124만CAD

해당없음 –

보육센터 폐쇄 

의무사항 아님: 

인가조건 상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아니오

노바스

코샤

2020년 

3월 

16일

해당없음 아니오 해당없음

총 지원액 

4,000만CAD; 

정기지원 및 

보조금,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센터 

지원 

2,500만CAD

2020년 6월 

15일 –

인가받은 정원의 

50%로 보육센터 

개방, 공공보건 

가이드라인 준수 

시 정원의 

100%로 확대; 

가족 보육시설은 

정원의 100% 

운영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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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폐쇄일

보육

센터

폐쇄일

필수인력 

대상 

긴급보육

제공

(예/아니오)

코로나19 

대유행 중 

가족/가정 대상 

주/준주 

이니셔티브

코로나19 

대유행 중

보육제공자 

대상 주/준주 

이니셔티브

보육센터 

재개방일 및

현재 교사 대 

아동비/

그룹규모 

가이드라인

2020년 

6월 이전 

학교 

재개방 

여부

누나

부트

2020년 

3월 

16일

해당없음 아니오 해당없음

보육료 감소분 

지원을 위해 

인가 보육시설 

보육직원 대상 

531,000CAD 

할당

2020년 6월 

1일 –

정해진 교사 대 

아동 비율 

없음; 영유아 

그룹 분리 및 

가능하면 

전담교사 배정

아니오

온타

리오

2020년 

3월 

16일

2020년 

3월 16일

(가정기반 

보육시설 

제외)

예

보육서비스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육료

청구 금지

학교 및 

보육시설 

폐쇄기간 중 

학부모 교재비 

지원 위해 

200-250CAD

1회 지급

2020년 6월 

12일 –

보육 및 

유아법에 따른 

인가조건상의 

교사 대 아동 

율비; 보육시설 

코호트당 최대 

15명

(스태프 제외), 

영아는 코호트당 

최대 10명

아니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2020년 

3월 

16일

2020년 

3월 17일
예

Renew PEI 

Together 계획 –

2020년 5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양육비 

보조 위해 아동 

1명당 매주 

75CAD 양육비 

지급

보육센터 및 

직원 지원을 

위한 주정부 

지원 

200만CAD

5월 22일 부분 

재개방, 

6월 26일 전면 

개방 – 

인가조건상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육가 

포함 그룹당 

최대 인원 11명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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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폐쇄일

보육

센터

폐쇄일

필수인력 

대상 

긴급보육

제공

(예/아니오)

코로나19 

대유행 중 

가족/가정 대상 

주/준주 

이니셔티브

코로나19 

대유행 중

보육제공자 

대상 주/준주 

이니셔티브

보육센터 

재개방일 및

현재 교사 대 

아동비/

그룹규모 

가이드라인

2020년 

6월 이전 

학교 

재개방 

여부

퀘벡
2020년 

3월 

16일

2020년 

3월 16일
예 해당없음 해당없음

5월 11일 부분 

재개방, 

5월 25일 전면 

개방

교사 대 아동 

비율: 

영아, 1:5, 

18-48개월 

유아, 1:8, 

48개월 이상 

아동, 1:10

가정 보육 - 

최대 6명 또는 

추가 보육직원 

있으면 9명

예

(2020년 

5월 중순, 

광역 

몬트리올 

제외 모든 

지역)

서스캐

처원

2020년 

3월 

20일

2020년 

3월 16일

예

(보육료 

청구)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0년 6월 

8일 –

인가조건상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정의된 

공간당 아동 

최대 25명

아니오

유콘
2020년 

3월 

18일

해당없음

아니오

(보육센터 

폐쇄 안 

함)

해당없음

3-6월 발생한 

운영비 항목에 

대해 직접 

운영비 지원

해당없음 – 

보육센터 폐쇄 

의무사항 아님: 

인가조건상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아니오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노르웨이의 코로나19 관련영유아교육(ECEC) 분야의 대응
	제1절 노르웨이의 영유아교육 소개
	제2절 노르웨이 코로나19 진행상황
	제3절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제4절 노르웨이의 아동보육시설 운영사례
	제5절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의 대응
	제6절 코로나19가 영유아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공개 토론
	제7절 보육 및 영유아 교육이 직면한 도전과제
	제8절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영유아교육의혁신적인 대응 및 조치를 위한 제언

	제3장 
독일 내 코로나19가 6세 미만아동에게 미친 사회적 영향과정책 대응
	제1절 독일 코로나19 전개 상황
	제2절 가정 지원 사회정책 조치
	제3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체계(ECEC) 대응
	제4절 결론

	제4장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코로나19관련 아동보육 대응
	제1절 도입
	제2절 미국 내 코로나19 현황 및 현재 보육 상황
	제3절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보육 대응
	제4절 매사추세츠주 코로나19 관련 보육 대응
	제5절 논의

	제5장 미국 플로리다주의 코로나19관련 아동보육 대응
	제1절 플로리다주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제2절 코로나19 발생 후 아동돌봄 대응 현황
	제3절 플로리다주의 아동돌봄 대응
	제4절 플로리다주의 아동돌봄 대응에 있어 남아 있는 문제점

	제6장 
일본의 코로나19와 아동돌봄
	제1절 서론
	제2절 일본의 코로나19의 감염 상황과 정부 대책
	제3절 아동돌봄 관련 대책
	제4절 팬데믹 속에서 아동 및 아동돌봄 가구의 실태
	제5절 일본의 특징과 과제

	제7장 
프랑스 보육·유아교육 분야의코로나19 정책 대응
	제1절 프랑스 코로나19 발생 현황
	제2절 프랑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보육·유아교육
	제3절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돌봄 현황
	제4절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타 보육서비스 현황
	제5절 코로나19 위기 대응의 모범적, 성공적 사례
	제6절 결론

	제8장 
영국의 코로나19 이후아동돌봄 대응
	제1절 영국의 코로나19 유행과 정부의 대처
	제2절 아동돌봄과 관련된 국가·지역사회 대응
	제3절 영국의 아동돌봄 현황
	제4절 아동돌봄 대응에 있어 남아 있는 문제점과 포스트코로나19 시대를 위한 발전 방안

	제9장 
이탈리아의 코로나19와아동돌봄 분야의 대응 정책
	제1절 서론
	제2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가족정책
	제3절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가족정책

	제10장 캐나다의 코로나19 관련보육 대응 정책
	제1절 코로나19 관련 캐나다 연방정부의 보육·유아교육 
대응
	제2절 코로나19 관련 온타리오주의 보육 대응
	제3절 코로나19 관련 퀘벡주의 보육 대응
	제4절 코로나19 관련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보육 대응
 
	제5절 기타 주/준주의 코로나19 관련 보육 대응

	제11장 스웨덴의 코로나19 관련보육 분야 대응 정책 

	제1절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스웨덴 보육 분야 대응 정책
	제2절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스웨덴 보육 분야의 대응 정책
	제3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BGR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
    /DAN <>
    /DEU <>
    /ESP <>
    /ETI <>
    /FRA <>
    /GRE <>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najpogodnijih za visokokvalitetni ispis prije tiskanj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
    /ITA <>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LTH <>
    /LVI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OL <>
    /PTB <>
    /RUM <>
    /RUS <>
    /SKY <>
    /SLV <>
    /SUO <>
    /SVE <>
    /TUR <>
    /UKR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